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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현존하는 통신사등록 14책(1641년, 인조 19년 ~ 1811년, 순조 11년)
과 통신사초등록 1책 중 통신사등록 제1책과 제2책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일본의 통신사 파견요청, 통신사절목, 통신 3사(정사, 
부사, 종사관) 자료와 왜선의 출래, 차왜의 출래, 안위관 파견, 차비역관의 
출래,  문위역관의 파견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통신사등록의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하되, 외교 및 
무역 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후기 공용문서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
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日本 人名과 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 
표기하였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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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통신사등록(Ⅰ)
(1641. 10 ~ 1656. 5)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통신사등록(Ⅰ) 해제

제 1 책

■신사(辛巳, 1641년, 인조 19년)
• 10월 14일 日本 關白 生子 致賀次 通信使 파견 요청···························································· 49
• 10월 26일 日本 關白 生子 致賀 通信使 파견에 대한 논의··················································· 50

■임오(壬午, 1642년, 인조 20년)
• 1월 11일  關白生子傳告差倭 나옴에 대비하여 按慰官과 差備譯官 差定······························ 51

- 차왜에 대한 3度宴 貯給 禮單物目
- 안위관 일행의 騎卜時 準備
- 역관 贈給禮物 마련

• 1월 27일  대마도에 대한 回答書契와 역관 下送을 재촉함··················································· 54
• 2월 6일   안위관 李泰運과 역관 洪喜男, 李長生이 경상도 도착········································ 55
           - 차왜와의 회답은 비변사의 지휘로 정할 것
• 2월 13일  關白生子傳告差倭 平成幸 나옴·············································································· 55
          - 차왜가 關白生子致賀次 通信使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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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  차왜가 조선측의 賀意의로 通使한다는 회답서계 措辭 요청······························· 56
- 차왜에 대한 회답서계 준비와 別幅 回禮物目
- 차왜에 대한 동래부사의 회답서계 준비와 회례물목
- 차왜에 대한 부산첨사의 회답서계 준비와 회례물목

• 2월 23일 차왜 일행에 대한 初頭宴 設行 및 예단 마련······················································ 58
- 차왜가 안위관에게 보낸 예물 및 그에 대한 처리
- 안위관 회례물건 
- 진상물목 확인 

■계미(癸未, 1643년, 인조 21년)
• 1월 5일  통신사 사행시의 應行諸事와 일행 員役人數(曹甘結) ··········································· 61
• 1월 5일  통신사 사행시의 應行諸事와 일행 員役人數(曹啓目) ··········································· 63
• 1월 6일  통신사 사행시의 禁斷節目····················································································· 64
•           통신사 사행시의 應行諸事····················································································· 66
• 1월 11일  통신사 사행 員役의 관직과 성명·········································································· 67
• 1월 15일  일본에서의 日光山 設祭時 사신예단물목······························································ 67
• 1월 25일  日光山 設祭時 幣帛 마련······················································································· 68
• 2월 12일  통신사 사행시의 폐백과 예단··············································································· 68

- 일광산 致祭時 폐백                                    
- 威德院使臣禮物
- 使臣各處禮單 加 마련 數

• 2월   일  퉁신사 일행 役員의 관직과 성명·········································································· 69
• 1월 10일  통신사 渡海日期 재촉차 차왜 騰智繩 나옴 및 사행에 따른 諸數問題 논의······ 70

- 일본 若君前 서계 및 별폭 마련
- 日光社堂 祭文 및 香奠 마련

          信使催促事나옴差倭 藤智繩에 대한 按慰官 差定
         퉁신사 發程日期 推擇
• 1월 14일  통신사 사행시의 일본국왕 이하 각처예물물목····················································· 74
•           일본국 왕자 약군예단물목····················································································· 75
• 1월 15일  통신사행 준비에 대한 일본측 요구······································································· 76

- 對馬島主 條列小紙 解書 내용
- 奉行 等 條列小紙 解書 내용

 • 1월 17일  통신사 齎去 雜物物目 및 4道 卜定數··································································· 82
 • 1월 18일  통신사 齎去 禮物에 대한 경상도등록 上送事······················································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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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예단 중 應連 4도복정수
 • 1월 25일 통신사 재거 被虜人物 刷還 諭文·········································································· 85
 • 1월 22일  통신사 재촉차 차왜 甚兵衛 나옴·········································································· 86
          차왜와 사행준비에 관한 문답

- 통신사 發程日期 재촉
- 일본측 文書主僧長老에 대한 서게 별폭 요청
- 일본측 文書主僧長老에 대한 書契 및 別幅 요청

• 1월 26일  통신사 帶行員役의 駨手를 馬上才로 대신함························································ 87
• 2월 6일   통신사 일행 員役의 給祿規定··············································································· 88

- 召長老處 서계 및 별폭
- 若君處 례수 및 서계 별폭
- 日光社堂 致祭禮節

• 2월 11일 御筆 奉持時 儀仗 豫佩는 불허, 기타 應行節目은 該曹에서 참작 마련················ 91
          洪喜男 齎來 藤差條列 내용

- 御筆 奉持時 儀仗 豫備
- 日光社堂 祭幣 및 成得院 禮單 마련
- 秀忠廟堂 歷訪
- 大君 若君 各處 行禮
- 使臣各處禮單 齎來
- 屛寂 古畵 等物 齎來

• 2월 9일   통신사 催促事 나옴 差倭 平成似 禮單 마련························································ 94
• 2월 12일  통신사 使行時 日本國王 이하 各處禮單 前例數··················································· 94
• 2월 14일 통신사 日光山 香奠時 器具·······················································································
          器具는 역관에게 물어 措備할 것
• 2월 15일 통신사 齎去禮單 封襃·························································································· 100
• 2월 26일 일본측에서 통신사 일행 員役數名錄 先送 요구················································· 100
• 2월 27일 통신시 일행의 職名員役數 探知次 差倭 나옴····················································· 102
             - 통신시 일행의 職名員役數 閉錄 下送
• 3월 10일 일본측에서 통신사 齎去 書契 조정의 改撰 요구··············································· 102
• 3월 21일 통신사장계(개찬서계) ··························································································· 104
          통신사장계(통신사 일행 부산도착 후 乘船 待風)
          통신사장계(醫官 1인 先送事)
• 3월 23일 일본의 文書次知書僧 교체··················································································· 106
• 3월 27일 일본 신임 書僧에 대한 禮物 마련······································································· 107
• 4월 16일 통신사 출발일시 탐지차 차왜 나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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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 통신사장계(통신사 일행 중 馬上才가 병으로 체류) ··········································· 108
          통신사 입왕 중 邊風 還來 및 支供 加分定事
• 4월 25일 통신사 일행 渡海糧 부족분을 倭供으로 推移資送함·········································· 109
• 5월  5일 통신사장계(통신사 일행 다시 출발함) ································································· 110
• 5월 14일 통신사 일행 대마도 도착······················································································ 110
• 7월 18일 일본 도착 후 통신사 일행의 일정 및 근황·························································· 111
• 8월 25일 일본에서의 통신사 일행의 일정 및 근황····························································· 111
           대마도주 서계 내용
           통신사장계(통신사 일행 江戶 향해 출발)
• 11월 2일  통신사 선래군관 및 호송차왜 일행 나옴····························································· 113

- 군관호송차왜에 대한 예단 마련  
           통신사호행차왜 나옴에 대비한 접위관 및 차비역관 差定
           통신사호행차왜 일행에 대한 兩 宴 예단몰목
• 11월 5일 통신사 일행 부산 도착························································································· 115
• 11월 10일 통신사호송차왜 일행에 대한 접대사 논의··························································· 115
          대마도주 서계 내용

- 대마도주에 대한 회답서계 준비 및 回禮物目
            대마도주가 동래부사 및 부산첨사에게 보낸 禮物物目
            통신사 일행 入來
• 11월 22일  통신사 齎來 일본국 回禮進上物目······································································· 118
            대마도주 및 萬松院에 대한 回禮 여부 논의
            대마도주처 回禮禮單物目
            일본측에서 통신사 入往時의 日供餘米를 換金 津送함
            통신사 入往時 諸處送禮之物 처리문제 논의
• 11월 29일  日供餘米는 公木價로 計受하고 換金은 差倭便에 還授할 것······························ 121
            日供餘米 換金의 환수는 別定禁軍을 보내 처치토록 할 것
• 12월 1일   일본측에서 통신사 입왕시 馬價銀을 進送함······················································· 122
            - 마가은을 閉論 還給할 것
• 12월 9일   차왜측에 마가은을 환급함··················································································· 123
• 12월 27일  대마도주 서계에 대한 회답서계 논의·································································· 123

- 대마도주 서계 내용
- 대마도주 서계에 대한 회답내용은 承文院이 廟堂에 稟定하여 마련할 것

■갑신(甲申, 1644년, 인조 22년)
• 1월 25일   통신사 이하 書啓 및 加賞人員數問題 논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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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8일   통신사 護送差倭 回禮宴 設行·············································································· 125
• 2월 15일   통신사 호송차왜 入歸··························································································· 126
• 3월 25일  통신사 예단 致斃分에 대한 대마도주의 追後價償 요구····································· 126

- 追給不許를 동래부사로 하여금 措辭 방색케 할 것
• 4월 8일    대마도주가 통신사에게 보낸 서계 내용······························································ 127
            題額書送 決定 및 회답서계 회답예물 마련
• 4월 15일   대마도주가 통신사에게 보낸 예물에 대한 回禮物目·········································· 128
• 5월 12일   통신사 追償에 대한 논의····················································································· 129
• 5월 21일   일본측이 斃鷹 追償 및 서책 頒給 재촉······························································ 129
• 6월 28일   일본측의 斃鷹 追償 재촉에 대해 追給 결정······················································· 130
• 10월 4일  일본측이 斃鷹 追償 재촉으로 鷹連卜定 該道에 催替·········································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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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 통신사장계(예단응자 부족으로 통신사 승선일기 지연)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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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일본측이 예단응련 및 馬匹 入送 재촉································································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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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사의 명칭과 성격
일본의 대외교섭관계 사료집인 통항일람(通航一覽)(1850~1853년경 편찬)에는 17세기 이후 

일본의 교섭관계를 통신의 나라[조선·유구]와 무상(貿商)의 나라[중국·네덜란드]로 구분하였
다. 무상의 나라는 단순한 교역국이다. 유구는 1609년 이후로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통신의 나라는 조선뿐이었다.

17~19세기 일본과의 교류는 통신사와 왜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으로 중단되었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는 1607 회답겸쇄환사의 파견, 1609년 기유약조의 체
결로 정상화되었다. 1607년 1차 회답겸쇄환사의 파견 후, 1617, 1624년에 2, 3차 회답겸쇄
환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1636년부터 1811년까지 9차례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 12차례
의 사행을 회답겸쇄환사와 통신사로 구분하거나, 합쳐서 통신사로 부르기도 한다. 17세기 이
후 조선과 일본 간의 대등한 선린우호 외교의 상징이 통신사였다.

통신사는 17세기 이후에만 간 것은 아니다. 통신사란 이름은 고려 때도 있었다. 1375년
(고려 우왕 1) 나흥유를 무로마찌막부에 통신사로 파견한 적이 있다. 조선 건국 이후 16세기 
말까지 일본으로 보낸 조선국왕사는 20여 차례나 된다. 이 가운데는 통신사나 통신관이란 
이름으로 파견된 사절도 10여 차례나 된다. 이 가운데 ‘통신사’로 볼만한 사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1413년(태종 13) 정사 박분 때
가 통신사 조건을 갖춘 첫 통신사였으나, 이 사행은 경상도에서 도항이 중지되었다. 그 때문
에 1428년(세종 10) 사행을 첫 통신사로 본다. 정사 박서생, 부사 이예, 서장관 김극유로 막
부장군의 경조를 위한 사절이었다. 1432년(세종 14) 사행까지는 통신사와 회례사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가, 1439년(세종 21) 정사 고득종 때부터 통신사로 명칭이 정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조선전기 통신사에 대해서는 어느 사행이 통신사의 개념에 가장 적절
한가에 따라, 통신사의 시작을 1413년, 1428년, 1439년 등으로 보고 있다. 조선후기 통신사
를 기준으로 조선전기 통신사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1602, 1604년의 사절은 일본 사정을 염탐하는 사절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다시 열
리면서 일본에 간 통신사는 조선국왕이 일본국왕인 도쿠가와막부 장군에게 파견하는 외교사
절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간 통신사는 모두 12회였으나, 1607, 1617, 1624년 3차례의 
사절 이름을 통신사라 하지 않고, 회답겸쇄환사라 한 것은 장군의 국서에 대한 회답과 납치
된 포로의 쇄환을 목적으로 한 사절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통신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통신사’로 부를 만큼 일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임진왜
란이 남긴 전쟁의 상처는 그만큼 크고 깊었기 때문이다. 1636년 사절부터 통신사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통신사행은 1636, 1643, 1655, 1682, 1711, 1719, 1748, 1763, 1811년, 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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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파견되었다.
통신사 파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막부장군의 장군직 계승 등을 축하하고, 일본의 국정

을 탐색하며, 양국의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군직 계승과 관련 없이 파견
된 적도 있다. 즉 1636년 통신사는 양국 우호의 유지와 일본 정세 파악, 1643년 통신사는 3
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때 아들 이에쯔나(家綱)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
이었다. 통신사는 지금의 도쿄인 에도(江戶)까지 갔지만, 1617년에는 교토, 1811년에는 쓰시
마의 이즈하라 엄원(嚴原)까지 갔다. 특히 1811년 통신사는 통신사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
를 역지(易地)통신이라고 부른다. 우호와 평화의 사절단으로 상징되던 통신사도 1811년을 끝
으로 중단되었다. 통신사가 중단된 후에도 양국 간의 관계는 왜관을 통해 유지되었다.

통신사의 명칭은 대체로 조선에서는 통신사, 신사, 일본통신사, 일본에서는 신사, 조선통
신사, 조선신사라고 불렀다. 조선에서 출발한 해와 일본에 도착한 해가 달라서 부르는 명칭
이 다른 경우도 있다. 조선에서는 1763년 계미통신사, 일본에서는 1764년 갑신통신사라고 
부른다. 통신사를 보내는 나라와 맞이하는 나라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온 통신사라는 뜻에서 붙여진 조선통신사란 명칭에는 그 속에 통신사는 조공사절이라는 역
사인식이 암암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쓴 명칭을 그
대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이미 브랜드화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익숙할 정도로 고착된 개념이라는 현실론의 입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
다는 의견도 강하다.  

1876년 개항 이후에 4차례 일본에 간 사절의 이름은 통신사가 아니라 수신사였다. 4차례
의 수신사 외에 1881년 조사(朝士)시찰단 이름으로 1차례 갔다. 이처럼 조선 국왕이 보낸 사
절 자격으로 일본에 간 사행의 이름은 다양하였다.

2. 통신사 관련 등록류 개관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인 등록류는 현재 많이 남아 있

다. 이 가운데 통신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등록류는 통신사등록, 통신사등록초, 통신사
왕회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 동래부접대등록 등이 있다. 이 4종류의 책은 현재 서울대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하우봉, 정연식, 한문종 등의 연구를 토대로 이 
책들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래부접대등록(규 18108)은 동래부가 편찬한 책으로, 1653년(효종 4)부터 18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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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7)까지 대마도에서 파견한 차왜에 대한 접대 기록이다.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
러 온 통신사청래차왜, 통신사를 호행하러 온 통신사호행차왜에 대한 접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841년 통신사청래차왜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던 1811년 이후의 양국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통신사왕회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규 15068)은 1811년(순조 11) 통신사 정사가 
경기도 광주부(廣州府) 판교참(板橋站)을 오갈 때의 준비 및 접대 내용을 광주부에
서 편찬한 책이다. 광주부는 통신사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한다. 통신사가 
통과할 때의 도로, 다리, 선창의 수리에 대한 경기감영의 공문, 이에 대한 광주부의 
처리와 보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양재참의 도로와 다리, 한강나루의 선
창에 대한 수리를 둘러싸고 광주부판관과 과천현감 사이에 오간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정사 일행의 인원과 말, 예단의 수송, 접대음식의 종류와 수량, 숙소의 치장
도구, 통신사가 돌아올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예물의 품목과 수량, 짐꾼의 인원수 
등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셋째, 통신사초등록(규 15067)은 일본의 요청, 외교 교섭상의 문제 등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된 통신사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이다. 1786년(정조 10)부터 1808
년(순조 8) 사이에 통신사 파견과 관계되는 사항을 예조 전객사에서 편한 책이다. 
표지에는 해당 연도인 병오(1786), 정미(1787), 기유(1789), 신해(1791), 갑인(1794), 
임술(1802), 계해(1803), 을축(1805), 병인(1806), 정묘(1807), 무진(1808)이라고 적
혀 있다. 특히 1786년(정조 10) 9월 일본 에도막부의 10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하루
(德川家治)가 죽은 것을 위문하고, 이듬 해 1787년(정조 11) 4월 도쿠가와 이에나리
(德川家齊)가 11대 장군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흉년과 화재 등 일본의 국내 사정으로 일본이 통신사 파견의 정지를 요청함
에 따라 중지된 사행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넷째,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2, 3)은 예조 전객사에서 통신사에 관련된 문서를 연
월일 순으로 모아 필사한 책이다. 동래부사나 경상감사 등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지
방관의 외교 업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예조나 비변사의 논의와 처리에 관한 각
종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왜선의 왕래에 대한 보고, 차왜의 파견, 접위관과 
차비역관의 파견, 차왜에 대한 접대, 차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의 상송(上送), 회
사(回賜) 예단의 마련, 문위역관 파견 요청, 통신사 파견 요청, 통신사절목의 마련, 
통신사 삼사의 파견 등 조선후기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의 외교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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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사등록 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14책의 통신사등록은 ㉠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1, 12책, 1641~1811년),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 1책, 1681~1682년), ㉢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 1책, 1641~1811년)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통신사등록(규 
12870의 1) 12책에서 제1책은 계미통신사(1643년, 인조 21), 제2책은 을미통신사(1655년, 효
종 6), 제4책은 임술통신사(1682년, 숙종 8), 제5책과 제6책은 신묘통신사(1711년, 숙종 37), 
제7책과 제8책은 기해통신사(1719년, 숙종 45), 제9책과 제10책, 제11책은 무진통신사(1748년, 
영조 20), 제12책은 계미통신사(1763년, 영조 39), 제14책은 신미통신사(1811년, 순조 11) 관
련 내용이다. 제3책과 제13책은 결본이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국역 통신사등록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1991년 영인본으로 간행한 통신사등록(일~
오)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이 영인본 통신사등록은 14책의 통신사등록과 1책의 통신
사초등록을 합하여, 전체 15책으로 간행되었다. 영인본에 수록된 해제를 토대로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영인본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원책과 관련 통신사행
원책 번호 사행명(사행연도) 수록기간 비고

제1책 계미사행(1643, 인조 21) 1641.1.14~1644.10.14
제2책 을미사행(1655, 효종 6) 1653.1.16~1656.5.19
제3책 임술사행(1682, 숙종 8) 1681.6.26~1682.4.12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2)
제4책 1681.4.15~1683.3.4
제5책 신묘사행(1711, 숙종 37) 1709.2.16~1711.3.1
제6책 1711.3.3~1712.5.20
제7책 기해사행(1719, 숙종 45) 1713.1.24~1718.11.17
제8책 1718.11.14~1720.7.7
제9책

무진사행(1748, 영조 24)
1746.7.10~1747.7.9

제10책 1747.7.10~1747.12.29
제11책 1748.1~1748.11.25
제12책 계미사행(1763, 영조 39) 1760.12.17~1765.윤2.26 통신사등록

해제에는 갑신사행
제13책 사행퇴정(1788, 정조 12) 1786.10.6~1787.12.26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3)
제14책 신미사행(1811, 순조 11) 1809.1.22~1811.12.7

통신사초등록 사행퇴정(1788, 정조 12) 1786.10.12~1808.12.11 통신사초등록
(규 15067)



국역 통신사등록 (Ⅰ) 해제

 ●●● 19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사등록(규 12870의 2)이 제3책, 통신사등록(규 12870의 
3)이 제13책, 통신사초등록(규 15067)이 제15책으로 편집되었다. 제13책인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3)은 표제가 통신사초등록이다. 통신사초등록(규 15067)과 마찬가지로 초
서로 적혀 있다. 해당 기간에는 사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행 연기와 역지(易地)통신의 교
섭만 진행되어 초기(草記)형태로 남은 채 정서(精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책과 제4책은 수록 날짜가 각각 1681년 6월 26일부터 1682년 4월 13일까지, 1681년 4
월 15일부터 1683년 3월 4일까지로 중복되어 있다. 중복된 것은 한 책으로 된 통신사등록
(규 12870의 2)이 제3책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사등록은 1643년 통신사 관련 등록이 처음이다. 그 이전 것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1월 22일자를 보면, “병자 이전의 본조(예조) 문서는 거의 다 
분실되어, 정축년(1637)의 전례를 조사하여 참고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후기 대일관계 등록은 30종 정도 된다. 이 가운데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례초책을 
제외한 모든 등록은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또는 그 이후부터 수록되어 있다. 그 이유 가
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 숙종 7년(1681) 12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 왕이 어필을 써 
보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을미년(1655)통신사등록’을 가져와서 보고 논의하였다. 국역 통신
사등록에도 기술된 것처럼, 1643년 통신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1636년 통신사가, 1655년 통
신사는 1643년 통신사가 전례가 되었다. 이처럼 통신사등록은 통신사 파견 때 항상 전례
로 삼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책이었다. 통신사등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하우봉이 전론
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사료적 가치를 정리한 바 있다. 하우봉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사의 파견에서 귀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전체 업무와 그 처
리 절차 및 방법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통신사 관련 조약 내용과 결정 과정이 상세
하게 기술되어 있어 양국의 목적, 동기, 배경 등을 잘 알 수 있다.

둘째, 통신사에 관한 외교업무가 발생에서 처리까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서, 양국의 
입장 차이와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한 수정, 보완 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통신사가 가지고 가는 각종 예단과 별폭의 품목과 수량이 수령 대상자별로 상세하
게 기록되어 있다. 예단은 해당 관청과 지방에 배당되었다. 그러므로 통신사의 경
제적, 재정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사행원이 지켜야 할 각종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어 일본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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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으며, 당시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서 조선에 보낸 서계는 일본국
왕(막부장군), 대마도주, 차왜 등이 망라되어 있고, 특히 대마도주의 소지(小紙)까지 
망라되어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4. 국역 통신사등록(Ⅰ) 개관
국역 통신사등록(Ⅰ)은 신사년(1641 인조 19) 10월 14일부터 병신년(1656, 효종 7) 5월 

19일까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제1책과 제2책,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간행한 영인본 통신사등록 一의 1~394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목차에 싣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시
작 날짜 항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는 별도의 제목으로 목차에 실려 있다. 영인본의 목차에 
정리된 기사 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 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역 통신사등록(Ⅰ)의 연도별 기사 항목 수
시기 1641(인조 19) 1642(인조 20) 1643(인조 21) 1644(인조 22) 합계

항목 수 2 15 67 11 95
시기 1653(효종 4) 1654(효종 5) 1655(효종 6) 1656(효종 7)

항목 수 2 13 45 8 68

<표 2>를 보면 기사 항목 건수는 모두 163건이다.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
다. 첫째는 1641년부터 1644년까지로, 원본의 제1책, 영인본의 1~20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둘째는 1653년부터 1656년까지로, 원본의 제2책, 영인본의 207~394쪽에 해당하는 부분
이다.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상시적으로 파견한 것은 아니다. 첫째 것은 1643년 계미통신사, 
둘째 것은 1655년 을미통신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통신사가 파견되기 2년 전, 통신사 파견 
해당 연도, 통신사 파견 후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막부 
장군이 장군직을 계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 도쿠가와(德川)막부 역대 장군의 
재임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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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쿠가와(德川)막부의 역대 장군과 그 재임 기간

대 장군 이름 재임기간
1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603. 2~1605. 4
2대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1605. 4~1623. 7
3대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23. 7~1651. 4
4대 도쿠가와 이에쯔나(德川家綱) 1651. 8~1680. 5
5대 도쿠가와 쯔나요시(德川綱吉) 1680. 8~1709. 1
6대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 1709. 5~1712. 10
7대 도쿠가와 이에쯔구(德川家繼) 1713. 4~1716. 4
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716. 8~1745. 9
9대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 1745. 11~1760. 5
10대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 1760. 9~1786. 9
11대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 1787. 4~1837. 4
12대 도쿠가와 이에요시(德川家慶) 1837. 9~1853. 7
13대 도쿠가와 이에사다(德川家定) 1853. 11~1858. 8
14대 도쿠가와 이에모치(德川家茂) 1858. 12~1866. 8
15대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 1866. 12~1867. 12

출전： 吉川弘文館編輯部 편, 日本史必携, 吉川弘文館, 2006, 470쪽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1641년은 3대 장군 이에미쓰(家光) 재임 때이고, 1643년 통신사
는 장군직 계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1643년 통신사는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때 아
들 이에쯔나(家綱)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국역 통신사등록(Ⅰ)의 첫 기록은 신사년(1641 인조 19) 10월 14일조이다. 내용은 <동래
부사 정호서(丁好恕)가 장계한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과 <이
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제1특송사가 상선연 때 대군[관백]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내년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최근 3~4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힘이 고갈
되었으므로 축하할 일이지만 반드시 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예조의 계목은 관백이 아들을 낳았으니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축하
사절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므로, 묘당[비변사]에 명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비변사의 계목은 동래부사가 대응한 일에 대해 일본의 답변이 없으므로 뒷날의 기미를 보고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인조의 윤허가 있었다.

이 첫 번째 기록은 ｢부특송사가 관백이 아들을 낳았다고 전함→ 제1특송사가 통신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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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전함→ 동래부사가 일본측에 답변한 후 이를 예조에 보고함→ 예조가 
이를 보고하고 묘당[비변사]에서 결정하기를 청함→ 비변사가 일본측의 답변을 기다려 결정
하자는 의견을 보고｣하는 등 통신사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결정 과정을 잘 보여준다.

1월 26일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다만 장계의 주체가 동래부
사가 아니라 경상감사인 점이 차이를 보인다. 경상감사는 관백이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
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대마도측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재정 
압박을 받으므로, 사신을 청하는 일이 없을 듯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예조는 도주의 문
서를 기다린 후에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비변사가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우리 쪽이 먼
저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확정한 대로 실시하자고 보고하였다. 국역 통신사
등록(Ⅰ)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43년 통신사와 1655년 통신사 명단
1643년 통신사 사행록은 부사 조경의 동사록, 종사관 신유의 해사록, 저자 미상의 계

미동사일기가 대표적이다. 3책 모두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행록에는 
통신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통신사등록 계미년 1월 11일조에는 통신사가 
데려가는 원역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43년 통신사 명단(1)
직책 인원수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비고

당상역관 2 홍희남 숭록대부 이장생 정헌대부 병자년 예로 데려감
상통사 2 김근행 행 훈도 윤제현 행 사맹

차상통사 2 정시심 행 사맹 김시성 전 봉사
압물통사 1 김홍립 전 정

한학상통사 1 정충헌 전 정
압물통사 1 함식 행 사용
사자관 2 박숭현 김의신
화원 1 김명국

이 기사에서는 의원과 잡예인은 사신이 마땅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아직 임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당상역관 2명은 병자년(1636) 통신사 가운데서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물통사는 각각 1명씩으로 정해져 있다. 통신사 전체의 현황은 아니지만, 통신사 원역을 선
발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계미년 2월조에는 통신사 원역의 
성명과 직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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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643년 통신사 명단(2)
직책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정사 윤순지 병조참지
부사 조경 홍문관 전한

종사관 신유 이조정랑
당상역관 홍희남 행 사직 이장생 행 사과
상통사 김근행 행 훈도 윤제현 전 판관

차상통사 정시심 전 직장 김시성 전 봉사
압물통사 김홍립 전 정
가정통사 이형남 전 정 한상국 전 정 윤성립 전 주부

한학상통사 정충헌 전 정
한학압물통사 함식 행 사용

의원 김호 전 정 송경일 전 주부
이문학관 박안기 진사 정언열
사자관 박숭현 김의신
화원 김명국 이기룡

천문학 황효공 전 정
정사자제군관 윤전지 초관 윤천지 업무

정사군관 조응립 전 부사 정부현 초관 정신경 겸사복
이용 전 만호 최기남 사과 장익 전 사과

부사자제군관 조헌 충의위 한상량 한량
부사군관 김민학 전 군수 홍우량 전 현감 맹상현 전 만호

이대인 내금위 이정 전 사과 유윤번 전 만호
종사관자제군관 신태해 전 주부
별파진겸군관 박의룡 이예남

마상재 방계남 강승선
이마 김득신
전악 김마당 설의립 임허롱

조응립 김용금 김천
숙수 이운 장돌시

정사반인 조효검
정사노자 신일 무응실
부사반인 문기원
부사노자 선인 생이

종사관반인 이의신
종사관노자 예남 점이

당상역관 이하 원역노자 23명, 군관노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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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년 사행록에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신사등록은 통신사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의 구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1655년 통신사
의 삼사는 정사 조형, 부사 유창, 종사관 남용익이다. 1655년 통신사의 사행록은 조형의 부
상일기, 남용익의 부상록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일찍부터 이용되
었으나, 전자는 최근 원문이 대계 조선통신사 3에 수록되고, 또 국역되면서(임장혁, 조형
의 부상일기연구, 집문당, 2000)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다. 이들 사행록에는 통신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13일조에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부상록
에는 삼사의 경우, 품계, 관직, 성명, 자, 호, 본관, 생년, 과거급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원은 정사선, 부사선, 종사관선별로 되어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세 책에 수록된 명단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1655년 통신사 명단의 비교
부상록 부상일기 통신사등록

직책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정사 조형 사간원 대사관 조형 조(趙) 이조참의(임직)
부사 유창 사복시 정 유창 유(兪) 사복시 정

종사관 남용익 홍문관 교리 남용익 남(南) 홍문관 부교리
당상역관 홍희남 행사용 김근행 행사용 홍희남 행사직 김근행 행사용

역관 홍여우 전 판관 박형원 전 직장
홍희남, 
김근행, 
홍여우

변이표 전 참봉
상통사 정시심 행사맹 김여택 김시성 행참봉 정시심 전 정

김시성 행참봉
차통사 이상한 행사맹 변이표 전 참봉

압물통사 홍여우 전 판관
한학상통사 오인량 전 판관

한학압물통사 이승현 전 직장
한학 오인량 행참봉

의원 한형국 행참봉 이계훈 한형국,  
이계훈 한형국 전 주부 최인 사과

최인 부사정 최인
화원 한시각 부사과 한시각 한시각 전 사과

독축관 이명빈 상호군 이명빈 이명빈 상호군

서기
배욱 한상 무겸 배욱

김자휘 최산준 전 도사 김자휘
박문원 박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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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록 부상일기 통신사등록
직책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이름 이름 전·현직 이름 전·현직

사자관 김의신 전 참봉 유응발 김의신, 
유응발 김의신 전 참봉 정침 전 사과

정침 부사맹 윤덕용 윤덕용
상사자제군관 조침 행사용 조침 행사용 목양선 한량
부사자제군관 민응성 전 사과 민응성 전 사과 정철선 한량
종사관자제군관 남득정 한량 남득정 한량

 별파진 윤개중 목양선 한량
김견희 정철선 한량

군관

나득성 전 우후 조상빈 조현 전 첨사 나득성 전우후
조현 전 첨사 이동로 전 현감 한상 무겸 이형익 초관

박지용 첨정 정지석 내금위 이동로 전 현감
박지용 훈련원첨정 최산준 전 종사
정사한 무겸 정귀현 전 판관
이몽량 내금위 최성길 전 사과

별파진겸군관 윤익형 김견희
선장 황생 전운서

정사한 선전관 유달신
초관 이익형

도훈도 최시연 배준익
이몽량 출신 심계신

내금 정지석
청직 최효갑 신선원

박흥선
이마 박홍원
악공 장일춘 김몽술 설의립 김몽술

설의립
숙수 한영

소동
신득방 정철귀
이승현 안덕웅
구애길 하민선
이영택 이두명

상사 반당(반인) 정득열 정득열
부사 반당(반인) 이행점 이행점

종사관 반당(반인) 도신덕 도신덕

사노자
원립 일선
애남 경생
필성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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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책마다 직책과 이름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부상록과 통신사
등록이 상세하다. 두 책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조형은 원래 직책은 사간원 대사간인데, 임
시로 이조참의 자격으로 정사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등록은 사행록의 명단과 비
교하여, 통신사 구성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둘째, 1643년 통신사절목의 마련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는 통신사절목에 관한 예조의 감결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는 1624년, 1636년 통신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별도 항목으로 
작성된 같은 날 예조의 계목을 보면, 병자년 문서가 모두 산실되어 참고할 수 없으므로, 갑
자년(1624)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을 후록한다고 하였다. 이 두 절목은 내용상의 차이를 보
인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1643년 통신사절목의 비교
통신사절목(예조 감결) 통신사절목(예조 계목)

1 사신의 반전 등의 물자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미
리 먼저 조치함. 1 좌동(左同)

2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한결같이 연경에 가
는 사신의 사례대로 거행함. 2 좌동

3 사신의 장복(章服)은 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의 
복장을 상의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3 좌동

4 일행 원역의 의복과 신발 등의 물자는 공조와 제
용감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4 좌동

5 사신의 형명기와 둑(纛)은 본도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6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
여 보내게 함.

7 상선 2척, 하선 2척, 소선 2척은 격군과 함께 본도
에 명하여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게 함.

5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한 개는 주조한 관방(關防)
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도록 함. 8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 1알은 주조된 관방인(關防
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게 하되, 
인가(도장집)와 관가(관방인신집)와 가죽 남라개(문
서통) 한 바리를 본도에서 만들어 대령하게 할 것.

6
상사는 자제군관 2인, 군관 6인, 종 2명, 부사는 자
제군관 2인, 군관 6인, 종 2명, 종사관은 자제군관 
1인, 종 1인, 왜통사 5원, 한통사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화포장(火砲匠) 2명, 포수 2명, 사자관 2
원은 각 해당 관청에서 택하여 보냄. 

9

상사의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부사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종사관 자제 1원, 종 1명, 왜통사 
5원, 한통사 2원, 의원 2원, 화원 1원, 별파진겸군관 
2인, 포수 2명은 감원하여, 갑자년의 사례에 의하여 
각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여 보냄. 사자관은 병자년에 
2원을 데려 간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대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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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절목은 날짜는 같지만 다른 기사로 각각 11조항과 18조항으로 두 절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표 9>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1조항의 절목 내용은 동일하게 또
는 일부 수정, 보완되어 18조항 절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1조항의 절목에 없는 일곱 
개 항목이 18조항의 절목에 포함되어 있다. 후자는 전자를 수정, 보완한 절목이다. 이 절목
은 통신사가 시행해야 할 여러가지 규정을 절목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18조항의 절목은 춘관지에도 ｢신사응행절목(信使應行節目)｣이란 이름으로 수록
되어 있다. 다만 춘관지에는 18조항 가운데 제2, 3, 4, 5, 6조항의 다섯 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신사등록에 수록된 18조항은 춘관지를 편찬할 때 의도에 맞게 수정을 가
하여 ｢신사응행절목｣으로 정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통신사절목의 제정 과정과 
절목의 내용은 물론 증정교린지나 춘관지 등 대일관계사와 관련된 기본 책자를 편찬할 
때, 원 자료가 어떻게 수정·보완되면서 편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절목(예조 감결) 통신사절목(예조 계목)

10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하게 금단하여, 원역 등이 만약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함.

7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하게 함. 11 좌동
8 일행의 원역은 각기 종 1명을 거느림. 12 좌동

13
사신 이하가 관문이나 나루를 넘어 갈 적에 검사할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 마련
하여 지급함.

14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쇄환하기 위하
여, 본조에서 만들어 준 돈유(敦諭)공문으로 찾아
다니며 쇄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펴 데리고 올 것.

9 일본국왕에게는 전례에 따라 ‘위정이덕(爲政以德)’ 
서계를 찍었으니 이대로 시행함. 15 좌동

10
일본국 집정과 도주와 수직왜, 수도서인 등에게는 사
신이 귀국하여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전례는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함.

16 좌동

11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마를 보낼 것. 17 좌동
18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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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643년 통신사 종사관 재거(賷去) 일행 금단절목의 마련
계미년(1643) 1월 6일조에는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가는 일행금단절목(從事官賷去一行禁斷

節目)이 수록되어 있다. 예조에서는 전례를 상고하여 이 절목을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한다고 
하였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시종사관재거절목(信使時從事官賷去節目)’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일(一, 하나)이라고 하여 항목별로 구분하
고 있다. 전체 열 개 항목으로 된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절목은 춘관지에도 ‘종
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춘관지에 수록된 절목은 항목별로 
된 절목 형태는 아니며, 통신사등록과 약간의 글자 차이를 보이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 내
용이다.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1643년 통신사종사관재거일행금단절목의 비교
통신사등록 춘관지

1
일행이 가져가야할 물건은 점검하여 바리로 만들어 각각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서
명하고, 또 자호(字號)를 찍어서 달아 놓고, 도중에 불시에 적간하며, 포소 및 대
마도와 달리 머무는 곳에 이르면 별도로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물로 몰수하
고, 범한 사람은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1 좌와 거의 
같음

2 대전후속록에 실린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능단, 
황백사와 보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는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2 상동

3 대전후속록 내에 왜은을 무역하는 자,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 및 포소의 잠상과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3 상동

4 향통사 및 장사꾼이 어두운 밤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인 
자는 모두 잠상금물 조에 의하여 논단함. 4 상동

5 일행의 인원 등이 본국의 숨겨야 할 일이나 국가의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
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5 상동

6 상통사 이하 일행의 하인이 금제에 연계된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함. 8 좌동

7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단속하되, 우리 국경에서 범한 일
은 즉시 계문하고, 바다를 건넌 뒤에 범한 일은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적
어 장계로 알림.

9 좌와 거의 
같음

8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갔다가 쇄환한 사람을 격군으로 뒤섞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지 말고, 만약 충당하였다가 탄로나면 본관 수령을 각별
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림.

10 상동

9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는 종사관이 서명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7 상동

10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누설하거나, 상국(上國)과 관련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6 상동



국역 통신사등록 (Ⅰ) 해제

 ●●● 29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양자는 순서의 차이도 보인다. 통신사등록 8번째 항목이 춘
관지에는 10번째 마지막 항목이다. 춘관지에는 마지막 항목에 숭덕 계미년(1643)에 한 
조항을 첨가하였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이 금단절목은 전부터 존재하던 것
에다 1643년에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춘관지 9번째 조항에 표현되어 있는 
‘나머지 미진한 조건(他餘未盡條件)’이 일반적으로 절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므로, 춘관
지 순서가 통신사등록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절목은 춘관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절목의 제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
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4월 3일조에는 을미년 통신사 종사관 
재거 일행금단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종사관재거금단절
목’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이 금단절목은 1643년 통신사의 사례대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내
용을 1643년 금단절목과 동일하다.

넷째, 대마도주의 소지(小紙)와 봉행(奉行) 등의 소지(小紙)
통신사등록에는 일본에서 보낸 서계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주나 봉행들이 보낸 소지(小紙：비망록)까지도 망라하고 있다. 소지는 대
마도주나 봉행이 보낸 조목을 나열한 작은 쪽지이다. 이 작은 쪽지에 대해 예조가 계목으로 
보고하고, 다시 비변사가 검토한 후 해당 관청과 경상도에 내려보내 알리도록 하였다. 소지
는 계미년 1월 1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 원본의 상단에는 ‘신사시도주급봉행등
조렬소지해서(信使時島主及奉行等條列小紙解書)’라고 부기되어 있다. 대마도주의 소지는 ‘대
마도주소지해서’라고 적혀 있다.

변례집요(권 18, 신사) 계미년 1월조에도 ｢도주 소지｣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변례집요는 축약된 내용이다. 변례집요
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활자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탈초 과정에서 오탈자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1> 대마도주의 소지(小紙) 비교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1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시기는 3월 중순과 하순 사이에 대마도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택일하였음. 1 좌와 

대동소이

2
대군(大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해서 하되, 별폭의 물건 수량은 앞
서의 연례대로 하며, 약군(若君)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조금 차등을 두되, 다만 
마필(馬匹)의 수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것과 한가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
사에서 지금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으니, 비변사의 조처를 기다려 거행할 것임.

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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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등록에는 계미년 1월 15일조에 대마도주의 소지 외에 봉행 등 소지(奉行等小紙解
書)가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등록은 30개 항목, 변례집요는 29개 항목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2> 봉행 등 소지(小紙)의 비교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3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하여 하되, 별폭 가운데 찍는 어보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를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상감의 말씀대로 시행할 것임.

3 상동

4
일광산에 세 사신이 가는 날 어필을 새긴 종과 향로, 촛대, 화병(花甁) 등의 물건
은 그 때 전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번 사자가 구두로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동래부사가 비변사에 올린 장계로 인하여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음. 

4 상동

5
상감께서 치제하는 제문을 세 사신이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향전(香奠)의 물
품은 귀국의 법과 예대로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들어갈 향전과 제문은 마
련하여 지급하여 보낼 것임.

5 상동

6
대군과 약군 앞에서 사신이 상견례를 행할 때 및 일광산에서의 예법은 서로 
어긋남이 없는데, 만약 그 때를 당하여 어긋남이 있으면 잡담을 제하고 한결
같이 도주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회계(回啓)
의 판부(判付) 내용에, 사신 등의 예절은 전례가 있는 일인지라 이제 와서 따
져 정하는 것은 극히 무리하니 허락하지 말도록 하였음.

6 상동

7 집정 등에게 보내는 서계 별폭은 특별히 유념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하였음. 7 상동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1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가는 일자는 오는 3월 중으로 한정하여 대마도에 들어오
되, 차왜 등지승이 가져온 서계의 회답 내용 가운데,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명백하게 적어 보내면, 그 답서를 에도에 들여보내는 것이 한 시각이 
급하니, 별도로 한 사람을 정하여 들여보내고, 등지승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
는 기간까지 부산 왜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회
답서계를 이대로 지어서 보내라고 하였음.

1 좌와 
대동소이

2
대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이전과 같이 그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르되, 
그 가운데 두 가지 단자(段子)는 없어서는 안되므로, 바라건대 나라 안에서 찾
으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 뜻을 동래 및 두 지사 앞에 이야기하여 
해당 관청에 품신하여 보고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국에서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해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음.

2 상동

3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 가운데 응련(鷹連)과 마필(馬匹)은 없어서는 안되니, 
각별히 염두에 두어서 기이하고 귀한 물건을 보내고, 대모필과 각색 붓도 또한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예단의 수량과 물목은 현재 아직 마감하지 않고 비변사
의 확정을 기다려 시행할 것임.

3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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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등록 변례집요

4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다시 말하지 않고, 한 장에는 어
보만 찍고 한 장에는 국왕이라 적고 그 위에 어보를 찍어 도합 두 장을 가져
오는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도에 도착하여 집정과 상의하여 좋은 모
양으로 조처할 것이니, 이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허
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4 상동

5

대군과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작은 쪽지에 적어서 내어 보내니 
이대로 할 것이나, 이 밖에 나라 안에서 비축된 토산물 가운데 합당한 물건이 
있으면 첨가하여 보내는 것도 좋으며, 무릇 예단에 사용하는 물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지급해야 할 곳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세 사신이 사용할 
잡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세 사신의 예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가는 일은 비변사 조정에 의거하여 해당 관청
에 명하여 마련할 것임.

5 상동

6
집정 등에게는 앞서의 연례와 같이 예조에서 각각 서계를 만들고 별폭 등의 
물건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각처에 보내는 서계 및 예물은 
전례대로 조정하여, 승문원 및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할 것임.

6 상동

7
이번에 집정 등의 성명을 적어 보내니 이대로 성명을 적어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이미 조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였음.

7 상동

8

별폭 가운데 응자(매)는 마침 제철이 지났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에
도에 들여보낼 수량이 많게는 54~55연에 이르니, 지사(知事) 등에게 말하여 
다음 달 중순에 모조리 들여주어서, 왜관 안에서 수십 일 먹이를 먹인 뒤에, 
그 중 병이 없는 것을 들여보내면, 여기서 오사카[大坂] 성에 올려보내어 대군
의 응사(鷹師)에게 전해줄 계획이니, 급속히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
사에서는 병자년의 규정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본도 및 강원 감사
에게 급속히 거행하는 일로 이문하였음.

8 상동

9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은 조정에서 주조하여 일
광산에 보내는 모양으로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만들어 들여보내면, 주
조한 물건을 그 서계와 한꺼번에 에도로 들여보내어 귀국의 은근한 정을 보이
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게 하였음.

9 상동

10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제문과 향전(香奠)을 가져오는데, 사신 또한 예
단이 없지 아니하니 합당할 물건을 마련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제문과 
향전을 거행하는 일은 이미 계하하였고, 예단은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10 상동

11

이번 세 사신은 반드시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은 이곳에서 감히 진
달할 수 없으나, 이 밖의 상하 원역(員役)은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오되, 일
행 가운데 법도를 세워서 하인이 금법을 범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데려가는 원역은 사신이 스스로 선발하여 데려가고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우
는 것은 이미 금지하는 사목이 있거니와, 하인이 금령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신에게 명하여 신칙하여 시행하게 할 것임.

11 상동

12
역관은 앞서의 연례 통신사 때에는 수가 적어서 무릇 사환을 하는 사이에 매
양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각 배에 나누어 싣지 않기까지 하여 보기에 매
우 구차하였으니, 이번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왜어(倭語)에 능통한 자를 잘 선

1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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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등록 변례집요
발하여 서너 사람의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이미 조정하여, 왜어에 능통한 자 세 사람을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하여 
보내게 하였음. 

13

유자(儒者)로서 글씨를 잘 쓰는 자와 화원 등의 인원 수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각색마다 한 두 사람을 더하여 데려오고, 의원도 또한 최상으로 선발하고, 악
공 또한 음악을 잘 하는 자를 가려서 데려 오되, 앞서 연례로 들어온 연담(蓮
潭)과 같은 자를 선발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
미 조정하여 각 해당 관청 및 통신사에게 명하여 참작하여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가라고 하였음.

13 상동

14
세 사신이 대군 앞에서 예를 행할 때 신는 화자(靴子)는 흙을 밟고 곧장 전각 
안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이번에는 화자를 벗고 행례하는 것이 좋겠
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의 회계로 인하여 이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
니, 이대로 시행할 것.

14 상동

15
세 사신의 상하 원역이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의 법제(法制) 사목을 적어 
대마도에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들어갈 때 본디 금단하는 사목이 있으
니 이것을 참작하여 적어 보낼 것.

15 상동

16

사신이 왕래할 때 선박이 정박하는 곳 및 숙소로 삼는 곳에서 접대하는 사람
은 모두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기다리는데, 사신이 간혹 멀미[水疾]를 칭탁하
거나 병을 핑계하여 상륙하지 않아서, 접대하기 위하여 허다하게 마련한 물자
를 공연히 버려 부질없게 되니, 세 사신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상륙하여 참여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는 일은 오히려 사신이 당연히 
시행할 일인지라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잘 조처하라 하였음. 

16 상동

17
육로로 가는 도중에 점심을 먹거나 숙소를 정한 곳에서 접대할 때, 세 사신이 
노곤하다고 칭하거나 혹은 병을 칭하여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매우 부
당하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선처하라 하였음. 17

17번, 
18번째 
항목을 

합쳐 요약 
서술18 세 사신이 공식 업무를 쉬는 날은 미리 통보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이 

거행할 일인지라 이대로 할 것임.

19
물과 뭍 곳곳마다 장막을 친 임시 가옥을 정제하여 기다릴 것인데, 하인 등이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주인이 감히 손대지 못하니, 한결같이 도중(島中)의 봉
행 등이 하는 말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
명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할 것임.

18 좌와 
대동소이

20

일행의 원역(員役)이 들어가서 탈 말은 모두 장관(將官)이 타는 말에서 나오므
로, 대마도에서 별도로 감관을 정하여 그 중 상중하의 등급을 보고 차례로 나
누어 주는데, 하인들이 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뺏어가니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어, 이번에는 행중(行中)에서 별도로 4~5인을 정하여 감관이라 일컫고 
일일이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다투어 빼앗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
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거행하되, 만약 따르지 
않고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죄를 따져 시행할 것임.

19 상동

21
바닷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세 사신이 타는 배가 바람으로 인하여 정박할 때
는 비록 혹 앞서거나 뒤처지더라도, 포구에 와서는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정박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더라도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사신
에게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함.

2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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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에서 보는 것처럼 변례집요에서는 통신사등록의 17번, 18번째 항목을 합쳐
서 1개의 항목으로 만들었으므로 항목 수가 하나 적다. 그리고 통신사등록은 변례집요
와는 달리 각 항목의 끝에 이에 대한 결정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4번째 항목은 비변
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변레집요는 이런 결정 내용은 무시하고 대마도 측의 소
지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변례집요에는 13번째 조항에 있는 통신사 화원 연담(김명국)에 
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두 책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신사등록 변례집요

22
마상재 두 사람은 각기 잘 길들인 말을 끌고 들어가되, 앞서의 연례 마상재는 
모두 솜씨가 치졸하였으니, 이번에는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
데, 훈련도감에 명하여 이대로 선발하여 보내는 일로 이문하였음.

21 상동

23
말을 달리고 활을 잘 쏘는 등 각종 기예를 가진 자 두 세 사람을 군관 중에 
데려 오고, 활을 쏘는 도구 또한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 중에도 
데려가는 군관이 있으니,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데려가게 하였음.

22 상동

24
에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뒤에 도주가 사실(私室)에서 세 사신을 청하여 잔
치를 하려하니, 미리 알려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이대로 시행
할 것임

23 상동

25
각 역참에서의 접대는 최상으로 정하게 골라 준비하는데, 상하 원역 등이 즐겨 
먹을 수 없는 것은 제하고 은근히 상을 차려 먹을 만한 음식물만 골라 드리도
록 함이 어떠할지, 이는 임의로 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거행하는 
일을 일행 중의 장무역관이 담당하여 거행할 것임.

24 상동

26
떠들고 잡담하며 혹은 빼앗거나 혹 가져가거나 불을 금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금하고, 만약 일행 중에 절박하게 사들여 사용할 물건이 있으면, 대마도에서 
별도로 통사왜(通事倭)를 정하여 사들여 주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게 조목을 세워서 이대로 하라 하였음. 

25 상동

27 세 사신이 교자(轎子) 앞에는 앞말 한 필씩으로 끌게 하면 되니 이는 임의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에서 회계할 때 거론하지 않았음. 26 상동

28
세 사신이 타는 배는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용을 그린 배의 휘장과 노 등
의 물건을 일일이 정밀하게 갖추어 일본인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
고, 또한 사공 등이 바람을 살피지 못하여 매양 우려되는 사태를 당하니, 한결
같이 일본 사공이 말하는 대로 함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본도 및 사신에게 명
하여 이대로 하는 일로 거행할 것임.

27 상동

29

이제 이번에 진술하는 바의 일은 모두가 귀국을 위하여 유념한 계획이니 한결
같이 도주가 말하는 대로 함이 좋을 것이며, 기왕의 통신사 행차에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있었으나 감히 일일이 진달하지 못하니, 모든 일을 각별히 잘 조처
하는 일을 동래·부산 양 지사가 힘을 써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따라도 될 일
이면 도주가 하는 대로 하겠으나 따를 수 없는 일이면 결단코 따르기가 어려
우니,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살펴서 거행하게 하였음.

28 상동

30
위 항목의 조건은 상의하여 조처하고, 조선에서 만약 수긍하지 않는 일이 있으
면 비선으로 말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각 항목의 조건을 나열하여 비변사에
서 이미 참작하여 보고하고 조정하였음.

29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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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통신사가 가져간 선물과 받아온 선물
계미년 2월 12일조에는 통신사가 일본에 가져간 선물 품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조

단자를 보면 병자년(1643) 통신사의 사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선물의 지급 대상은 일본국왕, 
봉행 7인, 대마도주, 수도서왜 4명, 소(召)장로, 수직왜 9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1>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대상자별 선물
국왕 봉행7인각각 대마도주 수도서왜 

4인각각 소(召)장로 수직왜 
9인각각

대수자 10필
대단자 10필
황조포 30필
흰모시 30(10)필 10필 10필 5필 5필 3필

검은삼베 30(5)필 5필 5필
면주 10필 10필 10필 5필 5필 3필

흰무명 20필 3필
인삼 50근 5근 3근

범가죽 15(2)장 1장 2장 1장
표범가죽 20장
청서피 30장

(채)화석 20(5)장 5장 2장
황모필 50(30)자루 20자루 30자루 20자루 10자루

준마(안장) 2필
매 20(1)연 1연

유매먹 50(20)홀 10홀
참먹 10홀 5홀
황밀 100근
청밀 10그릇
어피 100장
색지 30권
백지 5권
유둔 3부 1부

비고：국왕의 괄호안은 품목이 중복된 경우다. 포함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포함하면 매는 21연, 호피는 
17장이 되어 수가 애매하므로 중복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12-1>을 보면 품목은 직물류, 인삼, 가죽류, 화문석, 동물, 먹, 꿀, 종이류 등이 주종이
다, 국왕에 대한 선물은 다른 사람과는 물품과 수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비단류, 가죽
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물품과 수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통신사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계미년 11월 22일조에 수록된 예조단자에는 통신사가 일본에서 받아온 선물 품목이 기록
되어 있다. 일본 관백(국왕), 약군, 대마도주, 만송원, 평의진, 봉행과 집정에게서 받은 것이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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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1643년 통신사가 가져온 대상자별 선물
관백 약군 대마도주 만송원 평의진

[平義眞]
봉행 6인, 집정 

2인 각각 집정1인
첩금육곡병풍

(貼金六曲屛風) 20쌍
산금시회대자

(繖金蒔繪臺子) 5식
쇠솥[鐵釜] ●

구리화로[銅爐] ●
구리물병[銅水壺] ●
구리판립(銅板立) ●
구리수적(銅水滴) ●
구리개치(銅盖置) ●

산금시회서붕
(繖金蒔繪書棚) 2개
산금시회광개

(繖金蒔繪廣盖) 10개
산금시회의연

(繖金蒔繪衣椼) 5가
산금초대도(繖金鞘大刀) 10자루

갑옷[鎧] 10벌
당직(唐織) 50단

금대병풍(金大屛風) 10쌍
홍주(紅朱) 3근

운문지(雲紋紙) 300근
납발(鑞鉢) 500근

색대단자(色大段子) 2권
산화연상(繖畵硯床) 2개

단목(丹木) 200근
문선(文選) 1부 31책

산화연갑(繖畵硯匣) 2개
우단초(羽段綃) 3권

백은(白銀) 100매 100매
월주면(越州綿) 100순

식롱(食籠 1구
흑칠시회부채

(黑漆蒔繪扇子) 200자루
말광소삽(末廣小箑) 양면

금니(金泥) 양면
은니(銀泥) ●
청지(靑地) ●
백지(白地) ●

●은 받았지만 수량은 불명확한 것임
백은(白銀) 한 종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준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랐다. 통신사

가 가져온 선물 가운데 집정 이하 9명이 보낸 것은 전례대로 호조로 보내고, 관백과 약군이 
보낸 것은 상방(상의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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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
통신사가 일본을 오가는 동안에 쓸 각종 필수 물품들을 총칭하여 잡물(雜物)이라 하였다. 

계미년 1월 17일조에는 후록으로 잡물들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은 1636년 통신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이 잡물들은 충청도, 전라
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 나누어 배당하여 마련하였다. 예조의 계목에 후록한 잡물 가운데 
약재와 우구(雨具)는 말미에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잡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1>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1)
진간장 10섬 간장 1섬 율무가루 5말 청밀 2섬
밀가루 2섬 환소주 150병 밀계 5000립 초 300자루

대절참먹 100정 중절참먹 100정 포육 80접 전복 20접
말린해삼 3섬 말린홍합 3섬 호두 2섬 황율 2섬

곶감 70접 잣 2섬 인삼 20근 백지 245권
대유지 4권 만화석 30장 채화석 30장 옻칠부채 100자루

기름칠부채 600자루 백접부채 30자루 미선 20자루 참기름 2섬
4장붙은유둔 40번 6장붙은유둔 20번 누룩 130원 콩 6섬

팥 7섬 조기 3500속 건어 80속 도련지 5권
초주지 30권 녹두 2섬 흰모시베 50필 참깨 2섬
편포 8접 말린노루 14마리 개자 3말 찹쌀 3섬

말린꿩 100마리 김 40접 미역 200근 좁쌀 7섬
메밀 3섬 황밀 6말 오미자 2말 소금 9섬
생율 2섬 녹두가루 5말 생강 6말 표고버섯 4말

범가죽 16장 표범가죽 8장 사슴가죽 3장 배 100개
군량 333섬 흰사발 15죽 흰보시기 15죽 흰대접 15죽

흰접시 25죽 흰종지 15죽 백자대접 10죽 백자중발 5죽
백자잔대구 8부 백자종지 3죽 백자사발 4죽 백자규화잔대구 3부

차일 5 휘장 6 돗자리 3부 면석 3립
독석 3립 단석 3좌 화방석 3좌 문방석 1죽

다리높은상 3 안식 3부 교의 3 평교자 3
작은병풍 3 모부 3 평연 3 대분토 3
소분토 3 관대가죽상자 3 작은밥상 3 촛대 3쌍

놋쇠타구 3 작은서안 3 일산 3 청산 3
우산 3 요 3 용정 3 향꽂이 3

도장안자 1 매 15연 기름종이포대 4부 바가지 대,중 24개
밥고리 3 체 6 채칼 3자루 큰밥솥 4틀

중간밥솥 5틀 작은밥솥 4틀 좌철 3 부쇠 2
부젓가락 3쌍 적쇠 3쌍 놋소라 3 놋대야 3
놋요강 3 칠기쟁반 4죽 용탕숟가락 3단 놋젓가락 3매이

큰 놋숫가락 3가락 놋뚜껑 3 휘건 3 수건 3
흰면주비갑 3쌍 작은 놋솥 3 주전자 2 도롱 4바리
차보시기 3 좌면지 30장 항아리 4좌 독 12좌

어피 50장 흰사기항아리 10좌 장지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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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2)：약재
생지황 10냥 욱리인(산앵두씨) 3냥 마황 7냥 황기 1근
맥문동 10냥 천문동 1근 길경(도라지) 10냥 적복령 10냥
시호 10냥 백출 2근 방풍 8냥 산약 5냥

천남성 4냥 백작약 5냥 당귀 1근 백복령 10냥
궁궁 7냥 승마 5냥 전호 3냥 향유 2근
백지 3냥 창출 2근 대황 8냥 황백 10냥
강활 5냥 소엽 7냥 황금 8냥 백편두 4냥
택사 6냥 상백피 5냥 반하 8냥 애엽 5두름
목통 10냥 차전자 2냥 말린모과 5냥 오미자 5냥
세신 5냥 박하 3냥 형개 4냥 인동 2근

<표 13-3> 1643년 통신사가 가져간 잡물(3)：우구(雨具)
상품 가는 도롱이 3건 상품 언치 3건 백적 3건 유삼 3건

달치 3거리 차상품 익힌 도롱이 32부 차상품 언치 32부 짚도롱이 15부
화자 3부 행수목 1동

증정교린지(권5)에는 ｢경외노수(京外路需)｣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각 도에 복정한 물
품은 부산에 실어다 납부하여 6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여러 도에서 구하여 가린 물품은 사
신에게 나누어 보내되, 부경(赴京) 반전의 예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통신사등록의 내
용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가 일본을 왕래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의 내용을 잘 볼 수 있다. 통신사 사행원의 일상생활사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일곱째, 피로인 쇄환 유문(諭文)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월 5일조에 수록되어 있는 ‘통신사절목’을 보면, “사신이 돌아

들어올 때 갑자년(1624)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쇄환하기 위하여 예
조에서 만들어 준 돈유(敦諭)공문으로 찾아다니며 쇄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펴 데리고 올 것”
이라고 하였다. 이 피로인을 쇄환하는 유문이 계미년 1월 2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예조단
자를 보면 ｢피로인물쇄환유문｣을 전례를 참고하여 단자에 후록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예조에서 통유(通諭)하는 일임. 국가가 불행하여 갑자기 병란의 화를 입어 팔도의 생령
이 도탄에 빠졌는데, 그 중에 겨우 칼날에 죽음을 모면한 자가 모두 묶여 있은 지가 지금까
지 50년이 되었다. 그 가운데 어찌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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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가 없겠는가마는,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 업고 나오는 자가 보이지 않으니, 이는 필
시 함몰된 지 오래되어서이니 그 실정 또한 가련하다. 국가에서는 쇄환하는 사람에 대해 특
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병자년(1636) 사이에 사신이 데려온 사로잡혀 간 사람에 대해
서는 모두 죄를 면하게 하고, 신역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면역하였으며, 공사천은 면천하여 
완전히 복호(復戶)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본토에 편안하게 정착하게 하여, 
그 쇄환되어 온 사람들 역시 모두 친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다시금 낙토의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이들도 또한 필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제 일본
은 이미 우리나라의 원수가 된 적당을 섬멸하고, 앞 시대에 하던 바를 모조리 고쳐서 서신
을 보내어 우호를 요청하기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생령 때문에 사신을 보내나니, 사로잡혀 
가서 일본에 있는 자가 살아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이 그 시기이다. 만약 일제히 나
온다면, 마땅히 지난 날 나왔던 사람들의 사례대로 면천 면역 복호 등의 은전을 일일이 시
행할 것이니, 유시하는 글이 도착하는 즉시 서로 전달하여, 유시문 내용대로 통고하여, 사
신이 돌아올 적에 일시에 나오도록 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여 시일을 연기하지 말고, 다
른 지역의 귀신이 되는 것을 면하도록 하라. 대조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되, 모름지기 통첩을 
받을 사람에게 도착되도록. 위 통첩은 사로잡혀 간 사민(士民)들에게 내림.”

통신사는 인조의 지시에 따라 피로인을 쇄환하려고 노력하였다. 1643년 통신사 사행록인 
계미동사일기에는 피로인 쇄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사람 잉질금과 청도사람 자질사리·자질덕 내외는 모두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서 
나가기를 원하였다. 시나가와(品川)에서 대구 양반 출신인 안경우(安慶佑)를 만났다. 의사로 
살고 있는 그는 번주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8월 6일) 하코네(箱根)에서는 도중
에 심한 검문을 받기도 하였다.(8월 9일, 14일) 오가키(大垣) 서쪽에 있는 역참에는 피로인
이 많다고 하므로 역관 이형남과 김근행을 보내 이들을 찾아 데려 오도록 했다.(8월 17일) 
교토에서 대춘(大春)·묘운(妙雲) 등 광주(光州) 출신 여인이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므로 상
통사를 시켜서 데려가도록 했다.(8월 24일) 김근행을 하카다(博多) 근처에 보내 피로인을 찾
게 하였다.(9월 22일) 잇키섬(壹岐島)에 도착했을 때 김근행이 3명을 찾아 왔다.(9월 23일) 
이형남이 피로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9월 23일)

 인조실록 21년(1643) 10월 29일조를 보면, 통신사 윤순지와 부사 조경이 대마도에 돌
아와 치계하기를, 임진·정유년에 사로잡혀간 인민들은 모두 자손을 두고 그 땅에 안주해 
살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14명만 데리고 나왔는데, 도중에 병들어 죽은 자가 여
섯 사람이라고 하였다. 11월 3일조를 보면, 통신사 윤순지와 조경 등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피로인 남녀 14명을 데리고 와서 부산에 도착하였으므로, 경상감사로 하여금 의복과 식량을 
넉넉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14명은 어릴 때 이름과 본관 등을 성책한 후 원적의 지방관으
로 보낼 계획이었다.(통신사등록 계미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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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환 유문을 가지고 가서 피로인에게 보이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을 쇄
환하지는 못하였다. 도중에 6명은 죽고 14명만이 다시 조선의 땅을 밟게 되었다. 임진왜란
과 정유재란 때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자손을 두고 일본에서 안주하면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피로인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종료되었다고 본다.

피로인을 쇄환하는 문제는 1643년 통신사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이 유문은 피
로인 문제와 관련한 통신사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통신사등
록 을미년(1655) 3월 13일조에는 계미년 통신사 때 한 명도 쇄환하지 못하였으므로, 1655
년 통신사에게 쇄환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가깝다고 서술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 
37년(1711) 4월 1일조에도 계미통신사 때 피로인을 쇄환하기 위하여 ‘돈유공문’을 성급한 것
이 언급되어 있다.

여덟째, 남선사 금지원과 건인사 십여원의 편액 요청
일본은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중국 남송의 제도를 본받아 

오산십찰제(五山十刹制)를 확립하였다. 남선사를 오산보다 위에 두고, 천룡사(天龍寺), 상국
사(相國寺), 건인사(建仁寺), 동복사(東福寺), 만수사(萬壽寺)를 교토 오산으로 정하였다.

통신사등록 갑신년(1644) 4월 8일조에는 대마도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가 상사(上
使：통신사 정사) 윤순지에게 보낸 서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서계는 계미년(1643) 11월에 쓴 
것이다. 계미(1643)통신사는 일본에 갔다가 1643년 10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러므
로 통신사가 돌아가자 곧 보낸 서계이다. 서계는 근래에 일본의 승려가 건물 하나를 지었으
나 아직 편액을 써서 걸지 못하였으므로 ‘금지원(金地院)’이란 세 글자를 써서 보내주기를 바
란다는 내용이다. 또한 건인사의 홍장로(洪長老)가 우거하는 곳이 십여원(十如院)인데, 이 곳
의 편액도 바란다는 것이다. 이 부탁을 사양하지 마시길 청하면서, 별도로 서전(書傳) 1부와 
산화문갑(繖畵文匣) 1개를 보냈다.

별견역관 홍희남은 수본(手本)으로 이 문제를 보고하였다. 즉 부특송사가 나올 때 통신 상
사 앞으로 도주가 바치는 서신과 별폭, 금지원과 십여원의 제액(題額)을 쓸 당지(唐紙) 4장
을 보냈다는 것이다. 금지원은 대군의 국사(國司) 양장로(良長老)의 수호(守號)이고, 십여원
은 대마도에 와서 거주하는 홍장로의 수호인데, 정사가 손수 쓴 필적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
이다. 이런 일은 전에도 빈번하게 있었으므로 참고하여 회답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보면, 윤순지에게 명하여 써서 보내게 하고, 또 도주가 이미 
서신을 보내고 윤순지에게 물건을 보냈으니 서로 신뢰하는 도리에서 회답과 회례가 없어서
는 아니되므로,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 초고를 짓게 하고, 회례하는 예물을 마련하여 내려보
내고, 보내온 서책 등은 예조에 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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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의 윤허가 있었다.
통신사가 돌아오고 난 이후 양국 간의 교류 양상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윤순지가 금

지원과 십여원의 편액을 써 주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내용은 1643년 통신사와 관련
된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기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자료의 발굴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홉째, 일광산 동조궁 제사와 대유원 제사
  일광산 동조궁 제사

1643년 통신사와 1655년 통신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각각 일광산(日光山) 치제(致
祭)와 대유원(大猷院) 치제를 들 수 있다. 1641년 일본의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동조
궁(東照宮)의 보탑을 석조보탑으로 개조하여 완공할 무렵에 그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보탑 
완공을 기회로 통신사를 요청했다. 조선에서는 일광산 동조궁에 대장경, 인조의 어필 편액, 
조정 대신의 시, 동종, 향로, 촉대, 화병 등 선물을 전달하고, 세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통신
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통신사 삼사가 결정된 후 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643년 1월 부산에서 역관 
홍희남과 대마도의 다이라 나리타카(平成幸) 사이에 ｢통신사강정절목｣ 24개 조항이 결정되
었다.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권5, 신행각년례)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강정절목 가운데 일광
산 치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사가 일광산에 나아갔을 때에 칙필(勅筆), 종, 향로, 촉대, 화병 등의 물품을 마땅히 
준비하여 지급하고 제문은 삼사가 가지고 가고 향전은 일본의 예법에 따라 행한다.

㉡ 대군과 약군 앞에서 상견하는 것 및 일광산에서 예를 행하는 것은 모두 전례에 따르
고, 만약 그 때 가서 틀리는 것이 있으면 모두 대마도주가 말한 대로 한다. 

㉢ 일광산에 삼사가 들어갈 때 쓸 예단을 가지고 온다. 

위의 내용은 일광산 치제에 관한 절목이 처음 명문화한 것이다. 통신사등록 계미년(1643) 1
월 15일조에 수록된 예조 계목을 보면. 일광산(日光山)에 세 사신이 제사를 지낼 때 쓸 예단(禮
單)이 후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인삼 15근, 흰 모시 20필, 흰 명주 20필, 오색종이 50권, 채
화석 20장, 황모필 각색 100자루, 유매묵(油煤墨) 100홀, 유둔 10번(番), 백지 100권, 석린(石
鱗) 20근이다.

1월 25일조에 수록된 예조단자를 보면, 일광산에 제사지낼 때 쓸 폐백(幣帛)은 홍색 모시 
3필, 흰 명주 3필, 검은 삼베 3필, 채초(彩綃) 3필로 정하였다. 그런데 2월 12일조에는 일광



국역 통신사등록 (Ⅰ) 해제

 ●●● 41

산 치제에 쓸 폐백으로, 금단(錦段) 3필, 채화석(彩花席) 10장, 자기잔대(磁器盞臺) 3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雲母), 화석(花
席) 5닙. 유둔(油芚) 2부가 추가되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월 15일조에 수록된 ‘대마도주 소지’에는 일광산 치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표 11-1>의 4, 5, 6 참조) 그리고 ‘봉행 등 소지’에도 치제 관련 내용이 들어있
다.(<표 11-2>의 9, 10 참조) 계미년 2월 11일조에 수록된 ｢홍희남이 가져온 등차(차왜 藤智
繩)의 열거 조목(洪喜男賫來藤差條列)｣의 일광산 치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난 여름 어필을 들여보낼 때, 에도에서 사신이 일광산으로 들어갈 때 받들어 가지고 
사당에 납입하는 의장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의장은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불가한 일이기로, 비변사에서 이미 틀어막는다고 입계
하였음.

㉡ 일광산에서 치제할 때의 폐백은 난잡한 상품을 사용하여서는 불가하니, 금단 두세 필
과 대화촉, 대부용향, 운모, 채화석, 자기 약간으로 마련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
데, 치제의 폐백 12필은 이전에 이미 마련하여 계하하였으니, 이제 이 말대로 세모시
[細苧]와 삼베 등 물건은 모두 제거하고, 금단 3필 및 향촉과 운모, 채화석, 자기 등의 
물건이 비록 치제의 폐백에 적합치 않지만,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가져가서 임
시로 조처하게 할 것.

이처럼 통신사등록에는 일광산 치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일광산 치제 때 사배(四拜)를 하느냐 재배를 하느냐는 예법이 문제가 되었다. 계미년 
2월 6일조를 보면 대마번 차왜인 후지 도모나와(藤智繩)는 사배의 예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
해 역관 홍희남은 전례를 들어 재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광산에서 사신이 행례하는 것
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필(御筆)을 존경하여 높이기 위해서라
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예조는 사배를 하되 약군(若君)에게는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을 개진하였다.

이 논의는 그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1643년 통신사의 사행록을 보
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계미동사일기 3월 26일조를 보면, 통신사가 부산에 머물 때 세 
사신이 사청(射廳)에 모여 일광산에 헌향하는 의식을 연습하고 난 뒤에 관원과 사공들을 모
아 금지 조항을 설명하였다. 일광산 치제 의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7월 15일 에도에 있
을 때, 대마도주와 역관 홍희남·이장생이 약군 앞에서 취할 예법과 일광산의 배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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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논의하였다. 약군에 대한 예법은 전명(傳命) 의식이 행해지는 날 참석하지 않아서 쉽게 
해결되었다. 일광산 배례 문제도 재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계미동사일기를 보면 7월 21일 에도에 머물 때, 역관 정충헌으로 하여금 숙수를 데리고 
먼저 일광산에 가도록 했다. 7월 26일 새벽에는 대마도주가 제물 때문에 상의하고자 역관 
홍희남과 함께 먼저 일광산으로 갔다. 7월 27일 사신이 평상 위에서 향을 피우고 축을 읽고 
전후 재배의 예를 행하니, 도주와 집정들은 평상 밑에 서서 숨을 죽이고 엄숙한 얼굴로 감
히 소리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통신사등록에는 일광산 치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의견이 오고간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상세한 과정과 예단·폐백의 결정과정, 치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유원 제사
대유원은 막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묘당(廟堂)이다. 도쿠가와 이에

야스의 묘당인 권현묘(權現廟：대권현궁, 동조대권현궁) 서쪽 400m 쯤에 위치한다. 이에미
쓰는 생전에 그의 묘를 일광산에 축조하려고 하였다. 이에미쓰가 1651년 4월에 죽자 시신은 
일광산에 매장되었다. 이어 영묘(靈廟)인 대유원 축조가 이루어져 1653년 4월 완공되었다. 
1653년 9월에는 유구의 축하사절이 에도에 왔다가 동조궁과 대유원에 분향을 하였다.

갑오년(1654) 11월 16일조에 수록된 예조 계목을 보면, 대유원의 폐백과 향전(香奠)에 필
요한 물품이 수록되어 있다. 물품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1> 대유원에 쓸 폐백(幣帛)
금단(錦段) 대화촉

(大花燭)
대부용향

(大芙蓉香) 채화석 자기잔 대접 보시기[甫兒] 석린
3필 2쌍 30매 10장 1죽 3죽 3죽 10근

<표 14-2> 대유원 향전(香奠)에 쓸 물품
백단향 은향합 홍상건사라 주홍곡수좌면지 백납촉 대부용향
2냥 1부 1필 10장 3쌍 3쌍

통신사등록 을미년(1655) 3월 2일조에는 문위역관 이형남·박원랑 등의 도해(渡海) 후 
별단이 수록되어 있다. 별단 가운데 대유원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광산 대권현(大權現) 묘당(廟堂)과 대유원 묘당은 거리가 1~2리 정도이니 통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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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유원에 갔다가 다음 대권현으로 감이 좋겠음.
㉡ 대유원 묘당에 통신사가 참배할 때 등롱은 귀국에서 이미 주조하여 만들었다고 하니 

이는 다행이며, 악기 여러 도구는 정하게 갖추어 들여보내는 것이 매우 적절함. 또한 
제문은 은근히 제작하여 보내고 치제할 때의 전물(奠物)은 새 물과 새 불로 숙수(熟手)
가 새 옷을 입고 함매(啣枚)하여 손을 대지 않고 조과(造果)하므로, 계미년(1643) 치제 
때 각종 전물이 비록 극히 정하였으나 일본의 풍속과는 달랐기에 사당에 진설하지 않
고 곧장 대군 앞으로 들였는데, 이번의 전물 여러 도구는 가져오되 그 가운데 기름에 
지지는 물건은 일본 풍속에 맞지 않으나, 호두와 대추, 밤, 잣, 곶감, 청밀 등의 물건
은 수량을 갑절로 가져와서, 그 중 좋은 것을 가려 정결한 버들상자에 담아 넣어 치전
함이 좋겠음. 혹시 익혀서 진설하는 일이 있으면 숙수가 없어서는 안될 듯하니 숙수 1
명을 데려와도 무방함.

㉢ 어필을 대유원 묘당에 써서 보낼 때 선대군(先大君) 생시에 귀국에 대하여 은근한 뜻
이 많았다는 뜻을 제술하여 보내면 좋겠음.

예조에서는 도해역관 이형남의 별단이 부질없는 내용이 많으므로 긴요한 일만 후록한다고 
하였다. 이 기운데 대유원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권현 묘당에 이전에 사신이 들어갔을 때 혹 분향하거나 혹 치제하는 데는 이미 전례
가 있으니 이제 이전대로 함이 마땅하되, 이른바 대유원 묘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
니, 일체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해조에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이는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처할 것.

㉡ 저쪽에서는 대유원 묘당에 등롱을 청하여 얻은 뒤에 또 악기를 청하는 것은 대개 대권
현 묘와 일체로 하려고 하는 뜻이나,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냈으니 이제 틀어막기가 어
려운데, 또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니,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며, 전물 한 가지 일은 그 말대로 시행하되, 숙수는 1명을 정하여 보내도 무방하니, 
사신에게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함.

이러한 예조의 견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권현묘당의 치제와 분향은 본래 전례가 있는데, 
대유원은 이에미쓰의 사당이니 치제하는 절차는 달리하기 어려울 듯한데다가, 장소 또한 매
우 가까우니 행하더라도 무방할 듯하고, 악기도 등롱을 이미 허락하였기에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니, 예조에 명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효종의 윤
허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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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1655) 3월 13일조를 보면, 왜인이 구청한 대유원 묘당의 악기를 권현 묘당과 마찬
가지로 만들어 보내기로 허락하였으므로, 임진년(1652)의 사례대로 호조와 공조 낭청이 장악
원 관원과 함께 악학궤범의 척도대로 정밀하게 제조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임진년
에 보낸 악기대로, 거문고(琴), 슬(瑟), 축(柷), 어(敔), 훈(塤), 지(篪), 약(籥), 적(篴), 관
(管), 퉁소(簫)의 10종 악기를 각 1건씩 만들어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증정교린지(권5) 
｢일광산에 제사지내는 의례(日光山致祭儀)｣에서는 슬(瑟), 어(敔), 금(琴), 적(笛), 지(篪), 약
(籥), 관(管), 훈(塤), 축(祝), 진(籈), 소(簫)의 11종을 주었다고 하였다.

대유원 치제는 처음이므로 치제 때 사용할 예물과 잡물은 모두 일광산 치제 때와 같이 마
련하도록 하였다.(을미 3월 23일) 을미년(1655) 4월 3일조에는 ｢권현묘당 및 대유원의 치제 
의례(權現廟堂及大猷院致祭儀)｣가 수록되어 있다. 사전 준비 내용, 행례 과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유원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재 을미 4월 을묘삭 20일 갑술 조선국왕은 삼가 신하 통정대부 이조참의 지제교 조
형 등을 보내어 일본국 대유원의 영령에 치제하노라]

“아득히 생각건대 영신(靈神)은, 공덕을 크게 드러내어, 큰 사업을 이어받아 지키며, 남
겨준 법칙을 준수하여, 후손이 능히 창성하고, 효성스런 생각이 더욱 독실합니다. 우뚝할사 
저 정한 사당은, 명복을 비는 곳인지라, 그 산은 높다랗고, 단청은 찬란하게 빛나니, 보우
하는 은덕이 미쳐, 기반이 더욱 혁혁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대로 친목을 닦음에 
돈독하여, 비록 큰 파도가 막혀 있지만, 명성과 공훈을 사모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사절을 
보내어, 보잘 것 없는 제수를 올리니, 부디 음덕의 보살핌으로, 영세토록 함께 즐겁기를”

1655년 통신사 정사 조형의 부상일기를 보면, 10월 18일(병인)에 대유원에서 제사를 지
냈다. 통신사 종사관 남용익의 부상록에도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제문 날짜가 ‘시월 
을묘삭 이십일 갑술’로 통신사등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제문은 대제학 채유후(蔡裕後)가 
지은 것으로 춘관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춘관지에는 ｢대유원 등롱명(燈籠銘)｣도 
수록되어 있다. 증정교린지(권5)에도 ｢일광산에 제사지내는 의례(日光山致祭儀)｣가 수록되
어 있다. 통신사등록은 대유원 치제는 물론 권현묘를 비롯한 일광산 치제와 관련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춘관지, 증정교린지, 부상록 등 관련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통신사등록은 등록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료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
신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서와 서계가 중심이다 보니,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기 어렵다. 둘째, 사행원의 일본 내 활동에 대한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외교적, 정치적 측



국역 통신사등록 (Ⅰ) 해제

 ●●● 45

면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적 측면의 성격이 약하다. 그러므로 문화교류에 관한 내용은 사행
록이나 필담창화집 등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신사 연구에서 통신사등록은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았다. 통신사 연구가 
주로 문화연구에 치중한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증정교린지, 춘관지, 통문관지, 변
례집요 등에 수록된 통신사 관련 내용은 통신사등록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
다. 이 경우 통신사등록이 가지는 일차 사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번 통신사등록의 
국역본 간행을 계기로 통신사등록이 적극 검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해제에는 
다음 참고문헌의 연구성과를 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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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1641) 10월 14일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1)의 장계 내용. 이달 초6일에 신사조 특송(特送)2) 제1선 정관(正
官)3) 등의 상선연(上船宴)4)을 베풀었음. 전에 부특송(副特送) 정관의 말로 인하여 관백(關白)
이 새로 아들 하나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미 치계(馳啓)5)하였는데, 어제 상선연을 받을 적에 
정관이 말하기를 “대군(大君)6)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두어, 일본 나라 안에서 축하하
는 뜻은 말로 다하기 어려움이 있거니와, 조선에서도 또한 반드시 경사를 기뻐하여 내년에는 
통신사(通信使)7)를 들여보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대군이 아들 
낳은 일을 전일 연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듣고 기뻐하여 축하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였는데, 
문서 내용에는 나오지 않고, 단지 말로만 전한 것이어서 감히 계달(啓達)8)하지 못하겠기로, 
앞의 장계 가운데 개진하지 않았거니와, 근래 3-4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잇달
아 흉년을 당하여 백성들의 힘이 고갈되어, 비록 치하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를 기다
려야 한다”고 하였더니, 다시 답변이 없었으며, 저들로서는 12일에 배를 타고 간다고 운운하
였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전일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역관(譯官)을 보내어 축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관백이 아들을 낳아 본국에서 스스
로 기쁜 경사라고 여기는데, 치하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필시 실망할 것이로되, 저쪽에서 문
서로 알리는 일이 없었는데 이쪽에서 먼저 축하를 보내는 것 또한 부당한 듯하여, 신의 예조
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묘당(廟堂：조정)에 명하여 확정하여 조처하시면 어떠할
지? 숭덕(崇德) 6년(1641) 10월 17일 우승지 신 김육(金堉)9)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 정호서(丁好恕,1572-?)：나주정씨로 자는 사추(士推)이다. 광해 즉위년(1608)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18년(1640) 10월에 동래부사로 도임하여 20년(1642) 2월에 교체되었다. 나
중에 황해병사를 역임하였다.

2) 특송(特送)：일본의 대마도에서 동래 왜관에 해마다 보내오는 무역선의 한 명칭. 대마도에서는 해마다 세
견선(歲遣船) 17척과 제1특송선(特送船)에서 제3특송선까지 3척, 이떼이앙[以酊庵] 송사선(送使船) 1척, 만
쇼잉[萬松院] 송사선 1척, 부특송선(副特送船) 1척 등 모두 23척의 송사선을 보내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3) 정관(正官)：대마도에서 보내오는 공식 무역선을 대표하는 무역 사절. 
4) 상선연(上船宴)：왜관무역에서 공식 무역사절이 떠날 때 베풀어주는 잔치
5) 치계(馳啓)：역마(驛馬)를 통하여 급하게 장계(狀啓)를 보냄.
6) 대군(大君)：일본 막부(幕府)의 최고실력자인 쇼군[將軍]을 가리키는 말이다.
7) 통신사(通信使)：조선초기 이래 조선 정부에서 일본 막부에 보내는 공식 사절을 통신사라 일컬었다.
8) 계달(啓達)：지방관이 중앙 관서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공식 문서인 장계(狀啓)를 작성하여 전달함.
9) 김육(金堉,1580-1658)：청풍김씨로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이다. 인조 반정 직후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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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교린(交隣)의 도리로는 경하하고 조문하는 일
로 사신을 보냄이 예입니다. 이제 이번 관백이 아들을 낳은 데는 사신을 보내는 일이 있어야 
하나, 동래부사가 도리에 의거하여 답하였지만 저쪽에서 답이 없었다고 하니, 짐짓 뒷날 일
의 기미를 보아 조처함이 어떠할지? 숭덕 6년(1641) 10월 20일 좌부승지 신 한흥일(韓興
一)10)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사(1641) 10월 26일

  경상감사의 장계 내용. “근래 왜선이 나오면서 정관 등이 누차 관백이 새로 사내아들을 낳
았다는 이야기와 또한 여러 섬에서 진하(進賀)한다는 말을 언급하였는바, 앞으로 필시 도주
(島主)가 전하여 알리는 문자가 있을 것이지만, 혹 이로 인하여 사신의 왕래를 청할 것인지?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일찍이 이런 사례가 없었기에, 도중(島中)11)에서는 한 번 우리 사신을 
겪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많을 것이라 합니다. 들으니 도주가 가을 사이에 새로 딸자식
의 혼례를 행하면서 비용으로 많은 돈을 사용하여 재산이 매우 줄어들었고, 도중(島中)의 올
해 가뭄 재해가 우리나라 남방보다 심하여 전답에서 거둘 것이 전혀 없으므로, 관왜(館倭)12)
들이 쌀을 금처럼 아껴서, 가을이 깊어진 뒤에는 쌀로 물건을 무역하는 것을 조정할 것이라
고 하며, 관백의 차장(次將)이 내년 2월 사이에 관백의 명을 받들어 나와서 각 섬을 순시하면
서 대마도에 올 것이라 하기로, 도주는 바야흐로 비용의 허비를 우려하고 있으며, 접대하고 
호송하는 배는 현재 새로 만들어 모두 칠을 하였고, 한편으로 관사(館舍)를 만들고 있는데, 
저들의 수많은 경비가 이러하니 우리에게 사신을 청할 리는 없을 듯하다고 운운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13) 내용. 사신을 보내어 치하하는 것은 관계되
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도주의 문서를 기다린 연후에 서서히 논의하여 조처한다는 일로 
이미 묘당에서 확정하였는데, 이제 이번 장계에 도주가 우리에게 사신을 청할 리가 없을 듯
하다고 하였으니,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하는 일은 없음이 마땅하고, 이전에 확정한 대로 시
행하는 일로 행이(行移)14)함이 어떠할지? 입계한대로 윤허함.

10) 한흥일(韓興一,1587-1651)：청주한씨로 자는 진보(振甫), 호는 유시(柳市)이다. 인조 2년(162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1) 도중(島中)：대마도의 일본측 관청인 대마부중(對馬府中)을 가리킨다.  
12) 관왜(館倭)：부산의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
13) 계목(啓目)：국왕에게 보고 건의하기 위하여 해당 관청에서 덧붙인 의견서.
14) 행이(行移)：관공서 사이의 업무 협조 공문인 이문(移文)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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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1642) 정월 11일

  경상감사 구봉서(具鳳瑞)15)의 장계 내용. 이달 초1일 왜선이 나오는 것을 관측한 사정과 
문답한 사연은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에 상세하거니와, 이른바 소소선(小小船)의 두왜(頭
倭)16)가 나온 뒤에 관수(館守)17) 다이라 도모쓰라[平智連]가 말한 내용에 ‘에도에서 차출하여 
보낸 전 봉행(奉行)18)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를 부관(釜館)으로 내보내어 홍희남(洪喜男)19) 
이장생(李長生)20)과 상의하겠다’고 하였는바, 비록 명백한 말은 없으나 그 뜻을 대충 살펴보
면, 관백(關白)이 아들 낳은 경사를 온 나라에서 이제 축하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가 우리나
라의 방문을 요청하여 얼굴을 내려고 하는지, 반드시 2월 내로 에도[江戶]에 회보(回報)하려 
한다고 하였으니, 대마도에서 에도까지는 겹겹의 바다를 건너 거리가 매우 멀기로, 상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급속히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인데, 위의 홍희남·이장생에게 밤낮 없이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내 주실 것. 다이라 나리다카는 곧 저쪽에서 우리 쪽 일을 담당하는 왜
인인지라,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은 후지도모나와[藤智繩]와 비교하여 더 우대함이 있어야 할 
듯한데, 접위관(接慰官)21)을 내려 보내는 사이에 날짜가 지연되면 반드시 기일에 미치지 못
하겠기로, 요즈음의 사례대로 도내의 수령 가운데 한편으로 가려 보내면서 접대하는 일을 각
별히 신칙하였다고 운운한 일 및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 내용.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최의길(崔義吉)22) 등에게 문정(問情)23)하게 하였더니, 그 회언
(回言)24) 내용에, “소소선(小小船)에 두왜(頭倭) 2명과 격왜(格倭) 6명 등이 동래로 보내는 서

15) 구봉서(具鳳瑞,1596-1644)：능성구씨로 자는 경휘(景輝), 호는 낙주(洛洲)이다. 인조 2년(1624)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18년(1640) 7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20년(1642) 6월에 
첨지가 되어 갔다.  

16) 두왜(頭倭)：일행의 우두머리가 되는 왜인.
17) 관수(館守); 관수왜(館守倭). 부산 왜관에 상주하면서 왜관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관리하는 동시에 외교

와 무역 사무 등을 관장하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가신(家臣).
18) 봉행(奉行)：대마도의 도주를 보좌하는 관직 명칭.
19) 홍희남(洪喜男,1595-?)：남양홍씨로 자는 자열(子悅)이다. 광해 5년(1613) 역과에 합격하고 왜역으로 

종사하여, 임진왜란 이후 대일 관계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숭록대부 지중추부사에 이
르렀다.

20) 이장생(李長生,1604-?)：자는 자고(子固)이다. 인조 2년(1624) 증광 역과에 합격하고 왜역으로 종사하
였다.

21) 접위관(接慰官)：일본에서 외교상 파견한 사절을 접대하기 위하여 조선 조정에서 차출하여 보내는 관원. 
일본 정부에서 보낸 관직이 높은 대차왜(大差倭)가 나올 경우 이를 접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관원을 파
견하고, 그 외의 사소한 문제로 차왜(差倭)가 나올 경우에는 인근 고을 수령이 대신하였다.

22) 최의길(崔義吉)：인조 때 역관으로 왜역에 종사하였는데, 그 생몰연대와 이력은 분명치 않다.
23) 문정(問情)：자세한 사정을 물어서 확인하는 절차. 왜관에 배가 출입하면 역관을 파견하여 그 출입 인

원과 사정을 자세히 물어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다.
24) 회언(回言)：문정을 위하여 파견된 관원이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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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한 통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온 사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저희들은 단지 서계와 관수 
다이라 도모쓰라에게 보내는 문서를 가지고 왔을 따름, 그 사이의 일은 모르며, 관수왜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음. 즉시 다이라 도모쓰라를 만나 그 두왜가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다이라 
도모쓰라가 답하기를 ‘대군이 아들을 낳은 것은 본국의 큰 다행이고, 또한 이웃나라로서도 서
로 찾아보지 않아서는 안될 일인지라, 도주가 에도에서 차출하여 보낸 전 봉행왜(奉行倭) 다
이라 나리다카를 부관(釜館：부산왜관)으로 내보내어 홍지사(洪知事)·이지사(李知事)와 서로 
의논하여 방문하는 예에 있어서 근심이나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의리를 잃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고, 또 달리 의논할 일이 있어서 서계(書契)25)를 가지고 별도로 두왜를 정하여 비선(飛
船)26)을 내보냈으니, 속히 조정에 장계를 올려, 홍(洪)·이(李) 두 지사가 기어코 정월 15일 
이내로 내려와서 다이라 나리다카가 건너오기를 기다리게 함이 어떠할지? 다이라 나리다카는 
이곳에서 되돌아가 2월 안으로 에도에 돌아들어가야 하고, 도주가 또 분부한 일이 있다’고 운
운하였음. ‘이른바 별도로 상의할 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였더니, 다이라 도모쓰
라가 말하기를 ‘상의한다고만 썼지 특별히 명백하게 적어 보낸 것이 없어서 상세히 알지 못한
다’고 하기로, 이렇게 회언하며, 다이라 나리다카의 본명은 히라다 쇼갱[平田將監]인데 후지 
도모나와[藤智繩]에 견줄 바가 아니고, 도주가 친애하여 믿고 존중하는 사람이며, 접대하는 
일은 홍희남에게 물어서 확정함이 어떠할지? 운운 회언한다” 하였음. 신에게 온 서계 1통은 
해조(該曹)27)로 올려보내며, 다이라 나리다카가 에도에서 이미 도중(島中)에 도착하여 이달 
15일 전에 마땅히 나올 것이라고 하거니와, 이 왜인은 곧 이미 봉행(奉行)을 역임하고 도주가 
친애하고 믿는 사람인데다, 그 아들이 또 현재 봉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접대 등의 여러 일
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조에 명하여 속히 참작하게 하여 분부하시되, 이장생도 반드시 재촉
하여 내려보내어, 다이라 나리다카가 왜관에 도착한 뒤에 접대하여 반드시 2월 내로 에도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이제 이번 두왜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 초본을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급
속히 만들어 보낼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나리다카가 나온다는 설은 무슨 일인
지 모르지만, 홍희남과 이장생 등을 내려보내는 것은 무방하나, 다만 홍희남은 현재 상중에 
있으니 수일 내로 기복(起復)28)하여 직책을 주어 보냄이 마땅할 것이고, 접위관은 전례대로 

25) 서계(書契)：조선의 동래부와 일본의 대마도주를 중개로 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거래하던 공식 외교
문서.

26) 비선(飛船)：대마도와 부산 왜관 사이에 급한 연락이 있을 적에 오가는 작은 배. 두왜(頭倭) 1인과 격
왜(格倭) 예닐곱 명이 타고 왕래하였다.

27) 해조(該曹)：해당 관청. 무역사절의 출입에 대한 업무는 대개 예조(禮曹)에서 관장하였다.
28) 기복(起復)：부모의 상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휴직 중인 관원에게 다시 실직을 주어 복직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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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낭관 가운데서 선정하여 즉시 출발하여 보낼 것. 금주(錦州)의 정세29)는 포위되어 결판
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답하였는데, 관백이 아들을 낳아 치하하는 일은 다이라 나리다카가 나
오기를 기다려 문답한 뒤에 조처함이 어떠할지? 숭덕 7년(1642) 정월 초9일 동부승지 신 이
유성(李惟聖)30)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다이라 나리다카는 이미 후지 도모
나와의 부류가 아니라 곧 도주가 친애하여 믿고 존중하는 사람이라 하니, 접위관과 차비역관
은 해당 사역원에서 매우 잘 가려서 내려보내고, 무릇 접대는 후지 도모나와 보다 더 우대하
여, 처음 나왔을 때 및 되돌아갈 때 각각 한 차례 잔치를 베풀고, 왜관에 머물 때 별도로 잔
치를 행하며, 예단 또한 더 마련하여 입계하오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고, 반종(伴從)31)은 이미 명수가 없으니 짐짓 먼저 이렇게 내려보내어 제급(題給)32)하되, 
부족한지 여부는 경상도 및 동래부사가 십분 점검 신칙하여, 환대에 실수가 없도록 행이(行
移)함이 어떠할지? 숭덕 7년(1642) 정월 11일 행도승지 신 서경우(徐景雨)33) 차지로 입계하
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단자. 차왜(差倭)34) 다이라 나리다카에게 처음과 돌아갈 때의 각 연회 및 왜관에 머물 
때의 특별 연회 등 세 차례의 증정하여 줄 예단(禮單)35). 각기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인삼 1근, 흰 무명 5필. [이상 해당 관청에서 내려 보냄.] 화석(花席) 3장, 넉
장 붙인 유둔(油芚) 2부. [이상 본도에서 지급.] 세 차례 잔치 때 반종에게 증정하는 물건.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흰 무명 30필. 숭덕 7년(1642) 정월 11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
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예조단자. 비변사에서 계품(啓稟)36)한 사연에 의거하여 ‘본조 좌랑(佐郞)이 접위관으로 경

29) 금주(錦州)의 정세：당시 후금(後金)의 군사가 명(明)나라의 군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었던 금주위
(錦州衛)의 정세를 가리킨다. 

30) 이유성(李惟聖,1581-?)：전주이씨로 자는 시중(時仲), 호는 사천(沙川)이다. 광해 8년(1616) 증광 문과
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에 그쳤다.    

31) 반종(伴從)：높은 신분의 관원이 사환으로 부리기 위해 수행하는 인물. 반당(伴倘).
32) 제급(題給)：제사(題辭：결재)를 매겨 지급함.
33) 서경우(徐景雨,1573-1645)：달성서씨로 자는 시백(施伯), 호는 만사(晩沙)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도승

지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34) 차왜(差倭)：특별한 외교 업무로 인하여 파견되어 나온 왜인.
35) 예단(禮單)：예물단자(禮物單子). 즉 예물의 목록.
36) 계품(啓稟)：군주의 면전에서 의견을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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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동래 땅으로 내려갈 때 타는 말과 짐말 및 데려가는 역관(譯官)과 색리(色吏)37)가 타는 
말 각 1필. 예단을 실어가는 말 2필을 아울러 전례대로 병조(兵曹)에 명하여 지급함이 어떠할
지?’ 라고 입계하였는데,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임오(1642) 정월 27일

  경상좌수사 선약해(宣若海)38)의 장계 및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 내용. 지난 번 관수 다이
라 도모쓰라가 역관 등에게 말하기를 “서계를 가져 온 왜인을 반드시 속히 들여보내어야 다
이라 나리다카[平成幸]가 즉시 나올 수 있으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회답서계를 즉시 만들
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역관 등이 말하기를 “도주의 서계는 이미 예조에 보고하였으니, 반
드시 회송(回送)39)을 기다린 뒤에라야 동래 영감이 답장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하였더니, 다
이라 도모쓰라가 말하기를, “회답서계를 뒤늦게 들여보내더라도, 홍(洪) 이(李) 두 지사를 내
려보내는 일을 이미 장계하였다고 하니, 부특송(副特送)이 들어갈 때 이 뜻을 통보하면 다이
라 나리다카를 즉시 내어보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제 나온 왜인의 말 내용에 다이라 나리
다카는 이미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였는바, 만약 순풍을 만나면 다이라 나리다카의 
배가 하루도 안되어 당도할 것인데, 이장생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기가 매우 난처하
다는 일 및 경상감사 구봉서의 장계 내용임.

다이라 나리다카가 이제 방금 바람을 기다리니 오래지 않아 도착할 것이거니와, 승왜(僧倭)40) 
1인을 또한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바, 그 주장하는 의도를 살피고 또 왜관에서 하는 말을 들
어보니, 오로지 통신사(通信使)를 요청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사신이 저쪽으로 한 번 들어가
면 본도에서 사용해야 할 물력(物力)이 한도가 없을 터이나, 이제 해를 이어 흉년이 든 때를 
당하여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말을 운송하는 부역을 겪으면서, 허다한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신은 양쪽 사이에서 
미봉(彌縫)하려고 이 조목은 막아두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라 감히 함부로 결
단하지 못합니다. 홍희남과 이장생을 내려보낼지 여부는 대단히 긴급한 일은 아닌 듯한데, 

37) 색리(色吏)：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
38) 선약해(宣若海,1579-1643)：보성선씨로 자는 백종(伯宗)이다. 선조 38년(1605)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

관 등의 관직을 거쳐, 인조 19년(1641) 10월 10일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하였는데, 계미년(1643) 
5월 10일 병으로 사망하였다.

39) 회송(回送)：회답을 보내옴.
40) 승왜(僧倭)：승려 신분의 왜인. 대개 문서 처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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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 이미 만나보려 한다면, 처음부터 접촉하여 말을 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묘당에 명
하여 속히 재촉하여 내려보낼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접위관 및 홍희남 등이 조정의 지휘에 따라 
이미 내려갔으니, 차왜가 나와 사정을 물어 치계한 뒤에 조처한다는 뜻으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숭덕 7년(1642) 정월 일 좌부승지 신 홍무적(洪茂績)41)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오(1642) 2월 초6일

  경상감사 구봉서의 장계 내용. 접위관 예조좌랑 이태운(李泰運)42) 및 홍희남·이장생 등이 
이제 신의 감영에 도착하였거늘, 차왜와 주고받을 말을 비변사의 지휘를 참작하여 상의 확정하
여 보냈거니와, 위의 왜차(倭差) 다이라 나리다카가 이달 초8일에 이미 본도를 출발하여 지금 
바야흐로 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해안에 정박했다는 보고가 현재 내도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정은 초두(初頭)43)의 말을 꺼낸 뒤에 다시 치계할 계획이라 운운한 일임.

임오(1642) 2월 13일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 내용.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홍희
남과 이장생이 문정(問情)한 수본(手本)을 바치기를 기다려 치계하겠다는 일은 이미 치계하였
는데, 별견역관(別遣譯官) 홍희남과 이장생 등의 수본 내용에, “당일 훈도 최의길과 더불어 
왜관의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의 처소에 가서 다례(茶禮)44)를 베풀고 증정하는 물건을 나누어 
주고 나와서 주관하는 일을 탐문하였더니, 답하기를 ‘다른 일은 없고, 대군(大君)이 지난해 8
월 상순에 사내 아들을 낳았는데, 막대한 경사라 이 뜻을 귀국에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

41) 홍무적(洪茂績,1577-1656)：남양홍씨로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이다. 광해군의 폐모론에 반
대하여 거제도로 유배되었다가, 인조반정 뒤에 기용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좌참찬,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42) 이태운(李泰運,1608-?)：전주이씨로 자는 도장(道長)이다. 인조 13년(163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좌랑에 그쳤다.

43) 초두(初頭)：왜관에 일본의 사절이 처음 도착했을 때 베푸는 첫 잔치인 하선연(下船宴)을 가리킨다.
44) 다례(茶禮)：부산에 온 일본의 무역 사절을 맞이하여 조선 측에서 거행하는 간단한 접대 의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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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늘, 비직(卑職)45) 등이 말하기를, ‘대군이 아들을 얻은 것을 이웃나라에서 경하하는 것은 
옛날에 전례가 없고, 이른바 몇 건의 일이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다이라 나리
다카가 답하기를 ‘대군이 아들 낳은 일로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것은 귀국에서 어떻게 조처하
느냐에 달려 있고, 몇 건의 일은, 하나는 조선을 위하여 빛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대군의 마
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여러가지 곡절을 조용히 말로 설명하겠다고 운운하거늘, 
서계(書契)를 보자고 요구하였더니, 말하기를 ‘에도에서 출발할 때 도주(島主)와 대군의 승인
(僧人) 도춘(道春)이 한 곳에다 봉표(封標)46)하여 보냈는데, 다례(茶禮)하는 날 바치겠다’고 
운운하거늘, 재삼 보기를 청했으나 끝내 내어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서계 안에는 특별
한 이야기가 없다’고 운운하였으며, 나올 때 역풍을 만나 어렵게 도착하여 지금까지 피곤하니 
내일 조용히 말하겠다고 하거늘, 짐짓 끝내고 나왔고, 내일 아침 다시 왜관에 가서 상세히 
탐문할 계획으로 수본한다” 하였음. 대군이 아들 낳은 것을 그 나라에서 큰 경사로 여기고, 
통신사를 받아들여 나라 안에 과장하려는 일은 신이 전일에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제 이번
에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단지 이 한가지 일이고, 또 몇 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일인
지 모르나, 침묵을 지키며 말하지 않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음. 신은 일찍이 서계(書契) 가운
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본디 개진하지 않다가 다례하는 날 비로소 언급하는 것을 예사
로 보았거니와, 왜선이 도착한 지 사흘 뒤에 전례에 따라 다례를 베풀고 서계를 받는데, 지
금은 접위관이 이미 내려왔으니, 무릇 접대하고 문답하는 일은 각자 조처함이 있어야 합당하
겠거니와, 신은 짐짓 역관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감히 이렇게 치계하는 일임.

임오(1642) 2월 21일

  접위관 이태운(李泰運)과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 내용. 어제 신 등이 왜관에 가서 차왜 다
이라 나리다카를 만나보고 다례를 마친 뒤에,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가 서로 가까이 
평좌(平坐)47)하여 조용히 고할 일이 있다고 원하거늘, 신 등이 그 말대로 자리를 설치하여 
평좌하였더니,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하기를 “대군이 새로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은 나라 
안의 막대한 경사이기로, 각 주(州)의 제장(諸將)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하였는데, 한 집정(執
政)48)이 도주(島主)에게 말하기를 ‘이는 일역(日域,일본)의 큰 경사라, 조선에서 들으면 또한 

45) 비직(卑職)：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스스로를 낮추어 일컫는 말.
46) 봉표(封標)：서신이나 포장된 물건을 표시를 하여 봉함함.
47) 평좌(平坐)：공식의 예법을 따지지 않고 편하게 앉음. 왜인들이 무역사절로 오면 반드시 조선국왕의 전

패를 모신 대청에서 배알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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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뻐하여 사절을 보내어 치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여러 장관(將官)들이 
같은 소리로 함께 호응하여 ‘그 말이 참으로 옳다. 도주에게 명하여 통지하게 하자’라고 하거
늘, 도주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즉시 저희들을 불러 내어보내기로, 저희들은 에도에서 즉
시 나왔거니와, 다만 집정 및 여러 장관들이 만약 도중(島中)에서 신사(信使)를 청했다는 의
도를 안다면 조선에 전연 광채가 없을 것이니, 회답서에는 단지 ‘대군이 늦게 약군(若君)49)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귀국의 막대한 경사인지라, 이웃나라 우호의 의리로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려 하니, 날짜의 더딤과 빠름을 조만간 도중(島中)에서 헤아려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
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답하기를 “대군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두었으니 
조정에서 들으면 또한 반드시 경사라고 기뻐할 것이나, 다만 관백이 아들 낳은 것에 대하여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축하한 때가 없었거니와, 네가 하는 말을 장계로 알리겠다”고 하였더
니, 또 두 개의 봉서(封書)를 역관에게 내어 주거늘, 즉시 뜯어보니, 모두 저쪽 나라의 언서
(諺書)인데, 그 중 하나는 예조의 회답서계에 쓸 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통신사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조로 보내는 서계 및 동래로 보내는 서계에는 특별히 다른 말은 없고, 
역관 등에게 보낸 서계 가운데 위 항목 등에 대한 일을 대략 청한 바가 있으므로, 동 서계 3
통과 예조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별폭 3통에다 언서 2통을 아울러 해조로 올려보냄. 대개 
대군이 아들 낳은 것을 축하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그들이 스스로 청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기별을 듣고 보내는 것처럼 하려고, 평좌(平坐)하여 자리를 가까이 한 가
운데 그들의 좌우 사람을 모두 물리치고 비밀스럽게 말하였으며, 또 별도의 이야기가 있거늘, 
별지(別紙)에 기록하여 이장생(李長生)에게 주어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통신사의 일과 관련한 
회답서계는 그들이 직접 받아 가려고 하니, 묘당에 명하여 참작하여 조처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한 일은 이전에 
온 장계와 다름이 없는데, 서계 가운데 특별히 구청(求請)50)한 말이 없으니, 이는 필시 우리 
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제 회답 가운데 ‘귀국의 큰 경사를 잘 지내는 
이웃나라 사이에 소홀히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장차 축하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
어 지어 보냄이 합당한데, 상감께서 재가함이 어떠할지? 숭덕 7년(1642) 2월 17일 우승지 신 
한흥일(韓興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48) 집정(執政)：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의 정무를 담당하는 대로(大老)와 노중(老中) 등의 직책을 맡은 사
람을 가리킨다.

49) 약군(若君)：일본 에도막부 시대 관백(關白)의 아들을 일컫는 말.
50) 구청(求請)：왜인들이 조선에서 교역하고자 하는 물자를 요청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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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가져온 서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대마도주에
게 회답하는 서계를 승문원(承文院)에서 말을 만들어 답장을 만들었는데, 회례(回禮)51)의 물
건은 그 별폭(別幅)52)에 부친 물건을 살펴보고 참작하여 마련하고 후록(後錄)하였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급하게 준비하여, 이장생이 내려 갈 때 주어 보냄이 어떠할지? 

  후록.53) 범가죽 3장, 인삼 5근, 흰 명주 15필, 흰 모시베 5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50
필, 황모필 5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함]. 6장을 붙인 유둔(油芚) 3부, 4장 붙인 
유둔 3부, 화석(花席) 10닙, 참먹 50홀.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입계한 대로 윤허함.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가져온 동래로 보내온 서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
용. 대마도 도주에게 보내는 동래부사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보내
게 하였는데, 회례(回禮)를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급급하게 준비하여 내려보내시며, 보내는 
물건이 올라온 뒤에 해조에 명하여 구분 조처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후록. 범가죽 1장, 인삼 2근, 흰명주 3필, 흰명주 3필, 흰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마련]. 참먹 20홀, 화석 3닙. [이상 본도에서 마련].

  숭덕 7년(1642) 2월 21일 우부승지 신 남선(南銑)54)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가져온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에 대하여 첨부한 계목(啓目)에 
쓴 말은 위와 같음.

임오(1642) 2월 23일
      
  접위관 이태운(李泰運)과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의 장계 내용. 차왜 평성왜가 가져온 진
상(進上)을 받아 올리고 초두연(初頭宴)55)을 베풀었는데, 예단은 해조에서 마련한 수량대로 

51) 회례(回禮)：회답의 예단(禮單).
52) 별폭(別幅)：본 문서에 첨부한 별도의 문서. 대개 인원의 왕래와 관련한 예물(禮物) 물목(物目)을 적은 

단자(單子)이다.
53) 후(後)：후록(後錄) 또는 추록(追錄). 덧붙이는 내용을 적을 적에 사용하는 공문 투식어.
54) 남선(南銑,1582-1654)：의령남씨로 자는 택지(澤之), 호는 회곡(晦谷)이다. 인조 7년(1629) 문과에 급

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우참찬, 예조, 이조,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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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하였음. 진상압물 1인, 시봉 1인 등에게 지급하는 예단은 해조에서 당초에 마련하여 가져
오지 않았기에, 부득이하여 재차연(再次宴)의 예단을 추이(推移)하여 각기 흰 명주 2필과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3필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반종 3명에게는 각기 흰 명주 1필, 흰 모시
베 1필, 흰 무명 2필을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재삼 고사하거늘, 조정
에서 은혜로 하사하는 물건이니 받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타일렀더니, 차왜 다이라가 말하기
를 “조정에서 특별히 먼 곳에서 온 사람을 생각하여 이렇게 아래 사람들에게까지 하사하시니 
황공하고 감격하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말하기를 “술자리를 마친 뒤에는 조용히 접촉하여 
말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먼저 소회를 한 마디 진술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걸음은 단지 사신
을 청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오로지 어필(御筆) 때문에 온 것이니, 바라건대 모름지기 상세
히 장계로 알려서 기어코 반드시 이루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 신 등이 답하기를 “이 일을 
감히 계달(啓達)할 수 없다는 뜻은 전에 이미 말하였는데, 이제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이장
생이 이미 서울로 올라갔으니 저절로 조정의 조처가 있을 것이다. 짐짓 그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림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추진하는 일이 되고 안되고 간에 회답서계가 내려
오는 즉시 배를 돌려 가겠지만, 이 뒤의 일은 오직 귀국에서 어떻게 조처하느냐에 달려 있
다”고 하고는, 아홉 차례 잔을 돌리고 난 뒤에,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른 사정을 은밀
하게 말하였기로, 별지에 적어 계품하오며, 양식 반찬 등의 물건을 다례(茶禮) 뒤에 동래에서 
전례대로 들여 주었더니 사양하여 받지 아니하기에, 역관에게 명하여 날마다 타일렀지만 지
금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신 등은 다이라 나리다카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 도주가 믿고 친
애하는 사람을 내어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특별히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달리 우대하
였는데, 사소한 양식 반찬을 이렇게까지 사양하는 것은 무슨 의도이냐?”라고 하였더니, 다이
라 나리다카가 답하기를 “저희들의 걸음은 연례 송사(送使)에 견줄 바가 아니라서 다례의 잔
치가 이미 극히 미안하며, 가져온 양식 반찬 또한 풍족하므로 감히 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
다. 신 등이 재삼 타일렀더니 말하기를, “가져온 물자가 만약 혹시라도 떨어지면 곧장 즉시 
알리겠거니와 생선 같은 것은 일행 중에 가진 물건이 아니므로 마땅히 말씀대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의 연향 예단에 부족한 수량은 흰 명주 11필, 흰 모시베 11필, 흰 
무명 6필인데, 전일에 쓰고 남은 흰 모시베 2필, 흰 무명 6필을 동래부에 남겨 두었기로, 이
것을 가져다 사용할 계획이거니와, 부족한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급급하게 내려보내는 일 및 
경상감사 구봉서의 장계 내용임.
  이달 13일 첫번째 연회를 베풀 때 응수하여 답한 사연은 동래부사 정호서의 장계에 상세하

55) 초두연(初頭宴)：부산 왜관에서 일본 및 대마도에서 건너오는 사절을 위하여 처음으로 접촉하여 간략하
게 접대하는 의식인 다례(茶禮)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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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들어있거니와, 신 또한 은밀히 저쪽의 사정을 탐지하였더니, 이른바 관백이 근년 이래로 
항상 집정 등과 더불어 날마다 잔치하고 놀기를 일삼는데, 도주가 이로 인하여 따라다니며 
은총을 무겁게 받고 정분이 더욱 친밀해져서, 관백의 뜻에 맞추어서 즐겁게 하는 일을 하려
고 이렇게 뜻밖의 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 조정에서는 되도록 속히 조처하여 재촉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가만히 요사이 남방에서 온 장계를 살펴보건
대 차왜 왜인 다이라가 조정에서 따라주지 않을까 깊이 의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신
(道臣) 이하도 모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연유를 알 수 없거니와, 장계로 알려온 일
에 대하여는 모두 그대로 허락하여 조정하라는 뜻으로 수일 전에 이미 행회(行會)56)하였으
니, 회답서계를 예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어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지체하여 머무
르는 우려가 없도록 하되, 예단에 부족한 물건 또한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히 마련해서 내려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7년(1642) 2월 20일 동부승지 신 이유성(李惟聖) 차지로 입계하
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당초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나온 일을 장계
로 알릴 때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반종(伴從)의 예단만 마련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진상압
물(進上押物)57), 시봉(侍奉) 등도 함께 이미 나왔으니, 장계에 의거하여 흰 명주 11필, 흰 모
시베 9필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7년(1642) 2
월 21일 동부승지 신 이유성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접위관 이태운의 장계 내용. 어제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신에게 서신을 보내고 아울러 
후추 50근, 납사발[납발] 5개, 돼지 1마리를 보냈고, 오늘 또 황감(黃柑), 당과(糖果) 등의 물
건을 한 궤짝[柙] 보내왔거늘, 역관 이형남(李亨男)을 시켜 말을 만들어 고사하게 하였는데, 
저쪽에서 반드시 전달하여 주려고 하여 끝내 되돌려 받지 않기에, 먼 외국 사람의 마음을 잃
을까 염려되어 부득이 받았고, 동 돼지고기와 황감 등의 물건은 일행 중에 나누어 주었으며, 
후추와 납사발은 동래부로 보내어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운운한 일임.

56) 행회(行會)：조정의 지시나 명령을 관청의 장(長)이 그 부하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시행방법을 논정
(論定)하기 위한 모임.

57) 진상압물(進上押物)：진상(進上)은 진상물 즉 일본측에서 공식적인 무역 사절을 보내 올 때 의례히 국
왕과 예조, 동래부사 앞으로 예물을 보냈는데 그 예물을 진상(進上)이라 하였다. 압물(押物)은 물건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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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저쪽에서 이미 예물을 보냈으니 접위관 또한 
회례(回禮)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하니, 회례 물건을 참작하여 마려해 내려보내되, 후추 등의 
물건은 호조에 명하여 구분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7년(1642) 2월 23일 동부승지 신 
이유성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게 하되, 예물은 받아들이라고 하였음.

  접위관의 회례 물건.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인삼 1근,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 넉장 붙인 유둔 2부, 참먹 20홀.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계하함.

  예조에서 상고할 일. 앞서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가져온 본조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온 
서계에 첨부한 예물은, 그 물목과 수량을 살펴 세 곳의 회례를 이미 마련하여 이제 마땅히 
내려보낼 계획이거니와, 또 보내온 장계에 진상(進上)을 받아올린 뒤에 초두연(初頭宴)을 베
푼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진상이란 곧 예조 서계 가운데의 예물 물목을 받아 올리는 것을 가
지고 말한 것인지, 또 진상물건이 있는 것인지? 만약 진상이 있다면 물목을 첨부한 문서를 
먼저 올려보내어 회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동래부로 이문(移文)함.

계미(1643) 정월 초5일

  예조 감결(甘結)58). 방금 계하한 예조의 계목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通信使)의 행차에서 
시행해야 할 여러 일들은 각 해당 관청 및 본도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고, 별구청(別
求請) 및 여러 집정(執政) 등에게 각각 서계(書契)를 쓰고 선물을 증정하는 사례가 있으니, 
또한 이 사례대로 거행하도록 알림이 어떠할지?

후록.
一. 사신의 반전(盤纏)59) 등의 물자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미리 먼저 조치함. 
一.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한결같이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의 사례대로 거행함. 
一. 사신의 장복(章服)60)은 부사(副使) 이상은 모두 모두 당상관의 복장을 상의원(尙衣院)에 

58) 감결(甘結)：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일의 처리를 지시하는 공문. 
59) 반전(盤纏)：여행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 여행비. 
60) 장복(章服)：예복(禮服). 공식 행사에 입는 예복으로, 의상에다 신분에 따라 정해진 문양을 수를 놓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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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一. 일행의 원역(員役)61)의 의복과 신발[靴子] 등의 물품은 공조(工曹)와 제용감(濟用監)에 명
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一.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印信) 한 개는 주조한 관방(關防)62)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
어 보내도록 함.

一. 상사(上使)는 자제(子弟) 2인, 군관(軍官) 6인, 종 2명. 부사(副使)는 자제 2인, 군관 6인, 
종 2명. 종사관(從事官)은 자제 1인, 종 1인. 왜통사(倭通事)63) 5원(員), 한통사(漢通
事)64) 2원, 의원(醫員) 2원, 화원(畵員) 1원, 화포장(火砲匠) 2명, 포수(砲手) 2명, 사자관
(寫字官) 2원은 각 해당 관청에서 택하여 보냄. 

一. 정남침(定南針)65)은 관상감에 명하여 지급하게 함.
一. 일행의 원역(員役)은 각기 종 1명을 거느림.
一. 일본국왕에게는 전례에 따라 ‘위정이덕(爲政以德)’ 서계를 찍었으니 이대로 시행함.
一. 일본국 집정(執政)과 도주(島主)와 수직왜(受職倭)66), 수도서인(受圖書人)67) 등에게는 사

신이 귀국하여 들어올 때 차등을 두어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전례는 이대로 마
련하여 거행함.

一.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마(擺撥馬)를 보낼 것.

  숭덕 8년(1643) 정월 초5일 행도승지 신 정태화(鄭太和)68)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하
셨기로, 교지 내의 사연을 받들어 살펴서 거행하며, 갑자년(1624)과 병자년(1636) 두 해의 전
례를 상고하여 급급하게 거행할 일.

61) 원역(員役)：관원과 그에 소속되어 여러 책무를 감당하는 인원.
62) 관방(關防)：공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하여 문서의 낱장 연결 부분에 찍는 장방형의 도장. 관방인(關防印).
63) 왜통사(倭通事)：일본어 통역관.
64) 한통사(漢通事)：중국어 통역관.
65) 정남침(定南針)：지남침(指南針). 
66) 수직왜(受職倭)：조선시대에 대마도 사람으로 조선의 관직을 받아 특별 대우를 받았던 왜인. 
67) 수도서인(受圖書人)：대마도 사람으로서 조선 정부에서 발급한 특별 인장을 하사받은 인물.
68) 정태화(鄭太和,1602-1673)：동래정씨로 자는 유춘(囿春), 호는 양파(陽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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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정월 초5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해야 할 여러 일들은 병자년(1636)의 사례대
로 마련해야 마땅하나, 병자년 문서가 모조리 흩어져 잃어버려 근거로 상고할 수 없기에, 갑
자년(1624)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각 해당 관청 및 본도에 명하여 이대
로 거행하게 하되, 다만 병자년에는 별구청 및 여러 집정 등에게 각기 서계를 보내고 선물을 
하사한 사례가 있었으니, 또한 이 사례대로 거행할 것을 알림이 어떠할지? 

후록.
一. 사신의반전(盤纏：노자) 등의 물자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미리 먼저 조치하게 함.
一.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한결같이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의 사례대로 마련함.
一. 사신의 장복(章服)은 부사(副使) 이상은 모두 당상관의 장복을 상의원(尙衣院)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一. 일행의 원역(員役)의 의복과 신발[靴子] 등의 물자는 공조와 제용감(濟用監)에 명하여 만

들어 지급하게 함. 
一. 사신의 형명(形名)69) 기(旗)와 둑(纛)은 본도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하게 함.
一.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70)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내게 함.
一. 상선(上船) 2척, 하선(下船) 2척, 소선(小船) 2척은 격군(格軍)71)과 함께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게 함.
一.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印信) 1알은 주조된 관방인(關防印)을 갖추어 공조에 명하여 만들

어 보내게 하되, 인가(印家：도장집)와 관가(關家：관방인신집)와 가죽 남라개(南羅介：
문서통) 한 바리를 본도에서 만들어 대령하게 할 것.

一. 상사(上使)는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부사(副使) 자제 2원, 군관 6원, 종 2명, 종사
관(從事官) 자제 1원, 종 1명, 왜통사(倭通事) 5원, 한통사(漢通事) 2원, 의원 2원, 화원

69) 형명(形名)：군대가 행진할 때 정지, 전진 등의 동작을 지시하는 깃발과 북 등의 기구.
70) 취라치[吹螺赤]：군중(軍中)에서 소라고동을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71) 격군(格軍)：곁군. 배를 운행할 때 노를 젓는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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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員) 1원, 별파진겸군관(別破陣兼軍官) 2인, 포수(砲手) 2명은 감원하여, 갑자년(1624)
의 사례에 의하여 각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여 보냄. 사자관(寫字官)은 병자년(1636)에 2
원을 데려 간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대로 시행함.

一.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하게 금단하여, 원역(員役) 
등이 만약 함부로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조사하여 계문(啓
聞)함.

一.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觀象監)에 명하여 찾아 지급하게 함.       
一. 일행의 원역은 각기 종 1명을 거느림.
一. 사신 이하가 관문이나 나루를 넘어 갈 적에 검사할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년(1624)

의 사례에 의거 마련하여 지급함.
一.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갑자년(1624)의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간 인물을 

쇄환(刷還)하기 위하여, 본조(本曺)에서 만들어 준 돈유공문(敦諭公文)으로 찾아다니며 쇄
환하여 무마하고 보살펴 거느리고 올 것.

一. 일본국왕에게는 ‘위정이덕(爲政以德)’ 서계를 찍는 것이 전례였다고 하니 이대로 시행함.
一. 일본국 집정과 대마도주와 수직왜(受職倭), 수도서인(受圖書人) 등에게는 사신이 돌아들

어올 때 차등을 지워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대로 마련하
여 시행함.

一.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마를 보낼 것.
一.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함.

  숭덕 8년(1643) 정월 초5일 행도승지 신 정(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미(1643) 정월 초6일

  예조의 계목.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가는 일행금단절목(一行禁斷節目)은 전례를 상고하여 마
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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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록. 
一. 일행이 가져가야할 물건은 점검하여 바리로 만들어 각각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서명하고, 

또 자호(字號)를 찍어서 달아 놓고, 도중에 불시에 적간(摘奸)72)하며, 포소(浦所)73) 및 
대마도와 기타 머무는 곳에 이르면 별도로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물(官物)로 몰수
하고, 범한 사람은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실린 바,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紗羅) 능단(綾緞), 황백사(黃白絲)와 보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는 율령 대로 죄를 다
스림.

一. 대전후속록 내용. 왜은(倭銀)을 무역하는 자,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大狼皮)74) 및 포소
(浦所)의 잠상(潛商)과 무역하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通事)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
스림.

一. 향통사(鄕通事)75) 및 장사꾼이 어두운 밤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매매하거나 혹은 서로 모
인 자는 모두 잠상금물(潛商禁物)76) 조에 의하여 논단함.

一. 일행의 인원 등이 본국의 숨겨야 할 일이나 국가의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
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상통사(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이 금제(禁制)에 연계된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直
斷)77)함.

一. 다른 나머지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단속하되, 우리 국경에서 범한 일은 즉
시 계문(啓聞)하고, 바다를 건넌 뒤에 범한 일은 조정으로 귀환한 뒤에 일일이 적어 장계
로 알림.

72) 적간(摘奸)：금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일.
73) 포소(浦所)：배가 정박하는 곳.
74) 대랑피(大狼皮)：일본에서 생산되는 상어껍질. 가죽에 좁쌀알 같은 돌기가 있어서 칼집이나 안장 등의 

장식에 사용하였다.
75) 향통사(鄕通事)：각 지방 관청 소속의 통역관. 서울에서 파견되는 경통사(京通事)와 구별하여 일컫는 

말이다.
76) 잠상금물(潛商禁物)：잠상(潛商)은 관원의 감독을 벗어나 비밀리에 상품을 거래하는 일, 즉 밀무역(密

貿易)을 말한다.
77) 직단(直斷)：상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책임자가 직접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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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갔다가 쇄환한 사람을 격군(格軍)으로 뒤섞어 충당하는 것은 극히 
편치 못하니 일체 충당하지 말고, 만약 충당하였다가 탄로나면 본관 수령을 각별히 추고
하여 죄를 다스림.

一.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軍器)는 종사관이 서명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만약 군기를 몰래 매
매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몰래 빼돌려 사사로이 교통하거나, 상국(上國)과 관련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숭덕 8년(1643) 정월 초6일 동부승지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될 여러 사항을 전례를 참고하여 계목에 후
록하였으니, 시행함이 어떠할지?

후록. 
一. 일본 통신사가 가져가는 국왕 및 집정 이하의 각 왜인 등에게 전례대로 증정할 물건은 

목록을 마련하여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였는데, 갑자년(1624)에는 수
직왜인을 5인으로 마련하였으나 병자년(1636)에는 9인의 인원수로 마련하였는데, 이제 
또한 9인으로 마련하였거니와, 그 가운데 혹 죽은 자가 있거나 혹 죄를 받은 자가 있으
면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여 살펴보고, 남아 있는 자에게만 증정할 것.

一.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대마도주 및 수도서왜인(受圖書倭人)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 때에도 전례대로 서신
을 보내되,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一.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을 널리 타일러서 쇄환한 
절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사례대로 해조에 명하여 유시(諭示)하는 글을 10여 장 만
들어 주어서 사신의 행차에 부쳐 보냄.

一. 이제 이번 통신사 일행에게 시행되어야 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한결같이 갑
자년(1624)과 병자년(1636) 사례를 상고하여 급속히 준비하여 명을 기다리게 할 것.

    숭덕 8년(1643) 정월 초6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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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정월 11일

一.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데려가는 원역(員役).
당상역관(堂上譯官) 2원(員)：숭록대부(崇祿大夫) 홍희남(洪喜男). 정헌대부(正憲大夫) 이장생
(李長生). [이상 병자년 사례로 데려 감].
상통사(上通事) 2원：행훈도(行訓導) 김근행(金謹行)78). 행사맹(行司猛) 윤제현(尹悌顯)79). 
차상통사(次上通事) 2원：행사맹 정시심(鄭時諶)80). 전봉사(前奉事) 김시성(金時聖)81).
압물통사(押物通事) 1원：전정(前正) 김홍립(金弘立)82).
한학상통사(漢學上通事) 1원：전정 정충헌(鄭忠獻).
압물통사 1원：행사용(行司勇) 함식(咸植).
사자관(寫字官) 2：박숭현(朴崇賢), 김의신(金義信).
화원(畵員) 1：김명국(金鳴國)83).
의원(醫員)과 잡예(雜藝)를 가진 사람은 사신이 선택하여 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차출
하여 정하지 못했음. 
숭덕 8년(1643) 정월 11일 계(啓).

계미(1643) 정월 15일

  예조의 계목. 일광산(日光山)에 세 사신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사신의 예단(禮單)에 
합당한 물건을 마련하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동 예단을 참작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78) 김근행(金謹行,1610-?)：김해김씨로 자는 선회(鮮悔)이다. 인조 5년(1627)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倭學)
으로 종사하였다.

79) 윤제현(尹悌顯,1609-?)：풍양윤씨로 인조 8년(1630)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판관
(判官)과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80) 정시심(鄭時諶,1610-?)：온양정씨로 인조 11년(1633)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교회
를 역임하였다.  

81) 김시성(金時聖,1616-?)：안산김씨로 자는 비현(丕顯)이다. 인조 20년(1642)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
으로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82) 김홍립(金弘立,1613-?)：춘천김씨로 인조 17년(1639)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총민
(聰敏)을 역임하였다.

83) 김명국(金鳴國,1600-?)：안산김씨로 자는 천여(天汝), 호는 연담(蓮潭) 또는 취옹(醉翁)이라 하였다.도
화서의 화원이었다.



부산자료총서 

68 ●●●

후록：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오색지 50권. 채화석(彩花席) 20장. 황모
필 각색 10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 유매묵(油煤墨) 100홀. 유둔 10번(番). 백지 100권. 
[이상은 본도]. 석린(石鱗) 20근. [황해도]. 
숭덕 8년(1643) 정월 15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미(1643) 정월 25일

  예조단자. 호조의 계사(啓辭)에 일광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의 폐백을 예조에서 마련하는 일
로 계하하기를, “예문(禮文)에 따라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다만 이 일은 이미 예문
이 없고, 또 근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어서, 왜역(倭譯)에게 물었더니, 저쪽에서는 사찰의 
일에 금은 보배를 사용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제례(祭禮)로 조정해야 마
땅하지만, 다만 너무 소략하거나 지나치게 검소하여서는 안되겠기로, 참작하여 넉넉하게 마
련하여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후록：홍색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검은 삼베 3필. 채초(彩綃) 3필. [이상 호조].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함.

계미(1643) 2월 12일

  예조단자 요약. 홍희남이 가져온 왜인 후지[藤]가 열거한 조목에 의거하여 일광산의 치제
(致祭) 때 사용할 폐백 등의 물건 및 위덕원(威德院) 사신의 예물과 각처에 사용될 것을 추가
로 마련한 예단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준비하는 일을 이미 계하하였기에, 각 항목의 예단을 
참작하여 마련하고 개좌(開坐)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일광산 치제 때의 폐백：금단(錦段) 3필. [해당 관청]. 채화석(彩花席) 10장. 자기잔대(磁器盞
臺) 3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甫兒] 3죽. [이상은 본도].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
芙蓉香). 운모(雲母). [이상은 해당 관청]. 화석(花席) 5닙. 유둔(油芚) 2부. [이상은 본도]. 
  사신이 각처에 사용할 예단 추가 마련：인삼 5근. 범가죽 3장.[감(減)하라고 부표(付標)
함.]. 소은장도(小銀粧刀) 10자루. 큰 참먹 50정(丁). 색필(色筆) 50자루. 녹두가루 10말. 화
연(花硯) 5면(面). 어피(魚皮) 30장. [이상 본도]. 
약재：백작약(白勺藥) 5근. 적작약(赤芍藥) 5근. 백렴(白蘞) 5근. 산약(山藥) 5근. 황기(黃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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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 방풍(防風) 5근. 길경(桔梗) 5근. 백출(白朮) 5근. 창출(蒼朮) 5근. [이상은 양 의사(兩醫
司)]. 욱리인(郁李仁) 5근. [본도]. 
숭덕 8년(1643) 2월 12일 입계.  

계미(1643) 2월 일

  통신사 장무역관(掌務譯官)의 수본(手本) 내용에 운운. 통신사 일행 원역의 직함과 성명을 
아울러 후록하였으니, 전례대로 구전(口傳)하시기를.

후록. 
정사(正使)：병조참지(兵曹參知) 윤순지(尹順之)84).
부사(副使)：홍문관 전한(典翰) 조경(趙絅)85).
종사관(從事官)：이조정랑(吏曹正郞) 신유(申濡)86).
당상역관(堂上譯官)：행사직(行司直) 홍희남(洪喜男). 행사과(行司果) 이장생(李長生).
상통사(上通事)：행훈도(行訓導) 김근행(金謹行). 전 판관(判官) 윤제현(尹悌顯).
차상통사(次上通事)：전 직장(直長) 정시심(鄭時諶). 전 봉사(奉事) 김시성(金時聖).
압물통사(押物通事)：전정(前正) 김홍립(金弘立).
가정통사(加定通事)：전정 이형남(李亨男). 전정 한상국(韓相國)87). 전 주부(主簿) 윤성립(尹誠立).
한학상통사(漢學上通事)：정충헌(鄭忠獻).
한학압물통사(漢學押物通事)：행사용(行司勇) 함식(咸植).
의원(醫員)：전정 김호(金浩)88). 전 주부 송경일(宋擎日)89). 
이문학관(吏文學官)：진사(進士) 박안기(朴安期)90). 진사 정언열(鄭彦悅)91).  

84) 윤순지(尹順之; 1591-1666)：자는 낙천(樂天), 호는 행명(涬溟), 해평인(海平人)이다. 광해군 12년(1620)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과 옥당에 출입하였으며, 평안도관찰사였던 아버지 훤(暄)이 정묘호란의 방어 책임
을 문책받고 죽자 향리로 물러나 있다가, 병자호란 뒤에 다시 출사하여 일본통신사로 다녀오고, 대제
학, 좌찬성에 이르렀다. 

85) 조경(趙絅,1586-1669); 호는 용주(龍洲). 인조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치고 통신부사(通
信副使)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우참찬에 이르렀다. 용주집이 전한다. 

86) 신유(申濡,1610-1665); 호는 죽당(竹堂). 인조 14년(丙子,1636)에 문과에 급제하고 21년(癸未,1643)에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죽당집(竹堂集)이 전한다.

87) 한상국(韓相國,1599-?)：청주한씨로 자는 여필(汝弼)이다. 인조 2년(1624)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
으로 종사하였다. 교회를 역임하였다.

88) 김호(金浩)：의성김씨로 인조 2년(1624) 식년 의과에 합격하여 교수를 역임하였다. 
89) 송경일(宋擎日,1588-?)：덕산송씨로 광해 7년(1615) 식년 의과에 합격하여 내의원정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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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관(寫字官)：박숭질(朴崇質). 김의신(金義信). 
화원(畵員)：김명국(金明國). 이기룡(李起龍)92).
천문학관(天文學官)：전정 황효공(黃孝恭).
정사 자제군관(子弟軍官)：초관(哨官) 윤전지(尹全之). 업무(業武) 윤천지(尹賤之).
군관(軍官)：전 부사(府使) 조응립(趙應立). 초관(哨官) 정부현(鄭傅賢). 겸사복(兼司僕) 정신
경(鄭信卿). 전 만호(萬戶) 이용(李鎔). 사과(司果) 최기남(崔奇男). 전사과 장익(張翊). 
부사 자제군관：충의위(忠義衛) 조헌(趙憲). 한량(閑良) 한상량(韓相良). 
군관：전 군수(郡守) 김민학(金敏學). 전 현감(縣監) 홍우량(洪宇亮). 전 만호 맹상현(孟尙賢). 
내금위(內禁衛) 이대인(李大仁). 전 사과 이정(李檉). 전 만호 유윤번(柳贇蕃).
종사관 자제군관：전 주부 신태해(申泰海).
별파진겸군관(別破陣兼軍官)：박의룡(朴義龍). 이예남(李禮男).
마상재(馬上才)：방계남(方繼男). 강승선(姜承善).  
이마(理馬)：김득신(金得信).
전악(典樂)：김마당(金磨璫). 설의립(薛義立). 임허롱(林許弄). 조응립(趙應立). 김용금(金龍
金). 김천(金千). 
숙수(熟手)：이운(李云). 장돌시(張乭屎). 
정사 반인(伴人)：조효검(曺孝儉).
노자(奴子)：선인(先仁). 생이(生伊).
종사관 반인：이의신(李義信).
노자：예남(禮男). 점이(點伊).  
당상역관 이하 원역 노자 23명. 군관 노자 19명.

계미(1643) 정월 초10일

  동래부사 정(鄭)93)의 장계 내용. 방금 바친 별견역관(別遣譯官)94) 홍희남의 수본 내용임. 

90) 박안기(朴安期,1608-?)：밀양박씨로 호는 나산(螺山)이다. 인조 21년(1643) 사행에 독축관으로 건너갔
다. 통신사 일행이 에도(江戶)에 머무는 동안 일본 교토(京都)의 천문학자인 오카노이(岡野井玄貞)가 
찾아와 칠정산(七政算)을 비롯한 역법을 배웠고, 그 제자 시부카와(澁川春海)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 최
초의 역법인 정향력(貞享曆)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91) 정언열(鄭彦悅,1596-1656)：동래정씨로 자는 득지(得之)이다. 인조 5년(1627) 식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92) 이기룡(李起龍,1600-?)：경주이씨로 자는 군서(君瑞), 호는 궤은(几隱) 또는 동비야인(東鄙野人)이다. 

도화서 화원으로 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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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왜 후지 도모나와[藤智繩]에게 상견 다례(茶禮)를 하였으며, 약간의 토산물을 전례대로 증
정하여 준 뒤에, 그대로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은 내년 5월 내에 에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여 이 달 19일 대군(大君)의 사자가 나왔거
늘, 즉시 귀국에 비보(飛報)95)하였는데, 26일 대군 사자가 또 내도하여 명하기를 ‘만약 기일
이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곤란한 일이 많이 있으니, 기어코 5월 내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운
운’하기로, 여러가지 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는 먼저 나왔고,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는 사
신을 맞이하는 일로 가까운 시일에 나올 것이거니와, 도주의 말이 ‘이번 사행(使行)이 이렇게 
박두하였으니, 조선에서는 필시 내가 주선을 하지 못하여 궁색하게 되었다고 허물할 것인데, 
무안함을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무릇 여러 도구 등은 내 또한 미처 조처하지 못하였으니, 다
급하고 민망한 형편을 조선에서 어찌 통촉하여 알 수 있겠는가? 이 뜻을 분명하게 개진하라’ 
운운하며 재삼 말하여 보내었으므로, 다례하는 날 동래 영감 앞에서 직접 만나 진술할 계획
이다. 대개 대군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약군(若君)의 생신이 곧 8월 초3일인데, 그 때는 
나라 안의 대소 장관(將官)이 모두 모여 하례하는데, 다른 나라 사신을 뒤섞어 접대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일광산(日光山)에 귀국의 어필(御筆)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을 승사(僧使)를 시
켜 영송(領送)하게 한다는 말씀은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두 행차가 중첩하여 건너오는 것은 
귀국에게 큰 폐단이므로 승행(僧行)은 정지하고, 이제 이번 사신은 기어코 5월 내로 에도로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즉시 일광산 사당(社堂)으로 가서 의식을 갖추어 직접 전해준 뒤에, 
겨울이 되기 전에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운운한 것이다. 대군의 명령이 매우 간곡하니, 
만약 잠깐이라도 지체하면 도주가 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귀국으로서도 당초에 통신사를 허
락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 두 차례 나온 대군의 사자에게 도주가 답하기를, ‘이전에 나
의 수하 장관(將官)인 다이라 나리마찌[平成倫]를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일에 사례하는 뜻으로 
조선으로 보냈더니, 그 답서에 이르기를 ｢통신사가 들어가는 기일은 다시 알려주기를 기다린
다｣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필시 사신을 이미 차출하여 바다를 건너는 소식을 정돈하고는 단
지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어서, 이미 조금이라도 서로 어긋날 리가 없다’고 말하여 보냈
다. 저로서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통신사 일행의 길을 인도하여 갈 것인데, 제가 서계를 
가져와서 밤낮 없이 올려보낸 답서 가운데, 사신이 서울에서 출발하는 날짜를 정월 보름 이
전에 내려와야만 비선(飛船)을 들여보내어 동 답서를 대군에게 전하여 바칠 것이라고 명백하

93) 동래부사 정(鄭)：인조 20년(1642) 3월에 도임하여 동년 8월 교체되어간 정치화(鄭致和,1609-1677)이
다. 정치화는 동래정씨로 자는 성능(性能), 호는 기주(碁洲)이다. 인조 6년(1628) 별시 문과에 급제하
여 여러 관직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94) 별견역관(別遣譯官)：특별한 일로 파견하는 역관.
95) 비보(飛報)：중요한 사정을 급하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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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써 넣었고, 또 각종 조정할 절목은 서계 가운데 번거롭게 기록할 수 없어서, 단지 저의 
소견을 역관에게 진술하여 특별히 타일렀으니, 생각건대 필시 토로해 줄 것이다. 서계를 바
친 뒤에 조정한 절목 30여 건을 도주 및 봉행 등이 홍지사(洪知事) 앞으로 상세히 적어 보냈
거늘 가져 왔는데, 이 뜻을 일일이 동래 염감 전에 고하여 장계를 올려 시행하되, 동 조목을 
열거한 작은 종이는 다례하는 날 동래영감 한 곳으로 전해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청
하여 열어보았더니, 모두가 사신이 시기에 임하여 일을 임시로 잘 조처해야 할 내용인데, 그 
가운데 약군(若君)에게는 위에서 서계와 별폭을 대군 앞으로 보내는 사례대로 지어 보내고, 
별폭의 토산물은 기이하고 귀한 물건으로 써 넣되, 동 별폭 1장은 정해진 형식대로 조선국왕
(朝鮮國王) 4자를 쓰고 그 아래 어보(御寶)를 찍고, 또 한 장에는 어보만 찍고 가져왔다가 임
시로 선처하라는 등의 말과, 어필의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을 일광산에 전하여 줄 때, 상감께
서 제문을 지어 보내고 향전(香奠)을 들여보내달라는 말은, 그 의도하는 바를 측량할 수 없
고, 사신이 들어가서 대군 앞에서 만나보는 예를 행할 때의 예절은 생각건대 필시 전례와 다
름이 없을 것인데, 만일 사신이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따라하라는 등의 말은 극히 측량할 수
가 없습니다.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단지 이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저쪽에 도착하여 난처한 
일을 미리 헤아릴 수 없어 더욱이 우려되니, 예사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다례를 행
하고 서계를 바친 뒤에 그가 하는 말을 다시 탐문할 것이며, 절목의 조건을 적은 작은 종이
는 곧 저들 나라의 방서(方書)로 상세하게 적었는데, 등본을 열어보고 아울러 급급하게 올려
보낼 계획이라고 수본하였음. 
  수본 내의 문답한 사연을 묘당에 명하여 급하게 조정하여 지휘하여 주시되, 그 중 가장 긴
급하면서 들어주기 어려운 것으로는, 일광산 사당에 상감께서 제문을 갖추어 치제하는 일 및 
관백의 새로 난 아들에게 별도로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 두 조목은 그대로 허락해주기가 어려
울 듯한데, 다례하면서 서로 접촉할 때 말을 만들어 타일러 막을 계획이거니와, 다만 이미 
도주의 명령을 받고 별록(別錄)을 가져와서, 온갖 교묘한 말로 시종 견고하게 고집하며 기어
코 제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니 극히 난처함. 다례를 행한 뒤에 타일러 문답한 사연은 추가
로 상세히 치계할 계획임. 앞으로 통신사를 보낼 때 장계를 올려 논의하는 일은 매우 긴급한
데, 근래에 파발을 보내는 길에 날짜가 지연되는 일이 더욱 심하여, 회계(回啓)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 대응할 무렵에 막중한 일의 처리를 매양 그르치게 되어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
니, 파발이 지나는 길에 지연되는 곳에는 별도로 경계하여 신칙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될 것
이라, 이를 감히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왜인 후지[藤倭]가 나온데 대한 홍희
남(洪喜男)의 수본 내용에, 사신의 행차를 재촉하는 등의 말은 대단한 것이 아닌 듯하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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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의 사당에 상감께서 제문을 갖추어 치제하는 일 및 관백의 새로 난 아들에게 별도로 서
계를 보내는 등의 일은 참으로 허락하기에 어렵거니와, 그 가운데 별폭 1장은 단지 어보만 
찍어서 가져갔다가 임시로 조처한다는 등의 말과, 사신의 예절을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말대
로 한다는 등의 말은 극도로 헤아리기 어려운데, 일이 중대한 관계로 장계의 내용대로 묘당
에 명하여 조정하여 지휘하게 하되, 파발 길이 지체되지 않도록 빨리 전하는 일 또한 묘당에 
명하여 분부하게 하여 시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정월 초7일 행도승지 신 정
(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장계 내용의 네 가지 일은 모두 
새로운 규정에 관계되어, 신 등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원임(原任)에게 널리 
의논하였는데, 모두들 전후의 장계를 참고하고 도주의 사정을 헤아려보건대, 무릇 하고자 하
는 바가 있으면 대군을 칭탁하거나 혹은 공갈 협박하거나 혹은 아첨하는 말을 하여,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룬 뒤에 그만두려고 하거니와,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나, 내용을 쓰지 않은 
서계와 제문과 향전(香奠), 사신의 예절은 그 때마다 한결같이 그들의 말에 따라 하자는 등의 
네 조목은 모두 이전에 없었던 일인데, 두 나라의 통신사가 왕래할 때의 문서와 절목은 모두 
정해진 형식이 있고, 피차간에 접대하는 것도 또한 성신(誠信)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도주가 가운데서 장황하게 떠드는 말이 있더라도, 이제 새로운 규정을 새로 만들어 후일의 
난처한 사단을 남겨서는 불가하니, 네 가지 일은 결코 경솔하게 허락하기는 어려우니, 말을 
잘 하여서 기어코 틀어막아라는 뜻으로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행이(行移)96)하시며, 파발 길
에 신칙하는 일은 수일 전에 이미 경기·충청 두 도에 신칙하였거니와, 각별히 경계하여 신
칙하라는 뜻으로 다시 행회(行會)하되, 통신사가 출발하는 날짜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내일 
안으로 택일하고, 사신의 성명과 함께 급하게 알리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정월 
초8일 좌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하되, 또한 네 조목 가운데 치제(致
祭)하는 한 가지 일은 불법(佛法)으로 재(齋)를 베풀어 그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 혹 무방
할 듯하니 다시 논의하여 조처하라 하신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일광사(日光寺)에 제문과 향전(香奠)을 보내
는 한 가지 일은 부득이한 듯하므로, 어제 저녁 계하한 정유성(鄭維城)97)의 장계에 대한 회

96) 행이(行移)：행문이첩(行文移牒)을 줄인 말. 관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조회하는 일.
97) 정유성(鄭維城,1596-1664)：영일정씨로 자는 덕기(德基), 호는 도촌(陶村)이다. 인조 5년(1627) 정시 문

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20년(1642) 8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22년(1644) 4월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나중에 우의정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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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운데 이미 진달 품신하였거니와, 사신이 향로와 종을 가지고 가서 전하여 준다면, 불법
(佛法)으로 재(齋)를 베푸는 것은 형세가 매우 난처한 형편이라, 토산물을 정하게 갖추고 글
을 읽고 전(奠)을 베푸는 것이 혹 무방할 듯하니, 이대로 조처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정월 초9일 좌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일광사(日光寺)에 제(祭)를 베풀 때 들어갈 향
전(香奠)은 예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고, 제문을 마련하는 것 또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
들어 지어 내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정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
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상감사 임담(林墰)98)의 장계 내용. 앞서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이 보고한 통신사의 도
해(渡海) 일자를 재촉하는 사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해당 동 부사의 치보 내용에, 무릇 여
러 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차왜 후지 도모나와[藤智繩]가 또 왜관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이
전부터 후지 도모나와가 나오면 전례에 접위관을 차출하여 접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인근
의 양산군수 정호인(鄭好仁)99)을 차출하여 전례대로 접대하도록 분부하였거니와, 통신사의 
행차에 본부에서 조처할 일이 극도로 호대(浩大)한데, 바다를 건너가기로 택한 날짜가 이렇게 
급박하니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어,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예조단자. 통신사가 출발할 좋은 날짜를 일관(日官)에게 명하여 택일하게 하였더니, 출발 
날짜는 오는 2월 20일, 배를 타는 것은 오는 3월 15일 진시(辰時)가 길하다고 하니, 이 날로 
거행하는 일을 알림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정월 초9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고 하셨음.

계미(1643) 정월 14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기일(期日)이 급박하여 일본국왕 이하 각처에 보낼 예물을 

98) 임담(林墰,1596-1652)：나주임씨로 자는 이다. 인조 13년(1635)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인
조 20년(1642) 10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21년(1643) 11월에 병조참의가 되었다. 나중에 대사간
과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99) 정호인(鄭好仁,1597-?)：영일정씨로 자는 자견(子見), 호는 양계(暘溪)이다. 인조 5년(1627) 문과에 급
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진주목사에 이르렀다.



국역 통신사등록 제1책

 ●●● 75

마련하도록 계하(啓下)한 뒤에, 해당 관청 및 각 도에서 마땅히 마련해야 하나, 본조에는 이미 
병자년(1636) 통신사의 근거할 만한 문서가 없으므로, 그 때 일행으로 간 역관 등이 사사로이 
보관한 문서를 가져다가 참작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하되, 본조의 
계사(啓辭)로 말미암아 병자년 등록을 베껴 적어 올려보내는 일로 동래에 이문(移文)하였으니, 
베낀 글이 올라온 뒤에 만약 가감할 곳이 있으면 부표(付標)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 

후록：병자년(1636) 전례의 예물. 
一. 국왕에게 보내는 예단.[서계가 있음.] 대유자(對濡子) 10필. 대단자(大段子) 10필. 황조포

(黃照布) 30필. 검은 삼베 30필.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50필. 인삼 50근. 범가죽 15
장. 표범가죽 20장. 채화석(彩花席) 20장. 각색 붓 50자루. 청서피(靑黍皮) 30장. 준마
(駿馬) 2필, 안장 갖춤.[이상은 해당 관청]. 유매 먹[油煤墨] 50홀. 황밀(黃蜜) 100근. 청
밀(淸蜜) 10그릇. [매 단지마다 1말]. 어피(魚皮) 100장. 색지(色紙) 30권. [이상 본도에
서]. 응자(鷹子) 20연 중 [15연은 본도에서 5연은 강원도에서].

一. 집정 4인. 평소부두공(平掃部頭公), 원하총수공(源下總守公), 등대취두공(藤大炊頭公), 원
찬기수공(源讚岐守公)[각기 서계 있음] 예단. 각기.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2장. 황모필 30자루.[이상 해당 관청에서]. 유둔(油芚) 3부. 화석(花席) 
5장. 유매먹 20자루.[이상 본도에서]. 응자 1연.[강원도에서].

一. 봉행 6인. 등가하수공(藤加賀守公), 원윤두수공(源尹頭守公), 등풍후수공(藤豊後守公), 등
대마수공(藤對馬守公), 내장두공(內匠頭公), 원주방수공(源周防守公)[각기 서계 있음.] 예
단. 각기.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유매먹 10홀.[본도에서]. 응자 1연.[강원도에서].

一. 대마도주에게[서계 있음] 예단.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인삼 5근.[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5장.[본도에서]. 

一. 도서를 받은 3인에게. 만쇼잉[萬松院], 이떼이앙[以酊庵],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각기 
서계 있음] 예단. 각기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범가죽 1장.[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3장. 유둔 1부.[이상 본도에서]. 

一. 소장로(召長老) [서계 있음] 예단. 인삼 3근.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황모필 20자
루.[이상 해당 관청에서]. 참먹 10홀.[본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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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수직왜(受職倭) 9인[서계 없이 인원 수만 적음] 예단. 각기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2장. 참먹 5홀.[이상 본도에서].

숭덕 8년(1643) 정월 14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의 계목. 일본국 왕자 약군에게 증정하능 ㅖ단은 국왕의 예단을 참작하여 줄여서 마련
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응자 10연.[함경도에서]. 준마 2필, 안장 갖추어. 인삼 30근. 범가죽 10장. 표범가죽 15장. 
각색 붓 50자루.[예컨대 대모필(玳瑁筆), 용편필(龍鞭筆), 홍당죽필(紅唐竹筆) 등]. 권물(卷物) 
10필[이른바 대단자(大段子)임]. 흰모시베 30필. 검은 삼베 15필. 청서피 15장. 권물 10필[이
른바 채단(彩段)임] 대신으로 백릉(白綾) 20필.[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유매먹 5홀. 화연(花
硯) 5면(面). 어피 100본(本).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미(1643) 정월 15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대마도주가 조목을 나열한 작은 쪽지의 해석 및 봉행 등이 조목을 
나열한 작은 쪽지의 해석 각 항목 등에 대한 일을 묘당에서 의논하여 참작 마련하여 조정한 
내용을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하는 일로 해당 관청 및 본도에 아울러 이문(移
文)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후록. 대마도주의 작은 쪽지의 해석. 
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시기는 3월 중순과 하순 사이에 대마도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택일하였음. 

一. 대군(大君)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해서 하되, 별폭의 물건 수량은 앞서의 연
례대로 하며, 약군(若君)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조금 차등을 두되, 다만 마필(馬匹)의 수
는 대군 앞으로 보내는 것과 한가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지금 아직 확정
하지 못하였으니, 비변사의 조처를 기다려 거행할 것임. 

一.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는 특별히 유념하여 하되, 별폭 가운데 찍는 어보는 대군 앞으
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를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상
감의 말씀대로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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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일광산에 세 사신이 가는 날 어필을 새긴 종과 향로, 촛대, 화병(花甁) 등의 물건은 그 
때 전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번 사자(使者)가 구두로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동래부사
가 비변사에 올린 장계로 인하여 이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미 확정하였음. 

一. 상감께서 치제하는 제문을 세 사신이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향전(香奠)의 물품은 귀국의 법
과 예대로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들어갈 향전과 제문은 마련하여 지급하여 보낼 것임. 

一. 대군과 약군 앞에서 사신이 상견례를 행할 때 및 일광산에서의 예법은 서로 어긋남이 없
는데, 만약 그 때를 당하여 어긋남이 있으면 잡담을 제하고 한결같이 도주가 하는 말대
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회계(回啓)의 판부(判付) 내용에, 사신 등의 
예절은 전례가 있는 일인지라 이제 와서 따져 정하는 것은 극히 무리하니 허락하지 말도
록 하였음. 

一. 집정 등에게 보내는 서계 별폭은 특별히 유념하여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
여 이대로 시행하게 하였음. 

  봉행 등이 보낸 작은 쪽지의 해석. 
一.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가는 일자는 오는 3월 중으로 한정하여 대마도에 들어오되, 차왜 후

지[藤]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 내용 가운데,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명백하게 적어 
보내면, 그 답서를 에도에 들여보내는 것이 한 시각이 급하니, 별도로 한 사람을 정하여 
들여보내고, 후지 도모나와[藤智繩]는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부산 왜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승문원에 명하여 회답서계를 이대로 지어서 보내라고 하였음. 

一. 대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이전과 같이 그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르되, 그 가운데 
단자(段子)는 두 가지 색깔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바라건대 나라 안에서 찾으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 뜻을 동래 및 두 지사(知事) 앞에 이야기하여 해당 관청에 품
신하여 보고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해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음. 

一.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 가운데 응련(鷹連)과 마필(馬匹)이 없어서는 안되니, 특별히 염
두에 두어서 기이하고 귀한 물건을 보내고, 대모필과 각색 붓도 또한 보내 달라고 하였는
데, 예단의 수량과 물목은 현재 아직 마감하지 않고 비변사의 확정을 기다려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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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어보를 찍는 일은 다시 말하지 않고, 한 장에는 어보만 찍고 
한 장에는 국왕이라 적고 그 위에 어보를 찍어 도합 두 장을 가져오는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도에 도착하여 집정(執政)과 상의하여 좋은 모양으로 조처할 것이니, 이
대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一. 대군과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작은 쪽지에 적어서 내어 보내니 이대로 할 
것이나, 이 밖에 나라 안에서 비축된 토산물 가운데 합당한 물건이 있으면 첨가하여 보
내는 것도 좋으며, 무릇 예단에 사용하는 물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지급해야 할 
곳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세 사신이 사용할 잡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
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세 사신의 예물을 이전보다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가는 일은 비
변사의 조정에 의거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할 것임. 

一. 집정 등에게는 앞서의 연례와 같이 예조에서 각각 서계를 만들고 별폭 등의 물건은 특별
히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각처에 보내는 서계 및 예물은 전례대로 조정하여, 
승문원 및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할 것임. 

一. 이번에 집정 등의 성명을 적어 보내니 이대로 성명을 적어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
대로 시행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이미 조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였음. 

一. 별폭 가운데 매[鷹子]는 마침 제철이 지났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에도에 들여
보낼 수량이 많게는 54-5연에 이르니, 지사(知事) 등에게 말하여 다음 달 중순에 모조리 
들여주어서, 왜관 안에서 수십 일 먹이를 먹인 뒤에, 그 중 병이 없는 것을 들여보내면, 
여기서 오사카[大坂] 성에 올려보내어 대군의 응사(鷹師)100)에게 전해줄 계획이니, 급속
히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비변사에서는 병자년(1636)의 규정대로 시행하는 일로 이
미 조정하여 본도 및 강원 감사에게 급속히 거행하는 일로 이문하였음. 

一.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은, 조정에서 주조하여 일광산에 보
내는 모양으로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만들어 들여보내면, 주조한 물건을 그 서
계와 한꺼번에 에도로 들여보내어 귀국의 은근한 정을 보이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
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게 하였음. 

100) 응사(鷹師)：사냥용 매를 관리하는 조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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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일광산에 세 사신이 들어갈 때 제문과 향전(香奠)을 가져오는데, 사신 또한 예단이 없지 
아니하니 합당할 물건을 마련하여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제문과 향전을 거행하는 일
은 이미 계하하였고, 예단은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 

一. 이번 세 사신은 반드시 대관(大官)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은 이곳에서 감히 진달할 수 없
으나, 이 밖의 상하 원역(員役)은 최상으로 골라서 데려오되,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워서 
하인이 금법을 범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데려가는 원역은 사신이 스스로 선발
하여 데려가고 일행 가운데 법도를 세우는 것은 이미 금지하는 사목(事目)이 있거니와, 
하인이 금령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신에게 명하여 신칙하여 시행하게 할 것임. 

一. 역관은 앞서의 연례 통신사 때에는 수가 적어서 무릇 사환(使喚)을 하는 사이에 매양 부
족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각 배에 나누어 싣지 않기까지 하여 보기에 매우 구차하였으니, 
이번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왜어(倭語)에 능통한 자를 잘 선발하여 서너 사람의 인원수를 
더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이미 조정하여, 왜어에 능통한 자 
세 사람을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하여 보내게 하였음. 

一. 유자(儒者)로서 글씨를 잘 쓰는 자와 화원(畵員) 등의 인원 수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각
색(各色)마다 한 두 사람을 더하여 데려오고, 의원도 또한 최상으로 선발하고, 악공(樂工) 
또한 음악을 잘 하는 자를 가려서 데려 오되, 앞서 연례로 들어온 연담(蓮潭)과 같은 자
를 선발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대로 하라는 일로 이미 조정하여 각 해당 관
청 및 통신사에게 명하여 참작하여 최상으로 선발하여 데려가라고 하였음. 

一. 세 사신이 대군 앞에서 예를 행할 때 신는 화자(靴子)101)는 흙을 밟고 곧장 전각(殿閣) 안
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이번에는 화자를 벗고 행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
는데, 이는 비변사의 회계로 인하여 이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할 것. 

一. 세 사신의 상하 원역이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의 법제(法制) 사목(事目)을 적어 대마
도에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들어갈 때 본디 금단(禁斷)하는 사목이 있으니 이것을 
참작하여 적어 보낼 것. 

101) 화자(靴子)：목화(木靴). 옛날 사모(紗帽)와 대대(大帶)의 관복(官服)을 착용할 때 신는 신발로서, 사슴
가죽으로 목을 길게 만들었으며 모양은 장화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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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사신이 왕래할 때 선박이 정박하는 곳 및 숙소로 삼는 곳에서 접대하는 사람은 모두 대
관(大官)으로 정하여 기다리는데, 사신이 간혹 멀미[水疾]를 칭탁하거나 병을 핑계하여 
육지에 내리지 않아서, 접대하기 위하여 허다하게 마련한 물자를 공연히 버려 부질없게 
되니, 세 사신 가운데 혹 한 분이라도 육지에 내려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
데, 이대로 하는 일은 오히려 사신이 당연히 시행할 일인지라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잘 조처하라 하였음. 

一. 육로로 가는 도중에 점심을 먹거나 숙소를 정한 곳에서 접대할 때, 세 사신이 노곤하다
고 칭하거나 혹은 병을 칭하여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하였는데, 사
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선처하라 하였음. 

一. 세 사신이 공식 업무를 쉬는 날은 미리 통보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이 거행할 일
인지라 이대로 할 것임. 

一. 물과 뭍 곳곳마다 장막을 친 임시 가옥을 정제하여 기다릴 것인데, 하인들이 임의로 출
입하는 것을 주인이 감히 손대지 못하니, 한결같이 도중(島中)의 봉행(奉行) 등이 하는 
말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
단이 없게 할 것임. 

一. 일행의 원역(員役)이 들어가서 탈 말은 모두 장관(將官)이 타는 말에서 나오므로, 대마도에
서 별도로 감관(監官)을 정하여 그 중 상중하의 등급을 보고 차례로 나누어 주는데, 하인들
이 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뺏아 가니 극히 민망하고 우려되어, 이번에는 행중(行中)
에서 별도로 4-5인을 정하여 감관이라 일컫고 일일이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다투어 빼앗
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신칙하여 
거행하되, 만약 따르지 않고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죄를 따져 시행할 것임. 

一. 바닷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세 사신이 타는 배가 바람으로 인하여 정박할 때는 비록 혹 
앞서거나 뒤처지더라도, 포구에 와서는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정박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
데, 이대로 하더라도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시행하게 함. 

一. 마재(馬才) 두 사람은 각기 잘 길들인 말을 끌고 들어가되, 앞서의 연례(年例) 마재는 모
두 솜씨가 치졸하였으니, 이번에는 가장 잘 선발하여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데, 훈련도감
에 명하여 이대로 선발하여 보내는 일로 이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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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말을 달리고 활을 잘 쏘는 등 각종 기예를 가진 자 두 세 사람을 군관 중에 데려 오고, 
활을 쏘는 도구 또한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신 중에도 데려가는 군관이 있으
니,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데려가게 하였음. 

一. 에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뒤에 도주가 사실(私室)에서 세 사신을 청하여 잔치를 하려하
니, 미리 알려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이대로 시행할 것임. 

一. 각 역참에서의 접대는 최상으로 정하게 골라 준비하는데, 상하 원역들이 즐겨 먹을 수 
없는 것은 제하고 은근히 상을 차려 먹을 만한 음식물만 골라 드리도록 함이 어떠할지, 
이는 임의로 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대로 거행하는 일을 일행 중의 장무역관(掌
務譯官)이 담당하여 거행할 것임. 

一. 떠들고 잡담하며 혹은 빼앗거나 혹 가져가거나 불을 금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금하고, 
만약 일행 중에 절박하게 사들여 사용할 물건이 있으면, 대마도에서 별도로 통사왜(通事
倭)를 정하여 사들여 주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명하여 엄격하게 조목을 세워서 
이대로 하라 하였음. 

一. 세 사신이 교자(轎子) 앞에는 앞말 한 필씩으로 끌게 하면 되니 이는 임의로 하게 해 달
라고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에서 회계할 때 거론하지 않았음. 

一. 세 사신이 타는 배는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용을 그린 배의 휘장과 노 등의 물건을 
일일이 정밀하게 갖추어 일본인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사공들이 바
람을 살피지 못하여 매양 우려되는 사태를 당하니, 한결같이 일본 사공이 말하는 대로 
함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본도 및 사신에게 명하여 이대로 하는 일로 거행할 것임. 

一. 이제 이번에 진술하는 바의 일은 모두가 귀국을 위하여 유념한 계획이니 한결같이 도주
가 말하는 대로 함이 좋을 것이며, 기왕의 통신사 행차에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있었으나 
감히 일일이 진달하지 못하니, 모든 일을 각별히 잘 조처하는 일을 동래·부산 양 지사가 
힘을 써서 해 달라고 하였는데, 따라도 될 일이면 도주가 하는 대로 하겠으나 따를 수 없
는 일이면 결단코 따르기가 어려우니, 사신에게 명하여 임시로 살펴서 거행하게 하였음. 

一. 위 항목의 조건은 상의하여 조처하고, 조선에서 만약 수긍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비선(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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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으로 말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각 항목의 조건을 나열하여 비변사에서 이미 참작하
여 보고하고 조정하였음.

  숭덕 8년(1643) 정월 13일 우승지 신 이현(李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
거하여 호조, 공조, 승문원, 사역원, 화원장무(畵員掌務), 행차장무(行次掌務) 역관에게 감결
(甘結)을 보냄.       

계미(1643) 정월 17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잡물은 한결같이 병자년(1636)의 전례를 상고
하여 마련하는 일로 이미 이문하였거니와, 동래의 전례(前例) 등록(謄錄)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고, 통신사의 기일이 급박한데, 병자년의 통신사 때 네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바다를 건너
간 여행 잡물의 총수를 도장 찍어 성책(成冊)한 것이 그 때의 역관에게 있거늘, 가져다가 상
세히 살펴보니 물목(物目)을 실하게 갖추었으므로, 개좌(開座)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 
수량으로 충청·전라·경상·강원도 등지에 통지하여, 참작하여 분정하게 하고 급급하게 마
련하는 일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후록. 네 차례 걸쳐 나누어 정한 잡물의 총수. 
진간장[甘醬] 10섬. 간장(艮醬) 1섬. 율무가루 5말. 꿀[淸蜜] 2섬. 밀가루[眞末] 2섬. 환소주
(還燒酒) 150병. 밀계(蜜桂) 5천 닙(立). 초 300자루. 대절참먹[大節眞墨] 100정(丁). 중절참
먹[中節眞墨] 100정. 포육(脯肉) 80접. 전복 20접. 말린 해삼 3섬. 말린 홍합 3섬. 호두 2섬. 
황률(黃栗) 2섬. 곶감 70접. 잣 2섬. 인삼 20근. 백지 245권. 대유지(大油紙) 4권. 만화석(滿
花席) 30장. 채화석(彩花席) 30장. 옻칠한 부채[漆扇] 100자루. 유선(油扇) 600자루. 백첩선
(白貼扇) 30자루. 미선(尾扇) 20자루. 참기름[眞油] 2섬. 넉장 붙인 유둔(油芚) 40번(番). 여
섯 장 붙인 유둔 20번. 누룩[眞麯] 130원(圓). 콩[太] 6섬. 팥[赤豆] 7섬. 조기 3,500속(束). 
건어(乾魚) 80속. 도련지(擣鍊紙) 5권. 초주지(草注紙) 30권. 녹두 2섬. 흰 모시베 50필. 참
깨[眞荏子) 2섬. 편포(片脯) 8접. 말린 노루[乾獐] 14마리. 개자(芥子) 3말. 찹쌀 3섬. 말린 
꿩[乾雉] 100마리. 김[海衣] 40접. 미역[甘藿] 200근. 좁쌀 7섬. 메밀[木米] 3섬. 황밀(黃蜜) 
6말. 오미자 2말. 소금 9섬. 생율(生栗) 2섬. 녹두가루 5말. 생강 6말. 표고버섯 4말. 범가죽 
16장. 표범가죽 8장. 사슴가죽 3장. 배[生梨] 100개. 군량(軍粮) 333섬, 세 행차의 밥 지을 
쌀을 통틀어 함께 계산함. 흰 사발 15죽(竹). 흰 보시기 15죽. 흰 대접 15죽. 흰 접시 25죽. 
흰 종지[白宗子] 15죽. 백자 대접 10죽. 백자 중발(中鉢) 5죽. 백자 잔, 잔대 구비 3부. 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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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 3죽. 백자 사발 4죽. 백자 규화배(葵花杯) 잔대 구비 3부(部). 차일(遮日) 5. 휘장 5. 지
의(地衣) 3부. 면석(面席) 3닙. 독석(篤席) 3닙. 단석(單席) 3좌(坐). 화방석(花方席) 3좌. 문
방석(紋方席) 1죽. 고족상(高足床) 3. 안식(案息) 3부. 교의(交椅) 3. 평교자(平轎子) 3. 작은 
병풍 3. 모둔(毛芚)102) 3. 평연(平硯) 3. 대분토(大分土) 3. 소분토(小分土) 3. 관대 가죽상자
[冠帶皮箱] 3. 작은 밥상[小食床] 3, 수반(手盤：예반)을 갖추어. 촛대 3쌍. 놋쇠 타구[鍮唾口] 
3. 작은 서안[小書案] 3. 일산(日傘) 3. 청산(靑傘) 3. 우산(雨傘) 3. 요[褥] 3. 용정(龍亭) 3. 
향꽂이[香童子] 3. 도장 안장[印鞍子] 1. 
  제구(諸具)：매[鷹子] 15연(連). 유지 포대[油紙帒] 4부. 바가지[瓢子] 대중소 24개. 밥고리[食
筽] 3. 체[篩子] 6. 채칼[菜刀] 3자루. 큰 밥솥[大食鼎] 4틀[坐]. 중간 밥솥[中食鼎] 5틀. 작은 밥
솥[小食鼎] 4틀. 좌철(坐鐵) 3. 부쇠[火金] 2, 석소(石巢) 갖추어. 부젓가락[火筯] 3쌍. 적쇠[炙金] 
3쌍. 놋소라[鍮所羅] 3. 놋대야[鍮大也] 3. 놋요강[鍮要光] 3. 칠기 쟁반[漆平盤] 4죽. 용탕 숟가
락[禿匙] 3단(丹). 놋젓가락[鍮筯] 3매이(每伊). 큰 놋숫가락[鍮大匙] 3가락[指]. 놋쇠 뚜껑[鍮盖
子] 3. 휘건(揮巾) 3. 수건(手巾) 3. 흰 명주 비갑[白綿紬臂甲] 3쌍. 새옹[沙用：작은 놋쇠 솥] 3, 
아리쇠[阿利金：삼발이] 갖추어. 주전자 2. 도롱(塗籠) 4바리[駄], 잡물을 넣어 담기 위해. 차보
시기[茶甫兒] 3, 차숟가락과 탁자 구비. 좌면지(坐面紙) 30장. 항아리[缸] 4좌. 독[瓮] 12좌. 어
피(魚皮) 50장. 오색지(五色紙) 90권. 흰 사기 항아리[白沙缸] 10좌. 장지(狀紙) 5권. 
  약재(藥材)：생지황(生地黃) 10냥. 욱리인(郁李仁：산앵두 씨) 3냥. 마황(麻黃) 7냥. 황기(黃
芪) 1근. 맥문동(麥門冬) 10냥. 천문동(天門冬) 1근. 길경(桔梗：도라지) 10냥. 적복령(赤茯苓) 
10냥. 시호(柴胡) 10냥. 백출(白朮) 2근. 방풍(防風) 8냥. 산약(山藥) 5냥. 천남성(天南星) 4
냥. 백작약(白芍藥) 5냥. 당귀(當歸) 1근. 백복령(白茯笭) 10냥. 궁궁(芎芎) 7냥. 승마(升麻) 5
냥. 전호(前胡) 3냥. 향유(香薷) 2근. 백지(白芷) 3냥. 창출(蒼朮) 2근. 대황(大黃) 8냥. 황백
(黃栢) 10냥. 강활(羌活：강호리) 5냥. 소엽(蘇葉) 7냥. 황금(黃芩) 8냥. 백편두(白扁豆) 4냥. 
택사(澤瀉) 6냥. 상백피(桑白皮) 5냥. 반하(半夏) 8냥. 애엽(艾葉) 5두름[冬音]. 목통(木通) 10
냥. 차전자(車前子) 2냥. 말린모과[乾木瓜] 5냥. 오미자(五味子) 5냥. 세신(細辛) 5냥. 박하(薄
荷) 3냥. 형개(荊芥) 4냥. 인동(忍冬) 2근. 
  우구(雨具)：상품의 가는 도롱이[上細簑] 3. 상품의 언치[上鞍赤] 3건. 백적(白赤) 3건. 유삼
(油衫) 3건. 달치[月乙赤] 3거리[巨里]. 차상품의 익힌 도롱이[次熟簑] 32부. 차상품의 언치[次
鞍赤] 32부. 짚도롱이[草簑] 15부. 화자(靴子) 정하게 구비하여 3부. 행수목(行需木) 1동(同). 
숭덕 8년(1643) 정월 17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02) 원본에 ‘모부(毛浮)’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건대 ‘모둔(毛芚) 3부(浮)’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
이므로 고쳐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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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정월 18일

  경상감사 임담(林墰)의 장계 내용. 방금 파발로 내려온 동래부로 보내는 예조의 관문을 접
하였는데, 통신사가 가져 갈 예물을 본조의 문서가 흩어져버려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동래부 
등록(謄錄)을 베껴 적어 올려보내라는 일로 계하하여 공문을 발행하였는데, 신이 차왜(差倭)
가 나오는 날 즉시 감영에 있는 구 등록을 살펴보았더니, 본도에 배당된 잡물만 기록하였을 
뿐이고,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예물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단의 규정과 
사례 또한 상고할 만한 것이 없고 전혀 상세하지가 않거늘, 생각건대 동래부에 별도로 전해오
는 등록이 있으리라 여겨 베껴 보내라고 하였더니, 동래부 또한 상고할 만한 것이 없고, 부산
진에 ｢하사도복정잡물성책(下四道卜定雜物成冊)｣이 있다고 하여 보내왔기로, 본도에서 책임지
고 장만하는 일은 이것으로 마련하여 준비하는데, 이른바 동래의 등록이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고, 이 밖에 각 항목의 예물 및 별구청(別求請) 예물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사신이 가져오기 때문에, 당초에 본도의 등록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병자년(1636) 옛 문서 가
운데 찾아낸 해당 관청에서 예물을 마련하면서 행이(行移)한 공문 넉 장 및 부산에서 온 성책
(成冊：책자로 만든 문서)을 아울러 감봉(監封)하여 해당 관청으로 올려보내니, 각 도에 분부
하여 때에 맞추어 마련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만히 생각건대 이번에 저쪽에서 청한 바
의 시행해야 할 예단 가운데 또한 추가로 정한 물건이 있는듯한데, 약군에게 보내는 별폭의 
경우에는 규정 외로 나온 것이라. 지금 만약 이대로 허락한다면 서울과 지방에서 준비하는 것
은 마땅히 수량을 더하여 조처해야 하는데, 전일 차왜의 문답 가운데 또 응련(鷹連) 5-60이라
는 말이 있으니, 이 또한 감하여 보내기가 어렵다면, 제철이 아닌 때에 사들이기는 더욱 쉽지 
않고, 생산되는 곳에 진작 분정(分定)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내주도록 하여야 시일이 되어 급박
하여 빠트리는 폐단이 없겠으니, 아울러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속하게 조처하게 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전일 동래부사의 장계 가운데 한 곳에서는 매
가 54-5연이라고 말하였고, 한 곳에서는 60연이라고 말을 하여 분명하게 수량을 정하지 않
았거늘, 경상도 20연, 강원도 18연, 함경도 10연, 전라도 7연, 도합 55연을 마련하여 분정하
였는데, 이제 이번 본도의 장계 가운데는 5-60연을 마련한다고 말을 항니, 만약 부득이하여 
반드시 60연을 마련해야 한다면, 경상도에 2연을 추가로 분정하고 전라도에 3연을 추가로 분
정하여, 급급하게 마련하여 동래로 보내주는 일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정월 18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였는데, 황해도에는 분정하지 말고 가깝고 편리
하게 양남(兩南)에 분정하라고 하셨음. 동 전교에는 황해도로 분정된 것을 경상·전라로 고쳐
서 부표(付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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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정월 25일

  예조단자. 통신사가 가져가는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인물을 쇄환(刷還)하기 위하여 유
시(諭示)하는 글의 전례를 상고하여 단자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가져가서 유시함이 어떠할
지? 

후록：예조에서 통유(通諭)하는 일임. 
국가가 불행하여 갑자기 병란(兵亂)의 화를 입어 팔도(八道)의 생령(生靈：생명)이 도탄에 빠
졌는데, 그 중에 겨우 칼날에 죽음을 모면한 자가 모두 묶여 있은 지가 지금까지 50년이 되
었다. 그 가운데 어찌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하는 이가 없
겠는가마는,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 업고 나오는 자가 보이지 않으니, 이는 필시 함몰된 지 
오래되어서인지라 그 실정이 또한 가련하다. 국가에서는 쇄환하는 인구에 대하여 특별히 관
대한 은전을 베풀어, 병자년(1636) 사이에 사신이 데려온 사로잡혀 간 인구에 대하여는 모두 
죄를 면하게 하고, 신역(身役)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면역(免役)하였으며, 공사천(公私賤)은 
면천(免賤)하여 완전히 복호(復戶)103)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본토에 편안하게 
정착하게 하여, 그 쇄환되어 온 사람들 역시 모두 친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다시금 
낙토(樂土)의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이들도 또한 필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
다. 하물며 이제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원수가 된 적당을 섬멸하고, 앞 시대에 하던 바를 
모조리 고쳐서 서신을 보내어 우호를 요청하기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생령(生靈) 때문에 사신
을 보내나니, 사로잡혀 가서 일본에 있는 자가 살아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이 그 시기
이다. 만약 일제히 나온다면, 마땅히 지난 날 나왔던 사람들의 사례대로 면천 면역 복호 등
의 은전을 일일이 시행할 것이니, 유시하는 글이 도착하는 즉시 서로 전달하여, 유시문 내용
대로 통고하여, 사신이 돌아올 적에 일시에 나오도록 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여 시일을 
연기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귀신이 되는 것을 면하도록 하라. 대조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되, 
모름지기 통첩을 받을 사람에게 도착되도록. 위 통첩은 사로잡혀 간 사민(士民)들에게 내림. 
이를 인준함. 숭덕 8년(1643) 정월 25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103) 복호(復戶)：호구에 부과되는 잡역(雜役)의 부담을 면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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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정월 22일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황직(黃溭)의 치통 내용임. 왜선이 나왔기
에 즉시 훈도 한상(韓祥)과 별차 김이진(金以鎭)104)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라 하였더니, 회언
(回言) 내용에, “차왜 징 헤이에이[甚兵衛]가 세견 제14선에 함께 타고 나왔거늘, 그가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통신사의 행차가 기어코 3월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일은 이전
에 이미 보고하여 알렸는데, 아직도 회답이 없기로 후지 도모나와[藤智繩]에게 전할 도주의 
사신(私信)을 가지고 나왔거니와, 여러가지 이야기는 사신 가운데 있다’고 하거늘, 후지 도모
나와에게 물었더니 답하기를, ‘내일 홍지사와 같은 시각에 왜관으로 가면 도주의 사신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명백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노인(路引)105) 2통을 가져다 바쳤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하였는데, 동 노인은 감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차왜가 가져온 도주의 사신 
안의 사연은 역관 등이 탐문하여 수본한 뒤에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라고 운운한 일임.

  경상좌수사 선약해(宣若海)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황직의 치통 내용임. 방금 접한 훈도 한
상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홍지사와 더불어 왜관에 가서 차왜 징 헤이에이[甚兵衛]에게 나
온 연유를 상세히 물었더니, 답하기를 ‘다른 것은 없고 후지 도모나와에게 도주가 보내는 사
신(私信)을 가져왔으며, 그 사이 곡절은 후지 도모나와가 입으로 상세히 진술할 것이다’라고 
하거늘, 후지 도모나와에게 가서 탐문하였더니, 도주가 보낸 서신을 내어 보여주거늘, 열어 
보았더니 그 서신에 이르기를 ‘이달 초2일 대군(大君)의 사자가 또 내도하여 묻기를, ｢통신사
가 5월 이내로 에도로 건너가는 일은 일찍이 이미 말하여 보냈는데, 지금까지 회답이 없어 
그 연유를 모르겠으니, 급히 회보하여 달라｣고 하였기로, 도주는 즉시 비선(飛船)으로 대군에
게 고하기를, ｢지난 12월 20일 세이 우에몽[淸右衛門]이라고 이름을 일컫는 사람을 내어보냈
기에, 같은 달 26일에 후지 도모나와를 내어보내어, 3월 내로 바다를 건너는 사정과 사유를 
상세히 조선에 알렸고, 그 회답이 오늘 내일 사이에 마땅히 들어올 것｣이라고 회보하였는데, 
후지 도모나와가 가져 간 서계의 회답 내용에 사신이 출발하는 기일 및 통신사의 성명을 명
백하게 적어 보내되, 만약 혹시라도 지연되면 후회 막급할 것이라, 징 헤이에이[甚兵衛]라 칭
하는 사람을 보내니, 그가 돌아올 적에 회답서계를 이 사람에게 부쳐서 기일을 맞추어 보내
며, 별폭에 부치는 단자(段子)는 생각건대 필시 조선에서 갖추어 보낼 것이나, 대군과 약군 
두 곳에 보내는 수량이 적지 아니하여, 만약 기일에 맞추어 마련하지 못하면 매우 우려스러

104) 김이진(金以鎭,)：분성김씨로 인조 8년(1630)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
였다.

105) 노인(路引)：관청에서 발급한 통행권.



국역 통신사등록 제1책

 ●●● 87

우니, 단자(段子) 35필과 생릉(生綾) 40필을 사들어 보내주도록, 이 뜻을 예조에 고하여 좋을 
대로 선처하고, 일광산 제문은 이전에 별단 대로 하게 하되, 독축(讀祝)하는 사람을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라’고 하였으며, 또한 ‘기왕의 통신사 행차에 문서를 주관하는 승장로(僧長老)에
게 도주의 사례대로 예조에서 서계를 만들고 별폭을 갖추어 문안하는 예는, 병자년(1636) 현
방(玄方)이 유배되어 간 뒤로 소장로(召長老)와 선장로(仙長老), 인서당(隣西堂) 등은 대군이 
정하여 보내어 두 나라의 문서를 전담하여 관장하고, 사신의 행차를 모시고 왕래하는데 서로 
위문하는 일이 없어서 불만한 기색이 많았으니, 이번에는 소장로에게 현방의 사례대로 별폭
과 서계를 갖추어 들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운운’ 하거늘, 답하기를 ‘이제 이번 서신의 사연
은 모두 전일 진술한 일인데, 그 가운데 제문을 독축하는 사람은 동 제문을 허락할지 않을지 
현재 조정의 처분이 어찌될지 모르고, 비록 특별히 허락한다 하더라도 독축하는 사람을 특별
히 데리고 갈 필요가 없고, 허다한 원역 가운데 어찌 독축할 사람이 없겠는가? 소장로에게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 일은, 현방이 있을 때는 과연 이런 사례가 있었으나, 소장로는 비록 
대군이 차출하여 보낸 사람이지만 일찍이 서로 친분이 없어서 병자년에 서계를 보내지 아니
했는데, 이번에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관청에서의 조처가 있었고, 회답서계 가운데 사신
이 출발하는 일자를 명백하게 적어 보내는 일은, 일찍이 이미 재삼 장계로 알렸으니 며칠이 
되지 않아서 마땅히 내려올 것이니, 짐짓 기다림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차왜 후지[藤
倭]가 말하기를 ‘매양 짐짓 기다리라고 칭탁하여 시일을 끌어 미루어 이제까지 왔기에 매우 
마음을 졸이며 민망하다’고 하였음. 대개 차왜가 잇달아 나와서 사신이 출발하는 일자를 이렇
게 재촉하는바, 통신사의 바다를 건너는 기일을 다시 당기거나 물릴 형세는 아니고, 약군 앞
으로 보내는 별폭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누누이 말하였다는 일로 수본하였기로, 연유
를 치계하는 일임.

계미(1643) 정월 26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 때 포수(砲手) 2명을 전례대로 데리고 가는 일로 계하하였는
데, 경상감사가 올려보낸 본조의 엽장(葉張) 공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병자년(1636)에 포수 
대신으로 마상재(馬上才)106)를 데려갔는데, 이번 행차에 이미 마상재가 있으니, 포수는 줄여
버리는 것으로 원 사목(事目) 가운데 표를 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정월 26일 입계하
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106) 마상재(馬上才)：말을 타고 여러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무예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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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2월 초6일

  예조단자. 방금 바친 통신사 장무역관 김시성(金時聖)의 수본 내용에, 통신사 일행의 원역 
중 녹(祿)을 받는 인원은 부표하고, 녹을 받지 않는 인원은 처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고하여 시행하는 일로 수본하였기에, 상고해보니 예조에 있는 병자년 등록 내용에, 녹이 
없는 인원은 녹을 부쳐주고, 녹을 받지 않는 인원은 돌아올 때까지로 한정하여 처자에게 급
료를 지급하는 일로 실려 있으니, 이제 이번 통신사 일행의 원역에게도 각 해당 관청에 명하
여 이대로 시행하게 하는 일로 이문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2월 초6일 입계하여 그대
로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접한 별견역관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차왜 후지[藤差]
에게 회답하는 서계를 들여주었더니, 왜관에 있는 서승(書僧)을 불러다가 열어서 읽어 본 뒤
에 말하기를, “이제 이번 답서(答書)에는 조금 미진한 곳이 있다”고 운운하거늘, 그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기일이 뜻밖으로 나와서, 기일을 맞추어 행차하기
에는 일이 너무 급박하지만, 도주가 이렇게 알려오니,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들여보낸다는 등
의 말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어쩌겠는가?”고 운운하거늘, 답하기를 “이 말은 필시 도
주가 힘을 써서 급히 들여보내라고 한 일을 좌우에 알리려는 계획이겠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이는 성신(誠信)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운하였더니, 즉시 봉표(封標)하여 차왜 징 헤
이에이[甚兵衛]가 서계를 가지고 당일 들여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어서 말하기를 “서너 
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이번의 일은 전에 비하여 다름이 있어서 비록 혹 온당치 
못한 일이라도, 십분 상의하여 도주가 청하는 바를 통쾌하게 허락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운
운하며 진달하였기에, 이 답서가 내려올 때 필시 정녕 통쾌하게 허락하는 말씀이 있었을 것
이니, 그 상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며, 또한 통신사가 들어가서 시기에 따라 선처하는 일을 
일일이 진달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처하였고, 제문을 독축하는 자를 별도로 들여보내고, 
소장로에게 현방의 사례와 같이 별폭을 갖추고 서계를 보내는 일 및 대군과 약군 앞으로 보
내는 별폭의 마필(馬匹)과 응련(鷹連)을 기일에 앞서 들여보내는 일은 일찍이 이미 진달하였
는데, 이는 어떻게 조처하였는지, 상세히 들어 알고 도주에게 급히 알려야 하며,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은 별도의 서계가 내려오면 먼저 베껴 적어 들여보내고, 원 서계는 종과 향로를 들
여보낼 때 부쳐 보내게 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도주가 진술한 가운데 
약군 앞으로 서계를 보내는 한 조목은 결코 행하기 어렵다는 일로 조정에서 이미 확정하였으
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며, 사신의 예모(禮貌)는 이에야스[家康]로부터 전래되어온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이제 논란하는 것은 무리에 해당하여 바꾸어서는 안되며, 화자(靴子)를 벗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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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목은 또한 고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의도로 일찍이 이미 말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
지 말고, 당일 돌아들어가는 배에 상세히 도주에게 치보함이 좋겠다. 그 밖의 각종 사항 및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비록 타당하지 못하나, 조정에서 특별히 도주의 간청을 유념하여 
아울러 허락하고, 마필과 응련도 먼저 내려보내는 일로 또한 해당 관청 및 각 도에 분부하였
으며, 그 중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여 시기에 따라 조처하는 일은 해당 관청에서 일일이 상의
하여 확정하였고, 미진한 일 중에 소장로에게 서계하는 일과 제문의 독축하는 사람을 별도로 
들여보내는 일은 추후에 치계하였는데, 해당 관청에서 어떻게 조처할지 모르겠고, 종과 향로
를 들여보내는 특별 서계 역시 이미 내려왔으니, 베껴 보내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느냐?”고 
하였더니, 차왜 후지[藤差]가 말하기를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은 가장 큰 절목이
다. 그러나 서계를 따라주기 어려운 형편은 도주 또한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히 이렇게 진달하니, 별폭으로는 귀국에서 진귀하게 보배로 여기는 물
건을 찾아서 들여주어 대군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면 다행이겠고, 형식은 한결같이 대군 별
폭의 사례대로 함이 매우 합당하겠으며, 또한 예절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이미 성립된 규례
(規例)라고 하여 획일하여 말할 수는 없으니, 대군 앞에서의 예절은 임시로 조처함이 마땅하
겠거니와, 일광산에서의 예절 또한 사배(四拜)의 예가 있으며, 약군 앞에서 보는 예 또한 이
와 같은데, 이런 일은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운운하거늘, 답하기를 “이런 말을 어찌 당초
에 말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발언하는가? 일광산의 예절은 어찌하여 사배(四拜)까지 해야 하
는가? 이에야스[家康]는 히데다다[秀忠]에게 지위를 전하였고, 히데다다[秀忠]는 지금의 관백
(關白)에게 지위를 전하였는데, 그 당시 통신사 때에는 이에야스나 히데다다나 모두 구대장
(舊大將)으로 별궁(別宮)에 있었기에, 사신을 만나는 예가 있어도 단지 재배(再拜)의 예만 행
하였으며, 더구나 병자년(1636) 통신사가 대군의 청으로 말미암아 일광산에 들어갔을 때도, 
세 분의 사신이 당(堂)에 들어가 분향(焚香)하고 꿇어 앉아 부복하였다가 머리를 들어 마치고 
나왔으니, 별도로 배례(拜禮)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찌하여 사배의 예가 있게 되었
는가? 약군은 비록 사신과 상견하는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국주(國主)가 아닌데 어
찌하여 사배의 예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은 삼가 고집하여 말하지 말라”
고 하였더니, 차왜 후지가 답하기를 “당초에 말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발설한다는 말은 그 
연유를 모르겠다. 도주의 별지 가운데 대군과 약군 앞에 사신이 상견례를 할 때 및 일광산에
서의 예에 대하여 운운한 이야기는 이것이 아닌가? 전일에 통신사가 올 때는 구장군(舊將軍)
에 대한 예절이었고, 병자년(1636) 일광산의 예절은 과연 답한 바와 같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 때와 다르다. 일광산에서 사신이 행례할 때는 이에야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필(御筆)을 
존경하여 높이는 것으로, 특별히 어탑(御榻)을 설치하여 그 위에 봉안하는 것이니, 사신이 예
를 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미 예를 행한다면 국왕의 어필 앞에서 재배의 예만 행할 것인가? 



부산자료총서 

90 ●●●

이러한 등의 일은 미리 확정하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매양 틀어막는 것을 기화(奇貨)로 여기
니 국사가 염려스럽다. 약군 앞에서의 예절은 제가 따져 정할 것은 아니고, 임시로 조처할 
것인데, 필경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뜻을 동래 영감에게 고하여 급급하게 치계하
여 달라”고 운운하였는바, 약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일은 날마다 타일
러 방색하였더니, 그쪽에서 답하는 바의 의도는 별폭에 있기에, 서계 한 조목은 거의 조정하
여 다시 타일러 영영 방색한 뒤에 수본할 계획이며, 예절과 관련한 한 가지 일은 극도로 난
처할 뿐 아니라, 일광산에서의 예절은 심지어 어필을 고집하여 말하니 참으로 우려할 만하고, 
종과 향로 등의 물건 관련 특별 서계는 원하는 바대로 베껴 적어서 들여보내고, 그 연유를 
수본한다 하였음. 약군에게 별도로 서계를 보내는 일은 결코 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여러가지
로 타일렀더니 차왜 후지 또한 마음이 움직여 들어줄 듯하여 거의 방색하는 것으로 조정되겠
거니와, 별폭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관백(關白)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하여 차등을 두지 말라
는 뜻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청하는데, 전일에 올려보낸 도주의 별록 가운데도 약군 앞으로 
보내는 별폭은 조금 차등을 둔다는 말이 있으니, 이대로 차등을 두어 마련하여 들여 보내되 
억지로 그들의 청을 따를 필요는 없을 듯함. 사신이 일광산 사당에서의 예절 및 약군에게 상
견할 때는 반드시 사배(四拜)의 예로써 미리 따져 확정하려고 하는데, 별록 가운데 없는 일을 
그가 스스로 발설하는 것은 극히 무리하니, 이는 오늘 억지로 다툴 필요는 없고, 오직 사신
이 임시로 조처하여 변통함이 합당할 듯함. 마필(馬匹)과 응자(鷹子)를 먼저 들여보내는 일을 
이렇게 매번 이야기하지만, 먼 곳에 분정한 허다한 응련(鷹連)을 기일에 앞서 들여보내기는 
결코 어려워 극히 우려되는데, 수본 내의 문답 사연을 묘당에 명하여 다시 참작 상의하여 조
처하여 주시기를. 종과 향로 등의 물건을 들여보내는 특별 서계는 엊그제 내려왔거늘 그들의 
말대로 종과 향로를 가져 갈 때 들여보내기 위하여 짐짓 머물러 두고 있으며, 동 서계를 베
껴 적어 들여보내고,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독축하는 사람으로는 교검(校檢) 이진(李進)
을 사신이 이미 계청(啓請)하여 독축관(讀祝官)으로 칭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편하고 합당하
며, 소장로에게 별폭과 서계 등을 보내는 일은 해당 관청에서 이미 확정하여 계하하였으며, 
약군에게 행하는 예절은 전일 인대(引對)할 때 사신이 또한 이미 품신하여 정하였거니와, 일
광산 사당은 이에야스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치제할 때의 예절은 대군과 다름이 없어야 할 
듯하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거행하라고 하며, 약군에게 보내는 별폭의 물건은 저
쪽에서 적어 보낸 것이 대군 앞으로 보내는 것과 이미 차등을 두어 줄임이 있었으나, 해당 
관청에서 마련할 때 줄인 물종이 또한 많았기에, 저쪽에서 낙망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니, 진
기한 보배가 될 물건을 비록 얻기가 쉽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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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또한 예사롭게 여겨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있을 것이니, 해
당 관청에 명하여 역관들에게 물어서 찾아내어 보태어 보냄이 마땅할 듯하며, 응자(鷹子)에 
대하여도 또한 해당 관청에 명하여 다시 재촉하여 기일에 맞추어 내려보내게 하되, 대군 앞
에서의 예절은 사신이 저쪽에 도착한 뒤에 임시로 조처한다는 이야기를 하나같이 그치지 않
는데, 그 의도하는 바를 비록 측량할 수 없지만, 전해오는 행례(行禮)에 본디 예전 규정이 있
으니, 이 외에 무슨 임시로 난처할 일이 있겠는가 하고, 이런 뜻으로 말을 만들어 타이르라
는 일로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2월 초5일 좌부승지 신 홍
(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사당에서 치제하는 의주(儀註)107)를 이제 이미 
마련하였는데, 대략 우리나라에서 선대의 시조(始祖)에게 제사하는 것을 본떠서 사배(四拜)의 
의식으로 계품하려고 하는데, 이제 홍희남이 다투어 변론한 것을 보니, 비록 재배(再拜)로 눌
러도 저쪽에서 혹 따를 듯합니다. 다만 대국(大國)에서는 예의(禮義)를 다른 나라에 보여주어
야 하는데, 만약 재배를 행한다면 이는 그 자손을 높이면서 그 조상을 낮추고, 신에 대한 예
가 사람에 대한 예보다 가벼워서, 법식으로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런 의리 때문에 곧장 
사배로 제(祭)를 행하는 것을 허락한 뒤에, 약군(若君) 유아(幼兒)에게는 지위에 있는 아버지
와 같이 사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변론하여 꺾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약군에게 특별
히 보낼 물건을 역관에게 물었더니 우리나라에는 저쪽에서 진기하게 여기는 물품이 전혀 없
으니, 검은삼베[黑麻布] 15필과 청서피(靑黍皮) 15장으로 수량을 보태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고 함. 응련을 분정한 것이 급작스런 일이라 기일에 맞추지 못할 듯하여 누차 재촉하였는데, 
이 뜻을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2월 초6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미(1643) 2월 11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번 홍희남이 가져온 후지 차왜[藤差]의 별록(別錄)을 상고해 
보니, 많게는 40여 건이나 되는데, 이전에 도주의 별록으로 인하여 이미 품지(稟旨)하여 이제 
막 거행한 것이 많고, 그 가운데 지난 여름에 청해 간 어필(御筆)은 아직 에도[江戶]에 머물
러 두고 있어서,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면 마땅히 받들어 가지고 일광산으로 갈 것인데, 그 

107) 의주(儀註)：의식의 세부 진행 절차를 명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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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들여야 할 의장(儀仗) 등의 물건을 여기에서 미리 준비해간다고 운운한 것은, 일의 형편상 
어려운 것은 논할 겨를도 없거니와, 그들이 발언한 마음을 따지건대 오로지 이 일에만 있는 
것도 아닌 듯하여 결코 따라 줄 수가 없으며, 이 밖에 대군과 약군 각 곳에서 행례하는 것과 
히데다다[秀忠]의 원당(願堂)을 사신이 지나며 방문하는 등의 일 및 그 밖의 사소한 시행 절
목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참작하여 마련하여 품지(稟旨)하여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전교
에 “입계한 대로 하라”고 하셨음.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운운한 일을 전교하였는데, 후지 차왜가 말한 여러 일을 다시 역관
에게 물어서 시행해야 할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마
련하여 사신에게 아울러 알려서 시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홍희남이 가져온 등차의 열거 조목.

一. 지난 여름 어필(御筆)을 들여보낼 때, 에도에서 사신이 일광산으로 들어갈 때 받들어 가
지고 사당에 납입하는 의장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
데, 의장은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불가한 일이기로, 비변사에서 이미 틀어막는다고 입
계하였음.

一. 일광산에서 치제(致祭)할 때의 폐백은 난잡한 상품을 사용하여서는 불가하니, 금단(錦段) 
두세 필과 대화촉(大花燭), 대부용향(大芙蓉香), 운모채화석(雲母彩花席), 자기(紫器) 약간
으로 마련하여 보냄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치제의 폐백 12필은 이전에 이미 마련하여 계
하하였으니, 이제 이 말대로 세모시[細苧]와 삼베 등의 물건은 모두 제거하고, 금단(錦段) 
3필 및 향촉과 운모채화석(雲母彩花席), 자기(紫器) 등의 물건이 비록 치제의 폐백에 적
합치 않지만,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가져가서 임시로 조처하게 할 것.

一. 히데다다[秀忠]의 묘당(廟堂)은 에도의 외성(外城) 안, 사신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데, 이
번 통신사가 일광산에서 되돌아 올 때, 만약 경유하면서 잠시 들어가 구경하라고 대군이 
말한다면 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 미리 품의 확정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사신이 이미 일
광산에 행례하였으면 히데다다의 사묘(祠廟)에 잠시 들어가 구경하자는 청은 거절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나, 다만 치제하는 일이 없어서 배례하는 절차는 적절치 않고, 단지 분향
(焚香)만 하여 경의를 표하고 나오는 것은 병자년(1636)의 전례가 있다고 하니, 형편을 
보아서 함이 적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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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약군과 대군이 현재 각기 다른 곳에 거처하여 사신이 서로 접촉할 때의 시기를 혹 앞서
거나 혹 뒤에 하는 것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약군과 상견하는 예는 이미 조
정하여 결정하였음.

一. 소장로(召長老)에게 서계를 보내는 가운데 선장로(仙長老)와 인서당(鱗瑞堂) 앞으로는 각
기 서계를 보내는 일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니, 이 뜻을 전달하여 말을 만들어 보내주
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승문원에 명하여 이미 거행하였음.

一. 이도쿠 잉[威德院]은 곧 도주(島主)의 모친으로, 이전부터 사신이 예단을 보내는 사레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해당 관청에서 약간의 물건을 보내줌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해당 관
청에서 보내는 예를 새로 만들어서는 불가하나, 사신으로서는 이전부터 증정하는 물건이 
있었다고 하니, 약간의 예물을 해조에 명하여 마련해 보내도록 함.

一. 사신이 각처에 보내는 예단의 물자는 모두 박하고 간략하게 토산물로 대충 채워 넣었지
만, 각처에서 보내는 회례(回禮)는 예단의 수량보다 백 배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인삼과 
범가죽, 표범가죽, 작은 은장도, 향약재(鄕藥材) 각 종과, 녹두 가루, 화연(花硯), 큰 참
먹[大眞墨], 정필(正筆)을 수량이 넉넉하게 가져와 달라고 하였는데, 회례로 보낼 곳이 
이렇게 번다하나, 이번에 마련하여 가져가는 수량은 박하고 소략함을 면치 못하며, 그 
가운데 인삼은 더욱 적어서 넉넉하게 수량을 더함이 마땅하되, 은장도와 어피(魚皮), 향
약재, 녹두가루, 화연 등의 물건 또한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함.

一. 병풍과 족자, 고화(古畵)의 물건을 모쪼록 수량이 넉넉하게 찾아내어 가져가서 대군과 약
군 앞에 보내는 사신의 예단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병풍 족자 등의 물건은 병
란을 겪은 뒤로 남아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이징(李澄)108)이 그린 병풍과 족자가 민
간에 간혹 있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네 다섯 건을 구하여 보내고, 혹 추가로 그
려서 보상하거나 혹 값을 쳐주도록 할 것.

一. 다른 나머지 조건은 전날 작은 종이쪽지에 적은 것으로 이미 모조리 거행한 것임.
숭덕 8년(1643) 2월 11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108) 이징(李澄,1581-?)：전주이씨로 자는 자함(子涵), 호는 허주(虛舟)이다. 도화서 화원으로 주부를 역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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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2월 초9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세전(歲前)에 나왔던 차왜 다이라 나리쓰네[平成似]가 연향
(宴享) 등의 일을 고사하여 받지 아니하고 속히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연유는 이미 일찍이 치
계하였는데, 정월 14일에 도부한 예조의 회계 관문 내용에, “해당 차왜 다이라 나리쓰네가 
통신사의 행차가 바쁘고 급박하다 하여 연례(宴禮)를 받지 않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일의 형
편 상 당연함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억지로 청하여 
연례를 베푸는 뜻을 보여주어야 하거니와, 만약 바빠서 예단을 받지 않더라도 급급하게 내려
보내어 추후에 들여주라는 일”로 관문을 보냈기에, 동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내려 보낸 예
단을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들여 주게 한 뒤에, 전례대로 연회를 베푸는 일을 분부하였
더니, 방금 바친 역관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리쓰네에게 다례를 베풀고 서계 
등을 들여 준 뒤에 상선연(上船宴)109) 날짜를 정하여 베풀겠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차왜 다이
라[平差]가 답하기를, ‘저희들 일행은 연례 송사(送使)에 견줄 것이 아니고, 이제 이번 통신사
가 바다를 건널 기일이 너무 박두하여, 모든 일을 바쁘게 서두는 시기에 주저앉아 잔치를 받
아서는 불가하니, 잔치를 받는 것은 시행하지 말되, 후일에 이것을 전례로 삼지 않았으면 좋
겠다’고 운운하거늘, 답하기를 ‘무릇 연향은 여기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조정에서 특별히 은전
으로 하사하는 잔치라서, 예절로서는 베풀지 않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차왜 다이라[平差]가 
하는 말 또한 이치에 가까울 듯하니, 원하는 대로 하자’고 운운하여 이야기하였고, 해당 관청
에서 내려보낸 연향할 때 증정할 물건은, 한결같이 해당 관청의 분부대로 수량을 대조하여 들
여주었다”는 일로 수본하였음. 연례(宴禮)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단만 해
당 관청에서 마련한 수대로 타일러 들여준 뒤에, 즉시 바람을 기다렸다고 발선하였다는 일임.

계미(1643) 2월 12일

一. 예조단자. 일본국왕에게 병자년(1636)의 사례대로 보내는 예단의 수량 물목.

一. 대수자(大繻子) 10필. 갑자년(1624) 등록에서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1636)에는 도
주의 별구청(別求請)으로 추가로 마련하였고, 그 때의 역관 이장생(李長生)이 도장을 찍
은 일기(日記) 및 동래부사가 베껴 보낸 역관 홍희남(洪喜男)의 일기와 왜인 후지[藤倭]
가 나열한 조목 가운데 아울러 수록되었음.

109) 상선연(上船宴)：왜관무역에서 공식 무역사절이 떠날 때 베풀어주는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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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대단자(大段子) 10필.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에 도주의 별구청으로 
인하여 추가 마련하였고, 이장생 및 홍희남의 일기와 등왜가 나열한 조목 가운데 아울러 
수록되었음.

一. 황조포(黃照布) 30필. 갑자년 등록에는 명주[綿紬] 15필, 백지 50권으로 기록이 달려 있
으나, 경상감사가 올려보낸 본조의 병자년(1636) 엽장(葉張) 공문에는 별구청으로 인하여 
명주, 백지 등의 물건 대신으로 황조포 30필, 색지 30권, 붓 40자루, 먹 40홀을 갖추어 
지급한다고 운운하였고,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도 황조포와 색지, 
필묵을 수록하였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조포(照布) 등의 물건이 그대로 기록되
었고 명주 50필 또한 수록되어 있으니, 그 연유를 알 수 없음.

一. 흰 모시베 30필. 갑자년 등록 및 이장생과 홍희남의 일기,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수록됨.

一. 인삼 50근.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와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수록되었음.

一. 범가죽 15장. 갑자년 등록에는 10장으로 기록되었는데, 병자년에는 별구청으로 인하여 5장
을 추가하였고, 홍희남과 이장생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표범가죽 20장. 갑자년 등록에는 5장으로 실려 있고, 병자년에는 별구청으로 말미암이 
15장을 추가하였고, 이장생과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기
록되었음.

一. 채화석(彩花席) 20장.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와 왜인 후지가 나열
한 조목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황모필 50자루.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고, 병자년에는 별구청으로 인하여 백지 
대신으로 갖추어 보냈는데, 다만 그 수량이 40자루라고 말하였기에, 일기 및 왜인 후지
가 나열한 조목을 살펴보니 모두 50자루로 기록되었음.

一. 청서피(靑黍皮) 30장. 갑자년 등록에는 10장으로 기록되었으나, 병자년의 별구청과 이장
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20장이 추가로 기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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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준마 2필 안장 구비.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유매먹[油煤墨] 50홀.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에는 별구청으로 인하여 
백지 대신으로 갖추어 보냈는데, 다만 그 홀 수량을 40홀로 말하였고, 일기 및 왜인 후
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모두 50으로 기록되었음.

一. 황밀(黃蜜) 100근.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청밀(淸蜜) 10그릇.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어피(魚皮) 100장.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색지(色紙) 30권.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 이장생, 횡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응자(鷹子) 20연.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나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및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목에는 아울러 20연으로 기록되었음.

一. 검은 삼베[黑麻布] 30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와 왜인 후지가 나열한 조
목에 30필로 기록되었고, 이장생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一. 명주[綿紬] 10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10필로 기록되었는데, 홍희
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았았음.

一. 흰 모시베 10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10필로 기록되었는데, 홍희
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一. 검은삼베[黑麻布] 5필. 갑자년의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 중에는 10필로 기록되었
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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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범가죽 2장. 갑자년에는 3장으로 실려 있고,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2장으로 
기록되었음.

一. 황모필(黃毛筆) 30자루.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고,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
기에는 30자루로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유둔(油芚) 3부.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3부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一. 화석(花席) 5장. 갑자년 일기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5장으로 실려 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一. 유매먹[油煤墨] 20홀. 갑자년 등록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20홀
로 기록되었으나, 홍희남의 일기에는 30홀로 기록되었음.

一. 응자(鷹子) 1연. 갑자년 등록에는 실려 있지 않고,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 아울
러 1연으로 기록되었음.

一. 봉행(奉行) 7인에게 각각.

一. 면주 10필.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고, 병자년 이장생
의 일기에 10필로 기록되었으며,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一. 흰모시베 10필.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10필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一. 검은 삼베 5필.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이장생
의 일기에 5필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一. 범가죽 1장.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
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아울러 1장으로 기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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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황모필 20자루.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20자루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30자루로 기록되었음. 

一. 유매먹 10홀.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
장생의 일기에 10홀로 기록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30홀로 기록되었음.

一. 응자 1연. 갑자년 등록에는 봉행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이 없었는데, 병자년 이장
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1연으로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예단.

一. 명주 10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 10필로 아울러 기록됨.

一. 흰 모시베 10필. 갑자년 등록에는 5필로 기록되었는데,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
는 10필로 기록됨.

一. 검은 삼베 5필.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5필로 기록
되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10필로 기록되었음.

一. 흰 무명[白木綿] 20필. 갑자년 등록에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
에 20필로 기록되었음.

一. 범가죽 2장. 갑자년 등록에는 3장으로 기록되었고,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는 2
장으로 기록되었음.

一. 인삼 5근. 갑자년 등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 5근으로 기록되
었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음.

一. 화석(花席) 5장.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 홍희남의 일기에 5장으로 아울러 기록되었음.

一. 황모필 30자루.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홍희남의 
일기에 30자루로 기록됨.

一. 수도서왜(受圖書倭) 4인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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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명주 5필. 갑자년 등록에는 3필로 기록되었고,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5필로 기록되
었으며, 홍희남의 일기에는 수도서왜의 예단 한 조목을 기록하지 않았음.

一. 흰모시베 5필. 갑자년에는 3필로 기록하였는데,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5필로 기록하
였고, 홍희남의 일기에는 수도서왜에게 예단을 마련하는 한 조목은 기록하지 않았음.

一. 범가죽 1장.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1장으로 기록하였고, 홍희남의 일
기에는 수도서왜의 예단 한 조목은 기록하지 않았음.

一. 유둔 1부.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이장생의 일기에는 1부로 기록하였고, 홍희남의 일기에
는 수도서왜의 예단 한 조목은 기록하지 않았음.

一. 소장로(召長老) 예단.

一. 인삼 3근.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 이 예단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병자
년 이장생의 일기에 3근으로 기록됨.

一. 명주 5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 이 예단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장생
의 일기에 5필로 기록됨.

一. 흰모시베 5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는 이 예단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장생의 일기에 5필로 기록됨.

一. 황모필 20자루.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는 이 예단을 기록하지 않았으
며, 이장생의 일기에 20자루로 기록됨.

一. 참먹[眞墨] 10홀.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는 이 예단을 기록하지 않았으
며, 이장생의 일기에 10홀로 기록됨.

一. 수직왜(受職倭) 9인에게 각각.

一. 명주 3필. 갑자년 등록 및 병자년 홍희남의 일기에는 2필로 기록되었는데, 이장생의 일
기에는 3필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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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였음. 당초 사신(使臣)이 들어갈 기구를 헤
아려서 본조로 이문(移文)하라 하였는데, 본조에서는 그 때가 되어 쓰기에 적당한 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본도에 명하여 미리 준비하여 대기하라 하였더니, 이제 이 장계 내용의 사연은 
실로 홍역관(洪譯官)에게 물어본 것인데, 상탁과 기구는 저쪽에 도착하여 옮겨다가 빌려 쓸 
수가 있다 하니, 지의(地衣) 2부와 배석(拜席) 10장 외에는 갖추어 보내지 말라는 일로 행이
(行移)함이 마땅하며, 치제의 폐백으로 금단(錦段)과 향촉 등의 물건은 전에 이미 조정하여 
계하하였는데, 저쪽에서는 당초 치제를 청하면서 초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니, 제물
은 이전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2월 14일 동부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계하한 본도의 서장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운운
한 내용을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한 일로 판하(判下)110)하였기로, 받들어 살펴서 시행하
되, 홍역관(洪譯官)의 말로 인하여 부득이 마련해야 할 것은, 대차일(大遮日) 1부, 망소자
(網疎煮) 둘, 유자(鍮煮) 둘은 별도로 마련하며, 의주(儀註)로 인하여 상탁(床卓) 등의 물
건을 마련하는 일은 또한 이미 이문하였는데, 그 가운데 마련한 물건은 또한 행중(行中)
에 가져가는 물건이 있어서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을 듯하나, 홍역 및 사행이 내려가
는 것이 멀지 않았기에, 역관에게 물은 뒤에 편의에 따라 마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역관에게 물어서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허비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

계미(1643) 2월 15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을 봉함하여 포장하는 것은 오는 17일 세 사
신이 호조 예조의 당상과 함께 감독하여 하는 것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2월 15일 입계
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계미(1643) 2월 26일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의 장계 내용. 이달 15일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나온 차왜 다
이라 나리다카[平成幸]에게 이달 19일 다례를 베풀고 서계 두 통을 받아 해조로 올려보냈거

110) 판하(判下)：판부(判付). 상주(上奏)한 안(案)을 왕에 윤허(允許)하여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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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 접촉하여 담화할 즈음에 왜인 다이라[平倭]가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는 정해진 기일 
내로 들여보내주기로 상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 도주가 감사하고 다행함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이 뜻을 대군(大君)에게 달려가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정녕 통보한 뒤로 만약 혹
시 조금이라도 그 기일을 어기면 반드시 큰 일이 생길 것이니, 기일을 어지기 말고 들여보내
라는 뜻으로 도주가 재삼 말을 하여 보내었으니, 이 뜻을 조정에 전달하여 기일을 어겨 일이 
생기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고 누누이 간청하여 말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정진 기일대로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한편으로 답장의 서계를 만들고 한편으로 여행의 여러 도구를 급급하게 
마련하였으니, 반드시 기일을 어겨 신의를 잃는 우려는 없을 것이니 너무 지나치게 염려 말
라”고 하였음. 왜인 다이라[平倭]는 또 말하기를 “통신사 일행의 상하 원역 다소를 미리 상세
히 알아서 급히 통지한 뒤에라야 도주가 한결같이 접대하는 등의 일을 헤아려 조처할 수 있
을 것이거늘, 원역의 수와 명단이 지금까지 오지 않아서 극히 우려스려우니, 이 뜻을 급하게 
전달하여 원역의 명단을 먼저 보내어 진작 도중(島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운운하였
으며, 또 말하기를 “몇 년 전에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 여러 집정들에게 보낸 서계에 적어 놓
은 말 가운데, 대군(大君)을 귀대군(貴大君)이라 일컬어서 이렇게 높여서 칭한 뜻을 집정 이
하가 감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집정들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이전대로 귀대군
(貴大君) 등의 말을 적어 보내어 전후로 달리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
기를 “서신에 하는 말은 사례가 마땅히 이러해야 하니, 이번의 서계에 적는 말도 생각건대 
필시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거니와, 이 뜻을 전달하겠다”고 운운하였으며, 왜인 다이라가 또 
말하기를 “이번에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御寶)는 전일에 보낸 어필에 찍은 어
보와 다름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어긋난다고 탈을 잡는 사단이 있을 것이니, 이 뜻 또한 장
계하여 진달하여 전후로 서로 어긋나는 우려가 없게 해 달라”고 하였음. 위의 문답한 사연은 
해조에 명하여 참작 조처하여 주시되, 통신사 일행의 대소 원역의 인원 수를 별도로 기록하
여 내려 보내어 진작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원역의 명단을 도중에 먼저 보내는 것은 전례
가 없다고 하는데, 일행으로 데려갈 인마(人馬)의 수는 경상감사에게 이미 행이하였으니, 대
략의 인원수는 필시 이미 듣고 알았을 것이며, 원역은 간혹 증감과 고쳐서 바꾸는 일이 있기
에, 사신이 출발하는 날이 되어야 비로소 분명하게 기록하여 부쳐 보낼 수가 있겠거니와, 사
신에게 명하여 급속히 베껴 보내도록 함이 마땅하며, 문서에 찍는 어보(御寶)는 전후 한가지
이고, 귀대군이란 칭호 또한 그 뜻대로 할 것이니, 이 뜻을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
(1643) 2월 26일 우부승지 신 홍헌(洪憲)111)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11) 홍헌(洪憲,1585-1672)：남양홍씨로 자는 정백(正伯), 호는 사촌(沙村) 또는 은계(銀溪)이다. 광해 8년
(161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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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2월 27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
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작은 배에는 차왜 야부 우에몽[冶部右衛門]과 격왜 6명 등이 노
인(路引)을 가지고 나왔으며, 동 차왜가 관수(館守) 및 전일에 나왔던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 
후지 도모나와 등과 한 곳에 모여 말하기를, ‘이제 이번에 바다를 건너가는 세 사신의 직명
(職名) 및 일행 원역의 수와 각 항의 차비 인원과 격군 등의 원 인원수를 미리 탐지하여 급
히 에도에 알려야만, 에도에서 한 길로 접대하는 각 역참에 전례에 따라 기일에 앞서 분부하
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일로 나왔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회언한다”고 하였는데,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한 바 사신 일행의 원역 수를 기록하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이미 
치계하였는데, 사신의 직명 및 대소 원역을 탐지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차왜가 또 나왔다고 
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사신이 현재 직명 및 원역의 인원수를 상세히 기록하여 급급히 내
려보내시며, 각종 명목의 칭호를 가진 대소 차왜가 연속하여 나올 뿐만 아니라, 원래 정한 
세선(歲船)도 서로 계속하여 내도하여 이제 바야흐로 왜관에 가득한데, 접대에 사용되는 물자
가 끝이 없는데다가, 통신사가 있을 때 도중에서 접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 세선에 지급해
야 할 미곡과 포목 잡물을 속히 들여달라는 일로 왜관에 머무는 두왜(頭倭)가 하루에도 세 
번씩 독촉하는데, 분정(分定)을 받은 각 지방 관아에서는 전혀 일제히 보내오는 것이 없으니, 
앞으로 대응하는 방도를 어찌할지 몰라 천만 고민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앞서 사신 원역의 직명과 순서를 기록하여 이
미 행중(行中)에 부쳐 보냈는데, 해당 관청에서 왜인 차사(差使)에게 곧장 보내는 것은 앞서
의 규정이 있지 않았으니, 사신에게 명하여 먼저 기록하여 통보하여 보여주라는 일로 이미 
계하하여 행회하였거니와, 해당 관청에서 적어 보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나, 차비(差
備) 격군(格軍) 등은 이곳에서 미리 정하기가 어려우니, 사신에게 명하여 동래부사와 더불어 
속히 상의하여 일정한 수를 마련하고, 한편으로 일행의 인원과 직명을 적어 통보하여 보여줌
이 마땅할 것이며, 왜인에게 지급해야 할 잡물은 어찌하여 재촉하여 미리 저축해 놓지 않고 
이렇게 고민하는지, 본도 감사에게 명하여 각별히 대응하여 응접에 허술함이 없게 하라는 일
로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허함.

계미(1643) 3월 초10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접한 별견역관(別遣譯官)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어제 
왜관에 가서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에게 다례를 베풀고 조용히 인사를 나눈 뒤에, 차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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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말하기를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뜻밖에 나온 것이라 기일이 박두하였는데, 조정에서 특
별히 두 나라의 사정을 염려하여 진작에 조처하여 기한에 맞추니 다행함을 견디지 못하겠으
나, 다만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집정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신의 말을 은근하게 만들어 
보내라는 뜻으로 일찍이 이미 진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초고(草稿)를 보고 싶다’고 
운운하거늘, 비직이 답하기를 ‘서계 가운데 적은 말은 특별히 다른 뜻은 없고, 도주가 비록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문서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찌 그 사이에 정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국서는 단지 대군이 아들 낳은 것에 대하여 치하하는 뜻으로 하였고, 집정과 봉행 등에게 보
내는 서계는 먼저 저선(儲羨)의 경사를 언급하고, 다음으로 향축을 가지고 사당에 올리는 뜻
을 겸하여 언급할 것이라’고 하였더니, 차왜 다이라가 말하기를 ‘하시는 말은 비록 이와 같더
라도, 전례대로 열어보고 도주에게 치보하여, 저쪽에 도착하여 폐단 없이 일을 마칠 수 있도
록 해 달라’고 운운하거늘, 부득이 집정과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의 초고를 내어보였더니, 
차왜 다이라와 후지 도모나와와 왜관에 머무는 서승(書僧) 등이 열어본 뒤에 말하기를 ‘이 서
계가 좋기는 좋지만, 다만 미진한 곳이 있어서 극도로 불안하니, 급히 동래영감에게 고하여 
장계를 올려 조처함이 좋겠다.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오로지 약군의 경사를 위주로 하
니, 머리 말에 「귀국에서 저선(儲羨)의 경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국왕 전하께서 전일을 
우호를 돈독하게 생각하시어 이제 사신을 차출하여 폐백을 받들어 치하하고 겸하여 향축을 
가지고 사당에 올린다」고 운운하여 적어 넣은 것은 극히 합당하나, 그 아래 「귀 대군이 조
상을 받드는 정성이 드러나서 후사를 보는 경사를 맞이하였으니 매우 경사」라고 운운한 말
에는, 이른바 조상을 받드는 정성은 곧 이에야스[家康]가 사당을 건축한 뜻을 말한 것이고, 
후사를 맞이한 경사는 곧 늦게 아들을 낳게 된 뜻인데, 이 두 조목은 선후가 뒤바뀌었으니, 
「후사를 맞이하게 된 기쁨은 매우 경사스럽다」고 하는 등의 말은 「폐백을 받들어 치하한
다」는 말 아래에 적고, 「귀 대군의 조상을 받드는 정성」 등의 말은 「사당에 올린다」는 
말 아래에 적어 분명하게 만들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 조상을 받드는 정성을 먼저 거론하고, 
다음으로 후사를 맞이한 기쁨 등의 말을 적은 것은 뒤바뀐 듯하니, 이것이 비록 긴요하지는 
않지만 저쪽에 도착하여 무뢰한 서승(書僧) 무리들이 흠을 잡고 말을 고집하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것이니 극히 우려스럽다. 또한 봉행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사로잡혀간 사람을 
쇄환한다」는 말은, 지금 해가 오래되어 한 사람도 돌아오려고 생각하는 자가 없어서, 이 한 
조목은 번거로움만 있고 보탬은 없는데, 비록 그렇지만 귀국에서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쇄환
하여 내려고 계획한다면, 원 서계 가운데 첨가하여 넣는 것은 또한 범범하니, 봉행 등 여러 
사람 앞으로 단지 이 한 조목만을 거론하여 별도로 도서계(都書契)를 만들어 보내는 것도 좋
겠다’고 하거늘, 비직(卑職)이 ‘공들이 하는 말은 단지 그 한 가지만 알고 있다. 조상을 받드
는 정성 아래에 후사를 맞이한 경사 등의 말이 있는 것이 어찌 온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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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환하는 한 조목을 원 서계 가운데 첨가하여 넣거나, 별도로 하나의 서계를 만들거나 사실
은 한 가지이니,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배를 탈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으
니, 오가며 조정할 도리가 만무하여 극히 우려스럽다’고 하였더니, 차왜 다이라가 말하기를 
‘문서 가운데 조그마한 착오가 있어도 조처하기 어려운 사단은 참으로 작은 우려가 아니다. 
약군에게 치하하고, 일광산에 치제하는 것을 거꾸로 적어 보내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급히 
품정(稟定)하여 고쳐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바, 배를 탈 날짜가 이렇게 박두하였는데, 왕
래하며 고쳐 지을 즈음에 날짜만 허비하면서 발선하기 전까지 미치지 못할 듯하여 더욱이 민
망하니, 십분 참작 상의하여 되도록 속히 조처하시도록 수본한다” 하였음. 차왜 다이라 등과 
문답한 이 사연을 보면, 이번 통신사는 오로지 대군이 아들 낳은 것을 치하하여 들여보내는 
것이니, 무릇 서신의 말 가운데 적는 말은 마땅히 이것을 주된 뜻으로 해야 하는데, 집정과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 가운데 적은 말의 주된 뜻이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이렇게 고치기를 
청하였는바, 그 말하는 대로 고쳐 적어 들여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고 생각되며, 사로잡
혀간 사람들을 쇄환하는 일도, 별도로 서계를 만들라는 데는 반드시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니, 
그 말대로 봉행 등에게는 별도로 도서계(都書契)를 만드는 것 또한 무방할 듯한데, 해조에 명
하여 급급하게 확정하여 사행이 발선하기 전에 속히 회답하여 내려 줄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조상을 받드는 것과 후사를 맞이하는 두 말은, 
부모 자식의 경중을 따져 말한 것이라 뒤바뀐 것이 아닌데도, 왜인들의 문장 의미는 궁벽하
게 치우쳐서, 천착하고 의심하여 이렇게 고쳐주기를 청하는데, 역관들이 이미 즉시 방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을 따라 고쳐 보내는 것이 무방하나, 기일이 이미 박두하여 미쳐 부쳐보
내지 못할까 염려되니, 속히 승문원에 명하여 고쳐 짓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쇄환하는 일은 
당초에 별도의 서계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홍희남은 그것이 무익한 일이니 단지 서계 말미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하였는데, 이제 또 이렇게 문제가 생
겼으니, 또한 고쳐 지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윤강(尹絳) 차지로 입계하여 그
대로 윤허함.  

계미(1643) 3월 21일

一. 통신사 정사(正使) 예조참의(禮曺參議) 윤순지(尹順之), 부사(副使) 전한(典翰) 조경(趙絅)
의 장계 내용. 집정과 봉행 등에게 보내는 고쳐 지은 서계 10통과 사로잡혀간 사람을 쇄
환하는 일로 보내는 별서계(別書契) 1통 등 도합 11통을 이달 14일 금군(禁軍)이 가져왔
거늘, 받아서 가져 가며, 원 서계 10통은 해조로 올려보낸다고 운운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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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통신사의 장계 내용. 이달 15일 신 등 일행이 부산에 도착하였다는 일은 일찍이 이미 치
계하였거니와, 당일 사시(巳時)에 바다로 내려가 배에 올라 바람을 기다리는데, 각 읍에 
분정(分定)한 물자가 현재 아직 일제히 도착하지 않았고, 요즈음 바람과 일기가 또한 매
우 불순하여, 배가 출발하여 가는 기일이 혹 쉽지 않을 듯하여 극히 염려스럽다고 운운
한 일임.

一. 통신사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상(韓祥)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차왜 다리와나리
야수[平成湛]의 말이 ‘통신사의 행차가 이미 부산에 도착하여 정녕 기한 내로 배에 탈 것
이나, 다만 이 철에는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대마도에서 전례대로 일을 아는 사공 등을 
일찍이 이미 극구 선발하여 보냈으니, 그 사공의 말을 듣고 각별히 바람을 기다려 폐단 
없이 들어오기를 천만 바라며, 또한 소장로(召長老)의 병세가 더하기만 하고 덜해짐이 없
는데, 이 사람은 범연하게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은 불가하니, 통신사의 행차에 있는 의
원 한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어,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편으로는 대군에게 
알려 감동하여 기뻐하게 하도록, 이 뜻을 전일에 비선을 보내어 진달하게 하였는데, 다시 
바라건대 사정을 갖추어 세 사신 앞에 고하여 급히 들여보내는 일 및 통신사 행차의 예
단으로 보내는 응자(鷹子) 27연이 이미 대마도에 도착하였는데, 죽은 것이 6연이고, 이 
뒤로도 수륙의 긴 노정(路程)에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고, 도주가 무역하여 가는 
응련(鷹連) 또한 여러 마리가 죽은 것이 있으나, 표시가 없어서 끝내 밝힐 방법이 없으
니, 이 뒤로는 여기에서 표시를 하여 보내는 등의 일을 고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나왔다’
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의원을 먼저 보내달라는 청은 일찍이 이미 언급하였
거늘, 역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틀어막는다는 뜻으로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온 
배에 또 간절하게 진술하여 전후로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누누이 말하는데, 한결같이 틀
어막으면 저들이 반드시 낙망할 것이고, 만약 조정의 지휘를 기다린다면 혹 지체될 듯하
며, 지금은 신 등의 행차가 이미 배를 타고 있는지라, 대단하게 폐단이 생기는 청이 아닌 
듯하고, 별폭(別幅)으로 부치는 마필(馬匹)을 저들의 배에 실어 장차 발선하고 이마(理
馬)112)도 또한 먼저 가야 마땅하기로, 이 배가 들어갈 때 의관 1인을 그들이 청하는 바 
대로 일시에 들여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하기에 품신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사신이 이미 의원을 데리고 가서 국경에서 가
야할 인원을 며칠 먼저 보내어 그들의 간청에 부응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무방하니, 이 뜻을 

112) 이마(理馬)：조선시대 말을 관리하였던 사복시(司僕寺)의 정6품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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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3월 21일 좌부승지 신 홍헌(洪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미(1643) 3월 23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접한 역관 홍희남 등의 수본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
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서찰을 보내어 초청하거늘 가서 보았더니 말하기를, ‘사신의 행
차가 이미 배를 탔으나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아직 발선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데, 이달 26일 사이에 초량항(草梁項)에 되돌아 와서 정박하여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으며, 또한 엊그제 후지 나리야수[藤成湛]가 나왔기에 그 도중(島中)의 소식을 물었더
니, ‘다른 일은 없고, 현방(玄方)이 유배되어 간 뒤로 대군(大君)이 별도로 소장로(召長老)와 
선장로(仙長老), 인서당(璘瑞堂) 등 3인을 정하여 순안(巡按)과 같이 1년마다 서로 교체하여 
두 나라의 문서를 전담하여 관장하였으므로, 해가 오래됨에 따라 도주와 서로 친하여 주선하
는 일이 많았으나, 뜻밖에도 이제 세 사람이 함께 교체되고, 그 대신으로 홍장로(洪長老), 단
장로(段長老), 백서당(栢西堂) 등 세 승(僧)을 차출하였는데, 이번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날
을 당하여 뜻밖에 갑자기 교체되었으니, 대군의 의도가 어떠한지 알수 없으며, 홍장로는 비
선으로 급하게 대마도로 나와서 그대로 통신사를 모시고 갈 것이라 하며, 홍장로 등은 깊은 
산 속에 거처하는 승려로서 두 나라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일마다 의심하니, 그 난처함이 매
우 우려스럽다. 저희들은 일찍이 얼굴을 몰라 장래의 일이 극히 우려스럽다’고 하는바, 세 승
려가 한꺼번에 교체되었다는 말은 그 사이 곡절을 알지 못하거니와, 이른바 소장로 등 3인은 
을해년(1635) 이후로 대마도에 와 있으면서 병자년(1636) 통신사 때 행차를 모시고 왕래하였
으므로, 우리나라 문서의 문자 용법을 제법 이해하여 제법 주선할 길이 있었으나, 홍장로 등
은 그 사람됨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여 극도로 우려스럽다”는 일로 수본하였음. 문서를 담당
하는 세 승려가 일시에 교체되어 바뀐 곡절은, 차왜 등이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데, 다시 상세하게 여러가지로 물어서 저쪽에서 교체하여 바꾼 연
유를 탐지하여 추가로 치계할 계획이거니와, 문서 담당자 등이 모조리 바뀌는 일이 마침 사
신이 들어갈 즈음에 일어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나, 갑자기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
나 혹시라도 난처한 일이 없지 않을지 극히 우려스럽다 운운한 일임. [이 일로 인하여 통신
사가 장계하고 비변사에서 회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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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3월 27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동래부사 정유성의 첩정(牒呈)113) 내용임. 차왜 등이 말하기를 
“뜻하지 않게 이제 세 승려가 함께 교체되어 홍장로, 단장로, 백서당 등 세 승려로 대신 정한 
것이 이렇게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는 날에 당하였고, 홍장로가 비선으로 급히 대마도로 나왔
으니, 대군의 뜻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여, 장래의 일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고 운운한 일로 
치보하였는데, 통신사가 장차 바다를 건널 즈음에 문서를 살펴보는 사람을 바꾼 것은, 저쪽
의 사정이 실로 수상한데, 사행의 역관들이 모두 모두 낯선 초면이라 처음 만나 성의를 표하
는 데는 별도의 예물이 없어서는 안되겠기로, 소장로에게 증정하기로 마련한 물건을 이용하
자니, 소장로가 비록 교체되어 가지만 미처 떠나기 전에 통신사와 마주치면 또한 전연 예를 
폐하는 것도 불가하여 돌려쓰기가 어려울 듯하고, 바다를 건너가기에 임박하여 해조에 품달
(稟達)하여 조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형편인지라, 사용될 약간의 예물을 신에게 구하고자 책
임지우거늘, 소장로에게 증정하여 주려고 마련한 수량을 살펴보았더니, 포물(布物)은 사행 중
의 노자로 충당하여 사용하고, 유둔과 지물은 신의 감영에서 갖추어 보내고, 인삼은 나올 곳
이 없어서 동래 상인에게 빌려서 주어 보냈으니, 동 인삼 3근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대로 조
처함이 어떠할지? 인정과 일의 형편으로 헤아리건대 마침 저들이 교체될 때를 당하여 이러한 
예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로, 이렇게 마련하여 보내고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일이 급박한 데서 나와 인삼 3근을 상인에게 빌
려 지급하였으니 그 값을 되돌려 갚는 것은 그만 두지 못할 일이니, 호조에 명하여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3월 27일 좌부승지 신 홍헌(洪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
허함.

계미(1643) 4월 16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동래부사 정유성의 치보 내용임. 이달 초10일 왜의 작은 배 1
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와서 곧장 통신사 행차가 바람을 기다리는 초량항(草梁項)에 도달하였
기로, 즉시 훈도 한상(韓祥)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차왜 1인과 격
왜 8명 등이 통신사 행차가 이곳에서 발선하는 기일을 상세히 탐지하기 위하여 노인을 가지

113) 첩정(牒呈)：첩보(牒報). 사건의 정황을 보고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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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왔다고 운운하기로, 동 노인 1통을 가지고 납입한 일로 회언한다” 하였음. 위의 노인 한 
통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보한다 운운하였음.

계미(1643) 4월 20일

一. 통신사의 장계 내용. 지난달 29일에 바다로 나왔다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그대로 머물
러 있다는 일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일찍이 들으니 저쪽의 뜻이 잠시 물리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국경을 나온 신하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부당하고, 나가거나 물러
서거나 지체하거나 신속하게 하거나를 또한 저들의 말에 일임하는 것도 부당하기로, 이
달 초10일에 바다로 나가 배를 출발시켰는데, 나흘 동안 잇달아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초량항으로 되돌아 와서 정박하였더니, 당일 인시(寅時)에 비로소 순풍을 얻어 바다를 건
너 들어가며, 마상재(馬上才) 방계남(方繼男)은 병을 얻어 괴로운 통증으로 몸을 움직이
지 못하기로, 짐짓 부산에 머물러 두고 왜선이 돌아들어올 때를 당하여 차도 있을 때를 
기다려 들여보내는 일로 동래부사에게 행문(行文)하여 알린 일임.

一.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동래부사의 치보 내용임. 통신사 행차의 접대를 이달 20일
에 마련하였거니와, 동 행차가 홀연 순풍을 만나 발선하여 들어갔는데, 거의 바다 가운
데 이르러 역풍이 크게 일어나 어렵게 되돌아 나왔는데, 상선(上船) 및 짐을 실은 배 두 
척이 바다 가운데서 미목(尾木)이 부러져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배 가운데로 들
어가 실었던 짐이 모조리 물에 젖었기에, 짐을 부려 내리고 볕에 말렸다가 형편을 보아 
다시 싣고 바람을 기다릴 즈음에, 그 형편에 8-9일 내로는 결코 발선하기가 어려운데, 
7-8일 접대 비용을 추가로 분정(分定)하여 급히 행하(行下)하라는 일로 치보한다 하였기
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무릇 물길로 가다가 바람의 형세가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짐이 물에 젖은 것은 참으로 우려할 일이거
니와, 원역을 접대하는 일은 오로지 본도에 달려 있으니, 참작 상의하여 대응하여 폐단 없이 
호송하라는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4월 20일 우승지 신 김육(金堉) 차지
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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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4월 25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통신사 윤순지(尹順之) 등이 이문한 내용임. 이달 15일 발선하
여 들어가다가 행선하여 백리 쯤에 이르러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상선(上船)의 미목(尾木)이 
이미 부러지고 선판(船板)이 모조리 밀려나서 바닷물이 밀려들고, 짐을 실은 배 두 척의 미목 
또한 파손되어 부러져서 예측할 수 없는 우려가 잠깐만에 박두하였으나, 다행히도 하늘의 보
살핌을 입어 간신히 되돌아와서 부산에 정박하고 연유를 치계한 뒤에, 파손 손상된 미목 및 
선판의 파손된 곳을 보수하는 일은 짐짓 좌수사에게 명하여 현재 수리하고 있거니와, 대군 
이하 각처에 증정할 잡물 및 양식 밑천과 행주(行廚)114)의 물건이 모조리 물을 먹었고, 기름
과 청밀과 소주, 그릇 등의 물건 또한 모두 파괴되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서, 갑자기 장만
하기가 어려울 듯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물건은 동래부사와 
상의하여 왜공잡물(倭供雜物) 가운데 다소간 추이(推移)하여 가져가겠는데, 물목의 수량은 추
가로 기록하여 이문하여 일일이 분정할 계획이며,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의 원래 수량은 반미
(飯米)가 333섬인데, 바다로 나가기 전에 먼 고을의 사공과 격군들이 양식이 떨어졌다고 날
마다 마당 가득 호소하여 보기에 참담하여, 혹 매일 한 되, 혹은 하루걸러 한 되씩 지급하였
으나, 그 수량이 적지 아니하여, 초10일부터 바다로 나가 초량항에서 바람을 기다린 뒤로 상
하의 원역 등에게 접대한 것이 거의 60섬에 이르니, 앞으로 각 선박을 수리한 뒤에 순조로운 
바람이 빠를지 늦을지 또한 미리 알 수가 없고, 여기 있으면서 다 사용한 뒤에 저쪽에 도착
한 뒤 곳곳마다 바람을 기다리며 왕래할 즈음에, 반드시 양식이 떨어질 우려를 면치 못하겠
는지라, 여러가지로 생각하되 다른 좋은 계책이 없어서, 동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 50여 섬 
또한 동래에 있는 왜공미(倭供米)로 가져갈 계획으로 동래부사에게 한편으로 이문하였으니, 
급급하게 분정하여 동래로 보내어 국사를 함께 이룸으로써 사행(使行)이 저쪽에 도착하여 낭
패에 빠지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이문한다 하였음. 특별히 증정하는 데 사용할 잡물 및 
주방에 공급할 잡물은, 동래부의 왜공(倭供)으로 받는 것을 우선 추이(推移)하여 대어서 보낸 
뒤에, 추가로 각 지방관에 분정하여 동래로 수송하여 지급함으로써 왜공에 보충하여 쓰도록 
할 것이며, 바다를 건너는 양식도 한결같이 왜공미로써 이문 내용대로 상의 조절하여, 들어
가야 할 수량을 동래에서 충당하여 보낸 뒤에, 전례대로 본도의 전답에서 나오는 세 가지 세
미(稅米)로 계산해서 지급하여 도로 보상하되 실제로 들어가는 수량을 상세히 성책(成冊)하여 
첩보하라는 뜻으로 동래부사 정유성에게 이치를 따져 분부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114) 행주(行廚)：여행할 때 임시로 차린 주방(廚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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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증정하여 줄 잡물
과 행주(行廚)에서 사용될 물자가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및 바다를 건너갈 양식의 
부족한 수량은 이미 동래의 왜공(倭供)115)으로 비축된 것을 이미 추이(推移)116)하여 장만하여 
보낸다고 하였는데, 물목(物目) 기록을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낸 뒤에 해조에 명하여 조처하
게 함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윤강(尹絳)117)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미(1643) 5월 초5일

  통신사 상사(上使) 윤순지(尹順之)와 부사(副使) 조경(趙絅)이 4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신 
등 일행이 힘들고 어렵게 돌아와서 배를 댄 사실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곧장 해안에 내려
가서 기계(器械)를 점검하니, 5선(船)과 6선의 미목(尾木)은 나머지 수량까지 모두 다 부러져 
파손되었으며, 상선(上船)의 미목은 한 개만 부러져 파손되었고, 그 나머지 보존한 것도 역시 
모두 파괴되었는데, 당일의 바람과 파도에서 허다한 사람의 목숨이 온전했던 것은 실로 이는 
요행이었으며, 일의 형세가 급박하여 부득이 좌수영(左水營)에 지위(知委)하여 고쳐 준비하도
록 하였더니, 하루 이틀 안에 각 포(浦)의 물건을 수합하고 밤낮으로 역사(役事)를 감독하여 
이미 만드는 것을 마쳤사온데, 17일부터 날마다 흐리고 비가 내려 바닷길이 어둡고 캄캄하여 
쉽게 발선(發船)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비의 형세가 잠깐 개이거늘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일임. 

계미(1643) 5월 14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통신사가 데려 가는 당상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이 4월 29
일 성첩한 수본 내용임. “통신사 세 분의 행차가 이달 27일 술시(戌時：저녁 8시 전후) 쯤에 
폐단 없이 대마도 풍기현(豊崎縣)에 도착하였고, 28일에 노를 저어 30리를 가서 서박포(西泊
浦)에 도착하였으며, 당일 진시(辰時：아침 8시 전후)에 발선하여 대마도 부중(府中)에 돌아
와 정박할 계획이고, 풍기(豊崎)에 도착하여 도중의 소식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대단히 
기이한 일은 없고, 대마부중(對馬府中)에 도착하여 모든 소식은 다시 상세히 탐지하여 수본할 

115) 왜공(倭供)：왜관무역과 관련하여 왕래하는 무역 사절을 접대하는 일.
116) 추이(推移)：비용의 명목을 바꾸어 옮겨 사용함.
117) 윤강(尹絳,1597-1667)：파평윤씨로 자는 자준(子駿), 호는 무곡(無谷)이다. 인조 2년(1624) 문과에 급

제하여 여러 관직으로 거쳐 형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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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임. 마침 나가는 왜선이 있어서 폐단 없이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한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통신사 일행이 지난 달 27일 발선하여 들어간 일은, 이미 치계한 뒤로 대마도에 들
어갔는지의 여부는 막막하여 듣지 못하였는데, 방금 이 보고를 접하니, 발선한 날 술시에 여
러 선박이 무사히 대마도에 도착하였다고 하기에 극히 다행이라 운운한 일임.

계미(1643) 7월 18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탕(金逿)의 치통 내용임. 왜선 2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상 등에게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이떼이앙[以酊庵] 송사선 및 세견
(歲遣) 제6선에 격왜 등이 잡물을 실어가기 위하여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에도의 사정 및 
통신사 일행의 가고 머문 사정을 물었더니, 격왜 등이 답하기를 ‘에도와 도중의 사정은 이전
과 한가지로 다른 사정은 없고, 통신사 일행은 5월 14일 대마도에서 발선한 뒤, 일행 중에 
왕래한 사람이 드물어서 어느 곳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는 또렷하게 알지 못하거니와, 생각건
대 이미 에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운운하였으며, 바다를 건넌 격군 중 서평포(西平浦) 사
람 배추백(裵秋白)과 칠포(柒浦) 사람 안립(安立) 등 2명은 적간관(赤間關)에서 병을 얻어 심
하게 앓다가 5월 23일 적간관(赤間關)에서 돌려보내왔거늘, 도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리하
다가. 이제 비로소 실어 왔다고 하였으며, 격군 등이 병을 얻어 되돌아 올 때 통신사 일행의 
장계 1통 만 당상역관 등이 동래로 보내는 수본 1통을 또한 가져왔다고 하기에, 노인 2통을 
아울러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동 노인 2통 및 통신사의 
장계 1통을 동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통신사가 데려 간 당상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의 수
본 내용에, “사신 일행은 5월 19일 폐단 없이 적간관(赤間關)에 도착하여 2일을 머물고, 22일 
비로소 순풍을 얻어 상관(上關)으로 향하여 출발하였음. 일본 소식은 별로 다른 기별은 없고, 
소장로는 병으로 이달 초9일 죽었으며, 그 대신으로 단(段)장로가 행차를 모시고 갔다고 하
며, 홍장로와 단장로는 모두 새로 와서 우리나라 문서의 문자를 알지 못하여, 장차 에도에 
도착하여 공무를 볼 즈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매우 걱정스러우며, 대소 사정은 에도에 
들어가서 상세히 탐문하여 편의에 따라 수본할 계획이라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통신사 장계는 비변사에 내려 줌].

계미(1643) 8월 25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임. 왜선 2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한상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일특송사선(一特送使船)과 세견 제7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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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격왜 등이 잡물을 실어가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통신사 일행이 가고 머문 사
정을 물었더니, 동 격왜 등이 답하기를 ‘왜경(倭京)에서 동행하였다가 장계를 전하러 온 사람
을 통하여 상세히 물었더니, 지난 6월 14일 무사히 왜경(倭京)에 도착하여 5일을 머물고 20
일에 에도로 향하여 갔다고 운운하였다’고 하며, 통신사의 장계 봉함 1통과 원역의 사신(私
信) 봉함 1통, 동래로 보내는 당상역관의 수본 봉함 1통, 도주의 서계 1통 및 노인 2통을 아
울러 내어주거늘, 아울러 가져다 바쳤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 항목의 통신사 
일행의 장계 1통과 신에게 온 도주의 서계 1통 등을 감봉하여 올려보내며, 통신사가 데려간 
당상역관 홍희남 등의 수본 내용에는, “사신 일행이 6월 14일 폐단 없이 왜경에 도착하였고, 
20일에 에도로 향하여 출발하는데 마침 대마도로 돌아가는 배편을 만나 상하 원역이 폐단 없
이 이곳에 도착한 연유를 수본하며, 이곳의 소식은 특별히 대단한 일은 없고, 행차의 접대가 
전에 비하여 다름이 없으며, 대소의 사정은 에도에 도착하여 상세히 탐문하여 일일이 수본할 
계획이라는 일로 수본한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도주의 서계：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계달(啓達). 조선국 
동래부사 합하. 세 사신 및 여러 인사들이 탈 없이 이달 14일 경사(京師)에 도착하여 같은 달 
20일 성초(星軺)118)로 장차 에도로 갔으니, 생각건대 돌아오는 행차가 가까이 있을 것인데, 이
러한 사정을 신속하게 예조에 진달하고 장계로 품신하여 세 사신의 상세한 사정을 알려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서신의 뜻을 아무튼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초초하게 끝내느라 다 펴지 못합
니다. 계미(1643) 6월 18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도장 찍고 씀.

  통신사 상사와 부사의 장계 내용. 신 등의 일행이 적간관(赤間關)에 도착한 사정은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바람 형세가 불순하여 이르는 곳마다 지체하다가 6월 14일에 왜경에 
도달하였는데, 대기하고 있는 인부와 말을 정돈하기가 쉽지 않기로 5일 동안 머물고, 장차 
20일에 앞길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거니와, 신 등이 대마도에서 왜경에 이르니 거리가 수 
천여 리요, 지나온 크고 작은 고을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접대하는 일은 조금도 뒤쳐지
지 않았으며, 또한 특별한 소문은 없으며, 이곳에서는 여름을 지나도록 한 점의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뒤로 가는 길이 장마비를 맞게 될듯하여 극히 걱정스럽다는 일임.

118) 성초(星軺)：성사(星使)가 타는 수레, 즉 국왕이 보내는 사절(使節)의 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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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1643) 11월 초2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10월 22일 나온 왜선 5척이 표류하여 지세포에 도착하였다
가 관소(館所)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상세히 문정하여 추가로 장계하여 알리겠다는 뜻은 이
미 치계하였거니와, 당일 도부한 부산첨사 김탕(金逿)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훈도 한상의 
수본 내용에, “지세포(知世浦)119)에 표류하여 도착한 왜선에 문정하기 위해 배를 타고 전진하
다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왜선 1척과 만났더니, 곧 통신사 행차로 먼저 온 군관 정부현(鄭傅
賢)과 윤용상(尹龍祥), 역관 김시성(金時聖) 등 및 동 군관을 호송하여 건너온 차왜 다카사키 
시찌노잉[高崎七之允]과 반종 3명, 격왜 15명 등이 탄 배이거늘, 통신사 행차의 사정을 탐문
하였더니, 동 앞서 온 군관 등이 하는 말이 ‘행차는 지난 7월 27일 대마도로 되돌아왔는데, 
아직 나오지 못한 연유는 행차가 에도에서 출발할 때 대군이 말하기를 「잇달아 사고가 있어
서 미처 마상재(馬上才)를 관람하지 못했으니, 2-3일로 한정하여 머물러 두고 행차는 먼저 
출발하여 달라」고 하였기로, 이장생이 그 마상재 두 사람을 데리고 뒤처졌기 때문에, 이장
생 등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려 대마도에서 일시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대로 대마도에 머
물러 있다’고 운운하였으며, 또 행차가 편안한지 여부를 물었더니, 상하 원역이 모두 무사한
데, 다만 격군 중에 곤양(昆陽) 사람 문담상(文淡祥), 울산 사람 허후복(許厚福), 윤학(尹鶴), 
서생(西生)120) 사람 노(奴) 암회(岩回), 장기(長鬐) 사람 백안(白安), 통영 사람 문자은동(文自
隱同) 등 6명이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운운하였음. 또 행차에 대한 접대의 후박을 물
었더니, 이전보다 열 배나 더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고 하였음. 또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물
었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이달 초6일 먼저 온 배 5척이 압뢰(鴨瀨)로 되돌아가 정박하여 바람
을 기다리다가 22일 바람 형세가 순조로울 듯하거늘 5척이 일시에 발선하여 나왔는데, 물마
루에 이르지 못하여 북풍이 크게 일어날 뿐 아니라 또 바다가 어두워서 향하는 곳을 알지 못
하고 바람에 맡겨 표류하다가 간신히 구 지세포(知世浦)에 도착하였는데, 저희들이 탄 배는 
통신사 행차에서 먼저 온 군관을 싣고 왔기로 먼저 보내도록 허락받았고, 4척은 통제사(統制
使)의 분부를 기다려서 보내는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옥포(玉浦)121)에 머물러두고 있다’고 하
였으며, 동 먼저 온 군관 등이 하는 말 내용에는 ‘바다를 건넌 격군 중 경주 사람 산복(山福), 
제포(薺浦)122) 사람 김성립(金成立) 등을 데려오다가, 김성립은 그의 발괄[白活]123)로 인하여 

119) 지세포(知世浦)：경남 거제시 일운면(一運面) 지세포리.
120) 서생(西生)：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121) 옥포(玉浦)：경남 거제시 옥포동.
122) 제포(薺浦)：경남 진해시 제덕동(薺德洞).
123) 발괄[白活]：억울한 사정을 말이나 글로 관아에 하소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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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에서 놓아 보냈다’고 하며, 차왜가 가져온 동래로 보내는 서계 1통을 올려보내거니와, 통
신사의 장계는 먼저 온 군관이 가져왔으며, 옥포에 정박하여 머무는 왜선 4척에 대한 문정은 
역풍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로, 순풍을 기다려 앞으로 나갈 계획이라는 일로 수
본한다” 하였음. 먼저 온 군관 등의 수본과 훈도 한상의 수본에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먼저 
온 군관 및 역관 등은 상륙하는 즉시 장계를 가지고 전로(前路)로 향할 것임. 동 옥포에 정박
하여 머무는 왜선 4척은 현재 훈도 한상이 문정하여 회고(回告)하면 치통할 계획이라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먼저 온 군관을 호송하여 온 차왜가 가져왔던 신에게 보내온 서계 1통을 
받아 올려보내며, 저쪽 사정 및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였을 때 접대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
은 사신의 장계에 상세하게 실려 있으므로 번거롭게 진달할 필요가 없거니와, 이제 나온 서
계의 회답 초고를 해조에 명하여 속히 내려보내어 진작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통신사 군관을 호송하여 온 채왜 및 격군 등은 
전례대로 넉넉하게 접대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급급하게 행회하되, 이전
에 차왜에게는 예단으로 증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니 한 가지로 거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어떻
게 해야 할런지, 감히 이렇게 우러러 품신하오니, 상감께서 재가하심이 어떠할지? 숭덕 8년
(1643) 11월 초2일 좌부승지 신 신민일(申敏一)124)이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통신사가 데려 간 당상역관 홍희남 등의 수본 내용에, 차
왜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와 후지 도모나와[藤智繩] 등이 통신사 호행(護行) 사신으로 
일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두 왜인은 일찍이 이전에도 이미 접대한 규례가 있으니 응접
하는 일은 한결같이 전례대로 거행할 계획이거니와, 접위관은 가까운 고을 수령으로 정
하여 접대하는 일을 한편으로 본도 순찰사에게 보고하였는데, 연례에 증정하는 예단 등
의 물건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통신사가 데려간 역관 홍희남 등의 수본 내용에, 
후지 도모나와와 다이라 나리다카 등이 통신사의 행차를 호위하여 일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는 일찍이 전에 접대하는 규례가 있으니 접응하는 일은 전례대로 거행함이 마땅하여 접위관은 
한결같이 예전 사례를 준수하여 가까운 고을 수령으로 차출하여 정함이 합당하거니와, 접위할 
때 차비역관은 사역원에 명하여 급히 정하여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입계한대로 윤허함.

124) 신민일(申敏一,1576-1650)：평산신씨로 자는 공보(功甫), 호는 화당(化堂)이다. 광해 7년(1615)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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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예조단자.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 및 후지 도모나와에게 각각 하선연과 돌아가는 두 연례
(宴禮)의 예단은 각각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검은 삼베 3필. 흰 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참먹 20자루. 화석 2닙. 넉장 붙인 유둔 1부. 두 차왜의 원역에 대한 두 차례의 
연례 예단. 흰 명주 7필. 흰 모시베 7필. 흰 무명 20필. [이상 해당 관청에서 내려 보냄. 
전일에 쓰고 남은 것을 본부에 남겨 두었는데 계산하여 주고 부족한 수량을 내려보내는 
일로 계하함]

계미(1643) 11월 초5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적의 치통 내용임.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
되지 않는 배 7척이 나온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하였기로, 사신이 나오는 것임을 또렷이 알겠
기에 신이 맞이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달려갔더니, 사신이 탄 배 3척은 폐단 없이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짐을 실은 배 3척 및 행차를 호위한 왜선은 물마루를 넘은 뒤에 바람이 시들하
고 해가 저물어 노를 저어서 행선하느라 현재 바깥 바다에 있어서 미처 일시에 도착하여 정
박하지 못하기로, 사신이 무사히 도착 정박하였다는 연유를 먼저 치계한다고 운운한 일임.

계미(1643) 11월 초10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적의 치통 내용임. 어제 뒤처졌던 짐을 실은 배 
3척은 차례로 도착 정박하였으며, 왜선 5척은 떠서 정박하였기에 즉시 훈도 한상 등에게 명
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와 반종 3명, 
격왜 40명, 제2척은 차왜 후지 도모나와[藤智繩]와 반종 3명, 격왜 40명 등이 통신사 일행을 
호위하여 건너기 위해 예조로 보내는 서계 2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 별폭 1통
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3척은 대군의 회례 예단을 가져온 차왜 1인과 반종 2명, 격왜 3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음. 제4척은 세견 제10선이 잡물을 실어가기 위하여 노인을 가지고 
나왔음. 제5척은 병으로 죽은 격군 6명의 시신을 실어온 두왜 1인과 격왜 15명 등이 시신을 
실어왔기로 노인이 없이 나왔다고 운운하였음.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 등이 소지한 서계는 다
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것이라고 운운하기로, 동 서계와 별폭을 베껴 적은 글과 노인 2통
을 아울러 가져다 드리는 일”로 회언하였는데, 동 서계와 별폭을 베낀 글 및 노인 2통을 받
아서 보내거니와, 통신사 행차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인 남녀 모두 14명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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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싣고 왔다고 하는바, 통신사 행차의 교부(交付)를 받은 즉시 이름과 본관을 성책하여 보낼 
계획임. 바다를 건너간 배 6척에 나누어 실은 사공 11명은 관소로 들여보낸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가져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 
2통과 신 등에게 보내온 서계 1통과 별폭 2통의 등본 및 노인 2통은 해조로 올려보내며, 원 
서계는 수일 뒤에 전례대로 다례를 베푼 뒤에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거니와, 다이라 나리다
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차왜는 통신사의 행차를 호위할 따름 특별히 다른 볼일이 없어서 반
드시 오래 머물지 아니할 것이기에, 전례대로 두 차례의 연례에 증정할 예단을 해조에 명하
여 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예단을 실어온 배의 차왜와 격왜 및 격군의 시신을 실어온 두
왜와 격왜, 사신을 호송하여 온 사공 등에게도 아울려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여 전례대로 접
대할 계획이거니와, 이 두왜(頭倭) 등에게는 약간의 증정할 물건이 있어야 마땅할 듯하니, 해
조에 명하여 지휘하여 주실 것.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그들의 소명(小名)125) 성책을 보내온 
뒤에 원적(原籍)의 지방관으로 보낼 계획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왜인을 
접대하는 예단 등에 대하여는 전해오는 예전 규정이 있기로, 전례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이
미 계하하였거니와, 예단을 실어온 차왜에 있어서는 병자년(1636) 이후의 문서를 통틀어 조
사해도 일찍이 나오는 곳이 보이지 않고, 전례로 인용할 근거가 없지마는, 이미 대군의 예단
을 가져왔다고 하였으니 너무 무시하는 것은 불가하여, 약간의 예물을 참작하여 증정하는 것
이 마땅할 듯하며, 격군의 시신을 실어온 두왜와 격왜 및 사신을 호송하여 온 사공 등에게 
물건을 증정하는 일 또한 폐기할 수 없으니, 편의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
부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11월 초7칠 동부승지 신 이행우(李行
遇)126)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계달(啓達). 조선국 예조대
인 합하. 통신사가 돌아간 뒤에 말타는 재주를 관람하려고 하여 어자(御者) 2인을 동무
(東武)에 머물러 두었으나, 여러 날 비가 내려 말을 달릴 수가 없었기에, 대군의 생각으
로는 쾌청하기를 기다려 그대로 시일만 허비하면 통신사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
니, 그러므로 9월 2일에 명이 있어서 집정 및 봉행 여러 관원이 나의 집에 모여서 말타
는 재주를 시험하였는데, 그 달리는 데 실수가 없음을 보고는 모두들 감동하여 기뻐하였

125) 소명(小名)：아명(兒名). 어릴 때의 이름.
126) 이행우(李行遇,1606-1651)：전의이씨로 자는 사회(士會), 호는 수남(水南)이다. 인조 11년(163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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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내가 일컬은 대로 모든 사정을 알아 당일로 백은(白銀)과 겹옷[袷衣]을 받고자 하
여 이에 돌아가도록 하였고, 또한 바다와 육지의 먼 길에 접대하는 것과 타는 배에 이르
기까지 모두 공의 명이었습니다. 이달 21일에 대마주에 도착하여 시종 수많은 일을 두루 
준비하여준 귀국의 배정에 기쁘고 위안이 되었는바, 그 타던 말은 공이 얻고자 하기 때
문에 머물러 두고, 말을 부리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는 행차를 따라가게 되어 다행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다이라 나리다카가 전달할 것이라 그치고 펼치지 않습니다. 강에이[寬永] 
20년 계미(1643) 10월 24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다이라 요시나리 봉복(奉復). 조선국 예조 대인 합하. 언삼(彦三) 송
사(送使)에 대하여 예전 대로 접대하고자 하여 이에 대감께 품신드렸더니 명하시기를 “귀
국의 뜻을 빼앗을 수 없으니 어찌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으므로 따릅니다. 엎드려 바
라건대 양찰하여 주시고, 스스로 아끼시기를. 펴지 못합니다. 강에이[寬永] 20년 계미
(1643) 10월 초9일 평의성.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 계복(啓復).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 합하. 
관사(官使)가 약군의 탄생을 경하하여 멀리 바다를 넘어 예의와 신의를 돈독하게 하고 이
미 사신의 일을 정돈하여 이제 귀국으로 돌아가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이라 나리다카 및 후지 도모나와로 하여금 호송하여 보내고 맞이하는 처음과 끝의 예
를 온전하게 하오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한 사연은 통신사가 입으로 전할 
것이기에 그만 두고, 보잘 것 없는 토산물을 별지에 기록하였으니, 아무튼 웃으며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에이 20년 계미(1643) 10월 초9일 다이라 요시나리. 도장 찍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대마도 도주가 본조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온 
서계에 대한 답장을 승문원에 명하여 전례대로 초고를 지어내게 하였는데, 그 중에 “탔던 말
은 공이 얻고자 하므로 머물러 둔다고 한 것은 아마도 마상재에 말을 타고서 재주를 시험하
였던 말인 듯한데, 이미 머물러 둔 뒤에 추후에 되돌려 받는 것은 불가하니, 그 말대로 상쾌
하게 허락한다는 뜻으로 회답서계에 아울러 언급함이 마땅할 듯하며, 동래 부산 두 곳으로 
보낸 예단에 대한 답례로 줄 물건을 참작 마련하여 후록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후록：동래 부산의 회례. 각각 인삼 1근.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2필. 검은 삼베 2필. 흰 무
명 10필. 황모필 10자루.[이상 해당 관청에서 내려보냄]. 화석 2닙. 참먹 10홀. [이상 본도에
서 지급].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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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동래부사에게 보낸 예물. 홍추초(紅縐綃) 3단(端), 산화경대(繖畵鏡臺) 2개. 문지(紋紙) 
1,000근. 부산첨사에게 보낸 예물. 산화경대 1개. 문지 500근. 백반(白礬) 100근. 동 회
례는 이 수량으로 짐작하여 마련함.

一. 계미(1643) 11월 20일 통신사 일행이 들어옴.

계미(1643) 11월 22일
 
一. 예조단자. 통신사가 가져온 일본국 회례(回禮) 진상(進上) 물목(物目). 수량 대조.
    관백(關白)의 회례 진상. 첩금육곡병풍(貼金六曲屛風) 20쌍(雙). 산금시회대자(繖金蒔繪臺

子) 5식(飾). 쇠솥[鐵釜], 구리화로[銅爐], 구리물병[銅水壺], 동판립(銅板立), 동수적(銅水
滴), 동개치(銅盖置) 매 장식마다 여러 도구 갖춤. 산금시회서붕(繖金蒔繪書棚) 2개. 산금
시회광개(繖金蒔繪廣盖) 10개. 산금시회의연(繖金蒔繪衣椼) 5가(架).

    약군의 회례 진상. 산금초대도(繖金鞘大刀) 10자루. 갑옷[鎧] 10벌[領]. 당직(唐織) 50단. 

    대마도주 회례 진상. 금대병풍(金大屛風) 10쌍. 홍주(紅朱) 3근. 운문지(雲紋紙) 300근. 
랍발(鑞鉢) 500근. 

    만쇼잉 회례 진상. 색대단자(色大段子) 2권. 산화연상(繖畵硯床) 2개. 단목(丹木) 200근.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회례 진상. 문선(文選) 1부 31책. 산화연갑(繖畵硯匣) 2개. 우단
초(羽段綃) 3권. 

    봉행 6인, 집정 2인의 회례 물목. 각각 백은(白銀) 100매. 월주면(越州綿) 100순(純). 집정 
1인 회례 물목. 백은 100매. 식롱(食籠) 1구(具). 흑칠시회선자(黑漆蒔繪扇子) 200자루. 말
광소삽(末廣小箑) 두 면(面). 금니(金泥) 두 면(面). 은니(銀泥) 청지(靑地) 백지(白地) 등. 

一.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통신사가 가져온 일본 집정 이하 9인이 본조로 보내는 예물은 전
례대로 호조로 보내고, 관백 및 약군의 회례 물건은 상방(廂房)으로 옮겨 보내라는 뜻으
로 감히 입계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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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도주의 회답서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요시나리 및 수도서(受
圖書)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와 만쇼잉[萬松院] 등에서 진상한 예물은 모두 여기에서 
하사하여 보낸 것에 대한 답례이니 다시 돌이켜 보내는 것은 부당하거니와, 그 중에 도
주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할 것이 아니고, 피차 간에 수응하는 일을 전담하여 관장하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일에 매양 힘을 다하여 주선하였다고 말할 뿐 아니라, 이제 이번에 
쇄환해 온 남녀가 14명이나 되니, 우리나라로서는 사례하는 것을 그만 두어서는 안될 듯
하니, 전례의 유무를 막론하고 약간의 물건을 갖추어 보내고, 인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회
답서계를 지어내게 하여 은근한 뜻을 보이도록 함이 아마도 마땅할 듯한데, 상감께서 재
가하심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이러한 진상은 이전부터 모두 회답하였는데 정축년
(1637)의 전례를 상고하여 조처하라고 하셨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병자년(1636) 이전의 본조의 문서는 거의 모두 
흩어져 없어졌고, 정축년(1637)의 전례를 조사하니 근거가 없는데, 다만 정축년(1637) 윤4월 
23일 예조단자의 내용에 ‘이제 이번 대마도주의 진상(進上)은 곧 본국에서 예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례가 있었으니, 우리로서는 다시 회답하는 것이 부당할 듯한데, 다만 이전
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전부터 비록 회례의 진상이라도 이쪽에서 반드시 다시 답례로 하사하
는 것이 이미 근자의 사례가 되었으니, 회사(回賜)하는 물건을 전례대로 참작하여 마련하여 
증정하여 주는 것이 어떠할지?’라고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는 일로 판하(判下)하여 
분부하였으니, 지금은 특별히 쇄환해 온 일이 있고 또 도주가 차왜를 보내어온 일이 있으니, 
이전의 회계대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하여 상감의 재가를 엎드려 기다린다고 하여, 11월 24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모두 회례를 내리는 것이 합당할 듯하니, 만쇼잉 등도 
함께 시행하라고 하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무릇 수응하는 도리에 증정함이 있으면 답례가 
있는 것이 통행의 예인데, 이제 이번 대마도주가 보낸 물건은 전일에 이곳에서 하사하여 보
낸 것으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있었으니, 우리로서는 답해야 할 일이 없을 듯한데, 이미 쇄
환한 일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전담 차왜를 보내어 토산물을 진상하였으니, 답례하지 않음으
로써 낙망하는 탄식이 있어서는 안되겠기로, 감히 회례를 하자는 뜻으로 청하였거니와, 만쇼
잉과 다이라 요시자네에 이르러서는 사신의 행차를 호위하는 왜인 편에 부쳐 왔을 뿐 아니
라, 피차간에 돌아가며 오고가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끝내 멈출 날이 없으니, 한 번 그 단서
를 열어주면 뒷날의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감히 이렇게 품신하오니 상감께서 재가하심이 어
떠할지? 11월 26일 우부승지 신 임(林) 차지로 입계하였는데, 전례에 없으니 회계대로 시행
하라고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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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예조단자. 방금 계하한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회례 예단은 본디 가격을 살펴서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범가죽 2장. 표범가죽 2장.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흰 무명 40필. 인삼 3근.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내려 보냄] 넉
장 붙인 유둔 2부. 참먹 10홀.[이상 본도에서 지급].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통신사를 모시고 갔던 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이 본조에 수본을 
내어 일컫기를, “행차가 에도에서 출발할 때 일공(日供)127)의 남은 쌀 840표(俵)를 남겨
두고 왔는데, 관반(館伴)인 미농수(美濃守)와 출우수(出羽守)가 금으로 바꾸어 추후에 보
내왔으나, 병자년(1636) 통신사가 돌아올 때 또한 이렇게 금으로 바꾸어 보내온 것을 금
절해(今絶海)128)에 던져버려서 난처한 일이 많았으므로, 이번에는 도주가 몰래 받아서 
시종 숨겼다가, 부산으로 되돌아 건너온 뒤에,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황금 61냥 6전과 에도의 대관왜(代官倭) 등이 서명한 문서와 함께 전하여 주기에, 온갖 
말로 뿌리치고 물리치며 이야기하였더니, 관백이 보낸 물건을 중간에 덮어둘 수 없다고 
운운하며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여 부득이 받아 왔으니, 참작하여 조처하여 달라”고 운운
하였으니, 예조에 명하여 조처하게 함이 마땅하기에 감히 입계한다 하였는데, 전교에 입
계한대로 하라고 하셨음.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정유성의 첩정(牒呈)에 일컫기를, “사신이 저쪽으로 들어
갔을 때 각처의 예물을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말을 적어서 도주에게 이첩하였는데, 방
금 접한 훈도 한상 등의 수본에, ‘사신이 보내온 각처의 예단을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차왜 등에게 들여주었더니, 차왜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 면자(綿子) 등
의 물건은 곧 사신이 들어갔을 때 접대하였던 관반(館伴) 및 중도에 문안한 사신과 일광
산에 모시고 갔던 장관(將官) 등이 회례한 물건이다. 통신사가 예물을 보내고 장관이 회
례하는 것은 또한 평소의 규례인데, 이제 와서 받지 않는다면 도주가 사사로이 사용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에도로 들여보낸다면, 여러 장관(將官)들이 크게 노할 뿐만 아니라, 
사신이 저쪽에 있을 때 예물로 보낸 물건 또한 되돌려 보낼 것이니, 난처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신이 왕래하면서 피차간에 예물을 보내는 것은, 예로부터 전례가 있어서 

127) 일공(日供)：매일의 식사 대금.
128) 금절해(今絶海)：통신사 사행이 경유하는 오사카[大坂] 인근에 있는 금절하(今絶河)를 가리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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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닌데, 이곳까지 가져와서 되돌려 받아갈 리는 만무하다」고 운
운하며, 되돌려 주면서 받지 않는다’는 뜻은 본조에 갖추어 보고하였으나, 차왜 등이 시
종 가져가지 않는다면 형편으로는 장차 버려두고 가야하는데,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
지?”라고 운운하였는데, 그것을 받거나 물리치거나 신의 예조에서는 경솔하게 함부로 결
단하지 못하니, 어떻게 할지 감히 품신드리며, 또한 각처에서 보내온 예물은 면자(綿子)
가 300파(把), 칠피(漆皮)가 80령(令), 금병풍(金屛風) 3쌍, 납병(鑞甁) 50개가 그 원래 
수량이므로, 또한 함께 입계한다 하였음. 전교에 “전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라”고 전
교하였는데, 본조의 정축년 이후 등록을 통틀어 조사하였더니, 이런 예물을 받고 안받는 
등의 전례는 전혀 없어서 상고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조처할지 감히 품신드린다고 하였
음. 전교에 “그 때의 역관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일로 전교하였는데, 그 
때의 역관에게 물었더니, 홍희남과 이장생 등이 수본을 바쳐 일컫기를, ‘병자년(1636) 관
반(館伴) 이하 여러 장관이 보내온 예물은 그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물건은 받아서 격군
이나 도중의 왜인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물리쳤는데, 이번에는 모두 받
지 아니하였으나, 도주가 사신이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을 적어서 되돌려 보냈고, 되
돌려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까지 하였기에, 부득이 가져와서 내보냈다’고 운운하였기에 
감히 입계함. 전교에 “물리치는 것이 불가하면, 원하는 대로 받아서 사신 등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음.

계미(1643) 11월 29일
 
  비변사에서 계품하기를 “호조의 계사(啓辭)와 예조의 계사에 통신사를 모시고 갔던 역관 홍
희남과 이장생 등이 본조에 수본(手本)을 바쳐 이야기하기를, ‘행차가 에도에서 출발할 때 일
공(日供)의 남은 쌀 840표(俵)를 남겨두고 왔는데, 관반인 도농수(到濃守)와 출우수(出羽守)가 
금으로 바꾸어 추후에 보내어 왔으나, 병자년(1636) 통신사가 돌아올 때도 이렇게 금으로 바
꾸었지만 금절해(今絶海)에 던져버려서 난처한 일이 많았으므로, 이번에는 도주가 몰래 받아
서 시종 숨겼다가 부산에 되돌아와서 도착한 뒤에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황
금 61냥 6전 및 에도의 대관왜 등이 서명하여 표시한 문서와 함께 전해주었기에, 온갖 방법
으로 물리치며 이야기하였더니, 관백이 보낸 물건을 중간에서 덮어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운
운하며 여러가지로 발설하여 부득이 받아 왔으니, 참작하여 조처해 달라’고 운운하였기에, 호
조에 명하여 조처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감히 입계하였더니,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는 일
로 전교하였는데, 저쪽에서 이미 남은 쌀 840표129)를 남겨두고 왔고, 관반(館伴)이 금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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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보내왔기에 온갖 말로 뿌리쳤으나, 관백이 보낸 물건을 중간에 덮어둘 수 없다고 운운하
므로 부득이하여 받아 왔으니, 본조에서는 다시 조처할 일이 없고, 받을 지 받지 않을 지를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는데, 이
제 이번 금화(金貨)를 받는다면 국가의 체면에 손상이 되고, 받지 않는다면 먼 곳 사람의 소망
을 어기는지라, 이제 동래로 보내어 동래부사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타이르기를 ‘이 물건은 곧 
사신의 일공(日供) 중에서 남은 쌀로 바꾼 것이다. 조정에서는 결코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만약 사양하여 받지 않는다면 관백이 금으로 바꾸어 보낸 뜻을 저버리는 것이 우려되는데, 이 
금이 나온 곳이 사신의 예단 은자와 다름이 없고, 예단의 은자는 이미 공목(公木)130)의 가격
으로 계산하여 남겨두니, 은이든 금이든 어찌 다르겠는가? 이 금 또한 내년 공목 가격으로 계
산하여 준다면 아마도 양쪽 다 편할 듯하니, 이 뜻을 돌아가서 도주에게 고하여 이대로 시행
함이 좋겠다고 하여, 그대로 그 금을 차왜에게 되돌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이 
마땅하기에 감히 입계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고 하셨음.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도주가 보낸 사신의 일공 중에서 남은 쌀로 바꾸어온 황금을 비변
사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홍희남이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니, 별도로 신실
한 금군(禁軍)을 정하여 동래부사에게 내려보내어, 비변사에서 계하한 공문대로 조처하게 
함이 마땅하기에 입계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고 하셨음.

계미(1643) 12월 초1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차왜와 접촉하여 문답
할 때,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한 마상재(馬上才)의 마필(馬匹) 값을 오래지 않아 내보낼 것이
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접한 훈도 한상(韓祥)과 별차 최유립(崔裕立)의 수본 
내용에,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두 차왜가 말하기를 ‘마상재를 관람한 뒤에 마필
을 대군이 머물러두고 보내지 않았으며, 동 가격을 도주에게 명하여 적절하게 헤아려 갖추어 
보내라고 분부하였기로, 대마도에 있을 때 마상재인(馬上才人) 등에게 값을 계산하여 지급하
였더니, 동 마상재인 등이 말하기를 사신의 분부가 없어서 받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받지 않
고 왔으므로, 동 말 3필 값으로 은 150냥을 추후에 내어보내는데, 수량을 헤아려 받아 달라’

129) 원본에 84표로 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840표인 듯하므로 고쳐 번역하였다.
130) 공목(公木)：공작목(公作木). 일본과의 공무역 대금으로 책정해 두었던 포목. 해마다 미곡 16,000섬 

대신으로 공목(公木) 400동(同)을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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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운하면서 동 은자를 내어주거늘, 짐짓 관중(館中)에 놓아두었는데, 어떻게 조처할지 수
본한다”고 하였음. 동 말 값의 은자를 받아 올려 보낼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지휘하여 
주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마상재(馬上才)로 가져갔던 마필을 되돌려받지 
말라는 뜻은 일찍이 도주의 서계로 말미암아 이미 복계(覆啓)하여 확정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그 값의 은자를 추후에 보내왔는바, 받으면 국가 체면에 손상이 있으니, 타일러서 되돌려 주
는 일로 동래부사에게 행이함이 어떠할지? 11월 23일 우부승지 신 임담(林墰) 차지로 입계하
여 그대로 윤허함.

계미(1643) 12월 초9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에 의거하여 도주가 보내온 말 값의 
은자를 받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타일러 되돌려 
주게 하였더니, 방금 훈도 한상 등의 수본 내용에 “분부한 대로 예조의 관문 내용의 사연으
로 말 값의 은자를 되돌려 보내는 일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에게 타일렀더니, 
답하기를 ‘도주가 대군의 분부로 말 값의 은자를 내어보냈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그냥 주는 
것을 허락하여 값으로 보낸 은자를 되돌려 보내니 감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며, 마땅히 조정
의 명령을 경건히 받들어 돌아가 도주에게 고하겠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수본하였기에, 연
유를 치계하는 일임.

계미(1643) 12월 27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비변사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도주가 문서
를 보내어 사신의 과실을 들추어내었는데,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일이기로, 일찍이 두 차례
의 장계를 올려 거절하여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복계(覆啓)하였거니와, 그 서계
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그다지 이해가 없지만, 만약 다른 서계의 사례대로 받아서 엄한 
말로 회답하면서 일의 체면이 부당함을 명백히 진술한다면 저쪽에서 뉘우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나, 그렇게 아니하고 한결같이 거절하여 이로 인하여 차왜가 마냥 머물게 되면 도
리어 손실되는 바가 있으니, 그 서계를 전례에 따라 받아서 예조로 올려 보냄이 마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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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뜻을 행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회계(回啓)하여 시행하라 하였기로, 
교지의 사연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는 일”로 관문을 발송하였기로, 동 서계를 즉시 받아서 감
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대개 신이 당초에 이 서계를 받지 아니하고 문답한 연유를 
장계로 알릴 때, 신이 망녕된 소견으로 참작하여, 이렇게 외람된 서계를 매번 전례에 따라 
받지 아니하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사례에 근거하여 엄한 말로 회답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후회하여 뉘우칠 사단이 없으니, 일의 체면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각별히 엄한 말로 회답하여 
이런 길을 막는 것이 혹 적절할 듯하기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진달한 것이며, 이런 길을 확 
막아버리고자 함일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만약 시종 회보(回報)를 얻고자 다그치고 협박하여 
마지않는다면, 일이 극히 난처하게 될 것이기에, 이를 우려하여 이렇게 아울러 품신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계할 때 이 한 조목은 전연 거론하지 아니하고, 단지 준엄한 말로 물리쳐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회계를 내려 행회(行會)하였기에, 역관 등에게 명하여 한결같이 준엄한 말
로 물리쳐 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공갈 협박하는 사단이 절절이 거듭된 연후에 비로
소 이제 그 회답을 허락하여 그들이 그것을 부득이 받아들인 의도를 알았으니, 국가 체면이 
손상된 것이 이에 이르러 더욱 심하게 되어, 뒤늦게 후회해도 미칠 수 없게 되었으며, 두 차
왜 등이 여러 달 잇달아 머무느라 접대하는 폐단이 끝이 없으니, 동 서계의 회답을 속히 지
어내어 파발을 급히 내려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거행하여, 진작 출발하도록 해 주
실 일 및 도주의 서계 내용임.

  통신사가 돌아감에 호송하기 위하여 다이라 나리다카 및 후지 도모나와를 차출하여 보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번거롭게 진달하오니, 가슴 속에 솟아나는 회포가 깊기만 합니다. 이미 말
하였지만, 통신사가 동무(東武) 및 일광산(日光山)에 도착하여 바라던 바대로 시종 잘 정돈하
여 가지런하였으며, 귀국의 정성스런 생각을 살펴 위에 전달할 수 있었으므로 큰 다행이었습
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부사(副使)의 체재(體裁)는 일마다 뜻에 맞지 아니하여, 바다에서나 육
로에서와 동무에서도 마음대로 하고자 하여 예법을 잃고 잘못을 행하였으니, 귀국을 위하여 
어찌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귀국 조정에서는 비록 성신(誠信)을 드러내었다고 하더라도, 이
런 지경에 이르면 대의를 손상하는지라, 그래서 알려서 타이르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니, 바라
건대 시험삼아 살펴보십시요. 옛말에 이르기를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서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사신이 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귀국의 명령을 가볍게 하였을 뿐 아
니라 또 본방의 예의를 어겼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부터 이후로 각자 주선하면
서 손을 놓고 지시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제 아무 일 없이 먼저 귀국으로 돌아갔으니 축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곡절은 두 차사(差使)의 입에 붙여 알릴 것이므로 누누이 말씀드
리지 않습니다. 강에이[寬永] 20년 계미(1643) 10월 초9일 다이라 요시나리. 서명.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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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일은 평상시의 사례에 따라 회답하는 서신
과는 다르니, 회답의 취지를 승문원에 명하여 묘당에 품신하고 확정하여 지어내어 내려 보내
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8년(1643) 12월 27일 동부승지 신 이행우(李行遇)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3) 정월 25일

  승정원에서 계품하기를 “지난번 통신사 이하를 적어 계품(啓稟)하라는 하교에 대하여, 일행 
원역(員役)의 수를 적어서 계품하면 혹 되었을 것이나, 어제 비망기(備忘記)에 ‘지난 해 시상
(施賞)한 수가 10여 인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이렇게 수가 많으냐?’고 이렇게 하교
하셨으니, 그렇다면 그 때의 사신이란 원역 가운데서 일을 맡아서 수고한 일이 있는 자를 가
려서 계품하는 것인지라, 어려운 일은 아닌 듯하지만 그 말에 ‘지난 해 시상의 은전’이라 하
였으니, 단지 수고가 있었던 사람만으로는 10여 인원에 불과하였지만, 이번 사행에는 저쪽에
서부터 추가하여 계청(啓請)한 사람이 있고, 또한 일광산에 치제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원역이 
이전보다 많았을 듯하나, 다시 뽑아서 계품하라는 일은 없었기에, 승정원에서는 이 뜻을 계
품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신은 이미 그것이 불가한 줄 알고 오가며 논란한 것이 두 번 세 
번에 그치지 않았지만, 끝내 미혹을 돌이키지 못하였기에, 상감께서 하교하신 일을 오늘에도 
또한 회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황공하옵게도 감히 계품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답하기를 
“알았다. 병자년(1636) 통신사의 원역 수를 각 해당 관청에 물어 입계하라”고 하셨음.

갑신 정월 28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되돌아가는 연
회를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는데, 동 예단을 모두 증정하였더니, 두 왜인이 사양하여 말하기
를 “저희들은 별서계(別書契) 한 가지 일로 부득이 오래 머물렀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답서를 
허락하시니 황감(惶感)함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운운하였으며, 이 밖에는 다시 문답한 일이 
없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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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1644) 2월 15일

  동래부사의 장계. 통신사 일행을 호송하여 건너온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와 후지 도모나와 
등이 돌아들어갔다는 일임.

갑신(1644) 3월 25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적의 치통 내용에, “세견 제1선의 정관 등에 대
한 다례를 베풀 때, 정관이 말하기를 ‘이전에 통신사 행차가 바다를 건넜을 때 예단에 사용하
기 위하여 추가로 들여보낸 응자(鷹子)가 에도에 도착하여 4연이 저절로 죽었거늘, 도주가 사
사로이 응자를 사들여서 그것으로 변통하여 숫자를 채워 넣어 사용한 뒤에 그 때 즉시 사신 
행차에 고하였더니, 추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 실로 감격하였거니와, 오사카 성에 이르러 
저절로 죽은 8연도 또한 도주의 개인 응자로 숫자를 채워 사용하였는데, 그 때는 일이 많아
서 바쁘게 서두는 사이에 미처 사신 앞에 고하지 못하였는데, 당초 이쪽에서 보낼 적에 붙여 
보낸 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비록 지급하지 않더라도 도주가 수량을 채워서 
사용한 연유를 고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동 저절로 죽은 8연을 전하여 주거
늘, 첨사가 답하기를 ‘이는 첨사가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여 준엄하게 물리쳐 받지 아니하
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정관 등의 말이 ‘통신사가 갔을 때 예단의 응련(鷹連)이 길 중간에 
이르러 저절로 죽은 4연 외에 또 8연이 죽었거늘, 도주가 개인 응자로 수량을 채워 사용하였
다’고 하면서 또 추후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저절로 죽은 매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기에 
이르렀는데, 당초 충당하여 사용한 4연은 사신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분정하여 들여주었거니
와, 8연의 매는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만으로 또 해가 지난 뒤에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대단히 따라주기 어려운 청이로되, 만약 이런 길을 열어주면 뒷날의 폐단이 있을 듯하니, 해
조에 명하여 참작 상의하여 조처하게 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통신사의 예단에 사용한 응자(鷹子) 8연 대신으
로 만약 도주가 개인 응자를 실제로 충당하여 사용하였으면, 추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
은 불가한 것이 아니로되, 다만 그들의 입으로만 해가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미안하니, 이 뜻을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함이 어떠
할지? 순치(順治) 원년(1644) 3월 23일 우부승지 신 강대수(姜大遂)131) 차지로 입계하였는데, 
“응자 한 가지 일은 사신에게 물어 조처하라”고 하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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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그 때의 정사 윤순지(尹順之)에게 물었더니, 
‘응련(鷹連)은 사신이 부산에 있을 때 왜인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가져가게 하
였으므로, 에도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병들어 죽은 것과 또 부족한 수량이 4연 뿐이라고 하였
으므로 이미 치계하였는데, 그 때 혹 병들어 죽은 것이 10여 연이나 된다고 말하였으나, 왜
인은 그 수량을 말하지 않고 단지 그 부족한 수량만 말하였으므로 단지 4연만 빌어서 사용하
게 하였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말하지만 이미 문서가 없어서 또렷이 알기는 어려울 듯하고 
또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제 와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전
과 같이 회계하여, 동래부사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順治) 원년
(1644) 3월 25일 동부승지 신 조석윤(趙錫胤)132)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4) 4월 초8일

  대마도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가 상사(上使) 윤순지(尹順之)에게 보내는 서계 내용. 이
에 서찰을 보내어 위문드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본방(本邦)은 편안하며, 귀국의 정치교화와 
공적을 함께 기뻐합니다. 전에 부산포에서 보내주신 정성어린 서신으로, 아득한 바다에 바람
이 순조롭고 파도가 평온하여, 돌아가는 배가 탈이 없이 진중(珍重)하고 진중하셨다고 하기
에, 불일간에 이를 동무(東武)에 보고하였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본방의 승록(僧錄)이 지
난번에 건물 하나를 지었으나 아직 그 편액을 써서 걸지 못하였는데, 원컨대 금지원(金地院) 
석 자를 써서 하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록이 나에게 와서 구하는 바가 여기에 있는지라, 이 
일은 별도의 종이를 보십시오. 또한 건인사(建仁寺)의 홍장로(洪長老)가 우거하는 곳의 호칭
이 십여원(十如院)인데, 이 편액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고사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인하여 
보잘 것 없는 작은 신물(信物)133)을 별록(別錄)에 기재하였으니, 아무튼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계미(1643) 11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 성명. 도장 
찍음. 별록：서전(書傳) 1부, 산화문갑(繖畵文匣) 1개. 다이라 요시나리 성명. 도장 찍음.

  별견역관 홍희남의 수본 내용. 부특송이 나올 적에 통신 상사(上使) 앞으로 도주가 바치는 

131) 강대수(姜大遂,1591-1658)：진주강씨로 자는 면재(勉哉), 호는 한사(寒沙)이다. 광해 4년(1612) 증광문
과에 급제하여 사간원정언으로서 회양에 유배되었고, 인조반정 뒤에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참의, 전주
부윤을 역임한 뒤 관직에 물러나서 나가지 않았다.

132) 조석윤(趙錫胤,1606-1655)：배천(白川) 조씨로 자는 윤지(胤之), 호는 낙정재(樂靜齋)이다. 인조 6년
(1628)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대제학, 대사성,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33) 신물(信物)：신의를 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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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및 별폭과 또 금지원(金地院)과 십여원(十如院)의 제액(題額)을 쓰기 위한 당지(唐紙) 4
장을 보냈는데, 이른바 금지원은 대군의 국사(國司) 양장로(良長老)의 수호(守號)134)이고, 십
여원(十如院)은 대마도에 와서 거주하는 홍장로(洪長老)의 수호인데, 상사의 손수 쓴 필적을 
얻기를 원하여 이렇게 내어 보냈는 바, 이와 같은 따위의 일은 이전에도 빈번하게 있었을 뿐 
아니라, 먼 곳 사람의 서신을 뿌리쳐 물리치는 것은 불가할 듯하여, 받아서 올려 보내오니 
참작하여 조처하시어 급급하게 회답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대마도주가 윤순지에게 보내는 정단(呈單) 
및 역관 홍희남이 바친 수본을 보니, 편액을 써 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말씨가 자못 간절
하여 거절하기가 어려운 듯하니, 말하는 바대로 윤순지에게 명하여 써서 보내게 하고, 도주
가 이미 서신을 보내고 윤순지에게 물건을 보냈으니, 서로 신뢰하는 도리에 있어서 회답과 
회례(回禮)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회답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고, 
회례하는 예물은 참작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되, 보내온 서책 등은 해조에 명하여 구분하여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좌부승지 신 이행우(李行遇)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하고, 보
내온 예물은 받아들이게 하라고 하셨음.

갑신(1644) 4월 15일

  호조의 이문(移文) 내용. 귀조(貴曺)의 관문 내용에, 대마도주가 통신사 윤순지에게 보낸 
서계 및 보내온 별록의 서책과 글을 보내고 물건을 보내온 데 대하여 회례가 없어서는 안되
니, 회례하는 물건은 본 가격을 보고 참작해서 마련하여 지출하고, 편액과 동시에 내려 보내
도록 하라는 일로 관문이 왔는데, 상고하여 보았으나 본조에서는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가 
없으니, 귀조에서 참작하여 마련하여 이문하라는 관문임.

  이에 의거한 회례. 인삼 1근.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백면지(白綿紙) 10권. 참먹 1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도주가 보내
온 물건. 서전(書傳) 1부. 시전(詩傳) 1부. 산화문갑(繖畵文匣) 1개. 이렇게 회이함.

134) 수호(守號)：직무의 책임자가 거처하는 건물의 당호(堂號)를 가리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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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1644) 5월 12일

  동래부사 정유성의 장계 내용. 방금 바친 훈도 한상 등의 수본 내용에, “세견 제1선의 정관
에게 한결같이 예조 관문 내용의 사연대로 타일렀더니, 답하기를 ‘조정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도주가 다시 진달하는 것은 부당한데, 다만 그 때 사신 앞으로 명백하게 진달하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바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긴급하지 않아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신사 
예단의 응자를 들여보낸 원래 수량이 68연인데, 그 중에 대마도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26연
이고, 오사카 성에 이르러 죽은 것이 8연이며, 에도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4연입니다. 이로
써 계산하면 남아 있었던 것이 30연이고, 별록으로 부친 응자 및 사신의 예단으로 아울러 사
용한 것이 42연이니, 도주의 응자 12연을 보태어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대마도와 에도 등
에서 죽은 것을 이미 사신 앞에 고하였으니, 오사카 성에서 죽은 것이 8연이 명백하여 의심
할 것이 없으나, 이미 문서가 없고 입으로 전하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 되돌려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뒷날 도주가 서계로 진달하면 즉시 계산하여 지급하겠는가? 도주는 소관
(小官)과 같지 아니하여, 약간의 응자의 득실 때문에 서계를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을 것이로
되,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는 오직 조정에 조처에 달려 있다’고 운운하거늘, 소인들이 말하
기를 ‘무릇 일이 되고 되지 않고 간에 그 때를 당하여 조처해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사소한 
일을 이렇게 뒤늦게 말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다. 다시는 번거롭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운
운하여 타일렀는바, 수본한다”고 하였음. 이 문답한 사연을 살펴보면 전후로 죽은 매를 도주
가 개인 소유의 매로 모조리 충당하여 사용하였다는 뜻으로 죽은 매를 내어보이기 위하여 나
와서 고하였을 뿐, 특별히 시종 억지로 추후에 보상하는 것을 청할 뜻이 없거니와, 다시 발
설하면 타일러 틀어막으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다시 신칙하였다고 운운한 일임.

갑신 5월 21일
  
  동래부사 심지명(沈之溟)135)의 장계 내용. 방금 접한 훈도 한상 등의 수본 내용에, “세견 
제1선의 정관 다이라 나리노리[平成矩]가 서신을 보내어 보자고 요구하거늘, 소인 등이 왜관
에 갔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돌아들어가는 날이 임박하기 전에, 통신사의 예단 응
자가 죽은 것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 및 서책 등에 대하여 어찌하여 지금까지 회답이 없는가?’

135) 심지명(沈之溟,1599-1685)：청송심씨로 자는 자우(子羽), 호는 농암(聾岩)이다. 광해 10년(1618)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22년(1644) 5월 동래부사로 도임하여 동년 12월 사직하였다. 
뒤에 우참찬,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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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운운하거늘, 답하여 이르기를, ‘서책 등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간에 근일
에 회답이 마땅히 내려오겠거니와, 응자 한 가지 일은 그 때 이미 사신 앞에 고하여 진달한 
일이 없고, 또한 문서도 없어서, 저들의 입으로 전하는 것으로는 결코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이전에 동래영감이 이미 장계로 조정에 품신하였는데, 현재 내려온 회
답이 없다’고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당초 바빠서 비록 미처 고하여 진달하지 못했으나, 
이렇게 사소한 응련(鷹連)을 어찌 두 나라가 서로 신뢰하는 사이에 거짓말을 꾸며 말하겠는
가? 시종 틀어막으니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신하니 다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가지로 공갈 협박하거늘, 소인 등이 이르기를 ‘무릇 일이 비록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때
를 당하여 조처하여야지, 이렇게 뒤늦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 너희에게 있으니, 다시는 번거
롭게 진술하지 말라’고 운운하여 준절하게 물리쳤다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죽은 응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을 재삼 언급하는 것은, 이쪽의 의도를 시험삼아 탐지하여 어쨌던 요행을 
바라는 소치에 불가하기에, 이미 준절하게 물리쳤으니 다시 청할 리는 없을 듯하거니와, 서
책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확정하여 분부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요구한 서책은 비단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모
두가 구하기 어려운 책이라 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먼 곳 사람이 구하는 것이기에, 그 
중에서 진간재집(陳簡齋集), 진후산집(陳后山集), 두자미시(杜子美詩) 각 1건을 사들여
서 이달 초8일 내려 보냈으니, 생각건대 이미 그쪽에 도착했을 것이라, 이 뜻을 행이함이 어
떠할지? 좌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4) 6월 28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동래 겸임 울산부사 도신수(都愼修)136)의 치보 
내용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갑신조 특송제1선 정관 등의 다례를 베풀 때 정관이 말하
기를 ‘지난해 통신사 때 추가로 들여보낸 예단 응자가 오사카 성에 도착하여 저절로 죽은 8
연 대신으로 도주가 개인 응자로 수를 충당하여 사용하였던 연유를 세견 제1선이 나왔을 때 
진달하였더니, 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추후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하였는데, 예조의 
분부가 어떠한지 알 수 있으나, 사신이 일본에 있을 때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빠서 중간에 
고하여 진달하지 못했거니와, 대개 통신사의 예단 응자의 원래 수량 68연 가운데 대마도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26연이고, 오사카 성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8연이며, 에도에 도착하여 

136) 도신수(都愼修,1598-1651)：성주도씨로 자는 영숙(永叔), 호는 지암(止巖)이다. 인조 5년(1627)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좌랑, 호조정랑, 함흥판관, 울산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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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것이 4연이니, 이렇게 계산하면 남는 것이 단지 30연인데, 별폭에 부친 예단 응자 및 
통신사 예단의 수량을 아울러 계산하면 42연이기에, 도주의 응자 12연을 보태 넣어 사용한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그 때 부산 영감이 서명한 것을 가져다 납부하였으니 또한 명백하여 
의심이 없거늘, 오사카 성에 도착하여 죽은 8연에 대하여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니, 도주에
게 어찌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는가? 이런 뜻을 다시 치계하여 속히 조처해 달라’고 이야기하
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바”라고 치통하였는데, 동 서계와 별폭 등을 감봉하여 사또게 
올리는 일로 치보한다고 하였음. 동 서계와 별폭 등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지난해 통신사 
때 보태어 쓴 도주의 응자 8연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로 또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 한다 하니, 
이전에 말을 만들어 틀어막았으나 끝내 미혹을 풀지 못하니 어떻게 대답하올지, 해조에 명하
여 참작 상의하여 조처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죽은 응자를 추후에 지급하는 일로 부산첨사가 
접하여 응대할 즈음에 말을 만들어 틀어막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청하여 기어코 이
루고자 하는 바, 먼 곳의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사소한 물건을 시종 허락하지 아니
하여 낙망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경상도에 5연, 강원도에 3연을 분정하여 지급을 허락한
다는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원년(1644) 6월 28일 동부승지 신 이지항(李之恒)137)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4) 10월 초4일
  
  동래부사 심지명(沈之溟)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김적의 치통 내용임. “특송제1선의 정관 
등에게 노차연(路次宴)을 베풀 때, 정관이 말하기를 ‘지난 해 통신사 때의 예단 매[鷹子]가 오
사카 성에 도착하여 저절로 죽은 8연의 대신으로 도주의 개인 소유의 매로 숫자를 충당하여 
사용한 연유는 부득이하여 진달하였는데, 그 대신으로 조정에서 이미 지급하기로 쾌히 허락
하시니 감격됨이 그지없으나, 다만 도주가 에도에 들어갈 기일이 가까이에 있는데, 금년에는 
이미 가을이 깊어서 매를 파는 상인이 전혀 없으므로, 에도에서 사용할 예단의 매를 아직도 
사들여 보내지 못하였기에 참으로 걱정스러우니, 위의 통신사 때에 충당하여 사용한 매의 대
신으로 지급하는 매 8연이나마, 우선 많지 않은 시일 내로 속히 들여달라’고 누누이 간청하여 
이야기할 뿐 아니라, ‘떠나기 전에 만약 들여주지 않으면 상선연(上船宴)을 먼저 받을 수가 

137) 이지항(李之恒,1605-1654)：전주이씨로 자는 월여(月如)이다. 인조 11년(1633)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없다’고 하기로, 연유를 치보하오니, 분정한 각 지방관에 기일에 맞추어 보내어 납입하라는 
일로 각별히 독촉하여 행하하라는 일로 순영(巡營)에 보고하시고, 살펴보고 시행하실 일로 치
통한다” 하였음. 매는 도주가 에도에 들어갈 때 마땅히 가져가야 한다고 받아 간 뒤에 말려
고 하는데, 특송사의 원 기한은 다음 달 초10일이니, 위의 응자 등을 만약 그 전에 데려 오
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더 머무르는 폐단이 극히 우려스러워서, 본도는 순찰사에게 보고하
여 독촉하였거니와, 강원도에도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기일을 맞추어 독촉함으로써, 때가 늦
어 다시 독촉하는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강원도의 매를 진작 내려 보내지 않아 이런 폐
단이 있으니, 본조에서 이문하여 재촉하였거니와, 비록 혹시 미치지 못하더라도 본도에서 편
의대로 찾아 지급하여, 더 머무르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윤득열(尹得說)138)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38) 윤득열(尹得說,1598-?)：파평윤씨로 자는 천여(天與)이다. 인조 13년(1635)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감
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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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1653) 10월 16일

경상감사의 장계. 방금 동래부사 임의백(任義伯)139)의 치보를 접하니, 차왜 후지 나리가다
[藤成方]가 을미년(乙未年：1655) 사신을 청하는 일을 통보하는 일로 이제 또 나왔는데, 그 
문답한 내용은 임의백의 치계 중에 상세하게 있기에 이제 번거롭게 중복하지 않거니와, 경접
위관(京接慰官)이 내려와서 접대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늘, 임의백이 역관 등에게 
다시 더 주선하여, 본도의 도사(都事)를 접대하는 관원으로 하여 민폐를 덜게 하고 체면을 무
겁게 함이 어떠냐는 뜻으로 계품하였는바, 혹 적절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확정하라고 
분부하였다는 일임.

계사(1653) 11월 17일

경상도사(慶尙都事) 안(安)140)의 장계. 신이 조정의 분부대로 차왜를 접위하는 일로 이달 
13일 동래부로 달려갔는데, 부사 신 임의백은 마침 신병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기로, 16일
에 신이 혼자 관소로 갔더니, 차왜 후지 나리가다[藤成方]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0명 등이 차례로 나누어 앉아서 전례대로 다례를 베풀고 서계를 받은 뒤에 안부를 묻고 문
답한 말은 번거롭게 진달할 필요가 없거니와, 차왜 후지[藤差]의 말 내용에 “을미년(1655) 통
신사 행차에 귀국에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만 마땅히 조처할 일이 있을 듯하므로 감히 이렇게 
통고한다”고 운운하였음. 또 말하기를 “이제 이번 서계를 회답할 때 반드시 은근하게 해야지, 
낙망하게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재삼 이야기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두 나라의 우호로 
좋게 교제하는 도리가, 문자 사이에 은근하게 하는 것은 어찌 네 말을 기다려 하겠는가? 조
정에서 또한 반드시 헤아려 조처할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차왜 후지가 답하기를 “접위관의 
말이 이렇게 정중하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대로 전례대로 수작을 하고 
파하였습니다.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은 먼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은, 격식의 
문자 사이에 잘못된 곳이 있으므로 차왜에게 되돌려 주고 고쳐 써서 보내라고 하였기로, 부

139) 임의백(任義伯,1605-1667)：풍천임씨로 자는 계방(季方), 호는 금시당(今是堂)이다. 인조 27년(1649)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효종 3년(1652) 11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효종 5년(1654) 
12월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나중에 황해, 경상, 충청도 관찰사와 도승지, 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40) 경상도사(慶尙都事) 안(安)：효종 4년(1653) 8월 초8일 경상도사로 부임한 안후직(安後稷,1620-1713)
이다. 안후직은 광주안씨로 자가 덕초(德初)이며, 효종 원년(1650)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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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추가로 감봉하여 올려 보낼 계획이며, 또한 차왜 후지의 처신이 자못 다이라 나리쇼[平
成章] 보다 높아서, 직급이 낮은 작은 역관을 차비(差備)로 일컬어 일의 체면이 없어지겠기
에, 신이 동래부사 신 임의백과 상의하여 별견역관 이형남(李亨男)을 시켜 다이라 나리쇼를 
접대한 사례대로 그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으므로, 차왜가 되돌아 갈 때 까지 짐짓 그대로 머
물러 있을 것임. 대개 이번 차왜는 단지 통신사를 청하여 왔고 다른 볼일이 없어서 오래 머
무를 일이 없는 듯하니, 회답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지어내어 내려 보내시며, 세 차례
의 잔치에 사용할 예단 물건도 또한 속히 내려 보내어 저쪽 사람이 머물러 지체함으로써 본
부에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장계 내용의 사연을 보니, 후지 차왜는 오
로지 을미년(1655) 통신사의 일을 미리 통지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회답 문자는 승문원에 명
하여 이미 지어내게 하였는데,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후한 의리에 있어서 말을 만드는 사이에 
어찌 낙망시키는 뜻이 있겠습니까? 세 차례의 잔치 예단은 이미 이달 16일에 특별히 금군을 
정하여 내려 보냈으니 생각건대 이미 도달하였을 것임. 역관 이형남은 장계 대로 후지 차왜
가 되돌아가기까지 그대로 머무르게 하도록 허락하며, 본조의 참판과 참의와 동래 부산 네 
곳의 회답 예물도 이미 마련하였는데, 후지 차왜가 되돌아가는 것이 지체하여 머물러서는 안
되니, 네 곳의 회례로 지급할 물건을 먼저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내려 보내고, 동래 부산에
서 잘못 적은 서계는 고치기를 기다려 올려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0년(1653) 11월 23
일 우부승지 신 심(沈)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3월 29일

동래부사 임의백의 장계. 이달 28일 계사조(癸巳條) 부특송 정관 1인과 부관 1인, 압물 2인 
등의 노차연(路次宴)을 전례대로 베푼 뒤에, 신이 부산첨사 신 홍여한(洪汝漢)과 더불어 상복
(常服)으로 평좌(平坐)하여 서승(書僧)을 불러 보았더니, 서승이 말하기를 “명년에 마땅히 통
신사가 있을 것인데, 도주가 미리 도중으로 돌아와야 접대하는 물자를 구비할 수 있으므로, 
이미 3월에 관백에게 하직하였더니 관백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지체하여 되돌
아 나올 시기를 알 수 없거니와, 다만 통신사 3원이 만약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모순되는 일
이 많을까 염려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번에 바라는 것은 통명(通明)하고 포용력이 있는 관원
을 사신으로 택한다면 두 나라의 다행이겠기에, 일찍이 이미 차사를 보내어 진달하였거니와, 
선격(船格)의 여러 도구에 있어서는, 너무 무시하게 되면 왜경(倭京)에서 보기에 경시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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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또한 되도록 정밀하고 화려하게 하여, 전일처럼 소박 누추하
게 함이 없으면 너무 다행이겠으며, 지난날 청한 등롱(燈籠)을 통신사가 가져와서 일광산에 
놓아둔다면 극도로 광채가 날 것인데, 이미 조정에서 주조하는 허락을 받았으니 참으로 기쁘
고 다행이라”고 운운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명을 받은 사신을 차출하는 것은 변방 신하의 
신분으로서는 감히 가려 뽑는다는 등의 말을 진술하여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격 등의 
물건은 좋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물력과 관련되는 것이라 형편에 따라 마련하
는 것이지 지나치게 분에 넘치게 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러나 이 한 조목은 이미 해당 관청
에다 잠시 품신하였고, 등롱에 들어가는 물자는 실로 너무 거대한데다가, 그 중에 납철(鑞鐵)
은 원래 나올 곳이 없는데, 이제 장차 내어보낸다니 나 또한 기쁘고 다행이다”라고 운운하였
다는 일을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갑오(1654) 6월 11일
 

동래부사 임의백의 장계.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7척이 나온다고 하거늘, 즉시 별차 홍여우(洪汝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
언 내용에, “정관 등의 말 내용에 ‘도중에서 문서 담당 승려로 윤서당(倫西堂)이라 일컫는 자
가 올해 세말(歲末)이 곧 바뀌어 돌아갈 때인데, 달장로(達長老)라 일컫는 사람이 에도에서 
이미 먼저 차출 확정되어 벌써 대마도에 도착하여 교대하였다’고 하며, ‘등롱을 주조하여 만
들기 위하여 목본(木本)141)이 또한 나왔으며, 들어가야 할 납철(鑞鐵)은 들어가야 할 수량대
로 왜관에서 계산하여 들이는 일로 말을 하여 왔다’고 하거늘, 윤서당이 미리 먼저 교체되어 
바뀌는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정관이 답하기를 ‘명년 통신사의 행차에 반드시 피차 간에 왕복
하는 문서가 많을 것인데, 이전에 윤서당이 와서 도중에 있은 지 이미 두 해가 지났기에, 물
정에 익숙하여 주선하며 두둔하여 보호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기에, 에도에서는 꼭 새 인
물을 내보낸 것은 문서 사이에 비밀로 하여 숨기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운운하였는
바, 신이 이미 전하는 말을 듣고 저쪽 사정을 짐작건대, 갑자기 문서를 담당하는 승려를 바
꾸는 것은 일의 형편이 마침 그러한 데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에도에서 문서를 엿보
고 살피는 것으로 말꼬리를 잡는 바, 그 사이에 공갈하는 작태가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
나 앞으로 문자를 왕래함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등롱
을 주조하여 만드는 것은 중대한 역사(役事)인데, 부산첨사가 전례에 따라 차사원(差使員)이 

141) 목본(木本)：나무로 만든 모형. 견본(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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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담당 역관이 없어서는 안되니, 지난 해의 사례대로 일을 담당할 역관 1인을 급히 
차출하여 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확정하여 시행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장계 내용의 사연을 보면 도주가 이제 장차 
대마도로 돌아오면서 등록의 견본을 이미 내어 보냈으며, 들어갈 납철 역시 수량에 맞추어 
가져다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본부에서 품질을 살펴 때에 맞추어 등롱을 주조하여 만들되, 
주조하여 완성할 때 감독할 사지역관(事知譯官)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속히 선발 차출하
여 내려 보내며, 서승(書僧) 다쯔죠로오[達長老]가 이미 먼저 와서 교체된 연유는 역관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다시 더 탐지하여 실정을 장계로 알리라는 뜻으로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
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6월 12일 우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8월 13일

동래부사 임의백의 장계. 바람에 표류한 왜선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노인을 받아 
올려보낸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방금 접한 훈도 윤성립(尹誠立)의 수본 내용에, “이달 
초3일 아침에 왜관에 가서 관수(館守) 등과 상견한 뒤에 이내 묻기를 ‘이번에 나온 차왜는 무
슨 사람이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나왔는가?’ 하였더니, 답하기를 ‘나와서 볼 일은 저희들이 
상세히 알지 못하거니와, 대개 억측하자면 필시 통신사의 행차 기일을 확정하는 일로 나왔을 
것이고, 차왜의 성명은 히구치 야고자에몽[樋口彌五左衛門]인데, 이는 도중에서 가장 존중받
는 사람으로 에도에 왕래하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볼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으므로, 참판에
게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반복하여 탐문하였더니, 저들도 이 외에는 실
로 상세히 모른다고 하였지만, 이미 들은 바가 있기에 미리 우선 진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신이 윤성립의 수본 내용의 사연을 보고, 또 면
전에서 고하는 말을 들으니, 도주가 에도에서 먼저 보낸 왜인이 많지 않은 시일 내에 마땅히 
건너올 것이고, 주관하는 일은 아마도 통신사의 행차 기일을 정하는 일일 것이나, 달리 청할 
일이 있는지 우려되는데, 이는 내도한 연후에 상세히 알 수 있겠으며, 도중에서 가장 존중 
받는다는 설은 곧 과장이며, 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가져 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대를 
받으려는 의도이겠거니와, 접위관 및 접대 등의 일은 짐짓 그가 오기를 기다려서 추가로 치
계할 계획임. 통신사의 행차는 응당 명년을 지나지 않을 것인데, 등록의 시행해야 할 규정은 
오직 해조에서 미리 유념하는 데 달려 있겠거니와, 본도에서 만드는 등롱 또한 이것이 용이
하게 주조하여 만들 물건이 아니고, 새길 명문(銘文)은 이미 윤허를 받아 계하하였으니, 청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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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지어내어 내려 보내어 기일 전에 주조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함이 
실로 마땅하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차왜에게는 접대 등과 관련된 일을 그
가 내도하기를 기다려 지휘함이 마땅할 듯하거니와, 통신사의 행차가 명년을 벗어나지 않는
다면, 등록(謄錄)에 부쳐진 시행해야 할 일은 해조 및 본도에서 미리 유념하여 조처함이 마땅
할 것이고, 등롱의 명(銘)은 문장을 주관하는 신하가 현재 시원(試院)142)에 들어갔기에 마치
고 나온 뒤에 곧장 지어내어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8월 
13일 좌승지 신 조(趙)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8월 23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내용에 운운.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가 나와서 말한 내용 
중, 사지역관(事知譯官)을 진작 9-10월 내로 들여보내는 일에 대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에 의거하여 계하하기를, 이 장계 내의 문답한 사연을 보면 이야기가 비록 많으나, 그 주관
하는 일은 통신사의 행차 기일을 미리 알리고 사지역관을 보내도록 청하는 두 건에서 벗어나
지 않거니와, 서계 외면에 적은 것이 비록 혹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경시하는지를 이해하
지 못하는 소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예전 형식을 어겼으니 다투어 변론하여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그쪽의 원 서계를 받아 올려 보내기를 기다린 뒤에, 통신사를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묘당에 명하여 품신하여 확정하시며, 회답서계는 승문원에 명하여 지어서 보내
도록 하고, 접위관은 본도에서 수령을 택하여 편의대로 접대하고 하고, 경접위관(京接慰官)은 
내려 보낼 필요가 없으며,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이미 도주의 심복이고 또 에도에서 나왔
으며, 예사로 왕래하는 차왜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듯하니, 조금 넉넉하게 접대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잃지 않는 것이 적절할 듯한데, 지난 해 후지 나리가다의 사례대로 세 차례의 
잔치 예단을 마련하여 내려 보내고, 압물(押物)과 시봉(侍奉) 등에게도 또한 지난해의 사례대
로 시행하되, 다만 반종이 17명이나 되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규례이니, 10인만 마련하여 
내려 보내며, 사지역관은 김근행(金謹行)인데 등롱을 주조하는 감동(監董)으로서 현재 본부에 
있으니, 그로 하여금 겸하여 살피도록 하여도 무방하고, 차비역관 1인은 해당 사역원에 명하
여 급급하게 차출하여 내려 보내게 하며, 양피(羊皮)는 어느 곳에 쓰려고 단지 5령(令)만 요
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반드시 달리 요구하는 물건이 있을 것이니, 그쪽에서 다시 문

142) 시원(試院)：시소(試所). 과거 시험을 치르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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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게 치계하기를 기다려 일시에 품의 조처하기로 하되, 응련(鷹連)은 명년이면 통신사가 갈 
때를 당하여 본디 전례에 따라 보내는 응련이 있는데, 초여름 사이에 응련을 운반하는 것은 
곤란하여, 이번 가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나, 그들이 바라는 바가 수량을 배
로 하는 데 있고, 이는 등록에 부쳐져 시행해야 할 일과는 다름이 있어서, 해조에서 마음대
로 할 바가 아니며, 사지역관을 진작 9-10월 사이에 들여보내는 일도, 도주가 에도에서 나오
면 문위역관(問慰譯官)을 보내는 것이 평상시 규정이니, 이름을 문위(問慰)라 하여 겸하여 도
중의 사정을 탐지하게 하는 것도 또한 무방할 듯하되, 이 또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기에, 이 두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8월 23
일 행도승지 신 윤강(尹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복계하여 윤허를 받음.

갑오(1654) 8월 25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나온 연유 및 문답한 사연은 이미 치계하
였거니와, 이달 17일 훈도 윤성립의 수본 내용에, “차왜의 반종(伴從) 수를 감한 일로 왜관에 
들어갔더니, 차왜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통지하기를 ‘제가 만나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지금 
만나보려 한다’고 하면서 서로 만나기를 청하거늘, 소인이 들어가서 차왜를 만나보았더니, 차
왜가 발언하기를 ‘전일에 재차 서로 만났을 때 모두 바빠서 소회를 다 이야기하지 못하였는
데, 제가 나올 때 도주가 정녕 저에게 분부하여 동래 영감 전에 자세히 진달하라고 하였습니
다.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마침 대군(大君)의 신정(新政) 초기에 해당하니, 사신 세 관원이 
뜻에 맞고 어긋남이 없어야만 매사를 조용히 상의하여 조처할 것인데, 소문이 작지 아니하니 
이 뜻을 해조에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등롱도 속히 주조하여 만들어 기일에 앞서 들여
보내 달라고 하였으며, 이번 통신사의 행차가 에도로 들어가서 등롱은 일광산 다이유잉[大猷
院]의 미나모도 이에히카리[源家康] 원당(願堂)에 두어야 마땅하거니와, 또한 곤겐도오[權現
堂]에 예단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대개 두 곳은 일광산에 같이 있어서 취사하는 것이 어려울 
듯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광채가 배로 더하고 교제하는 정이 더욱 두텁게 될 것이니, 
이 뜻을 또한 모름지기 미리 동래 영감에게 고하여 이것을 해조로 전보(轉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구청 물건으로는, ‘백납촉(白蠟燭) 100자루, 방백자(房栢子) 500개를 먼
저 무역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거늘, 소인이 답하여 말하기를 ‘백랍촉은 곧 얻기 어려운 
물건이라, 100자루의 수량은 너무 많아서 결코 수량에 맞추어 허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시
종 다투어 변론하였더니, 차왜는 ‘100자루를 과연 수량대로 맞추기 어렵다면, 50자루는 백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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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으로 무역을 허락하고, 50자루는 황납촉(黃蠟燭)으로 대신하여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운
운하였으며, 또 가져온 구청(求請) 발기[件記]를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첫날 상견할 때 제
가 멀미를 앓고 있어서 겨우 머리를 들 수 있었는데, 바쁘고 급한 사이에 가죽이 좋은 살아 
있는 양[皮好活羊] 5마리를 잘못하여 양피(羊皮) 5령(令)이라고 판사(判事)에게 말을 하였는
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장부를 보니 실로 양피 5령이 아니라 곧 생양(生羊) 5마리였다’ 라고 
하거늘, 소인이 또한 왜서(倭書)를 보았더니 과연 ‘생양(生羊) 5마리. 피모(皮毛)에 광택이 있
고 순백색 1마리, 순흑색 2마리, 흰색과 검은 색이 섞인 것 2마리’라고 명백하게 적어 놓았거
늘, 소인이 말하기를 ‘문서가 이렇게 분명하거늘 첫날 어찌하여 양피(羊皮)로 잘못 전하였는
가?’ 하면서 이치에 의거하여 따져서 책망하였더니, 차왜가 답하여 말하기를 ‘출발할 때 도주
가 발기를 내어 주었으므로, 저는 바빠서 상세히 보지 못함으로써 잘못 전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처음 와서 생소한 소치라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소인이 또 서계의 
‘치서(致書)’와 ‘증서(贈書)’를 고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반복하여 따지기를 종일토록 하
기에 이르렀는데, 차왜는 매양 ‘에도의 문서를 담당하는 승려 도춘(道春)이 관백의 분부에 따
라 써준 서계를 제가 어찌 감히 임의로 고치겠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계를 버리고 빈
손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며, 억지 말을 많이 발언하면서 끝내 듣지 않아 극도로 민망하며, 
반종의 일에 대하여는 소인이 ‘17명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결코 줄이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다투어 변론하였더니, 차왜가 스스로 다른 차왜와는 다르다고 하며 매양 스스로 높이
는 말을 하다가, 한참 뒤에 단지 한 두 사람을 줄이는 것을 허락하거늘, 소인이 다시 다투어 
따져서 5명을 줄이고 반종 12명으로 그 수를 약정하였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훈도 윤성립(尹誠立)이 16일 차왜와 논란을 벌인 뒤, 이에 17일에 신이 다시 훈
도 윤성립과 역관 김근행 등으로 하여금 혹 서찰로 타이르고 혹 말로 논란하여 기어코 서계
를 고치라고 하였는바, 신이 이미 발언한 뒤에 저쪽에서 만약 듣지 않는다면 돌이켜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기로, 짐짓 역관으로 하여금 먼저 논변하게 하였거니와, 신이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하는 바를 살펴보건대, 교만한 마음을 끼고서 동류를 능멸하고 일도 
또한 생소하여 관수가 하는 말도 오히려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 서계 한 가지 일 또한 편
의대로 잘 조처할 형세가 아닌지라 극히 우려스러우며, 그 주인을 알려고 하면 마땅히 그 사
신을 보아야 하는데, 도주가 통신사의 행차 기일이라는 긴요하고 중대한 일로 관백의 명을 
듣고 차왜를 보내면서, 어찌 사례를 익히 아는 왜인이 없어서 이렇게 경박하고 망녕된 자를 
가까이 하여 믿고서 사람을 차출하였으며, 또한 서식(書式)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이렇게 
뜻밖의 시끄러운 사단이 있게 되었지만, 또한 저쪽으로서도 보탬이 없어서 만약 의도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 ,아마도 도주의 일 처리가 형편없는 소치인 듯함. 신은 다시 훈도와 역관들에
게 서계를 고쳐 쓰는 일을 따져 다투라고 분부하였거니와, 반드시 일을 주관하며 접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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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이 있은 다음에라야 다투어 변론하는 일에 전력을 하게 할 수 있겠으니, 사지역관 1인과 
차비역관 1인을 해조에 명하여 급히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일의 처리에 적합할 듯함. 차왜가 
허다하게 운운하는 것이 비록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도, 저쪽에서 이미 발설한 것
을 낱낱이 들어 수본하고 치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조처하기에 달
려 있으며, 반종의 수 5명을 줄이고 백랍(白臘) 50자루를 뺀 것은 참으로 다행이거니와, 위의 
구청한 물건도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품지(稟旨)해서 확정하여 무역 허락을 지휘하는 것이 
실로 합당하여, 아울러 황공하게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본부의 장계에 대하여 이미 복
계하여 회하(回下)하였는데 또 이렇게 치계하였거니와, 접대하는 사지역관은 이미 벌써 김근
행으로 겸하여 차출하였으며, 차비역관도 또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최상으로 선발하여 차
출하게 하였고, 예단 등의 물건은 이미 마련하여 계하하였는데, 그 구청한 황백납촉과 생양
과 방백자 등의 물건 및 일광산의 예단은, 김금행이 조정의 명령으로 접대를 겸하여 살핀 뒤
에 반드시 다소간 문답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반종의 예단도 이미 10명으로 마련하여 보냈
는데, 저쪽에서 비록 12명으로 정하였더라도 다시 줄일 도리가 없지 아니하며, 설혹 끝내 수
를 줄이지 않더라도 본부에서 또한 추이(推移)하여 접대할 수 있으니, 아울러 다시 치계를 기
다린 뒤에 일시에 품의 조처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8월 25일 좌승지 신 조(趙) 차
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11월 초7일

경상감사 권(權)143)의 장계. 당일 도부한 이달 27일 성첩한 접위관 진주목사 이유창(李有
淐)144)의 치보 내용임. 이달 20일 동래부로 달려가서 역관을 불러다가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
에게 말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역관을 내려보내어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내시니 천만 감사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으며, 또한 나온 지 이미 오래되어 속히 다례를 행
하여 달라”고 운운하였는데, 본부의 부사는 마침 신병이 있어서 혼자서 다례를 행하기가 어
려운 형편이나, 이전부터 부사에게 병환이 있으면 접위관이 홀로 다례를 행하는 데는 이미 

143) 경상감사 권(權)：효종 4년(1653) 10월 12일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효종 6년(1655)까지 재임한 권
우(權堣,1610-1685)이다. 권우는 안동권씨로 자는 자명(子明), 호는 동곡(東谷)이다. 인조 7년(1629)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충청도와 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44) 이유창(李有淐,1605-?)：전주이씨로 자는 여원(汝遠)이다. 인조 11년(1633)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영
월군수를 거쳐 진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 제2책

 ●●● 143

규정이 있다고 하기로, 부득이하여 이달 26일 목사가 관소(館所)로 나아가 차왜 다이라 나리
노부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1명 등에게 전례대로 다례를 베풀고, 예조참판에게 보
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
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았으며, 다례에서 술잔을 돌리는 사이에 차왜가 또 말하기를 “제
가 통신사를 오도록 청하는 일로 에도에서 나왔으니, 에도에서는 지금 회보를 기다리고 있는
데, 이제 이번 서계를 즉시 해조로 올려 보내고, 회답서계를 다음 달 열흘 이전에 급히 내려 
보내면, 비선을 먼저 대마도로 보내어 에도로 전달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는 반드시 내년 5월 그믐과 스무날 사이에 대마도에 도착하여야만 8월 초순 
사이에 에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어기지 말고 기일을 지켜 달라”고 하
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회답서계를 급히 내려 보내는 일 및 통신사가 가는 기일 등의 일은 
한결같이 말한 바대로 해조에 알리겠다”고 하였으며, 차왜가 또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에 
예단 응자(鷹子)는 대마도 도중에 도착하여 죽은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명년 여름철은 정녕 
깃털을 가는 철에 해당하니, 미리 해조에 보고하여 구분하여 조처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
으며, 또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가 되돌아 올 때 도주의 아들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가 
마땅히 모시고 대마도로 올 것인데, 그때 비용으로 사용할 물건이 많을 것이니, 미리 이 뜻
을 알고 적절하게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하였으며, “통신사 세 사신은 풍도(風度)가 있고 화
합하는 관원으로 극구 선발하여 들어와야만, 행중(行中)에 이전과 같이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응자에 대한 일은 통신사가 출발하는 기일이 이미 확정
되면 해조에서 전례에 따라 분정하는 규정이 있으며, 통신사를 극구 선발하는 일은 본디 조
정의 처분이 있어서 이는 접위관이 감히 미리 알릴 일이 아니다”라고 운운하였더니, 차왜가 
모두 그렇다고 하면서 답하기를 “알겠다”고 하였으며, 이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다섯 
잔으로 예를 마친 뒤에 그대로 자리를 파하고 나왔거니와, 차왜의 반종은 당초에 17명이 나
왔거늘, 동래부에서 역관을 시켜서 누차 서로 따져서 12명으로 줄여 정하였는데, 해조에서 
또 10명으로 확정하여 분부하였으나, 차왜가 줄일 수가 없는데 또 줄인다고 하여 다투어 고
집하며 듣지 않다가, 역관 등이 연일 준엄하게 물리쳤으나, 단지 어색한 폐단만 더할 뿐 조
금도 들어줄 형세가 없는지라, 목사가 동래부사에게 물었더니, 부사의 뜻도 역시 서계의 중
대한 일로 겨우 다투어 따져서 조정되었는데, 또 이런 사소한 한 두 명의 반종 일로 더불어 
다시 따지는 것은 피곤한 일이 될 듯하다 하고, 관수(館守)가 이 일로 서신까지 바쳐서 10명 
이외에 다시 1명을 더하여 먼 곳 사람을 위안하는 것이 실로 적합하다고 하였기로, 역관 이
형남으로 하여금 간신히 타일러서 반종 11명으로 조정하여 접대하였는데, 10명의 예단은 이
미 내려왔거니와, 1명의 예단은 추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것이 실로 합당하겠고, 동 차
왜가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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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감봉하여 관찰사에게 올려 보내거니와, 이전부터 동래부사에게 혹 신병이 있으면 직접 
장계를 올리지 못하고 접위관이 사유를 갖추어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장계로 알리도록 치보하
였기로, 등록에 의거하여 이렇게 치보하오니, 도에서는 급속히 장계로 알리도록 치보하였기
에, 동 서계 3통과 별폭 4통을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전에 다이라 나리노부의 서계를 고쳐 다듬는다는 한 
조목은 이미 끝을 보았으니, 접대하는 일은 단지 전례대로 함이 마땅하고, 그 가운데 응련에 
대한 일은 금년 가을부터 수량을 배로 하여 얻기를 청하고 또 거듭 청하였거니와, 추가로 3
좌(坐)를 더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라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품의 확정하였으니, 
이대로 타일러 거행하며, 통신사가 돌아올 때 도주의 아들이 마땅히 호송하여 올 것이니 적
절하게 헤아려 선처하라고 운운한 일은 그 의도가 아마도 많이 얻으려는 데 있는 듯하나, 청
하는 물건은 지금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오직 그 때에 임하여 살펴서 조처함에 달려 있으
며, 반종의 수를 더하자는 청은 본도와 본부에서 11명으로 상의하여 조정하였으니, 일의 형편
을 참작하여 헤아리건대 반드시 등한한 것이 아니기에, 1명의 3차 잔치 예단을 전례대로 각
기 흰 명주 1필, 흰 모시베 1필, 흰 무명 2필로 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급하게 내려보도
록 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11월 초7일 동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11월 16일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사행에 시행되어야 할 여러 일은 계미년(1643) 사례에 
의거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하되, 다만 그 때는 도주가 나열한 조목으로 말미
암아 추가하여 보낸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줄여서 한결 같이 전례대로 마련하였는데, 문
위역관이 되돌아온 뒤에 만약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품지(稟旨)하여 조정함이 어떠할지? 

一. 사신이 출발하는 날짜 및 바다를 건너는 날짜는 문위역관이 되돌아 온 뒤에 관상감(觀象
監)에 명하여 택일하여 거행함.

一. 사신의 반전(盤纏：노자) 등의 물자는 해조에 명하여 미리 마련함.

一. 사신 일행에게 하사하는 쌀은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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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사신의 장복(章服)은 부사 이상은 모두 당상관의 장복으로 상의원(尙衣院)에 명하여 마련
하여 지급하게 함.

一. 일행 원역의 의복과 화자(靴子) 등의 물건은 공조와 제용감(濟用監)에 명하여 만들어 지
급함.

一. 사신의 형명기(形名旗)와 둑(纛)145)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지급함.

一. 맞이할 때의 취라치(吹螺赤)는 본도에 명하여 정하여 보냄.

一. 사신이 가져가는 인신(印信) 한 개는 관자(關子：關防)를 갖추어 주조하되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고, 도장집[印家]과 관자 집[關家]과 쇠가죽 남라개집[南羅介家：문서통]을 한 
바리 만들어 또한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 대령하게 함.

一. 상선(上船) 두 척과 하선(下船) 두 척, 소선(小船) 2척에 격군을 함께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수리하여 만들고 가려 선발하여 호송하게 함.

一. 상사(上使)의 자제 2원과 군관 6원, 노자(奴子) 2명. 부사(副使) 자제 2원, 군관 6원, 노
자 2명. 종사관(從事官)의 자제 1원, 노자 1명. 왜통사(倭通事) 당상 2원, 당하 5원. 한통
사(漢通事) 2원. 사자관(寫字官) 2원. 의원(醫員) 2원. 화원(畵員) 2원. 별파진겸군관(別破
陣兼軍官) 2인 등은 전례대로 각 해당 관청에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되, 포수(砲手) 2명
은 계미년(1643)에 마상재(馬上才)를 도주(島主)가 나열한 조목으로 말미암아 들여보냈으
므로 줄였는데, 지금은 포수를 보낼지 혹은 마상재를 들여보낼지 여부를 문위역관이 돌
아온 뒤에 정할 것임.

一. 바다를 건널 때 일행을 수검(搜檢)하는 등의 일은 사신이 엄격하게 더 금단하고, 원역 등
이 만약 법을 벗어나 범하는 일이 있으면 조정에 돌아온 뒤에 일일이 조사 계품할 것임.

一. 정남침(定南針)은 관상감에 명하여 찾아 지급하게 함.

145) 둑(纛)：군왕이 타고 가는 가마나 군대의 대장 행렬 앞에 세우던 의장(儀仗) 용의 큰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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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일행 원역은 각각 노자(奴子) 1명을 데려 감.

一. 사신 이하가 관문이나 나루를 건너가면 마땅히 간검(看儉)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계
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만들어 지급할 것.

一. 사신이 돌아들어올 때 계미년(1643) 사례대로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간 인물을 찾아 되
돌려 오기 위해 본조에서 만들어 주는 돈유공문(敦諭公文)을 가지고 찾아내어서 어루만
지고 보살펴 데리고 나올 것.

一. 일본국왕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전례에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를 사용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함.

一. 일본국 집정과 대마도주와 수직왜와 수도서인 등에게 사신이 돌아 들어올 때 차등을 지
워 서신을 보내고 선물을 증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대로 시행함.

一. 시급한 일이 있으면 파발 말을 보낼 것.

一. 사신 일행에게 사용되어야 할 잡물은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계미년(1643) 사례에 의하
여 상고하여 급히 마련하여 대령할 것.

一. 사신이 가져가는 예단은 일본국왕 및 집정 4인, 봉행 6인, 장로(長老) 1인 등 각 왜인에
게 전례대로 차등을 지워 증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호조 및 본도에 명하여 미리 마련
하게 하였는데, 수직왜에게도 9인의 수량을 마련하기로 하여 이 수량대로 마련하였거니
와, 그 가운데 혹 죽은 자가 있거나 혹 죄를 받은 자가 있으면 사신이 저쪽에 도착하여 
보고 들어서 남아 있는 자에게만 나누어 증정해 줄 것.

一. 사신을 들여보낼 때 일본 집정과 도주 이하 수도서왜인 등에게 본조에서 서신을 보내고 
증정하여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 때도 전례대로 서신을 보내니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마련하게 함.

一. 미진한 조목은 추가로 마련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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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치 11년(1654) 11월 16일 행도승지 신 윤(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일본국왕 이하 각처에 증정할 예물을 계미년
(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는데, 미리 마련하여 대령하라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였으니, 이 외에 만약 가감할 곳이 있으면 문위역관이 돌아오기를 기다
린 뒤에 품지하여 확정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일본국왕 앞으로 보내는 예단. [서계가 있는데, 통은 은(銀) 장식 주홍 칠로 함]. [도서
(圖書：도장)는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로 함]. 대유자(大濡子) 10필. 대단자(大段子) 10
필. 황조포(黃照布) 30필. 검은 삼베 30필.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50필. 인삼 50근. 
범가죽 15장. 표범가죽 20장. 채화석(彩花席) 20장. 각색 붓 50자루.[색필(色筆) 30자루. 
황필(黃筆) 20자루]. 청사피(靑斜皮) 30장. 준마(駿馬) 2필, 안장 구비. [이상 해당 관청
에서 마련]. 유매먹[油煤墨] 50홀. 황밀(黃蜜) 100근. 청밀(淸蜜) 10기.[매 단지에 1말씩]. 
어피(魚皮) 100장. 색지(色紙) 30권. [이상 본도에서 마련]. 응자(鷹子) 20연 중 [15연은 
본도에서 마련, 5연은 강원도에서 마련]. 

一. 집정 4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 납염(臘染) 장식].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2장.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마련]. 유
매먹 20홀. 유둔(油芚) 3부. 화석(花席) 5장. [이상 본도]. 응자 1연. [강원도에서 마련]. 

一. 봉행 6인에게 각각. [각기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 납염 장식].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범가죽 1장. 황모필 20자루.[이상 해당 관청]. 유매먹 10홀. [본도
에서 마련]. 응자 1연.[강원도에서 마련].

一. 대마도주에게. [서계가 있음. 통은 흑칠 납염 장식으로 하되 도주 및 장로와 수도서인 등
에게 보내는 서계를 함께 한 통에 넣음]. 흰 모시베 10필. 흰 명주 10필. 검은 삼베 5필. 
흰 무명 20필. 범가죽 2장. 표범가죽 3장. 인삼 5근. [이상 해당 관청]. 화석 5장. [본도
에서 마련].

一. 수도서(受圖書) 3인에게 각각. [각각 서계가 있음].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범가죽 
1장. [이상 해당 관청]. 화석 3장. 유둔 1부. [이상 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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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장로(長老) 1인. [서계 있음]. 인삼 3근. 흰 모시베 5필. 흰 명주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당 관청]. 유매먹 10홀.[본도에서 마련].

一. 수직왜 9인에게 각각. [서계 없음]. 흰 모시베 3필. 흰 명주 3필.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2장. 유매먹 5홀. [이상 본도에서].

一. 권현묘(權現廟)의 분향(焚香) 폐백. [당초에는 폐물을 한결같이 대유원(大猷院)의 사례대
로 마련하기로 계하하였으나, 도주의 청으로 인하여 전량 예물을 감하고 그 대신 말로 
헌폐(獻幣)함]. 준마 1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되 안장 없음]. 

一. 사신의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이상 해당 관청]. 오색지 50
권.[본도에서 마련]. 황모필 각색 모두 100자루. 유매먹 100홀. [이상 해당 관청]. 채화석 
20장. 유둔 10부. 백지 100권. [이상 전남도(全南道)에서 마련]. 석린(石鱗) 20근. [황해
도에서 마련].

一. 대유원(大猷院) 폐백. 금단(錦段) 3필. 대화촉(大花燭) 2쌍. 대부용향(大芙蓉香) 30매. 채
화석 10장. [이상 해당 관청]. 자기잔(磁器盞) 잔대 구비 1죽(竹). 대접(大貼) 3죽. 보시기
[甫兒] 3죽. [이상 본도]. 석린 10근. [황해도에서 마련]. 

一. 사신 예단. 인삼 15근. 흰 모시베 20필. 흰 명주 20필. [이상 해당 관청]. 오색지 50권. 
[본도에서 마련]. 황모필 각색 아울러 100자루. [해당 관청에서 마련]. 유매먹 100홀. [황
해도에서 마련]. 채화석 20장. 유둔 10부. 백지 100권. [이상 본도]. 석린 20근. [황해도
에서 마련].

一. 사신이 각처에 보내는 예단. 인삼 5근. 소은장도(小銀粧刀) 10자루. 색필(色筆) 50자루. 
청심원(淸心元) 100알[丸].[의사(醫司)에서].

一. 권현묘의 분향 사용 물품. 백단향(白丹香) 2냥(兩). 은향합(銀香盒) 1부. 홍상건(紅床巾) 
사라(紗羅) 1필. 주홍곡수좌(朱紅曲水座) 면지(面紙) 2장.[이상 해당 관청].

一. 승인(僧人)에게 면피(面皮：체면치레) 용으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흰 무명 
50필. [이상 해당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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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대유원(大猷院)의 향전(香奠) 사용 물품. 백단향 2냥. 은향합 1부. 홍상건 사라 1필. 주홍
곡수좌 면지 10장. 백납촉(白臘燭) 3쌍. 대부용향 3쌍. [이상 해당 관청].

一. 승인(僧人)에게 면피 용으로. 흰 모시베 30필. 흰 명주 30필. 흰 무명 50필. [이상 해당 
관청].

一. 예조의 계목.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 갈 잡물을 계미년 사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
록하였는데, 이 수량을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등의 각 도 및 해당 관청에다 급급하
게 마련하라는 일로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경상도에 복정(卜定)146)：진간장[甘醬] 10섬. 간장(艮醬) 1섬. 녹두가루 10말. 율뮤가루 1
말. 청밀(淸蜜) 13말. 밀가루[眞末] 10말. 환소주(還燒酒) 150병. 밀계(蜜桂) 1,000 닙
(立). 황촉(黃燭) 60자루 [각 1자루마다 무게 3냥씩]. 포육(脯肉) 20접. 전복 10접. 말린 
해삼 1섬. 말린 홍합 1섬. 호두 1섬. 황률(黃栗) 1섬. 표고(蔈古) 2말. 곶감 40접. 잣 2섬. 
인삼 8근. 백지 50권. 만화석(滿花席) 30장. 채화석(彩花席) 30장. 대유지(大油紙) 4권. 
칠선(漆扇) 50자루. 유선(油扇) 200자루. 참기름[眞油] 7말. 넉장 붙인 유둔(油芚) 20부. 
누룩[眞麯] 40원(圓). 콩[太] 6섬. 팥[赤豆] 7섬 [전세(田稅)로 바꾸어 장만]. 범가죽 7장. 
표범가죽 3장. 군량(軍粮) 333섬 [전세(田稅)], 편포(片脯) 2접. 소금 5섬. 사슴가죽 1장. 
흰 사발 15죽(竹). 흰 보시기 15죽. 흰 대접 15죽. 흰 접시 25죽. 흰 종지[白宗子] 15죽. 
백자 대접 5죽. 백자 중발 5죽. 백자 접시 10죽. 백자 잔, 잔대 갖추어 8부. 백자 종지 3
죽. 백자 사발 4죽. 백자 규화배(葵花杯) 잔대 갖추어 3부. 큰 차일[大遮日] 1부. 작은 차
일[小遮日] 3부. 지의(地衣) 3부. 면석(面席) 3. 독석(篤席) 3. 단석(單席) 3. 화방석(花方
席) 3. 문방석(紋方席) 1죽. 고족상(高足床) 3. 안식(案息) 3. 작은 밥상[小食床] 3, 수반
(手盤) 갖추어. 인안자(印鞍子) 1, 여러가지 갖추어. 교의(交椅) 3. 놋쇠 타구[鍮唾口] 3. 
매[鷹子] 15연(連). 교자(轎子) 3. 놋쇠 촛대[鍮燭臺] 3쌍. 유지 포대[油紙帒] 4부. 작은 
병풍[小屛風] 3. 작은 서안[小書案] 3. 사령 관대[使令冠帶] 10건. 모둔(毛芚) 3. 일산(日
傘) 3. 바가지[瓢子] 대중소 24개. 평연(平硯) 3, 집[家]을 갖추어. 청산(靑傘) 3. 밥고리
[食古里] 3. 화연(花硯) 5면(面). 우산(雨傘) 3. 체[篩子] 6. 대분토(大分土) 3. 요[褥] 3. 
채칼[菜刀] 3. 소분토(小分土) 3. 용정(龍亭) 3. 큰 밥솥[大食鼎] 4. 관대 가죽상자[冠帶皮
箱] 3. 향꽂이[香童子] 3. 중간 밥솥[中食鼎] 5. 작은 밥솥[小食鼎] 4. 좌철(坐鐵) 3. 부쇠

146) 복정(卜定)：조정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함에 있어서 각 지방에 그 책임을 나누어 정하는 일. 



부산자료총서 

150 ●●●

[火鐵] 2, 석소(石巢) 갖추어. 부젓가락[火筯] 3쌍. 적쇠[炙金] 3쌍. 놋소라[鍮所羅] 3. 놋
대야[鍮大也] 3. 놋요강[鍮要光] 3. 칠기 쟁반[漆平盤] 4죽. 용탕 숟가락[禿匙] 3단(丹). 
큰 놋숫가락[鍮大匙] 3. 놋젓가락[鍮筯] 3매이(每伊). 놋쇠뚜껑[鍮盖子] 3. 행주치마 3. 
수건(手巾) 3. 홍면비적(紅綿臂赤) 3쌍. 유기 새옹[鍮沙用：작은 놋쇠 솥] 3, 아리쇠[阿利
金：삼발이] 갖추어. 도롱(塗籠) 4바리[駄], 잡물을 넣어 담기 위해. 차보시기[茶甫兒] 3, 
차숟가락과 차탁 갖추어. 놋주전자[鍮酒煎子] 3. 좌면지(座面紙) 30장. 항아리[缸] 4좌. 
독[瓮] 11. 어피(魚皮) 80장. 오색지(五色紙) 100권. 흰 사기 항아리[白沙缸] 10 [예단의 
청밀을 담기 위해서]. 장계지(狀啓紙) 12권. 건지황(乾地黃) 10냥. 욱리인(郁李仁：산앵두
씨) 3근 9냥. 마황(麻黃) 7냥. 황기(黃芪) 3근. 맥문동(麥門冬) 10냥. 천문동(天門冬) 1근. 
길경(桔梗：도라지) 2근 13냥. 적복령(赤茯苓) 10냥. 시호(柴胡) 10냥. 백출(白朮) 3근 8
냥. 방풍(防風) 2근 12냥. 산약(山藥) 3근 11냥. 천남성(天南星) 4냥. 마른 모과[乾木瓜] 5
냥. 세신(細辛) 5냥. 인동초(忍冬草) 2근. 백작약(白芍藥) 2근 10냥. 당귀(當歸) 1근. 백복
령(白茯笭) 10냥. 천궁(川芎) 7냥. 승마(升麻) 5냥. 전호(前胡) 3냥. 향유(香薷) 2근. 강활
(姜活) 5냥. 백지(白芷) 3냥. 창출(蒼朮) 3근 8냥. 황금(黃芩) 8냥. 박하(朴下) 3냥. 적작
약(赤芍藥) 2근 8냥. 황백(黃栢) 10냥. 백편두(白扁豆) 4냥. 택사(澤瀉) 6냥. 대황(大黃) 8
냥. 소엽(蘇葉) 7냥. 상백피(桑白皮) 5냥. 반하(半夏) 8냥. 애엽(艾葉) 5두름[冬音]. 목통
(木通) 10냥. 차전자(車前子) 2냥. 오미자(五味子) 1근. 형개(荊芥) 4냥. 상품의 가는 도롱
이[上細簑] 3부. 상품의 언치[上鞍赤] 3부. 백적(白赤) 3부. 유삼(油衫) 3부. 달치[月乙赤] 
3부. 차상품의 익힌 도롱이[次熟簑) 44부. 차상품의 언치[次鞍赤] 42부. 짚도롱이[草簑] 
25부. 화자(靴子) 정하게 구비하여 3부. 

一. 전라도(全羅道) 복정(卜定)：응자 8연. 율무 2말. 청밀 3말. 전복 10접. 말릴 해삼 1섬. 
말린 홍합 1섬. 호두 1섬. 곶감[乾柿子] 30접. 백지 90권. 화석 20장. 칠선(漆扇) 50자
루. 유선(油扇) 400자루. 백첩선(白貼扇) 30자루. 생강 6말. 표고버섯 2말. 진말(眞末) 10
말. 밀계(蜜桂) 1천 닙. 초[燭] 60자루 [매 자루 무게 3냥씩]. 미선(尾扇) 20자루. 참기름 
10말. 넉장 붙인 유둔 10부. 여섯 장 붙인 유둔 10부. 참누룩[眞麯] 5동. 조기[石首魚] 
2,000마리. 건어(乾魚) 40속(束). 도련지(搗鍊紙) 3권. 초주지(草注紙) 20권. 녹두 2섬. 
대절먹[大節墨] 50정(丁) [25정을 추가 분정함]. 중절먹[中節墨] 50정. 포육(脯肉) 30접. 
흰모시베 24필. 참깨[眞荏子] 2섬. 편포(片脯) 2접. 말린 노루[乾獐] 4마리. 찹쌀 1섬. 말
린 꿩[乾雉] 20마리. 김[海衣] 40접. 소금 4섬. 생율(生栗) 2섬. 녹두가루 5말. 범가죽 6
장. 사슴 가죽 2장. 표범 가죽 3장. 차일 1부. 휘장[帳] 1부. 오색지 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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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충청도에 복정：응자 2연. 율무 2말. 청밀 4말. 밀가루 10말. 밀계(蜜桂) 1,500닙. 초[燭] 
80자루, [매 자루 무게 3냥씩]. 대절먹 50정,[25정을 더함]. 중절먹 50정. 넉장 붙인 유
둔 10부. 여섯 장 붙인 유둔 10부. 참누룩 40원. 조기 1,500속(束). 건어 40속. 도련지 2
권. 초주지 10권. 참깨 1섬. 흰 모시베 30필. 편포 2접. 개자(芥子) 3말. 찹쌀 2섬. 말린 
꿩 20마리. 범가죽 3장. 표범가죽 1장. 차일 2부. 휘장[帳] 3부. 행수목(行需木) 1동.

一. 강원도에 복정：청밀 10말. 밀계 1,500닙. 초[燭] 100자루 [매 자루 무게 3냥씩]. 포육 
10접. 말린 해삼 1섬. 말린 홍합 1섬. 인삼 12근. 참기름 3말. 편포 2접. 말린 노루 5마
리. 말린 꿩 60마리. 미역[甘藿] 200근. 좁쌀[粟米] 7섬. 메밀[木米] 3섬. 황밀 30근. 오
미자 2말. 표범가죽 1장. 배[生梨] 100개.

一. 함경도에 복정：응자 8연.

一. 양 의사(醫司)에 복정：황기 3근. 도라지 2근 13냥. 백출 3근 8냥. 방풍 2근 12냥. 산약 
2근 10냥. 백작약 2근 11냥. 산앵두 씨 2근 10냥. 창출 3근 8냥. 적작약 2근 8냥.

一. 황해도에 복정：백렴(白蘞) 5근.

一. 각 도의 응자 분정 수

경상도 19연. 강원도 15연. 함경도 8연. 전라도 8연. 충청도 2연. 이상 응자 52연.
국왕 전 20연. 집정 4인에게 각 1연. 봉행 6인에게 각 1연. 반전(盤纏) 15연. 나머지 수 7연. 

갑오(1654) 11월 19일
 

경상감사 권우(權堣)의 장계. 통신사가 이미 차출되고 출발 기일이 멀지 않은데, 바다를 건
너갈 배는 비변사에서 분부하여 이미 좌우 수영에 분정하였거니와, 전례를 상고하면 바다를 
건널 때 각 항목으로 들어가야 할 잡물이 극히 많은데, 반드시 미리 먼저 강구하여야만 때를 
당하여 궁색하게 될 우려가 없을 수 있으며, 계미년(1643) 통신사 때 다른 도에 분정한 잡물
이 미처 맞추어 같이 오지 않았으므로 궁색한 일이 많았다고 하니, 각 도에 분정한 잡물과 
배에 사용될 여러 도구와 격군을 아울러 한결같이 이전의 등록대로 해조에 명하여 미리 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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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통신사의 행차에 사용될 잡물
은 한결같이 이전 등록대로 이미 계하하여 각 도에 분정하였는데, 이렇게 회이하며, 분정한 
잡물은 기일에 맞추어 수송 납입하여 이전과 같이 궁색하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다시 더 여러 도에 신칙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11월 19일 좌승지 신 조(趙)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12월 18일
 

예조의 계목에 이르기를, “일본 통신사가 가져갈 예단 및 여행 중에 사용할 잡물은 한결같
이 전례대로 하고, 한편으로 계미년(1643)에 추가로 마련한 수량을 보태어 넣으라고 이미 계
하하여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전례에 의거하여 각 도에 분정하였는데, 계
미년(1643)에 뒤늦게 추가로 마련한 물자는 출발 기일이 촉박하여, 인삼 5근, 대절참먹[大節
眞墨] 50정, 작은 은장도 10자루, 색필 50자루는 해당 관청에서 준비하여 보내고, 백작약 등 
9종을 아울러 약재 45근은 양 의사(醫司)에서 준비하여 보냈는데, 이제는 출발 기일이 아직 
멀었으니, 은장도와 색필 등과 같이 지방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비록 부득이 그대로 
해당 관청에 책임지우지 않을 수 없으나, 인삼과 참먹은 해당 도에 보태어 분정함이 마땅하
며, 또한 그 때는 일광산에 치제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폐백 피륙과 돗자리, 그릇, 향촉 등의 
물건을 또한 준비하여 보냈지만, 이번에는 치제를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으니, 문위역관이 문
답하고 되돌아 온 뒤에 따라서 품의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갑오(1654) 12월 29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가 도해역관(渡海譯官)이 오기를 고
대하다가, 도해역관 이형남(李亨男)이 내려온 뒤에 돌아가기를 매우 다급하게 재촉하는데, 새 
부사 신 정창주(鄭昌冑)147)가 아직 도임하지 않았으며, 신의 질병이 이전과 같기로 부득이 

147) 정창주(鄭昌冑,1606-)：자는 사흥(士興), 호는 만사(晩沙), 또는 만주(晩洲)이다. 인조 15년(16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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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위관 진주목사 신 이유창(李有淐)이 이달 19일에 동 차왜의 상선연을 혼자 베풀었는데, 이
달 20일 도부한 접위관 진주목사 이유창의 이문 내용에, “이달 19일 목사가 관소로 나가 차
왜 다이라 나리노부 및 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1명 등의 상선연을 전례대로 베풀고, 예조
에서 내려 보낸 예단을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고, 그대로 ‘여러 달 오래도록 지체하였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위로하였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저희들이 오래도록 지체하였을 뿐 아니
라, 접위관께서 접대하는 일 때문에 여러 날 머물러 계셨으니 매우 미안할 뿐 아니라, 누차 
연회를 베풀어 증정하시는 예단을 매양 넉넉하고 후하게 주시니 더욱이 황공하고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다’고 하며 재삼 사례하여 마지않았으며, 또 말하기를 
‘저희들이 통신사를 오게 청하는 일로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이제 장차 바다를 건너면서 
세 사신의 직함과 성명을 알고싶다’고 운운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것
은 조정에서 이미 확정하였는데, 사신의 직함과 성명은 현재 또렷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더
니, 차왜가 말하기를 ‘제가 비록 미처 들어 알지 못하고 간다 하더라도, 세 사신의 직함과 성
명은 뒤에 대마도로 되돌아가는 편에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미리 에도에 통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풍도(風度)가 있고 화협(和協)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이전에 청한 바처럼 여행 중에 어
긋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접위관은 오로지 보고하여 
알리기만 하고, 조정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하였음. 차왜가 또 말하기를 ‘응련(鷹連)이 깃을 
가는 것이 바로 4-5월 경인데 미리 이 뜻을 알아서 전일에 진달한 것처럼 섬에 들어가서 죽
게 되는 우려가 없게 해 달라’고 하거늘, 목사가 답하기를 ‘이는 일찍이 이미 해조에 보고하
여 알렸다’고 하였음. 아홉 잔으로 예를 마친 뒤에 그대로 파하여 나왔고, 사연을 치통하는 
일”이라고 이문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문위역관 이형남이 내려갈 때 
부사(副使)의 교체 여부를 미처 조정하지 못하였기로, 이형남이 와서 묻기를, “세 사신의 직
함과 성명을 생각건대 도주가 반드시 물을 것인데 어떻게 대답할지?” 운운하거늘, “네가 바다
를 건너가기 전에 생각건대 반드시 조정될 것이니, 차출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먼저 
내려가라”고 분부하여 보냈는데, 동 부사를 유창(兪瑒)으로 차출한 뒤에 즉시 파발로 형남에게 
통지하였거니와, 설혹 형남이 미처 들어 알지 못하고 갔더라도, 관왜(館倭)의 왕래가 이어지고 
있으니, 아무 아무가 차출된 것을 비록 별도로 통지하더라도 저절로 알 수가 있겠으며, 응련
은 수량을 넉넉하게 하여 더 보내달라는 일로 차왜 다이라가 전후로 누누이 이야기하여, 묘당
에서 복계하여 두 세 연을 더 보내도록 허락하였으나, 계미년에도 또한 더 보냈으므로 분정할 

문과에 급제하고, 효종 5년(1654)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승지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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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계미년(1643) 수량에 의거하여 더 정하였으니, 이제 짐짓 그냥 두었다가 문위역관이 되돌
아오기를 기다려서 그가 말하는 바를 듣고 품의 조처함이 적당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
지? 순치 11년(1654) 12월 29일 좌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12월 26일

경상감사 권우가 이달 11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방금 계하하기
를,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은 계미년(1643)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
하여 계목에 후록하였는데, 그 중 상선(上船) 2척과 하선(下船) 2척, 소선(小船) 2척에 격군
(格軍)을 아울러 본도에서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음. 일시
에 도부한 동 예조의 관문 내용에, “방금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을 전례대로 마련하고, 이 
이외에 가감할 곳이 있으면 문위역관이 되돌아 온 뒤에 조정하며, 일본국왕 이하 예단 잡물
을 먼저 마련하라는 일로 관문한다”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방금 통신
사 잡물을 한결같이 이전의 등록의 수량대로 마련하라고 계하하였으니, 관문 후록을 상고하
여 분정을 받은 각 지방관에서는 조처하여 준비하고, 다시 분부하는 즉시 수송하여 동래로 
납부하라는 일로 관문을 보낸다”고 하였음. 동 바다를 건너 갈 배 6척은 좌우 수영(水營)에 
분정하여 만드는 것이 전례이기로, 일찍이 이미 두 수영에 분정하였거니와, 수영에 있는 등
록을 상고하였더니 배에 사용될 잡물은 본도 및 호남과 호서에 분정하였으며, 격군은 전라도
와 본도에 분정하였는데, 이제 이번 관문 내용에는 격군도 아울러 본도에서 미리 일일이 만
들고 간택하라 하였고, 다른 도에 분정하는 여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바, 그 연유를 모르
겠음. 대개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잡물로는, 풍석(風席) 190닙(立), 숙마(熟麻) 새끼줄[線索] 
1,225발[把], 숙마(熟麻) 각 항목의 밧줄[注索] 971근 7냥, 산마(山麻) 각 항목의 밧줄 679근 
14냥, 초둔(草芚) 40번이라고 등록에 실려 있는데, 6척의 배의 대소가 같지 않고, 들어가는 
잡물 또한 그 선체의 대소에 따라 가감되니, 이로 미루어보면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그 수량
이 매우 많음을 알 수가 있음. 계미년(1643)에 충청도에 분정한 바 초둔 42번, 풍석 167닙, 
숙마 새끼줄 1,008발, 숙마 791근, 산마 379근 8냥이라, 두 도에 배정된 것이 두 척의 선박
에 사용되는 양에도 차지 않으며, 선박의 못으로 사용할 정철(正鐵)에 있어서도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그 수량이 또한 많으나, 원래 호남 호서에는 분정하지 않고 모두 본도에서 마련하였
으며, 6척 배의 격군 302명 중에서 전남도에 분정한 격군은 단지 40명이고, 그 나머지 262명
은 본도에서 정하여 보내고, 또한 자장목(資裝木)을 갖추어 지급하는 규정이 있거니와, 계미년
(1643)에도 배에 들어갈 잡물은 들어갈 수량의 다소가 분명치 않아 각도에 분정한 물건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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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부족하여 본도에서 임시로 갑자기 장만하였는데, 이번에는 전례에 분정한 물건마저도 다
른 도에 분정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해조에서 등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여 이렇게 된 소
치인지라, 동 선박에 사용될 잡물 및 격군을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참고하여 그 들어갈 분량
을 추가로 마련하여 호남과 호서에도 균일하게 분정하게 하며, 이번에 해조에서 마련한 예단 
물종 및 반전 잡물을 계미년(1643) 등록과 비교하면 가감된 곳이 많은데다가, 호조에서 마련
하는 것과 다른 도에 분정한 것을 아울러 뒤섞어서 본도에 분정하였는바, 계미년(1643) 통신
사 때 추가로 고쳐 마련한 일은 해조의 등록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어긋나는 차이가 있
게 된 것인지, 해조의 등록이 혹 산실되었는지, 명백하게 조정하지 않고 각 지방관에 분정하
는 것은 안되겠기로, 전후의 물종이 어긋난 차이가 있는 곳을 기록 성책하여 해조로 올려 보
내오니, 해조에 명하여 한결같이 전례에 의거하여 급속히 조정하여 분부하실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 내의 사연을 살펴보
니, 거기에 누누이 이야기한 것은 배에 사용될 잡물 및 격군을 다른 도에 분정하지 않았다는 
일 및 예단과 반전(盤纏) 잡물을 계미년(1643) 등록에 비하여 가감한 것이 많다는 일이거니
와, 당초 통신사 사목(事目)을 계하할 때, 계미년(1643) 사목을 가져다 상고하니, 상선 2척과 
하선 2척, 소선 2척에 격군을 아울러 본도에 명하여 미리 먼저 만들고 간택하여 호송하게 한
다고 실려 있었으며, 분정등록에도 또한 다른 도로 분정하여 행회한 일이 없으므로, 단지 계
미년(1643) 원 단자(單子)를 베껴 적어 계하하여 본도에 분부하였는데, 잡물 및 격군 분정의 
수를 이렇게 명백하게 치계하였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그 때 담당 관리가 살피지 아니하고 
등록에 실어놓지 않은 소치임. 통신사의 행차에 해당 도만 그 고통을 지나치게 받으니, 다른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아울러 책임지우는 것은 불가하여, 잡물과 격군 등은 한결같이 계미년
에 분정한 수대로 시행할 것이며, 예단과 반전의 잡물 가운데 약군(若君)과 위덕원(威德院), 
일광산(日光山)의 예단은 이번에는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계미년(1643) 사행이 출발하기에 
임하여 추가로 마련한 물건은 다른 도에 미처 분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해조에서 가져다 장만
한 것을, 이번에는 각 도에 분정하였으니, 이것이 가감이 있게 된 까닭이거니와, 그 가운데 
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및 달리 추이(推移)하여 감할 수 있는 물건은, 본도에서 올려 보
낸 성책 및 본조에 보관한 등록을 상세히 상고하여 다시 품의 조처함이 마땅하니, 이 뜻을 
호남과 호서 감사에게 아울러 행회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12월 22일 우승지 신 홍
(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본도에서 올려보낸 성책 및 
본조에 보관하는 등록을 상호 참고하였더니, 계미년 단자 가운데 황밀 100근을 본도에 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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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황조포(黃照布) 30필을 해조에 분정하였는데, 그 때 감사가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을 
거론하면서 바꾸어 분정할 것을 청하였거늘 장계대로 바꾸어 정하였다가, 그 사행이 출발하
기에 임박하였을 때 황조포를 해조에서 갖추어 보내었는데, 이는 해조에서 한 때 변통한 것
으로 원래 입계하여 조정한 일이 없었으며, 통신사의 행차에 해조에서 마련하여 보낸 물건은 
한정이 없기로 한결같이 계미년 당초 계하한 공문에 의거하여 각각 두 곳에 분정하였는데, 
황밀은 본도에서 마련하고 황조포는 해조에서 마련해 보내는 일로 다시 신칙하였음. 유매먹
[油煤墨]은 계미년에 마련하여 보낸 수량 395정이 모두 본도에 분정하였다가, 그 뒤 본도의 
장계로 말미암아 해서(海西：황해도) 및 호남 호서에 280정을 옮겨 분정하였는데, 계미년
(1643)에 추가로 마련한 반전으로 호조에서 장만한 것은 이미 벌써 호남 호서로 옮겨 분정하
였으니, 이제 또 더 분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번에 해서에 분정하지 않은 것은 일광산에 
별도로 사용할 예단이 있을까 우려해서이고, 또한 서쪽 지방의 물력을 염려하여 짐짓 분정하
지 않았는데, 본도에서는 또한 혼자 담당하는 일이 많아서 번민한다고 일컫는 것은 당연하니, 
본도에 분정한 유매먹 245정 가운데 110정은 황해도로 옮겨 분정하며, 도해역관이 되돌아 온 
뒤에 만약 특별히 사용할 일이 있다면 각 도 및 해조에서 대략 추가로 분정함이 마땅하고, 
인삼은 계미년(1643)에 분정할 때 8근을 본도에 분정하고 12근을 강원도에 분정하였고, 또 5
근은 사행이 출발하기에 임박하여 해조에서 장만한 것을 취한 것이므로, 이번에는 본도에 3
근을 더하여 분정하고, 2근은 강원도에 분정하였는데, 본도에 3근을 더 분정한 것을 걱정하
니, 본도의 일의 형편을 또한 보살펴야 마땅하기에, 강원도에 추가로 분정한 수량과 함께 일
체 줄여서 없애고, 해조에 명하여 한결같이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보내게 하며, 각
종 약재는 계미년(1643) 당초 마련한 수가 극히 적었으므로, 출발하기에 임박하여 추가로 마
련하는 일이 있었으나, 미처 지방에는 분정하지 못하고 의사(醫司)에서 책임지고 장만하였지
만, 이제 의사의 물력이 또한 지탱하기 어려우니, 전일에 하지 않던 일을 또 다른 도에 파급
하여 분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아울러 본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계하하였더니, 본도에서는 
계미년(1643) 등록에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오로지 의사에 책임지우거나 다른 도로 
옮겨 분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위와 같으니, 반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고 반은 의사에 
명하여 마련하여 보내게 하며, 백렴(白蘞)은 해당 의사에서도 항상 공물 수량이 적다고 하여, 
생산되는 황해도에 분정함이 마땅하니, 해조 및 각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1
년(1654) 12월 26일 행도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미(1655) 2월 25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통신사의 출발이 멀지 않은데 이형남이 되돌아 온 뒤 품신하여 정
할 일이 많으나, 이형남이 아직도 돌아온다는 보고가 없으니 매우 괴이하고 의아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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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계미년(1643) 통신사를 들여보낸 것과 출발 기일을 아울러 모두 저쪽에 알렸으니, 이제 
또한 자문(咨文)을 보내는 것은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하였는데, 전교
에 “윤허한다” 하셨음.

을미(1655) 3월 초2일

문위역관 이형남과 박원랑(朴元郞)148) 등의 수본 내용임. “소인 일행이 지난해 12월 27일 
날이 밝아서 부산 앞바다에서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니, 풍랑이 하늘에 닿아 배 안의 사람
들이 모두 멀미로 인사를 살피지 못하였는데, 겨우 배를 통제하여 해시(亥時) 무렵에 대마도
의 악포(鰐浦)에 도착하였고, 기다리던 왜인 및 별송(別送) 두왜(頭倭) 후지 자에몽[藤左衛門]
이라 이름을 칭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육지에 내리니, 즉시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
政]가 그 후지 자에몽[藤左衛門]을 데리고 와서 만나보고는 도주의 말로 문안하였음. 28일 미
시(未時) 쯤에 발선하여 60리를 가서 금포(金浦)에 멈추어 자고, 29일 묘시(卯時)에 발선하여 
80리를 가서 압뢰(鴨瀨)에 도착하니, 도주가 두왜 후루카와 간헤이에이[古川勘兵衛]라 이름을 
일컫는 자를 보내어 은근이 위로하고는, 인하여 돛을 올려 발선하여 80리를 가서 미시 쯤에 
부중(府中)에 도착하여 즉시 육지에 내렸는데, 도주가 두왜 2인을 보내어 은근히 치사(致謝)
하였음. 정월 초1일은 곧 새해인지라, 도주 이하 노소 장관(將官)이 서로 축하하느라 분주하
여 접촉하지 못하다가, 초5일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 등 5인이 관소에 와서 보고는, 
도주의 뜻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즉시 접촉하는 것이 당연한 예이지만, 그러나 신정(新正)일 
뿐 아니라, 근래에 추위에 건강을 손상하여 진작 접촉하지 못했으니 허물하지 말라’고 하였
음. 도주의 병에 차도가 있은 뒤 13일 오시(午時)에 도주의 성 안에 갔더니. 봉행 두 사람이 
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여 헐소청(歇所廳)으로 인도하여 들어갔는데, 도주가 의관을 갖추고 나
와 본청(本廳) 정단(正壇)의 동벽(東壁)에 앉고, 별폭으로 부친 잡물은 미리 먼저 차단(次壇)
에 배치하고서, 문위서계(問慰書契)를 다이라 나리노부가 가지고 앞서 인도하여 차단에 이르
러 소인에게 주기에, 소인이 받들어 가지고 몇 걸음 쯤 나가니, 봉행 1인이 꿇어앉아 받아서 
북벽(北壁)의 탁자 위에 봉안하였고, 도주가 일어나자 소인 등이 재배례를 행하고, 도주가 답
으로 읍을 하였으며, 소인 등이 도주 앞으로 나아가 조정의 명령을 말하기를 ‘태수께서 오래 
에도에 있다가 폐단 없이 영광스레 되돌아 왔기에, 특별히 도주의 노고를 생각하여 저희들을 

148) 박원랑(朴元郞,1620-?)：무안박씨로 자는 원지(元之)이다. 인조 23년(1645)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
학에 종사하였으며 교회(敎誨)와 주부(主簿)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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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어 위문하였다’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귀국이 안녕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람을 보내어 위문하시니 감사하기 그지 없다’ 라고 하고는, 그대로 토배(土盃)로 세 잔을 
마신 뒤에, 또 말하기를 ‘통신사는 이미 차출되었는가? 직함과 성명을 상세히 말해 달라’고 
운운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사신은 현재 아직 차출되지 않았 미처 듣지 못하고 왔다’고 하
였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지난 해 차왜가 갈 적에 이전보다도 직급이 높고 화협(和協)149)
할 사람을 차출해 보내 달라는 뜻으로 말을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조처하였는가?’라고 하기
에, 소인이 답하기를 ‘사신의 왕복이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본디 이전의 규정이 있는데, 이번
에만 직급이 높은 사신을 별도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은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운운하며 준절
하게 물리쳤더니, 다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화협’에 대하여는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
政]가 부산에 갔을 때 일찍이 자세히 진술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이미 통촉하고 있는데 어찌 
꼭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주가 말하기를 ‘품고 있는 사연이 많은데, 달장로(達長老)는 
곧 깊숙이 거처하다가 처음 온 사람이라, 두 나라의 접대하는 규정을 모르며, 몸을 숨겨 방
관하고 있으니 허다한 이야기를 다 토로하지 못하였다’ 운운하고는 들어간 뒤에, 달장로와 만
쇼잉 수승(首僧)과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 등과 밥상을 마주하여 잔치를 베푼 뒤에 날
이 저물어 파하였습니다. 21일 달장로가 그 절로 청하여 잔치를 하였는데, 곧 이떼이앙[以酊
庵]이었습니다. 대청 북쪽 벽 탁자 위에 ｢조선국왕전하만만세(朝鮮國王殿下萬萬歲)｣라고 한 
전패(殿牌)가 있기에 소인이 의관을 갖추어 전폐 앞에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는 즉
시 편복(便服)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장로는 재삼 안부를 묻는데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자리를 파할 무렵에 장로가 말하기를 ‘지금 대군 앞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은 심술이 불량하니 장차 통신사가 출발할 적에 문서를 은근하게 만들어 보내어 탈을 잡
히지 않도록 함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기에, 소인이 말하기를 ‘통신사의 행차에 오가는 문
서는 본디 이전의 규정이 있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장로의 지나친 우려가 아닌
지?’라고 하고는 파하였습니다. 26일 도주가 별연(別宴)이라 칭하면서 두왜를 보내어 간청하
거늘 도주의 성 안으로 갔더니, 봉행 두 사람이 나와서 인도하여 후당(後堂)에 들어갔는데, 
이 당(堂)은 곧 도주가 특별히 통신사를 위하여 지은 집이라 하는데, 극도로 화려하였습니다. 
도주가 편복으로 나와서 또 별당으로 인도하여 들어가 좌우 사람을 물리치고 봉행 다이라 나
리다카 등 몇 사람만 불러서 종이 한 장을 내어 보이는데, 곧 통신사가 있었을 때 여러 곳에 
보낸 서계 및 예단과 예의 절차의 일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도주가 소인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여 재삼 읽어 주며 말하기를 ‘선대군(先大君) 때는 귀국의 사신이 누차 왕복하여 사정을 익
히 알았기에 비록 비방하는 말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헤아려 조처하였는데, 이제는 새 대군이 

149) 화협(和協)：서로 마음을 툭 털어놓고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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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하고 유약하여 일의 체면을 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매우 급하게 화
를 내며, 그 밖의 여러 집정(執政)들은 잘 보여 기분을 맞추는 것을 위주로 하니 장래에 난감
한 형편을 이루 말로 다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귀국에서는 매양 공갈한다고 트집을 
잡거나 혹은 지휘를 받는다고 억측하니 감히 진달할 수 없을 듯한데, 그렇지만 이제 이번 통
신사의 행차는 곧 두 나라의 큰 일인지라, 저는 두 나라 사이에 처하여 피차의 형세를 진달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귀국에서 어떻게 알겠는가? 통신사를 들여보낼 때 귀국에서의 비용
이 혹 적지 않을 득하나, 저 또한 통신사를 모시고 왕래할 때 여러 곳의 예단과 그 밖의 비
용으로 드는 물건이 귀국보다 10배나 되니, 이 번민이 어떻겠는가? 통신사가 갔다가 올 때 
일본 사람이 칭찬하면 저 또한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도 체면 없음이 어떻겠는가? 
통신사가 만약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처신하면 일본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일이 
생길까 우려되니, 허다하게 허비되는 물자는 오히려 이야기 할 것도 못되며, 조정에서 보내
는 뜻이 도리어 헛된 곳으로 돌아가서 당초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지금 진술하는 
것은 곧 미봉해보려는 계획이지 제 자신을 도모하려는 계획이 아니다. 첨지(僉知)께서는 귀국
하여 예조 대인 앞에 잘 고하여 달라’고 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보여 주신 20건 가운데 18
건은 예조에 고하였으니 조처가 어떠할지는 모르겠거니와, 어필 및 권현묘(權現廟)의 향화(香
火) 자금에 대한 것은 결코 예조에 돌아가 고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거절하였더니, 도
주가 안색을 바꾸어 말하기를 ‘첨지의 소임은 피차간의 사정을 통하는 사람인데. 저의 하는 
말을 예조에 전달하지 않겠다고 운운하는 이야기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 임진년(1652)에 귀
국의 선대군(先大君) 어필 및 여러 재상이 제술한 시(詩)가 아직까지 일광산 동조(東照) 권현
묘당에 있는데, 첨지께서는 어찌하여 문득 이렇게 발언하시는지? 이에야스[家康]의 태평(太
平) 이래로 두 나라의 두터운 교분이 더욱 돈독하고, 저 역시 선조(先祖) 이래로 두 나라 사
이에 있으면서 온갖 주선을 해 온 지 이제까지 60여년 동안 조금도 우호를 잃은 적이 없으
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수년 이전 이에야스[家康]의 묘당(廟堂)을 만쇼잉에 창건
한 이후 대군(大君)이 장로를 보내와서 조석으로 분향하는데, 귀국에서 어찌 유념해 줄 일이 
없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말하기를 ‘유념해 달라는 일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것
인가?’라고 하자, 도주가 말하기를 ‘이에야스[家康]는 다이라 히데요시[平秀吉]를 공격하여 없
애고 사신을 보내어 강화한 이후, 두 나라가 이렇게 평온한 것은 모두 이에야스[家康]의 덕이
다. 조정에서 이에야스[家康]의 신의를 유념하여 주시어 특별이 향화(香火)의 자금을 허락하
여 두 나라가 더욱 성신을 두텁게 한다면 대군이 기뻐함이 어떻겠는가? 제가 에도에 있을 적
에 집정 등이 묻기를, 「권현묘당을 창건한 뒤에 조정에서 별도로 염려하는 일이 있었는
가?」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대마도로 돌아간 뒤에 장차 이 말뜻을 고하면 생각건대 반드시 
유념해 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운운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도주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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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입으로도 말할 수가 없다. 히꼬미쯔[彦三]는 곧 도주의 아명(兒名)
이 아닌가? 그 송사(送使)를 지금까지 없애지 않는 것은 일이 매우 근거가 없다’고 운운하며 
시비를 많이 하였고, 더구나 이런 시일에 또 일선(一船)을 얻고자 하니 인심을 헤아리기 어려
웠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귀국에서는 단지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른다. 제가 비록 형편없으
나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임오년(1652) 분의 히꼬미쯔[彦三] 도서(圖署)는 다이라 나리다
카[平成幸]와 죠슈자[恕首座], 후지 도모나와[藤智繩] 등을 시켜 가지고 내어 보내면서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로 고쳐 적어 달라는 일로 진달하였더니, 조정에서 특별히 저희 섬이 척박함
을 유념하시어 그대로 되돌려 주시어 지금까지 조정의 덕택을 감축드리는데, 어찌 감히 이런 
말을 발언하시는가? 새 대군이 전위(傳位) 받은 뒤로 대소 사정이 전에 비해 각기 다르므로, 
다치바나 나리마사[橘成正]가 죽고 그 교대로 봉행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를 특별히 차출한 
데는 그 의도가 있는데, 첨지는 어찌하여 생각하지 않는가? 가까운 시일에 마땅히 다이라 나
리수케를 내보내어 각 조목의 조건을 예조에 상세히 진술하면 절로 변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
니, 이제 첨지와 더불어 논란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왕년에 다치바
나 나리마사가 부산으로 나가서 이 일을 동래에 자세히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동래영감께서 
제멋대로 결코 장계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일러 거절하였으니, 이제 비록 다이라 나리수케를 
부산으로 내보내더라도 따라 줄 리는 만무하며, 또한 지난해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가져간 
서계 종이 위의 글자에 약조를 어긴 것이 있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예조에서 이치에 의거하
여 준절하게 물리칠 때 다이라 나리노부가 부산 왜관의 두왜와 상의하여 고쳐 바친 것은 다
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주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 즉시 다이라 나리노부를 불러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뚜렷한 일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부산에 있을 때 피차 간에 서로 버티며 
여러 달을 지내다가 부득이 하여 관수 및 이대관왜(二代館倭)와 더불어 십분 상의하여 고쳐 
적어 바쳤다는 뜻으로 일일이 곧바로 고하였더니, 도주가 책망하고는 말하기를 ‘치(致) 자나 
증(贈) 자가 앞서의 규정에 어긋남이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도[道春]이 초고를 잡은 글
자는 나도 그 사이에 손을 대지 못하는데, 하물며 네가 다른 나라로 나가서, 작지 않은 서계 
문제를 나에게 고하지 않고 갑자기 혼자 독단하였으니, 모두 극형의 죄가 아닐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관수는 곧 제1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의 아들입니다. 다이라 나리노부가 죄
를 받으면 그 자식은 그 가운데서 면하지 못하므로, 다이라 나리다카가 문득 말하기를 ‘다이
라 나리노부는 연소한 사람이라. 일의 경중을 모르고 일 처리를 망녕되이 혼동하여 엄중한 
법률로 처벌함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였으나, 뭇 사람이 보고 듣는데 어떻게 하였는지 모릅니
다. 다이라 나리노부 역시 도주가 총애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하던 말을 돌이켜 생각하더
니 침묵하여 멈추었습니다. 소인이 말하기를 ‘다이라 나리노부가 도주에게 품의하지 않고 임
의로 고쳐 적은 것을 책망하는 것은 과연 그렇지만, 도[道春]이 만든 초고를 감히 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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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대지 못한다고 운운한 이야기는 실로 그 뜻을 모르겠다.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예조에
서 전례대로 집정에게 서계를 보내는 규정이 있는데, 그 때 회답서계 종이에 만약 치(致)나 
증(贈) 자를 적어 준다면 사신이 묵묵히 받겠는가? 도주의 말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
였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제가 다이라 시게오키[平調興]와 서로 송사를 할 때, 도슌이 힘껏 
다이라 시게오키를 구원해 주어서, 뜻대로 되지 못하고 일마다 어색하게 되었다. 이런 글자
를 일부러 써 보냈다면, 저 또한 이 때문에 마음을 달이며 번민한다. 통신사에게 가져 오는 
회답서계는 제가 마땅히 만분 주선할 계획이나, 만약 그 때 혹시라도 도슌이 적었다면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일은 도주가 가운데
서 선처하기에 달려 있는데, 두 나라 사이의 일을 허술하게 보지 말고 성심을 다해 힘을 쓰
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또한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문서로 말하자면 이미 정해진 격식
이 있어서 금석과 같은데, 근래에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와 다이라 시게오키 등이 나올 때 예
조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연속하여 써 보내니 이 또한 무슨 의도인가? 약조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예조에서 굳이 고집하여 받지 않을 무렵에, 미봉하느라 이번만 받았거니와, 후일 
만약 참판 앞으로 서계를 만들어 보낸다면 받아 줄 리가 만무하니 일절 써 보내지 말라’는 뜻
으로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도주가 답하기를 ‘평상시에 오가는 서계는 조금도 어긋난 일은 
없었으나, 대군이 분부한 일이면 부득이 참판 앞으로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데, 이는 장로가 
관장하는 것이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의 절박한 번민을 귀국에
서 어떻게 상세히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매사를 장로에게 미루는 것
은 실로 성신(誠信)의 바른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답하기를 ‘우연히 대단한 일
이 아니라면 모쪼록 주선할 계획이나, 다만 뒷날 장로가 어찌 할지 모르니 매우 우려된다’고 
운운할 무렵에, 봉행 다이라 나라수케[平成扶]가 말하기를 ‘다쯔 죠로오[達長老]가 와서 대청
에 기다리니, 수 많은 이야기를 이제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하여, 도주는 
들은 즉시 일어나 들어갔습니다. 소인 등이 후당으로 되돌아 나오니, 다쯔 죠로오 및 만쇼잉 
수승(首僧)과 죠주잉[長壽院] 서승(書僧)이 잇달아 들어와서 서로 대하여 두 번 읍을 하고 그
대로 앉아 마주하여 밥을 먹었습니다. 이른바 만쇼잉 수승은 대군이 맡겨보낸 권현묘당(權現
廟堂)에서 조석으로 분향하던 승려이고, 죠주잉의 서승은 서수좌(恕首座)가 중풍에 걸린 뒤에 
이 승려로 문서 담당을 교대하였다고 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다쯔 죠로오가 말하기를 
‘저는 곧 깊은 곳에 거처하는 사람으로 당초 두 나라에서 두텁게 사귀는 도리를 모르는데, 요
사이 보니 도주가 귀국을 향하는 정성이 더할 수 없이 극진함을 보았다. 지난 해 권현사당을 
창건하더니 이번에는 또 이 후당(後堂)을 건축하였는데, 도주가 비용으로 쓴 물자를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것이다. 권현묘당은 두 나라가 장구토록 안녕하게 하려는 계획이고, 이 후당
을 건축한 것은 귀국의 통신사를 접대하기 위한 뜻이니 그 성신(誠信)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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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신사가 오면 반드시 권현묘당에 유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거늘, 소인이 답하
기를 ‘두 곳을 건축하는데 비록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서 알면 그만이
지 무슨 염려해야 할 일이 있겠는가?’ 하였더니, 죠로오가 말하기를 ‘첨지의 말이 사실 그렇
다면 도주가 귀국을 위한 정성의 의도는 한갓 힘만 허비한 것이다. 이 일은 제가 주관할 바
가 아니나, 여론을 들어보니 귀국에서는 이에야스[家康]의 덕의(德義)에 유념하여 특별히 분
향의 자금을 허락하여 두 나라가 영원히 우호하도록 함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므로, 감히 이
렇게 언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한결같이 약조를 준수하여 
조금도 다시 고칠 리가 없으니 번거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또한 말을 만들어 거
절한 뒤에, 9잔의 예를 행하고 나서 파하였습니다. 대개 다쯔 죠로오는 고오 죠로오[洪長老]
에 견줄 것이 아니고, 용모가 험악하고 하는 말이 매우 침침하여 은연히 공갈하니, 그 마음
이 어디에 있는지 극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달 초5일 봉행 3인이 회답서계 1통과 별폭 1통을 가지고 관소로 와서 전해 주거늘, 받아
서 열어 본 뒤에 동 별폭에 부치는 잡물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받아서, 일행을 호송하는 세
견 제1선 송사왜에게 주어 싣게 하였습니다. 초6일 상선연(上船宴)을 청하기에 의관을 갖추어 
도주의 성 안에 가서 의식 대로 예를 행하였는데, 도주가 말하기를 ‘귀국에서 첨지를 보내어 
위문해 주시니 감사하다. 전일에 글로 적어 보여준 것은 오로지 미봉하려는 데 있으니, 무릇 
진술한 일을 지나치다고 우려하지 말고 일일이 굽혀 시행하라는 뜻을 예조대인 앞에 잘 진달
해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운운하고 들어간 뒤에, 다쯔 죠로오 및 만쇼잉 수승과 죠주잉 서
승,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 등이 나와 좌정한 뒤에, 다쯔 죠로오가 많이 노한 기색을 가지고 
말하기를 ‘엊그제 들어온 다이라 나리오키[平成興]가 가져온 예조참판의 회답서계를 열어보
니, 역관을 들여보내는 데는 이전의 규정이 없다고 운운하여 적어 보냈는데, 이로써 본다면 
귀국에서 일본을 향하여 성신으로 두텁게 교제한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거짓말이다. 새 대군
이 전위(傳位)한 뒤로 만사가 이전과 다르기에, 이제 지금 이 통신사의 행차에는 난처한 일이 
많을 것이므로 역관을 청하여 와서 허다한 곡절을 면전에서 진술하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도주가 귀국을 위하여 미봉하는 일이다. 무슨 체면에 손상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전례에 
의거하여 방색하는가? 첨지 등을 이미 들여보낸다고 답하였으면 피차간에 편한데 이런 지경
에 이르니 이것이 무슨 성신의 도리인가? 이는 일본을 멸시하는 소치이다’라고 하며 불량한 
말을 많이 발언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죠로오는 어찌하여 이렇게 노하여 말하는가? 작지 
않은 두 나라 사이의 문서에, 말을 꾸며 주고받는 것은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니다. 도주가 에
도에 오래 있다가 폐단 없이 섬으로 돌아왔다면 우리 쪽에서 전례대로 역관을 들여보내어 위
문하는 규정이 있으니, 만약 진달할 일이 있으면 그 때 이야기하여도 불가하지 않은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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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먼저 서계를 보냈으니, 이는 먼저 일의 체면을 잘못한 소
치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허물이 있는가?’ 하였습니다. 다투어 변론할 무렵에 봉행 다이라 나
리다카와 죠주잉 서승이 곁에서 말을 만들어 정지하게 한 뒤에, 마주하여 밥을 먹고 잔치를 
베푼 뒤에 해가 저물어서 파하였습니다.

초7일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와 다이라 나리쓰라[平成連],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 
등이 관소로 와서 말하기를 ‘이번 통신사가 에도로 들어가서 되돌아 올 적에는 도주가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에게 전위한 뒤에 부자가 일행을 모시고 나올 것인데, 그 때 비용으로 쓰일 
물자가 평상시보다 배가 되어, 무슨 물자로 여러 곳에 수응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귀
국에서 만약 이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주가 견디기가 어려울 형편’이라 하면서 종일토록 누
누이 이야기하는데, 이는 모두 불측한 말이기로 소인이 답하기를 ‘공들이 하는 말은 모두 객
담(客談)이다. 우리나라는 난을 겪은 뒤로 경비가 모조리 고갈되고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
서 만민이 굶주리니 이웃나라의 급한 사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운운하여 틀어막았더니, 
평성부가 화를 내어 말하기를 ‘첨지가 일마다 이렇게 틀어막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제가 또
한 오래지 않아 부산으로 나갈 것인데 그 때 절로 처치할 길이 있으니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마쓰다히라 비젠노카미[松平備前守]와 산조 다이나곤[三條大納
言], 오다 세쯔노카미[太田攝津守] 이 세 사람은 곧 도주의 사위이다. 통신사가 에도로 들어
갈 때 아마도 예단을 하는 일이 있을 듯하므로 미리 먼저 진달하니 적절하게 헤아려 조처하
여 달라’고 운운하고는 파하였습니다. 

이달 13일 대마도 부중에서 발선하여 연일 역풍 때문에 노를 저어 전진하여 17일에 겨우 
악포(鰐浦)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리다가, 당일 술시(戌時) 쯤에 돌아와서 부산에 도착하였
는데, 서계와 별폭을 먼저 베껴 적어 동봉하여 올려 보내며, 별폭에 부친 잡물은 간품(看品)
하여 바친 뒤에 올라갈 계획이며, 나머지 다른 사정은 별단(別單)으로 적어 올린다는 일임.
순치 12년(1655) 3월 초2일 계하한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도해역관의 수본 내용에 누누
이 한 이야기는 모두가 피차 간에 주고받은 사이의 이야기로 특별히 긴급하게 복계할 일은 
없거니와, 이른바 도주의 세 사위에게 예단을 보내는 일은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사신이 
재량하여 조처하기에 달린 일인데, 도주에게 부조한다는 말은 저쪽에서 이미 말머리를 꺼냈
으니 반드시 그만두지만은 않을 것인지라 참으로 우려되고,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오면 다시 
굳이 청할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단지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잘 말을 만들어 틀어막게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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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3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성하명(成夏明)150)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
로 윤허함.

一. 문위역관 이형남과 박원랑 등이 바다를 건넌 뒤의 별단(別單).

一. 선대군(先大君)151) 사후에 일본은 더욱 태평하여 별로 우려할 일이 없으며, 새 대군이 즉
위하였으므로, 귀국에서 경하로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것은 양국의 성신(誠信)이니, 국서
(國書)에 적는 말은 매우 은근하게 하고, 별폭의 물건은 한결같이 계미년(1643)의 사례대
로 하되, 한 두 종을 적절히 수량을 더하여 보냄이 좋겠음. 응련(鷹連)은 계절이 마침 여
름철인지라 생각건대 반드시 중도에 죽는 일이 많을 것이니 수량을 배로 하여 들여보내
고, 4월에는 응자(鷹子)가 깃털을 가는 시기이니, 털을 간 묵은 매를 들여보내어 그 때 
임하여 매몰되는 폐단이 없게 하며, 또한 별폭에 부치는 준마 2필 중 1필은 워라말로, 1
필은 가라말과 적다말 가운데 순색으로 들여보내고, 안장을 갖추면 좋겠음.

一. 일광산 도오죠[東照] 다이콘겐[大權現] 묘당(廟堂) 영사(靈祠) 앞으로 워라 준마 1필을 들
여보내어 이것으로 폐물을 삼으면 좋겠음.

一. 일광산 다이콘겐[大權現] 묘당(廟堂)과 다이유잉[大猷院] 묘당은 거리가 1-2리 정도이니 
통신사는 먼저 다이유잉에 갔다가 다음으로 다이콘겐으로 감이 좋겠음.

一. 다이유잉 묘당에 통신사가 참예(參詣)할 때 등롱(燈籠)은 귀국에서 이미 주조하여 만들었
다고 하니 이는 다행이며, 악기(樂記) 여러 도구는 정하게 갖추어 들여보내는 것이 매우 
적절함. 또한 제문(祭文)은 은근히 제작하여 보내고 치제할 때의 전물(奠物)은 새 물[新
水]과 새 불[新火]로 숙수(熟手)가 새 옷을 입고 함매(啣枚)하여 손을 대지 않고 조과(造
果)하므로, 계미년(1643) 치제 때 각종 전물(奠物)이 비록 극히 정하였으나 일본의 풍속
과는 달랐기에 사당(社堂)에 진설하지 않고 곧장 대군 앞으로 들였는데, 이번의 전물 여
러 도구는 가져오되 그 가운데 기름에 지지는 물건은 일본 풍속에 맞지 않으나, 호두와 
대추, 밤, 잣, 곶감, 청밀(淸蜜) 등의 물건은 수량을 갑절로 가져와서, 그 중 좋은 것을 
가려 정결한 버들상자[柳笥]에 담아 넣어 치전(致奠)함이 좋겠음. 혹시 익혀서 진설하는 

150) 성하명(成夏明,1595-?)：창녕성씨로 자는 계회(季晦)이며 호는 호산(壺山)이다. 인조 15년(1637) 문과
에 급제하였다.

151) 원본에 ‘선귀대군(先貴大君)’이라 되어 있으나 ‘貴’ 한 글자는 잘못 들어간 글자이므로 번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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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으면 숙수(熟手)가 없어서는 안될 듯하니 숙수 1명을 데려와도 무방함.

一.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담는 상자는 보기에 초초하여 불경(不敬)한 듯하니, 이번 행
차에는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은장식에 칠을 입히고 단자(段子)로 안팎 겹보자기를 만
들어 싸서 보냄이 좋겠음. 일본에서 회답하는 서계는 은자(銀子)로 궤를 만들어 담아 넣
어 보내니, 예사로 여기지 말고 유념함이 좋겠음.

一. 새 대군152)은 나이가 어리므로 신하들이 섭정하여 만사가 전에 비하여 각기 달라서 그 
사이에 주선하기가 극도로 걱정되니, 이번의 통신사는 양순하고 온화한 관원으로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고, 일본의 법을 모르고 때를 헤아려 변통하지 않는 관원이면 일이 생길까 
우려되니 당초에 보내지 않음이 좋을 것임.

一. 귀국에서는 비록 분부하지 않은 일이라도 수시로 고하여 진달하지만, 통신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임의로 한다면 소문이 좋지 않고, 그 사이 난처함을 어찌 다 진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을 상의하여 선처하라는 뜻으로 통신사에게 분부하여 보냄이 좋겠음.

一. 집정 및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 이외에 혹시라도 서계를 보낼 곳이 있으면 생각건대 
임시로 궁박한 일이 있을 것이니, 전례대로 빈 종이로 성첩(成貼)하여 보냄이 좋겠음.

一. 큰 바다에 배를 운행하면서 자상하고 신중하지 않아서는 안되므로, 바람을 살피고 조수 
물때를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사공에게 달려 있는데, 귀국의 사공은 일본 해로(海路)의 
험하고 쉬운 곳을 모르므로, 최상으로 선발한 왜인 사공을 각 배에 나누어 실어서 만전
을 기하려고 하니, 왜인 사공이 혹 바람이 없다거나 혹 비나 눈이 온다고 말함에도 임
의로 발선하여, 도중에 역풍을 만나거나 혹 선판(船板)이 부러지고 손상되거나 혹은 선
미(船尾)가 부러지고 파손되어,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근근이 살아 돌아오니 
한심하지 않은가? 이번에는 만분 상세히 살펴 이전같이 우려되는 폐단에 없게 함이 좋
겠음.

一. 수륙 각 역참에서의 접대는 모두 대관(大官)이 먼 길을 나가 대기하면서 극도로 정하게 
마련하여 기다리는데, 사신이 혹 멀미를 칭탁하거나 혹 신병을 칭탁하여 육지에 내리지 

152) 원본에 ‘귀대군(貴大君)’으로 되어 있으나 ‘貴’는 ‘新’의 오자로 보이므로 고쳐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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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진선(進膳)한 물건을 공연히 부질없이 버리니, 은근히 접대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
는가? 이번 행차에는 한결같이 도주가 진달하는 바를 따라 서로 공경하는 도리를 보여주
면 좋겠음.

一. 사신이 데리고 가는 원역(員役)은 의복을 단자(段子)나 명주로 하고, 그 가운데 소동(小
童)은 곧 통신사가 안전에 사환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어리고 단정한 사람을 택하여 데
리고 오되, 상중하의 관원들이 도처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잡담하거나 혹 빼앗거나 혹 싸
워서 듣기에나 보기에 매우 부당하니, 각별히 엄금함이 좋겠음.

一. 일행 중에 혹 무역할 물건이 있으면 이곳에서 별도로 통사왜(通事倭)를 정하여 사들여 드
릴 것이니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문란한 폐단이 없게 함이 좋겠음.

一. 세 사신이 타는 배는 각별히 정밀하게 지어서 채색의 용 무늬를 그리고 배의 휘장은 색
깔 있는 단주(段紬)로 하며, 배의 노 등의 물건은 일일이 정밀하게 갖추어 일본 사람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함이 좋겠음.

一. 마상재(馬上才)는 이곳에서 형편을 보아 뒤에 진달하여 고하겠으니, 이번 행차에는 데려
오지 말고, 악공(樂工)은 사신의 체면에 약간 없어서는 안될 듯하니 한 두 사람 데려 와
도 좋겠음.

一. 독축관(讀祝官)은 잘 읽는 사람을 최상으로 선발하되 의관을 정하게 착용한 사람을 데려
오는데, 이는 독축만 할 뿐 아니라 에도로 갔다가 돌아올 무렵에 일본에서 문사(文詞)를 
하는 사람과 언어를 주고받을 때, 혹시라도 망발을 하고 또한 숨겨야 할 일을 갑자기 발
설함이 없지 않으면 그 우려됨이 어떻겠는가? 십분 선발하여 데려옴이 좋겠음.

一. 각 역참에 들여 놓은 기마(騎馬)는 일본 나라 안에서 유명한 대관(大官)과 집정, 봉행 등
의 말인데, 일행 가운데 원역(員役)이 채찍을 휘둘러 달리다가 열이 나서 죽게 되어 극히 
한심하니, 이번 행차에는 이런 폐가 일절 없게 함이 좋겠음.

一. 화원(畵員) 등의 사람이 왕래하는 사이에 서화 등의 물건을 곳곳에서 팔아 지금까지도 욕
하는데, 이번에는 잘 선발하고, 글씨에 능한 사람인 설봉(雪峰) 또한 데려 오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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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집정 이이 카봉[井伊掃部], 아키 사카이[頭酒井] 시누카노 카미[讚岐守], 마쓰 다히라[松
平] 이즈노 카미[伊豆守], 아베[阿部] 도요고우노 카미[豊後守], 이다꾸라[板倉] 수호노 카
미[周防守] 등 5인의 직함과 성명은 생각건대 필시 예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 기일에 
맞추어 베낀 글을 들여보내고, 만약 없으면 속히 회답함이 좋겠음.

一. 콘겐[權現] 묘당(廟堂)을 만쇼잉 뒤에 건립한 것은 본디 도주가 만든 일은 아니고, 대군
(大君) 4대가 서로 계승하여 섬에, 국내가 태평하니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경사인지라, 
이 때문에 일본의 상하 인민들이 감축하여 권현의 덕화가 있는 곳이면 곳곳마다 묘당을 
창건하여 조석으로 분향하므로, 도주 또한 부득이하여 창건한 것이다. 선도주(先島主) 다
이라 요시도모[平義智]는 귀국에 공이 있어서 특별히 원당 만쇼잉에 향화(香火)의 자금을 
주었기에 지금까지 감축한다. 하물며 다이콘겐의 공은 다이라 요시도모에 못하지 않으니, 
귀국에서 이 사이의 사리를 양찰하여 특별히 향전(香奠)의 자금을 허락하여 성신을 보여
주도록 함이 적절함.

一. 어필을 다이유잉 묘당에 써서 보낼 때 선대군(先大君) 생시에 귀국에 대하여 은근한 뜻이 
많았다는 뜻을 제술하여 보내면 좋겠음.

一. 위의 20조목은 도주가 일본 문자로 적어 보여주거늘, 그 가운데 어필(御筆)을 써서 보내
는 일 및 이에야스[家康]의 묘당 향전(香奠)의 자금과 관련된 일은 결코 예조에 진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일렀다는 일임.

순치 12년(1655) 3월 초2일 계하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도해역관 이형남의 별단
(別單)을 보니, 조건이 비록 많으나 또한 부질없는 이야기가 많으므로, 그 중 긴요한 일만 하
나하나 회계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一. 이제 이번 통신사는 새 관백(關白)이 계승하는 것을 축하는 예이니, 교린의 도리에 있어
서 국서에 하는 말에는 은근하게 보임이 적합하니, 승문원에 명하여 잘 지어내게 하되, 
예단은 한결같이 계미년(1643) 사례대로 이미 마련하였는데, 한 두 종의 적절하게 더하
는 일은 짐짓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그 하는 말을 듣고 조처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응련(鷹連)도 전일에 마련한 것에 이미 여분의 수량이 있으니 배로 보낼 필
요가 없으며, 말의 색깔은 그 말한 바대로 찾아 보냄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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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대권현 영사(靈祠) 앞으로 보내는 워라 준마 1필은 저쪽에서 이미 발언하였으니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나, 그 말에 이르기를 ‘이것을 폐백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예단 
가운데 적절하게 수량을 줄여서 말로 대신함이 적합함.

一. 다이콘겐 묘당에 이전에 사신이 들어갔을 때 혹 분향하거나 혹 치제하는 데는 이미 전례
가 있으니 이제 이전대로 함이 마땅하되, 이른바 다이유잉 묘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
니, 일체로 시행함이 마땅할 듯한데, 해조에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우니, 이는 묘당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처할 것.

一. 저쪽에서는 다이유잉 묘당에 등롱(燈籠)을 청하여 얻은 뒤에 또 악기를 청하는 것은 대개 
다이콘겐 묘와 일체로 하려고 하는 뜻이나, 전에 이미 갖추어 보냈으니 이제 틀어막기가 
어려운데, 또한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니, 묘당에 명하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
며, 전물(奠物) 한 가지 일은 그 말대로 시행하되, 숙수는 1명을 정하여 보내도 무방하니, 
사신에게 명하여 선발하여 데려가게 함.

一. 회답서계는 저쪽에서 은으로 궤를 만들어 담아 넣어 보내거늘, 여기에서 보내는 궤짝은 
납칠 장식으로 만들어 보내는바 과연 매몰찬 일이라, 이번에는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칠을 하고 은장식을 하며, 단자(段子)로 안팎 겹보자기를 만들어 보냄이 적절함.

一. 집정 및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는 본디 예전 격식이 있는데, 국서(國書)를 어찌 빈 종
이에 성첩하여 보낼 리가 있겠는가? 다이라 나리수케가 와서 비록 혹시 다시 발언하더라
도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이치에 의거하여 틀어막게 할 것.

一. 큰 바다를 운행하는 배는 자상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한 것은 참으로 그 
말과 같은 점이 있으나, 이는 사신이 임시로 그 말하는 바를 택하여 선처하는데 달려 있으
며, 각 역참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은근하게 접대하여 서로 공경함을 보여주는 일 및 원
역이 타는 말을 타고 치달리다가 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또한 사신에게 달려 있음.

一. 악공(樂工)은 저쪽에서 이미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계미년(1643)에는 수량을 
줄인 것이 또한 많았으니, 해당 장악원에 명하여 그중 제법 음률을 아는 자를 정하여 2
인을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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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독축관 및 글씨를 잘 쓰는 사람과 화사(畵師) 등은 사신이 선발하여 데리고 가는 데 달려 
있음.

一. 콘겐 묘당의 향전(香奠)의 자금 및 어필에 대한 일은 이형남이 감히 예조에 진달하여 고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미 타일렀다고 하였으니 복계할 필요가 없으며, 이 밖의 여러가
지 일은 회계 가운데 거론할 필요가 없고 사신이 임시로 잘 조처함에 달려 있음.

순치 12년(1655) 3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성하명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하였고, 사신이 
마땅히 명심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각별히 예사로 여기지 말고 거행하게 하되, ‘빈 종이
에 성첩하는 일은 저쪽에서 전례라고 하나, 이른바 전례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다시 관찰
하여 살피라‘고 하셨음.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콘겐[權現] 묘당(廟堂)의 치
제와 분향은 본디 전례가 있어서, 다이유잉[大猷院]은 곧 이에야스[家光]의 사당이니 치제하
는 한 절차는 달리하기 어려울 듯한데다가, 장소 또한 매우 가까우니 행하더라도 무방할 듯
하고, 악기(樂記)도 등롱(燈籠)을 이미 허락하였기에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3월 초9일 동부승지 신 임의백(任義伯) 차
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미(1655) 3월 초8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도해역관 이형남의 별단(別單)을 회계(回啓)하여 판부(判付)한 내용
에, ‘빈 종이에 성첩하는 일을 저쪽에서는 전례(前例)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전례라는 
말은 무엇이냐? 다시 살펴서 조처할 일’이라 판하(判下)하였는데, 집정 봉행 등에게 보내는 
서계를 저쪽에서는 비록 전례에 의하여 빈 종이에 성첩하는 것으로 말하였으나, 이전부터 통
신사의 행차에 일찍이 빈종이로 만들어 보내는 규례는 없었고,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차왜 
후지 도모나와는 약군(若君) 앞으로 보내는 별폭 1장은 어보(御寶)만 찍고, 1장은 국왕이라 
적고 그 위에 어보를 찍어, 2장을 가지고 에도에 와서 집정과 상의하여 좋은 모양으로 조처
하자는 말을 하였는데, 이른바 전례는 이것을 가리키는 듯하나, 그 때 묘당에서는 약군 앞으
로 보내는 별폭에 빈 종이로 성첩하는 것은, 비록 그 의도하는 바를 모르지만, 교묘한 허위
인 듯하여 결코 따라주기 어렵다고 이치에 의거하여 따져 책망하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시종 



부산자료총서 

170 ●●●

허락하지 않았으니, 감히 계품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예조의 계목. 대마도주에게 문위(問慰)의 서계와 왜관에서 변고가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각
기 글을 지어 들여보내는 일로 계하한 두 건의 별폭 가운데, 문위 예단(禮單)은 이전의 문위 
사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였으나, 왜관 변고의 서계 별폭 예단은 경인년(1650) 조하(弔賀)의 회
사(回謝) 예단 사례를 대략 본떠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해당 관청 및 본도에 급급하
게 마련하게 함이 어떠할지?

문위 별폭 예단. 
범가죽 2장. 표범가죽 4장. 인삼 5근. 흰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10필. 흰 무
명 3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화석 10장. 참먹 30홀. 상화지(霜華紙) 10
권. 화연(花硯) 3면(面). 넉장 붙인 유둔 5번.[이상은 본도에서]

왜관 변고의 별폭 예단
범가죽 2장. 표범 가죽 2장. 인삼 3근. 흰 명주 10필. 흰 모시베 10필. 검은 삼베 7필. 흰 무
명 2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당 관청에서]. 화석 5장. 넉장 붙인 유둔 3번. 참먹 30홀.
[이상 본도에서].

예조단자. 동래부사가 올려보낸 도해역관 이형남이 가져온 대마도주의 진상：
시회휴자(蒔繪携子) 2개. 시회기록상(蒔繪記錄箱) 2개. 여정(旅程) 다기(茶器) 2개. 문지(紋

紙) 2,000장. 동대수로(銅大水爐)153) 1개. 시회대과분(蒔繪大菓盆) 2개. 동관반(銅盥盤) 편구
(片口) 대소 2개 덧붙여. 원경(圓鏡) 2면. 공작미(孔雀尾) 2개.

을미(1655) 3월 초8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출발하는 날짜와 배를 타는 날짜를 문위역관이 되돌아온 뒤
에 택일하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이제 일관이 택일하였더니 출발은 오는 4월 20일 진시, 승
선은 5월 19일 진시(辰時)가 길하다고 하니, 이렇게 알림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3월 
초8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153) 동대수로(銅大水爐)：원문의 이 부분은 아마도 ‘동대화로(銅大火爐)’의 오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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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1655) 3월 13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왜인이 구청한 다이유잉 묘당의 악기를 콘겐 묘당과 일체로 허락하

여 부응하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복계하게 확정하였는데, 이미 만들어 보내기로 허락하였으
면 임진년(1652)에 보낸 수량에서 가감되는 바가 있어서는 안되겠으므로, 한결같이 그 때 만
들어 보낸 수대로 별단에 적어 넣고, 임진년의 사례대로 호조와 공조 낭청이 장악원 관원과 
함께 살펴 한결같이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척도 대로 각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보냄이 어
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一. 임진년(1652)에 제조하여 보낸 악기의 수：거문고[琴]. 슬(瑟). 축(柷). 어(敔). 훈(塤). 지
(篪). 약(籥). 관(管). 퉁소[簫]. 

이상 10종 악기 각 1건씩 이대로 만들어 보낼 것.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콘겐 묘당 및 다이유잉 묘당에 통신사가 들어갈 때 일체로 치제하
는 일로 조정에서 이미 복계하여 확정하였고, 치제할 때의 폐백 및 사신의 예물은 계미
년(1643)에 이미 행한 격식이 있어서, 콘겐 묘당 및 다이유잉에 모두 한 가지로 마련하여 
별단에 적어 넣었는데, 콘겐 묘당의 준마 1필은 그 폐물을 감하여 대신 보내는 일로 다
이라 나리수케가 나와서 다시 청하였으니 그대로 부응함이 마땅하나, 이제는 짐짓 이전
의 수량으로 마련하되, 두 곳의 제문 역시 계미년(1643)의 사례대로 문학을 주관하는 신
하에게 명하여 간곡하게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 줌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폐물 대신으로 말을 보내는 일로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와서 다시 청한 말은 별단과 회
계 가운데 전혀 없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초기(草記)하였는가? 해당 관청에 물어서 계품
하라”고 하였음. “콘겐 묘당의 폐물을 말로 대신 보내라는 청은 도주에게서 나왔으므로, 
별단의 회계 가운데는 그 청하는 대로 부응하여 예단의 양을 줄이는 뜻으로 계품하였고, 
별도로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와서 다시 청한 말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판서 신 이후원(李
厚源)154)이 출발할 때 다시 생각하기를, 말로써 폐백을 대신하는 것이 비록 도주의 청이
지만, 예단 중에 장물(長物)155)은 단지 금단(錦段) 3필 뿐인데, 이제 만약 미리 금단을 
줄이고 말만 준비한다면 다이라 나리수케가 나온 뒤에 혹 불만한 기색이 없지 않을 것이

154) 이후원(李厚源,1598-1660)：전주이씨로 자는 사진(士晉), 호는 우재(迂齋)이다. 인조반정 이후 완남군
(完南君)에 책봉되고, 효종 때 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155) 장물(長物)：그 중 조금 나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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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제 짐짓 이전대로 마련하여 저쪽의 행동을 기다려 그 뜻을 뚜렷이 한 연후에, 혹 
전부 줄이거나 혹 차등지어 줄임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런 계사(啓辭)를 만들
어 갔기에, 감히 계품드립니다”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一. 조선국 예조에서 삼가 교지를 받들어 정사(正使) 이조참의 조형(趙珩)156), 부사(副使) 사
복시정 유창(兪瑒)157), 종사관(從事官) 홍문관 부교리 남용익(南龍翼)158)이 서계와 예물
을 수령하여 가지고 앞으로 일본국에 갈 것인데, 삼가 이대로 관문을 보내니, 대조하여 
살펴 시행할 것. 관문 수령자에게 가도록.

계개(計開)：기마(起馬) 43필. 상선(上船) 2척. 중선(中船) 2척. 소선(小船) 2척.
정사 이조참의 조(趙) [임시직함(假啣)] 
부사 사복시정 유(兪)
종사관 홍문관 부교리 남(南)

당상역관 행사직(行司直) 홍희남(洪喜男)
  행사용(行司勇) 김근행(金謹行)

상통사 행참봉 김시성(金時聖)
전정 정시심(鄭時諶)

차통사 행사맹 이상한(李尙漢)159)
전참봉 변이표(卞爾標)160)

압물통사 전판관 홍여우(洪汝雨)161)
한학상통사 전판관 오인량(吳仁亮)
한학압물통사 전직장 이승현(李承賢)162)

156) 조형(趙珩, 1606-1679)：풍양조씨로 자는 군헌(君獻), 호는 취병(翠屛),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인조 
8년(1630)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효종 5년(1655) 대사간으로 일본 통신사의 책임을 맡아 다녀왔으며, 
관직이 좌참찬에 이르렀다. 

157) 유창(兪瑒, 1614-1692)：창원유씨로 자는 백규(伯圭)이고 호가 추담(秋潭)이다. 효종 원년(1650)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을미 사행에 사복시정으로서 통신부사가 되었고,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158)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의령남씨로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이다. 인조 26년(1648)에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 도사를 거쳐 효종 6년(1655)에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현
종 8년(1667)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59) 이상한(李尙漢,1618-?)：정선이씨로 자는 사수(士秀)이다. 효종 2년(1651)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
으로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160) 변이표(卞爾標,1623-?)：밀양 변씨로 자는 탁연(卓然)이며 효종 1년(1650)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으
로 종사하다가 자헌대부의 품계까지 받았다.

161) 홍여우(洪汝雨,1626-?)：남양홍씨로 자는 패연(沛然)이다. 효종 1년(1650)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
으로 종사하였으며 총민(聰敏)을 역임하였다. 



국역 통신사등록 제2책

 ●●● 173

의원 전주부 한형국(韓亨國)163)
사과 최인(崔栶)

사자관 전참봉 김의신(金義信)
전사과 정□(鄭□)

화원 전사과 한시각(韓時覺)164)
독축관 상호군 이명빈(李明彬)
상사자제군관 행사용 조침(趙琛)

한량 목양선(睦良善)
군관 전첨사 조현(趙鉉)

전우후 나득성(羅得星)
무겸 한상(韓相)
초관 이형익(李亨益)
내금위 정지석(丁之碩)
전현감 이동로(李東老)

부사자제군관 전사과 민응성(閔應性)
한량 정철선(鄭哲先)

군관 훈련원첨정 박지용(朴之墉)
전종사 최산준(崔山峻)
무겸 정사한(鄭斯翰)
전판관 정귀현(鄭貴顯)
내금위 이몽량(李夢良)
전사과 최성길(崔聖吉)

종사관자제군관 한량 남득정(南得正)
별파진 겸군관 윤익형(尹益 )

김견희(金見希)
이마 박홍원(朴弘遠)
악공 설의립(薛義立)

김몽술(金夢述)

162) 이승현(李承賢,1614-?)：하음이씨로 자는 자윤이다. 인조 20년(1642)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한학(漢
學)에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163) 한형국(韓亨國,1617-?)：청주한씨로 자는 사원(士元)이다. 효종 3년(1652) 증광시의 의과(醫科)에 합
격하고 교수를 역임하였다.

164) 한시각(韓時覺,1621-?)：청주한씨로 자는 자유(子裕), 호는 설탄(雪灘)이다. 도화서 화원으로 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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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수 한영(韓英)
상사 반인 정득열(丁得說)

노자 2명
부사 반인 이행점(李行點)

노자 2명
종사관 반인 도신덕(都愼德)

노자 2명
당상역관 이하 노자 17명
군관 노자 19명

위 관문을 보냄.
정사 이조참의 조(趙)
부사 사복시정 유(兪)
종사관 홍문관부교리 남용익(南龍翼)

을미(1655) 3월 13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이번 통신사 때 각항의 사목은 한결같이 계미년(1643) 사례대로 마
련하여 이미 계하하였으나, 그 가운데 다이유잉의 치제는 곧 새로 설정한 것이라 예의 절목
은 특별히 이동이나 가감하는 일이 없이 한결같이 콘겐 묘의 의식대로 하는 것이 합당할 듯
하므로, 아울러 그대로 마련하여 전일에 계하하였고, 사로잡혀간 사람을 쇄환하는 한 가지 
조목은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유문(諭文)을 지어내어 보냈는데, 이제 이전대로 거행함이 마
땅하나, 다만 임진년(1592)이 지금부터 64년 전이라 앞서의 통신사 행차에 이미 한 사람도 
쇄환함이 없었으니, 사리로 헤아려 보건대 저쪽에서 기꺼이 허락할 뜻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때의 젊은이가 거의 늙어 죽게 되어 글로 타일러 쇄환하는 것이 한갓 형식으로 돌아갈 듯하
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러러 품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전교(傳敎)에 ‘대신에
게 물어 조처할 일’이라고 하셨기에, 대신에게 수의(收議)하였더니, 영의정 이(李)는 ‘쇄환하
는 일은 계미년(1643) 통신사의 행차에 이미 한 명도 쇄환하지 못했으니 이제 비록 또 유서
를 보낸다 하더라도 기꺼이 허락할 리가 없고 일이 허문(虛文)이 되어 조금도 보탬이 없으니 
해조의 계사 내용대로 시행함이 불가하지 않은데, 상감의 재가를 기다리겠습니다’고 하였고, 
우의정 심(沈)은 ‘임진년(1592)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리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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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1643)에도 또한 한 사람도 쇄환하여 보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 통신사의 행차에 
타일러 쇄환하는 것은 실로 형식에 가까우니 해조의 계사대로 시행함이 마땅한데, 상감의 재
가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으며, 영돈녕부사 김(金)은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의 뜻이 이와 같으니, 상감께서 재가하심이 어떠할지?” 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이르기를 
“수의한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전교에 ‘얼마 전에 역관 이형남이 들어갔을 때, 도주가 「관백의 
예단을 전에 비하여 약간 두서너 가지를 더하여 보내달라」고 한 말이 있었던 듯한데, 
이제 이 예단 가운데 어떤 물건을 더 보내는가? 해조에 물어 입계하라’고 하는 일로 전
교하셨는데, 이제 이 관백에게 보내는 예단 한 두 종류를 더 보내는 일은 본디 도주의 
말에서 나왔으므로, 판서(判書) 신 이후원(李厚源)이 그 별단을 회계할 때, 다이라 나리
수케[平成扶]가 나오면 그 하는 말을 들어 조처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복계하여 윤허하
였는데, 그 때 즉시 동래부에 행회(行會)하여 즉시 거행하도록 하였지만, 다이라 나리수
케가 나온 것이 비록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본부에서 당시 그 물건 종류를 탐문하여 치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예단을 봉함하여 싸는 날 추가하기에 적절한 물건을 홍희남에게 물
었더니, 홍희남 또한 미리 헤아리는 것이 불가하고, 반드시 저쪽에 가서 다이라 나리수
케에게 탐문하여 그 물건 종류를 정한 뒤에라야 마련할 수 있겠다고 운운하였는데, 회보
를 기다리는 사이에 날짜가 쉽사리 지연되어, 추가할 만한 물종을 마련하여 들여야 마땅
하나, 허다한 물종을 등록 대로 마련한 것 외에, 신의 예조에서는 실로 어떤 물건이 추
가할 만한지 여부를 모르겠고, 그날 홍희남의 말 내용에, 한 종류는 화룡촉(花龍燭)이 아
마도 저쪽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될 듯하다 하였으나, 한 종류는 요량하지 못하겠다
고 하였기에, 이를 아울러 계품드립니다” 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다이라 나리수케가 다
시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제 짐짓 그냥 두라”고 하셨음.

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방금 왜인이 구청한 악기를 만드는 호조와 공조 낭청(廊廳)165)의 
보고를 접하니, ‘제반 악기를 거의 다 조성하였으나, 그 가운데 어(敔)의 재료로 들어갈 
가목(椵木：피나무)과 지(篪)와 약(籥：피리)에 사용될 오죽(烏竹) 황죽(黃竹) 등의 재료를 
호조에서 강원도 및 양남(兩南)에 분정하였는데, 현재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일을 시작하
지 못하고,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겨우 4-5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기일에 맞추어 만들 
수가 만무하다고 운운’하였음. 본조에서 이 악기를 조성하라는 일로 계하한 것이 3월 13

165) 낭청(廊廳)：각 관아 당하관(堂下官)의 별칭.



부산자료총서 

176 ●●●

일에 있었으니, 그 사이 날짜가 40여 일이나 되는데, 진작 속히 거행했으면 비록 먼 곳
에서 운반하여 가져오는 재료라도 반드시 이렇게 궁색할 우려는 없을 것인데, 이렇게까
지 연기하여 다른 나라에 갖추어 보내는 막중한 물건을 장차 사신이 출발하는 기일에 맞
추지 못하고 위촉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듣자니 그 일은 5종의 악기를 만드는 재목이 설
사 금명간 올라오더라도 통신사가 사조(辭朝)하기 이전에 조성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하
니, 당해 호조와 공조 낭청 및 장악원 관원을 모두 추고(推考)하고, 도착하지 않은 목재
를 성화같이 재촉하여 밤낮없이 만들어 통신사가 배를 타기 전까지 추후에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계품한 대로 담당 관리를 추고함이 옳고, 또한 본조에서도 
검속하여 신칙하지 않은 것은 더욱 편치 않다”고 하셨음.

을미(1655) 3월 23일

경상감사 남훤(南翧)166)이 3월 18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통신사의 이문 내용임. “계
미년(1643)에는 일광산 다이콘겐[大權現] 묘당(廟堂)에만 치제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이유잉에
도 치제하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치제할 때 설치할 차일과 휘장, 돗자리[地衣], 방석(方席), 
배석(拜席) 및 잡물을 담는 그릇과 익힌 음식을 진설할 때 사용될 그릇을 모두 계미년(1643) 
등록을 상고하여 일일이 마련하였으니, 위 항목의 두 곳의 포진(鋪陳：깔개), 잡물 그릇 등을 
마련하여 부산으로 보내달라는 일로 이문한다”고 하였음. 일광산 치제 때와 관련하여 본도에
서 준비하는 물건은 상세히 정한 수량대로 마땅히 마련할 것이거니와, 다이유잉 치제는 이번
에 처음 나왔는데, 동 치제 때 사용할 각 항의 예물 및 잡물을 한결같이 일광산 치제 때의 
사례와 같이 별도로 마련한다면, 들어가야 할 물종이 극히 많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유둔
(油芚), 오색지(五色紙) 등의 물건은 분정하여 마련할 무렵에 일자가 이미 박두하여 형세가 
매우 궁색한데, 해당 관청 및 다른 도에도 분정할 물건이 있으니, 본도 및 다른 도에 분정할 
물건을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분부할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콘겐 묘당 및 
다이유잉에 치제할 때 각 항목의 예물 및 잡물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많은데 그 가운데 유둔
과 오색지 등의 물건을 마련할 무렵에 일자가 이미 박두하였거니와, 콘겐 묘당 및 다이유잉
의 폐백과 사신의 예단을 마련한 단자를 가져다 살펴보니, 판서 신 이후원이 출발하기 전에 

166) 남훤(南翧,1609-1656)：의령남씨로 자는 백도(伯圖), 호는 창명(滄溟)이다. 인조 14년(1636)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효종 6년(1655) 2월 27일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7년(1656) 정월 15일 
파직되었는데,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고 슬픔이 과도하여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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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참작하여 해당 관청 및 다른 도에 분정하였고, 유둔과 오색지 등의 물건도 그 가운데 
있어서 계하하여 행회하였는데, 본도에서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치계한 것은, 행
회(行會)가 미처 저쪽에 도착하지 않은 소치인지라, 이런 뜻으로 본도에 다시 이문을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3월 23일 우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미(1655) 4월 초3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 종사관이 가져 가는 일행의 금단절목(禁斷節目)은 계미년
(1643) 사례대로 마련하여 개좌(開坐)하였으니, 후록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一. 일행이 가져가야 할 물건은 점검하여 바리를 만들고, 각기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착압(着
押)하고, 또 자호(字號)로 착압하여 매달아 묶어 두고, 도중에 불시에 적간(摘奸)하며, 포
소(浦所) 및 대마도, 그 밖의 머무는 곳에서 특별히 더 점검하여 표가 없는 것은 관물(官
物)로 몰수하고 범한 사람은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록(大典後錄)과 속록(續錄)에 실린 바대로 왜인에게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및 약재와 사라(紗羅) 능단(綾緞), 황백사(黃白絲) 보물을 몰래 거래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대전후록과 속록 내용에 왜인의 은(銀)을 무역하는 자와 왜인이 가져온 대랑피(大狼
皮) 및 포소(浦所)에서 몰래 거래하여 바꾸는 자 및 사정을 아는 통사(通事)는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향통사(鄕通事) 및 장사꾼이 왜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여 어두운 밤중에 매매하거나 혹 서
로 모이는 자는 모두 잠상금물조(潛商禁物條)로 논단함.

一. 일행의 인원 등이 본국의 숨겨야 할 일 및 국가의 중대한 일과 관계되는 일을 누설하는 
자는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상통사(上通事) 이하 일행의 하인이 금제(禁制)에 걸린 자는 곤장 80대 이하로 직단(直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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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다른 여러 미진한 조건은 일에 따라 규찰하여 검속하되, 우리 국경 내에서 범한 일은 즉시 
장계로 알리고, 바다를 건넌 뒤에 범한 일은 조정에 돌아온 뒤에 일일이 적어 계품할 것.

一.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갔다가 쇄환하여 돌아온 사람을 격군(格軍)에 뒤섞어서 충당하는 
것은 매우 편치 못하니 일절 충당하지 말고, 만약 충당하였다가 드러나면 본관 수령은 
각별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림.

一. 일행이 가져가는 군기(軍器)는 종사관이 착압하고 장부에 적어두고, 만약 군기를 몰리 매
매하는 자는 모두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一. 본국의 각종 서책 등의 물건을 빼내어 사사로이 통하는 자와 상국(上國)과 관계된 일을 
누설하는 자는 아울러 율령대로 죄를 다스림.

순치 12년(1655) 4월 초3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을미(1655) 4월 초3일
 
  콘겐 묘당 및 다이유잉의 치제 의식.

제를 지내기 이틀 전에 장소를 관장하는 자는, 제문과 폐백을 진설하여 봉안하는 자리를 
사당의 대문 밖 동쪽에서 남향으로 설치하고, 사신의 자리는 제문 두는 곳의 남쪽에서 동편 
가까이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자리는 사신 자리의 뒤에 설치한다. 하루 전에 찬
자(贊者)는 사신이 절하는 위치를 동쪽 계단 동남쪽에서 서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위
치를 사자의 뒤에서 조금 남쪽에다 서향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상석으로 하며, 찬자와 알자
(謁者)의 위치는 당 아래 동쪽 가까이에서 서향으로 설치하며, 사신 이하의 문 밖에서의 위치
를 대문 밖의 길 남편에다 설치하는데, 매 등급마다 위치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여 북향하되 
서편을 상석으로 한다. 제문을 태우는 장소를 노대(露臺)의 남쪽 서편 가까이에 설치하고[구
리 화로를 놓아둔다], 사신의 망료위(望燎位)는 그 남쪽에서 북향하고, 축관 및 찬자는 동쪽
에서 서향한다. 

  그 날 행사 전에 장찬자(掌饌者)는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제문 안(案：작은 탁자)을 신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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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편에 올려두고, 준소(樽所)를 방문 밖에, 폐백 안을 준소의 왼편에 설치한다. 향로와 향
합은 초와 함께 신위 앞에 진설하고, 제기는 격식대로 진설하고, 세(洗：손씻는 곳)를 동편 
계단 동남쪽에서 북향으로[사신의 세는 동편에 두고, 작세(爵洗：작(爵)167)을 씻는 곳)는 서
편에 둔다], 뇌(罍：물 그릇)는 세의 동편에 두되 작(勺：구기)을 올려두고, 비(篚：대 상자)
는 세의 서편에서 남쪽 방향으로 두어 수건을 넣어두며, 집사의 관세(盥洗)는 사신 세의 동남
편에 북향으로, 준과 뇌와 비와 멱(羃：덮개)을 관장하는 자의 위치는 준과 뇌와 비와 멱의 
뒤에 설치한다. 
  그날 시간이 되기 전에 사신 이하는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제문과 폐백과 제물(祭物) 등을 
각각 용정(龍亭)과 채여(彩轝)에 담고, 제물은 가자(架子：들것)에 올려가지고 제를 지내는 곳
으로 나아가 막차(幕次) 안의 탁자 위에 두고,[제물은 사당(社堂)으로 들여간다] 사신 이하는 
각기 머물 곳으로 간다. 
  행례(行禮)：장찬자(掌饌者)는 들어가 격식대로 찬구(饌具)를 진설한다. 마치면 찬자와 알자
는 먼저 들어가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장소에서 북향하여 사배(四拜)한다. 마치면 각기 제 자리
로 간다. 알자는 사신 이하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위치로 간다. 알자는 축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장소로 간다. 찬자가 사배(四拜)라고 소리치면 축관 이하는 모두 
사배한다. 마치면 관세위(盥洗位：손씻는 자리)로 가서 관세를 하고 마치면 각기 제 위치로 간
다. 집사자는 작세위(爵洗位：작을 씻는 자리)로 가서 작(爵)을 씻고, 작을 닦는다. 마치면 비
(篚)에 놓고 받들어 준소로 가서 점(坫：잔받침대) 위에 놓아둔다. 마치고 나면 제문을 담은 
용정 및 폐백을 실은 채여(彩轝)가 정문으로 들어온다. 알자는 사신을 인도하여 뒤따라 간다. 
당을 올라가 문 밖에 이르면, 부사(副使)와 종사관은 절하는 자리로 가고, 상사(上使)는 제문
을 받들어 제문 탁자 위에 둔다. 집사자는 폐백을 받들어 방문 밖의 폐백 탁자 위에 둔다. 
  알자는 상사를 인도하여 절하는 장소로 간다. 알자는 상사의 왼편으로 나아가 행사(行事)를 
청하고 물러나 제 자리로 간다. 찬자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사자는 네 번 절한다. 찬자가 
‘행전폐례(行奠幣禮)’라고 하면, 알자는 상사를 인도하여 관세위로 가서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손을 닦는다. 마치면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섰다가 꿇어 앉는 것을 거든
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드리면, 알자가 도와서 세 번 향을 올린다. 집
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려둔다. 축(祝)이 폐비(幣篚)를 사신에게 주면, 사신은 폐백을 잡
아 헌폐(獻幣)하고, 폐백을 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려두고, 거들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
을 바로하고는, 인도하여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간다. 

167) 작(爵)：의식용 술잔의 일종. 세 개의 다리가 있으며, 구연부(口緣部)에 넓은 부리가 있고 좌우에 두 개의 
뿔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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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자가 ‘행초헌례(行初獻禮)’라고 하면, 알자는 상사를 인도하여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 서향
하여 선다. 집사자는 멱을 들어 술을 따르고, 집사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상사를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섰다가, 도와서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작을 사신에게 준
다. 사신은 작을 잡고 헌작(獻爵)하고 작을 집사자에게 부어서 신위 앞에 올려두고, 거들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축은 신위의 오른편으로 나아가 동
향하여 제문을 읽는다. 마치면 알자가 거들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행아헌례(行亞獻禮)’라고 하면, 알자는 부사를 인도하여 관세위로 가서 관수 세수하
고 마치면, 올라가 준소로 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執樽者)가 멱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
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사신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섰다가, 거
들어서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작을 사신에게 준다. 사신은 작을 잡고 헌작하고, 작을 집사자
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려둔다. 알자는 거들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인도하
여 내려와 제 자리로 간다. 찬자가 ‘행종헌례(行終獻禮)’라고 하면, 알자는 종사관을 인도하여 
아헌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 자리로 간다. 
  찬자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한다. 찬자가 ‘망료(望燎)’라고 하
면, 알자는 상사를 인도하여 태우는 장소로 가서 북향하여 선다. 축이 비(篚：대상자)에 제문 
및 폐백을 담아서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태우는 곳에 둔다. 찬자가 ‘가료(可燎)’라고 하면 
태운다. 마치면 알자는 상사의 왼편으로 가서 ‘예를 마쳤습니다[禮畢]’라고 하여 거들고는 그
대로 상사를 인도하여 나간다. 부사와 종사관은 차례대로 따라 나간다. 찬자는 본디 자리로 
되돌아오고, 알자는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장소로 돌아온다. 찬자
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축 이하는 모두 사배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와 알자
는168) 계단 사이로 가서 사배하고 나온다.

순치 12년(1655) 4월 초3일.

국서(國書) 

  지난번 전하(殿下)께서 새로 아름다운 통서(統緖)를 계승하여 나라 안을 편안하게 하여 능
히 큰 사업을 이었으니, 우호관계로 교류하는 처지에 있어서 매우 기쁘고 다행하게 여깁니다. 

168) 원본의 이 부분에 있는 ‘알자(謁者)’ 두 글자는 잘못 들어간 글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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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신을 보내어 축하의 의식을 갖추오니, 이는 실로 양국이 함께 사랑하는 의리입니다. 
토산물이 매우 박하나 애오라지 먼 곳에서 정성을 표함입니다. 오직 더욱 전대의 공훈을 크
게 하여 아름다운 천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다이유잉[大猷院] 제문

  [유 을미 4월 을묘삭 20일 갑술 조선국왕 ○○은 삼가 신 통정대부 이조참의 지제교 조형
(趙珩) 등을 보내어 일본국 다이유잉의 영(靈)에게 치제합니다.]

  아득히 생각건대 영신(靈神)은, 공덕을 크게 드러내어, 큰 사업을 이어받아 지키며, 남겨준 
법칙을 준수하여, 후손이 능히 창성하고, 효성스런 생각이 더욱 독실합니다. 우뚝할사 저 정
한 사당은, 명복을 비는 곳인지라, 그 산은 높다랗고, 단청은 찬란하게 빛나니, 보우하는 은
덕이 미쳐, 기반이 더욱 혁혁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대대로 친목을 닦음에 돈독하여, 
비록 큰 파도가 막혀 있지만, 명성과 공훈을 사모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사절을 보내어, 보잘 
것 없는 제수를 올리니, 부디 음덕의 보살핌으로, 영세토록 함께 즐겁기를.

여러 집정에게 보내는 글
 
  멀리 귀 대군(大君)이 전대의 공훈을 영광스럽게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왕 전하께
서 예전의 우호를 계속하시려고 생각하여 사절을 보내어 폐백을 받들고 축하하며 겸하여 편
액 어필 및 향촉과 등롱과 악기를 가지고 가서 다이유잉 묘당에 올리고 인하여 다이콘겐 묘
당에 아울러 분향하오니, 귀 대군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새 정치를 보필하여 능히 큰 복을 부지하시기 바랍니다. 넉넉지 않은 물건을 부쳐 
보내니 물리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튼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여러 봉행에게 보내는 글

  멀리 귀 대군이 전대의 공훈을 영광스럽게 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왕전하께서 예전
의 우호를 계속하시려고 생각하여 사절을 보내어 폐백을 받들고 축하하며, 겸하여 편액 어필 
및 향촉과 등롱과 악기를 가지고 가서 다이유잉 묘당에 올리고 인하여 다이콘겐 묘당에 아울
러 분향하니, 귀 대군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새 
정치를 보필하여 능히 큰 복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넉넉지 않은 물건을 보내니 물리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튼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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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앞으로 보내는 글

  계절은 청화절(淸和節)이 되었는데, 아득히 생각건대 일어나고 거처하는 일상생활이 좋은지 
위안되는 마음 번갈아 지극합니다. 조정에서는 귀 대군(大君)이 새로 큰 통서(統緖)를 계승하
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을 보내어 치하하며, 겸하여 편액 어필 및 향촉과 등롱과 악기를 가
지고 가서 다이유잉 묘당에 올리고, 인하여 다이콘겐 묘당에 아울러 분향하니, 귀 대군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원컨대 태수께서는 조정에서 돈목을 닦
는 뜻을 잘 받들어, 오고 가는 것을 호송하여 능히 좋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넉넉지 않은 
토산물은 웃으며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서를 받은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글

  생각건대 청화의 계절에 거처하시기가 좋은지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넉넉지 않은 박한 치
레를 아무튼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다쯔 죠로오에게 보내는 글

  조정에서는 귀 대군이 새로 큰 통서를 계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을 보내어 치하하며, 
겸하여 팬액 어필 및 향촉과 등롱과 악기를 가지고 가서 다이유잉 묘당에 올리고 인하여 다
이콘겐 묘당에 아울러 분향하니, 귀 대군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원컨대 고해(苦海)를 건너는데 호송하여 때맞추어 오가도록 하고 명령하는 뜻을 전달하
여 돈목함을 닦는 의리를 힘써 밝히는 것은 죠로오[長老]가 특별히 힘을 쓰는데 달려 있습니
다. 토산물이 비록 박하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여러 집정에게 병기(兵器)와 관련하여 보내는 서계

  생각하면 우리 양국이 대대로 평화와 우호를 돈독하게 하여,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통보하
고 의뢰하지 않는 물건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성신(誠信)이 양 쪽 다 미더운 데서 나온 것입
니다. 병기(兵器)를 교환하여 사는 것은 금제(禁制)에 관계되는 것인데, 교분의 우의가 이미 
독실하니 서로 막힐 일이 없는지라, 무릇 품은 생각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으로 깊이 생각하여 무역하여 바꾸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여 특별히 더 유념하시기 바라며, 
평상시 규정에 구애되지 말고 매매하도록 허락하여 준다면, 실로 여러분이 좌우에서 주선한 
힘에 있는 것이라, 그 다행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후한 뜻이 있는 처지에 번거로움을 
잊고 이렇게 아울러 알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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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앞으로 석유황(石硫黃) 구매에 대한 서계

  본국은 귀방(貴邦)과 대대로 돈목을 닦은 사정에 대하여는 이미 서로 막힘이 없으니, 물산
의 유무(有無)를 서로 의뢰하는 도리가 있음이 당연합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석유황(石硫黃)
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 근래에 결핍됨으로 인하여 사용할 계책이 없으니, 바라
건대 태수께서는 대대로 이어온 우호의 의리를 깊이 생각하여, 다시 무역해 오는 도리를 다
시 생각하여 무역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주선한 힘을 돌아보는 생각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
습니까? 두터운 보살핌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번거로움을 잊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 아무
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대마도주 앞으로 추가로 송별하는 서계

  무더위가 이렇게 심한데 지내시기에 진중하게 보전하시는지? 사행이 먼저 바다에 이르러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 키와 노가 부러져 파손되었는데 다행히도 귀 차사가 와서 보호해 주
심에 의지하여 전복되어 낭패를 보는 지경을 모면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후한 은덕을 입었
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예물이 물에 젖어 더럽혀진 것이 많았는데, 들은 즉시 고쳐 장만하
여 보내오니, 모름지기 귀 주에서 사행에게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양해하시기 바
랍니다. 펴지 못합니다.

을미(1655) 4월 초9일
 
一. 예조단자. 이제 이번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을 싸서 봉함하는 작업은 이달 17일 호조와 

예조 당상관 및 세 사신이 본조에서 함께 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초9일 입계하
여 계품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一. 경상감사 남훤이 3월 28일 성첩한 장계. 이전에 도부한 통신사의 이문 내용에, “계미년
(1643)에는 일광산 다이콘겐 묘당에만 치제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이유잉에도 치제하는 일
로 계하하면서, 두 곳에 치제할 때 포진(鋪陳) 잡물과 그릇 등을 계미년(1643) 등록을 상
고하여 준비하는 일로 이문하였기로, 한결같이 일광산 치제 때의 사례대로 마련하고, 해
당 관청 및 본도에 분정하는 물건을 해조에 명하여 확정하라는 일로 이전에 이미 치계하
였거니와, 역관 이형남이 바다를 건너갔다가 되돌아 온 뒤에 베껴 보낸 별단에 적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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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았더니, 다이콘겐 묘당의 영사(靈祠) 앞으로 워라말 준마 1필을 들여보내고, 이
것을 폐백으로 삼음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다이유잉 치제 때 각종 전물(奠物)과 여러 도
구를 가져 오는데, 그 중에 기름에 지지는 물건은 일본의 풍속에 맞지 않고, 호두 등의 
과물(果物)은 수량을 배로 하여 가져와서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 정결한 버들 상자에 담
아 넣어 치전함이 좋겠고, 혹시 음식을 익혀 진설하는 일이 있다면 숙수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일을 아는 숙수 1명을 또한 데려와 달라고 하였는바, 대권현묘당에 준마 1필로 폐백
을 삼으면 치제하는 일이 없을 듯하기로, 역관 이형남을 불러 그 곡절을 물어보았더니, 
다이콘겐은 계미년(1643)에 이미 치제하였고, 이번에는 단지 준마 1필을 폐백으로 하여 
분향 배례할 따름이고, 다이유잉에만 계미년(1643) 다이콘겐 치제 때의 사례대로 제물 및 
예물 등을 들여보내는 일로 도주와 문답하고 돌아 왔다고 하였는바, 이미 치제하지 않고 
준마 1필만 들여준다면 예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비단 본도에서만 홀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반드시 분정한 규정이 있었을 것이기로, 막중한 일을 신이 감히 마
음대로 하지 못하기에 짐짓 해조의 분부를 기다렸는데,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다이콘겐과 다이유잉 두 곳에 치제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반드시 통신사와 해당 관청이 
모두 저쪽의 사례를 상세히 모를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널 기일이 또한 가까이 임박하
였기에, 두 곳의 제물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하여 어느 말을 따라야할지 참으로 우려되는
데, 이전에 이런 등의 일은 의례히 역관의 수본대로 하여 뒷날 난처한 우려가 없게 하였
으나, 지금은 이형남의 말이 이와 같아서 다이콘겐 묘당에는 원래 치제하는 일이 없고 
예물 역시 거론함이 합당치 않으니,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확정하여 명백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당초 이형남이 올려보낸 별단 
중의 일을 판서 신 이후원이 신 등과 모여 앉아서 홍희남을 불러다 물어서 조목조목 회계하
였는데, 원 단자 중에 하나에는 ‘다이콘겐 묘당에 워라말 준마 1필로 폐백을 삼음이 좋겠다’
고 하였고, 하나에는 ‘다이콘겐 묘당과 다이유잉 묘당은 거리가 1-2리이니 통신사가 먼저 다
이유잉에 갔다가 다음으로 다이콘겐으로 감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하나에는 ‘다이유잉 묘당
에 통신사가 참예(參詣)할 때 악기 여러 도구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들여보내고, 제문 또한 은
근하게 지으며, 전물을 정결하게 마련한다’고 운운하였으므로, 두 곳에 치제하는 일로 묘당에
서 확정하였는데, 이제 감사의 장계를 보니, 이형남을 불러 그 곡절을 물어보았더니, 다이콘
겐에는 계미년(1643)에 이미 치제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분향 배례만 있을 뿐이고, 다이유잉에
만 계미년의 다이콘겐 사례대로 치제하는 일을 도주와 문답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바, 이형남
이 감사에게 고한 것은 전일의 별단과 크게 차이가 있으니, 혹시 별단을 보낼 무렵에 그 글
이 짧아서 상세 곡진하게 적지 못한 소치인지 매우 놀라운지라, 이형남을 유사(攸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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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명하여 추고하게 하되, 이제 그 말에 의거하면 콘겐 묘에 치제하지 않는 것은 의심
할 것이 없는 듯하니, 준마 1필을 폐백으로 하는 외에 그 나머지 예물은 앞의 단자 가운데 
표를 붙여 감하여 없애며, 비록 치제하지 않더라도 사신이 이미 분향하는 일이 있다면 전혀 
예단이 없는 것은 불가하여, 이는 그대로 보냄이 가할 듯하니, 콘겐 묘의 치제는 없애고 다
시 분향으로 마련한다는 뜻으로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4월 6일 우부승
지 신 권우(權堣)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미(1655) 4월 17일

전교에, “일본 관백에게 보내는 예물을 해조에서 이미 감봉했다고 하는데, 매 종류마다 약
간을 내관에게 명하여 가져와 보게 하였더니, 피륙과 붓이 형편없음이 막심하고, 명주는 더
욱 매우 추악하고, 붓자루는 누추하여 차마 바로 보지 못하겠다. 다른 나라에 보내는 물건이 
어찌 이러한가? 왜인의 정결한 성품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광채 없음이 막심하고 
일이 매우 놀랍다. 감봉한 해조의 당상 등을 아울러 추고하고, 담당 낭청은 먼저 파직한 뒤
에 추고하며, 당해 색리(色吏：담당관리) 및 필장(筆匠) 등은 가두어서 형벌을 시행하고 그들
로 하여금 되도록 정묘하게 밤낮없이 고쳐 만들어, 사행의 기일에 맞추도록 하라는 일로 엄
하게 신칙하여 분부하며, 또한 보내는 악기 또한 반드시 이러해야 하니 일체로 엄하게 신칙
하라” 하셨음.

을미(1655) 4월 23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의 문답에 운운한 일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는 차왜 다이라 나리수케가 말한 바 
피차간에 광채를 내려는 계획에 지나지 않는데, 도주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몰인정함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의 정인지라, 후록의 조건(條件) 사설(辭說)이 비록 많지만 태
반이 이형남의 수본에 해조로 이미 복계하여 확정한 일이거니와, 저쪽에서 이른바 전일 사신
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연유로 발설한 것인지? 사신이 명을 받들어 다른 나라
에 가면 서로 의논하여 적절한 쪽으로 귀결되도록 힘써야 마땅하며, 저쪽에서 우리 통신사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극도로 풍성하고 후하게 접대하거늘, 종전에 사신이 자중함이 너무 지나
쳐서 바쳐 올리는 잔치상을 병을 칭탁하여 받지 아니하고, 곧장 데리고 간 하인들에게 나누
어 주어서, 저쪽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하여 낙망하게 한 것은 참으로 이웃나라와 교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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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을 보내는 본뜻을 잃은 것이며, 저쪽에서의 모든 일은 사신이 알 길이 없어서, 들어간 
뒤로는 도주와 상의하여 그 중 사리에 맞는 것을 채용함이 무방하거늘, 도주가 교묘한 속임
수로 기만한다고 지나치게 의심하여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과연 곡절을 모르고 잘못하
여 비웃음을 받는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그 하는 말을 듣고 상의하여 선처함이 적절하며, 
독축관과 서사(書寫), 화원(畵員) 등은 사신이 이미 선발하여 데리고 갔거니와, 이전에 화원
이 용심(用心)이 형편없어서, 집정 이하가 요구하는 바는 하나도 부응하지 않고, 반드시 장사
꾼들에게 비싼 값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수긍하여 그려 주었으므로, 지금까지 침을 뱉고 
욕한다고 하는바,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은 없으니, 이번에는 각별히 엄
하게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기에, 아울러 사신에게 알릴 것이며, 배 위에 
펴는 장막은 경상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였거니와, 저쪽 사람들은 모두 금단(錦段)
을 사용한다 하는데, 붉은 명주[紅紬] 장막을 배 위에 오래 설치하면 바람과 이슬이 젖어서 
반드시 색깔이 바래고, 에도에 들어간 뒤에는 보기에 형편없을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한 건
을 더 마련하여 보냄이 마땅하며, 예단으로 사용할 말은 사복시에서 각별히 가려 보낸다고 
하였거니와, 말의 재질과 품격은 멀리 간 뒤에라야 비로소 그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중간에 병들어 절뚝거릴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미리 
좋은 말 한 두 필을 뽑아서 잘 먹여서 대기하게 하였다가, 서울에서 내려보낸 말이 만약 사
고가 있으면 바꾸어 보냄이 무방하며, 응련(鷹連)은 여름날 멀리 보내는데 그 전체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전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원래 수 45연
에다 두세 마리를 더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이미 복계하여 행회하였거니와, 두서너 마리는 부
족할 듯하여 추가한 수량이 전후로 통틀어 10마리인데, 원래 수량의 매가 무사히 도달하게 
되면 추구한 수의 응련은 전일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가 도주의 연례 구청으로 옮겨 시행하던 
대로 해도 무방하며, 악기는 해당 장인에게 물으니 이달 내로 다 만들어 보낼 수 있다고 하
였기로, 다시 분부하여 재촉하게 하였으며, 다이유잉의 제물에는 익힌 음식을 진설하지 말라
는 일은 그 말대로 시행하는 일로 해조에 일찍이 이미 복계하여 분부하였거니와, 다이콘겐에 
치제하는 일은 이형남이 도중에 들어갔을 때 사신이 분향만 할 따름 제를 지내지 않는다는 
일로 이미 도주에게 확정하였거늘, 이제 다이라 나리수케가 또 실과 등의 물건을 다이유잉의 
사례대로 마련하여 간다고 말을 하는바, 실로 근거가 없으니 따라주는 것은 부당하며, 단자
(單子)를 빈 종이로 성첩(成貼)하는 일은, 차왜의 하는 말은 혹 집정 가운데 교체되어 바뀌는 
자가 있을까 우려하여 그 난처한 폐단이 없게 하고자 함이나, 해조에서도 또한 이런 폐단을 
우려하여 단자 외면에 집정의 성명을 적지 아니하고, 가서 저쪽에 도착한 뒤에 그 성명을 탐
지하여 적어 넣으면 되지, 또 빈 종이로 성첩하여 보낼 필요가 없으며, 다이유잉의 어필 한 
조목은 일찍이 선왕조(先王朝) 때에 저쪽의 간절한 요구로 말미암아 특별히 ‘일광정계(日光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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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 창효도장(彰孝道場)’ 여덟 개의 큰 글자를 콘겐 묘에 하사하였는데, 저쪽 나라 사람이 성
심으로 흠모하여 지금까지 진보(珍寶)로 여기고 있으므로, 또 이런 청이 있었기에, 아래에서 
감히 우러러 청하지 못하오니, 상감께서 재가하십시오. 도중(島中)에서 콘겐 묘를 설립하였다
고 세견선을 청하여 얻고자 차왜가 누누이 말을 하는데, 이는 모두 이런 장본(張本)이 있기 
때문이고, 저쪽에서 주간하는 일은 오로지 이 일에 달려있거니와, 이제 만약 그들의 청으로 
인하여 세선(歲船)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면, 당장 사리가 부당할 뿐 아니라, 일후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치에 근거하여 준절하게 배척하여 기어코 방색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4월 23일 우부승지 신 성하명(成夏明) 
차지로 입계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하면서, “태복시(太僕寺)에서 보내온 말 1필은 더욱이 형편
없는 노마(駑馬：둔한 말)라, 비록 무사히 도달한다 하더라도 본도에 명하여 그쪽에서 이것보
다 훨씬 좋은 말을 바꾸어 보냄이 마땅하며, 권현묘의 실과 등의 물건은 본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또 제를 베푼다는 뜻이 아니니 원하는 대로 해도 무방하며, 하사하는 붓은 후일 인견
할 때 면전에서 의논하여 조처하며, 숙수를 데리고 가고 제물 또한 미리 마련하여 간다고 운
운한 것은 이른바 익혀서 진설하는 물건이라 해조에서는 무슨 물건을 갖추어 보내는가? 또한 
배의 휘장은 비록 사신이 스스로 받들 일이지만 혐의로 여기지 말고 광채 나는 물건을 선택
하여 준비해 감으로써 체면이 없게 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며, 실과와 청밀을 담
는 그릇은 또한 사신에게 명하여 가려서 가지고 가서 불결한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다”고 
하셨음.

一. 호조에서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장계에 대하여 첨부한 계목에, ‘콘겐 묘의 실과 등의 물
건은 본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제를 지낸다는 뜻이 아니니 원하는 대로 해도 무방
하다’는 일로 판하하여, 비변사에서는 이것을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함이 마땅하다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다이유잉에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밀가루, 청밀(淸蜜), 찹쌀, 백미, 
팥, 녹두, 메밀, 두부콩[泡太] 등의 물건을 아울러 마련하고, 콘겐 묘에는 단지 분향만 
하여 간격이 있어야 마땅할 듯하니, 한결같이 비변사에서 계품한 사연의 별단(別單) 가운
데서 단지 ‘각종 실과’ 만 다시 표를 붙여 들이라는 뜻으로 감히 계품합니다.”라고 하였는
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을미(1655) 4월 26일

동래부사 한진기(韓震琦)169)가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갑오조 부특송 정관 2인과 선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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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압물 2인, 시봉 2인, 반종 7명에게 전례대로 상선연을 베풀었음. 정관 다이라 나리노리
[平成令]가 여러 차례 역관 이형남을 보내어 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돌아갈 기일이 이미 다가
왔으니 연향(宴享)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악 도구는 가져오지 말라”고 운운하였거늘, 
신이 생각건대 청하는 바를 만약 혹시 순순히 따라준다면 매사를 모두 다투어 이기려고 생각
할까 염려되어, 말을 만들어 답하기를 “이제 이번 연향은 사사로이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곧 
사연(賜宴)과 사악(賜樂)이거늘, 음악을 펼치는 한 가지 일 또한 변방 신하가 임의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지하려 한다면 마땅히 연향을 물리고 예조에 품신한 다음에
라야 하겠다”고 하였는데, 정관이 또 역관을 보내어 말하기를 “통신사의 출발 기일이 임박하
여 저희들은 반드시 속히 들어가야만 앞으로 준비할 일이 많은데, 어찌 잔치를 물리겠는가? 
이제 당장 잔치를 받게 해 달라”고 하거늘, 신이 부산첨사 신 홍여한(洪汝漢)과 함께 왜관으
로 가서 잔치를 베풀 즈음에, 정관이 또 말하기를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가 나온 것은 오
로지 원당(願堂)의 예단 일 때문인데, 영감의 말씀이 동떨어져 합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이
라 나리수케가 자처(自處：자살)하려고 하거늘, 저희들이 짐짓 타일러 중지시켰습니다. 이 일
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이라 나리수케는 반드시 되돌아가지 않고 장차 이곳의 귀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 부자가 모두 이곳에서 죽으면 어찌 크게 가련하고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
니까?” 하며 누누이 이야기하였는데, 신은 “이 일은 네가 간여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다이
라 나리수케와 말해야지, 너와 서로 따질 수가 없다”고 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다이라 나리수케가 연청(宴廳)에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전일에 이른바 과실을 담는 버
들상자[柳笥]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자[笥]라고 잘못 전하였으니, 반드시 가늘고 
흰 버들고리로 하며, 예단의 말 안장은 최상품으로 정밀하게 만들고, 수피(垂皮) 등의 물건은 
반드시 조선의 당상관이 타는 모양으로 누은(縷隱)을 붙인 쇠로 만들어 보내어 광채가 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운운하였음. 다이라 나리수케가 아침 밥 및 숙공(熟供)을 먹지 않는 일
로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렀는데,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받지 않기에 연유를 치
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다이라 나리수케가 밥을 먹지 않고 
자결하려고까지 한다고 운운한 것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한데, 이는 
묘당에서 생각건대 반드시 분부하여 조처할 것이거니와, 버들 상자를 버들고리로 고쳐 만드
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본도에 명하여 말하는 바대로 하라고 하며, 예단 가운데 안장

169) 한진기(韓震琦,1610-)：청주정씨로 자는 치규(稚圭)이다. 인조 27년(1649)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효종 6년(1655) 4월 동래부사로 도임하여 7년(1656) 11월 좌수사(左水使)와 다툰 일로 의금부에 잡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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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올려 보내게 하였는데, 누은부철(縷銀付鐵) 등의 일은 해조에 명하여 장계대로 급히 
정하게 만들어 보내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4월 26일 우부승지 신 성하명 차지로 입계
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을미(1655) 4월 29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을 때, 상감께서 “전자에 일본국에
서 손수 쓴 필적을 얻기를 원한 일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였는데, 영의정 이(李)가 말하
기를 “당초에 틀어막지 못하였고, 앞의 조정에서 이미 행한 전례가 있기에 지금 와서 허
락하지 않으면 낙망할 듯하다”고 하였고, 우의정 심(沈)은 말하기를 “비단 앞의 조정에서 
이미 행하였을 뿐 아니라 저들도 매우 보배로 중시하니, 그 원하는 바대로 하여도 아마 
무방할 듯한데, 아래에서 감히 청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전일에는 일광정
계(日光淨界) 창효도장(彰孝道場) 여덟 글자를 적어 주었는데, 이제는 어떤 문자를 적어 
줄까?” 하였음. 병조판서 원두표(元斗杓)가 말하기를 “유신(儒臣)과 대제학에게 명하여 
의논하여 계품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적어 줄 문자를 
유신에 명하여 상의하여 계품하게 하라”고 하셨음.

一. 승정원에세 계품하기를, “전교에 ‘선왕(先王)의 조정에서 일본에 어필을 하사할 때 글자 
크기가 어떠하였으며 어떤 모양의 종이를 사용했는지, 생초(生綃)였는지 널리 상고하여 
계품하라’는 일로 명하셨는데, 임진년170)의 일기를 상고해 보니 승정원에서 비변사의 뜻
으로 입계하기를 ‘일광정계(日光淨界) 창효도장(彰孝道場) 8자를 적어 주는 일로 윤허를 
받았으며, 종이 위에 쓰는 것은 체면이 없을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혹 능라(綾羅)나 혹 
사라(紗羅)에 콩물[太染)을 들이고 금을 뿌린 두 폭을 정밀하게 마련하여 들임이 적당하
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또한 글자 체를 여염에 널리 찾아
보니 그 때 모사(摸寫)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들였더니, 전교에 “알았다. 쇄금능라
(灑金綾羅)로 예비용 포함하여 4폭을 해조에 명하여 이전대로 만들어 들이라”고 하셨음.

어필(御筆)은 궐내에서 써서 승정원에 내리고, 승정원에서 싸서 봉함하여 승문정자 이향천
(李享千)이 가지고 동래부의 통신사가 머무는 곳으로 내려 보냈는데, 내통(內筒)은 주홍칠 은
장식에다 니금(泥金)과 니은(泥銀)으로 그림을 그렸고, 외통은 참흑칠[眞黑漆]에 주석[豆錫] 
장식을 하고, 내외의 대단(大段)으로 만든 겹 보자기 등의 물건은 아울러 궐내에서 만들고, 
밖의 붉은 궤와 포장하여 묶는 등의 잡물은 해당 관청에서 진배(進排：진상)하였음.  

170) 임진년：이는 아마도 인조 임오년(1642)의 착오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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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어필을 담는 통은 한결같이 이번 국서를 담는 사례대로 하여 해당 
관청에 명하여 정치하게 미리 만들어 칠을 하고, 들어가는 여러 도구 또한 마련하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고 하셨음.

一. 비변사에서 계품하기를 “콘겐 묘의 제물은 당초 해당 관청에서 한결같이 다이유잉의 사
례대로 마련하라고 계하하였으나, 그 뒤 분향례만 행하고 제를 지내지는 않는다는 일로 
확정하였으므로, 별단의 제물은 표를 붙여 내렸으며, 실과 등의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다
시 마련함이 적절하나, 이른바 다이유잉의 제물은 해당 관청에 계하한 단자를 가져다 살
펴보니, 밀가루, 청밀, 찹쌀, 백미, 팥, 녹두, 껍질 있는 과실 등 22종이라, 만약 혹시라도 
익힌 음식을 진설한다면 마땅히 혹 밀과(蜜果：유과)를 만들거나 혹은 병면(餠糆：떡가루)
을 만들고, 실과 또한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며, 익힌 음식을 진설하지 않으면 이런 각종 
물건은 말린 물건으로 함이 마땅하니, 그 말 대로 유기(柳器：버들고리)를 만들어 담아서 
전해 줌이 적절하기에, 감히 계품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을미(1655) 5월 초3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전교에 ‘전일 일본에 어필을 하사할 때의 규례(規例)를 내관(內官)에
게 명하여 하리(下吏)에게 묻게 하였더니, 어보를 찍었다고 하는데 무슨 어보를 찍었는지? 조
정 관원에게 물어서 계품하라’는 일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본조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오년(1632) 3월분의 접위관 동래부사의 장계에 차왜 다이라 나리다카의 완강한 요청으로 
인하여, 어필에 찍는 어보는 반드시 전일 통신사가 가져간 국서에 찍는 어보로 찍어서 보내
어, 저쪽에 도착하여 서로 대조하여 신빙이 되게 하고, 혹시라도 어긋남이 없게 해 달라고 
운운 하였는데, 그 때 본조에서는 장계 내용대로 통신사를 보낼 때 일본에 보낸 서계 가운데
의 전례대로 위정이덕(爲政以德) 어보를 찍어서 어필을 보냈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을미(1655) 5월 16일

통신사 조형과 유창 등이 5월 초9일 성첩한 장계. 신 등은 지난달 20일 사폐(辭陛)171)한 
이후로 날짜를 배당하여 출발하였는데, 일행이 의성(義城)에 도착하여 비를 만나 하루를 머물



국역 통신사등록 제2책

 ●●● 191

다가, 당일 미시 쯤에 비로소 동래부에 도착하였고, 내일 부산으로 향할 계획이거니와, 방금 
접한 부산첨사 홍여한의 보고 내용에, 함경도에 분정한 응자 16연 중 13연이 중도에 모조리 
죽고 남아 있는 것이 단지 3연 뿐이나, 또한 반드시 산다고 할 수는 없다고 운운하였는바, 
동래부사 한진기가 듣고 이 뜻을 본도 감사에게 보고하였으며, 감사는 도내 각 지방관에 분
정하였다고 하거늘, 신 등이 이곳에 도착한 뒤에 바야흐로 이문을 보내어 재촉하였거니와, 
수합하여 와서 바칠 동안에 날짜가 저절로 지연될 뿐 아니라, 그 밖의 4도에 분정한 응자는 
이미 내도하여 신 등의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모두가 무사하리라 보전하기 어
려워 매우 염려됩니다. 당초 계하한 대로 배를 타기로 택일한 19일 이전에 미처 주선하지 못
할 형편이니, 해조에 명하여 이달 이내로 고쳐 택일하여 내려 보내게 하시며, 다이유잉에 하
사하는 붓은 전교 내용의 의도대로 머물러 대기할 계획이라 운운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통신사가 배를 타는 길일을 
일관에게 명하여 이달 내로 고쳐 택일하여 진작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6일 좌부승지 신 조한영(曹漢英)172)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미(1655) 5월 17일
예조 단다. 통신사가 배륽 타는 좋은 날을 이달 안으로 고쳐 택일하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일관에게 명하여 택일하게 하였더니, 이달 27일이 좋다고 하여, 이날로 거행하는 일로 통신
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7일 입계하여, 계품한 바대로 시행하라 하
셨음.

을미(1655) 5월 16일

경상감사 남훤(南翧)이 5월 11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관문 내용, “동래부사 
서장(書狀)의 차왜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와 문답한 일에 의거하여, 비변사의 계목을 첨부
하여 계하하시기를, ‘통신사가 가져가는 예단의 말은 사복시에서 각별히 뽑아서 보내라고 하

171) 사폐(辭陛)：먼 길을 떠나는 사신이 국왕에게 하직의 인사를 드리는 절차.
172) 조한영(曹漢英,1608-1670)：창녕조씨로 자는 수이(守而), 호는 회곡(晦谷)이다. 인조 15년(1637)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기관찰사, 예조참판, 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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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거니와, 말의 재질과 품등은 멀리 가본 연후에라야 그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으
며, 도중에 병들어 절뚝거릴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미리 좋은 말 한두 
필을 가려뽑아서 잘 먹이면서 대기하였다가, 서울에서 내려 보낸 말이 혹시라도 사고가 있으
면 바꾸어 보내도 무방하다 하였으며, 응련은 여름철에 멀리 보내는 데는 모든 수량이 무사
히 도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기에, 이전에 동래부사가 장계한 원래 수량 45연에 두세 마리를 
추가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이미 복계하여 행회하였거니와, 두어 마리 부족한 듯하여 통틀어 
전후로 10마리의 수를 추가하여 들여보냈다가, 원래 수의 매가 무사히 도달하였으면, 추가한 
수량의 매는 전일에 차왜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가 말한 바대로, 도중(島中)의 연례 구청
(求請)으로 옮겨 시행해도 무방하니, 이 뜻을 본도 감사에게 알리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
여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윤허하시면서 ‘태복시에서 보내는 말 한 필은 더욱이 재질이 
없고 노둔하며 열등하다고 하니, 비록 무사히 도달한다 하더라도 본도에 명하여 이보다 좋은 
말을 가려서 바꾸어 보냄이 마땅하다’고 전교하셨기에, 교지 내용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였는
데, 사복시에서 보내온 말 1필은 판부한 내용대로 먼저 바꾸어 들여보냈으며, 그 나머지 말
도 또한 그것이 반드시 쓸만한 지 보전하기 어려우니, 다른 말로 선발해 두었다가 서울에서 
내려 보내는 말의 좋고 좋지 않음을 살펴보고서 조처할 것인데, 바꾸어 보내는 말은 십분 최
상으로 선발하며, 응련(鷹連)은 추가된 수량 7마리를 일찍이 이미 분정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추가로 보내야 할 3마리와 합쳐 모두 7마리이거니와, 이 3마리는 일의 형편이 급박하여 다른 
도에 분정하기가 불가하여, 본도에서 체구가 크고 재질이 준수한 것을 들여보내라는 일로 관
문을 보내고, 동 마필(馬匹)을 도내 각 지방관의 역(驛)에 여러가지로 물어서 약간 필을 겨우 
얻어, 신과 통신 상사와 부사가 함께 간품(看品)하여 그 가운데 조금 나은 것 2필을 이미 끌
어다 동래로 보내어 선택하도록 하였거니와, 근래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말들은 도내에 전
혀 없어서 매년 무역을 허락하지 못하여 왜인이 말꼬리를 잡는 사단이 되지만, 이제 이 예단 
말은 전례에 따라 무역을 요구한 말과는 다름이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찾아내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역관 홍희남의 말에 모두 서울에서 내려보낸 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앞서의 
예단에 합당한 말을 찾기 어려움이 위에 진술한 바와 같고, 이제 보낸 2필의 말이 나쁜 것이 
없어 물리칠지 여부를 미리 헤아리지 못하기에 매우 우려됩니다. 응자(鷹子) 3마리는 즉시 각 
지방관에 분정하였거니와, 방금 동래부사 한진기의 치보를 보니, 통신사가 바다를 건널 때 
함경도에 분정한 응자 8마리와 예비용 8마리 도합 16마리를 동 도의 감영 군관이 가져왔다
가, 도중에서 잇달아 죽고 3마리만 데려왔다고 하였는바, 막중한 예단의 응자가 이렇게 다수 
죽고, 통신사가 배를 타는 기일이 박두하였는데, 함경도에서 다시 마련하여 왕래할 동안에 
미치지 못할 형편이기로, 동 함경도에 원래 정한 수량 내에 죽어버린 응자 5연은 부득이 본
도의 연례 세견선의 왜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지방관에 특별히 추가로 분부하여 독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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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도록 하였는데, 이제 계절과 날씨가 바야흐로 더워서 이 매가 무사히 들어가는 것 또한 
반드시 기약하기가 어려운바, 동 응자 5연은 가을을 기다려 갖추어 보냄으로써, 연례 왜인에
게 지급하는 수량을 충당하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해당 도에 분부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렇게 매우 더운 철을 당하
여 먼 길에 응련(鷹連)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은 그 형세가 참으로 그러할 만하여, 함경도에서 
보내는 응련 5마리는 가을철을 기다려서 갖추어 보내게 함으로써 해마다 왜인에게 지급하는 
수량을 충당하는 일은 일의 형편이 양쪽 다 편하니, 장계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두 도의 감
사에게 행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6일 좌부승지 신 조(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동래부사 한진기의 장계.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에 이르기를 “운운. 왜선 3척이 나
왔기에 즉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李信男)173) 등에게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
용에, ‘제1척은 을미조 겸대세견 제9선이고, 제2척은 차왜 다이라 나이쓰라[平成連], 봉
진암물 1인, 시봉 1인, 반종 15명, 격왜 40명, 제3척은 물을 긷는 작은 배에 격왜 10명 
등이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참의 앞
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가지고 있는 서계는 다례
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것이라 하기로, 동 서계와 별폭을 먼저 베껴 적고 노인(路引)과 
아울러 받아서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면서, 신이 즉시 훈도 이형남을 불러 말
하기를 ‘이제 이번에 나온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는 오로지 통신사를 호위하여 가는 일로 
나왔고 별로 다른 일은 없는데, 이미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으며, 
또 도주가 친애하고 믿는 봉행으로서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의 무리와 다름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경접위관의 접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통신사가 배를 타는 기일이 박두하여 
비록 경접위관을 청하더라도 미처 내려올 형편이 아니니, 본도의 수령을 접위관으로 하
여 접대하는 일로 타일러 확정하게 하였으며, 데려 온 반종도 15명이나 데려 왔는바, 이
전의 규정과 어긋남이 있으니 이 인원수는 결코 접대할 수 없다고 다시 타일러 수반하라’
고 분부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이형남의 수본 내용에, ‘방금 도부한 대로 인도하기 위
하여 나온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가 데려온 반종이 전에 비해 수가 많은 것은 매우 부당

173) 이신남(李信男,1607-?)：연곡이씨로 자는 여실(汝實)이다. 인조 11년(1633)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
학에 종사하였으며 교회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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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의 사례대로 11명만 접대한다는 뜻을 십분 타일러 확정하였
으며, 접위관은 경접위관을 하지 않고 본도 수령 가운데서 택하여 차출하는 일로 이미 
타일러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3차례의 잔치 때 증정하여 지급하는 예단을 급히 내려보내
라는 일의 치통 및 수본한다”고 하였기에, 한편으로는 본도 순찰사에게 치보하여 수령 
접위관을 가려서 차출하여 접대할 계획이며, 3차례의 잔치에 증정하여 지급할 예단을 해
조에 명하여 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시기를. 예조 참판과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등은 아울러 받아 올려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
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제 이번 다이라 나리쓰라
[平成連]가 데려온 반종은 다이라 나리노부[平成政]의 사례대로 11명으로 접대한다면, 다이라 
나리쓰라의 접대 또한 평성정이 왔을 때의 사례대로 거행하며, 접위관도 이 장계를 보면 본
도에서 수령을 가려 차출하여 이제 반듯 이미 차출하여 보냈을 것이며, 차비역관은 해당 사
역원에 명하여 급속히 차정(差定)하여 그로 하여금 예단을 가져 가게 할 것임. 또한 다이라 
나리쓰라를 도중(島中)에서 보낸 것은 단지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관장하는 
일이 없는데, 서계 가운데는 예조참판을 거론하기까지 한 것은 이전의 규정을 어김이 있으며, 
지난 해 겨울에 이런 서식(書式)을 이형남이 도중에 들어갈 때 이미 벌써 타일러 틀어막았는
데도,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또 이런 버릇이 있는 것은 그 조짐을 길러주어서는 안되니, 동래
부사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후일의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로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6일 좌부승지 신 조(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미(1655) 5월 30일

동래부사 한진기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라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작은 배에 격왜 8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격왜 등이 말하
기를, 통신사 행차의 예단 응련(鷹連)과 마필(馬匹)을 속히 들여보내라는 일 및 통신사 행차
의 상중하 원역을 기일에 앞서 적어 보내주어야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을 경유하는 길에 미리 
알릴 수가 있는 일이거늘, 지금까지 적어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재촉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며, 
전일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물건을 통신사 행차와 일시에 무역하여 보내어 기일에 미치지 못
하는 폐단이 없게 해 달라는 일을 관수왜 등에게 또한 재촉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였다’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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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였기에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이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平成連]와 관수 등이 요청한 도
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역관 이형남에게 명하여 제철이 아니라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러 방색하게 하였다고 운운한 일임.

을미(1655) 6월 초5일

통신사 조형과 유창 등이 5월 27일 성첩한 장계. 신 등 일행은 오늘 오시 쯤에 배를 탔으
며, 마침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포구를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거니와, 하사하
는 어필은 일찍이 기다리라는 하교가 있었기로 바야흐로 공손히 기다렸다가 받들고 갈 계획
이며, 집정 등에게 보내는 서계 가운데 이 한 조목을 첨가하여 넣어서 고쳐 적어 내려 보낸
다는 뜻이 또한 해조의 이문 가운데 있으니, 아울러 기다리겠으며, 예단 말 3필 가운데 1필
은 못한 듯하여 본도에서 예비하여 대령하라 하였기로 겨우 찾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난 20
일 왜인에게 들여주었으나, 이것만 못하다고 하였던 말을 저쪽에서는 3필 가운데 이 말이 가
장 낫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온 3필을 모두 다 폐단 없이 받았고, 응자(鷹子) 55연 또한 수량
대로 들여 주어서, 내일 사이에 장차 들여보낸다고 운운하기로, 이마(理馬) 박홍원(朴弘遠) 
및 격군 1명을 전례대로 말을 실은 배에 주어 보냈으며, 사행을 호위하는 차왜 다이라 나리
쓰라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이 내려온 뒤에 신 등과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인데, 진작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 비록 순풍이 불더라도 홀로 발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우려되오니, 회
답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급히 만들어 보내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통신사가 가져갈 고쳐 지은 
서계를 지난달 23일 역관 박원랑이 가지고 갔고, 어필은 지난 달 25일 승문 정자 이형천(李
亨千)174)이 가지고 갔으며, 차왜 다이라 나리쓰라에 대한 회답서계 및 예단은 지난달 27일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이미 출발시켰는데, 생각건대 지금 저쪽에 도착하였을 것이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6월 초5일 우승지 신 권(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74) 이형천(李亨千,1621-?)：경산이씨로 자는 익세(翼世), 호는 포은(浦隱)이다. 효종 5년(1654) 식년 문
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좌랑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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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1655) 6월 초7일

통신사 조형과 부사 유창 등이 6월 초1일 성첩한 장계. 신 등이 지난 달 27일 배를 탄 일
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초1일 오시 쯤에 승문원 정자 이형천이 하사한 어필을 받들어 
가지고 부산에 도착하였거늘, 신 등이 삼가 받아 포장을 풀고 살펴보았더니, 내외의 궤짝과 
그 밖의 봉함과 포장 여러 도구에 손상된 곳이 없었으며, 용정(龍亭)과 의장(儀仗) 등의 물건
은 동래부에 명하여 또한 정밀하게 준비하게 하였는데, 호행차왜(護行差倭) 다이라 나리쓰라
가 반드시 서계의 회답을 기다린 뒤에야 출발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동안 날짜가 지연되어 
매우 민망하고 걱정된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을미(1655) 6월 11일

통신사 조형과 부사 유창 등이 6월 초5일 성첩한 장계. 어필을 삼가 받았다는 일은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신 등이 배를 탄 지 이미 10일이나 되었으나 장마비가 열흘 잇달아 내리고 
순풍이 아직 늦어서 닺줄을 풀지 못하니 매우 우려되며, 응자 55연은 왜인에게 폐단 없이 전
해 주어서 배에 싣고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접한 호행차왜 다이라 나리쓰라가 보내
온 말 내용에, 응자 13연이 이미 죽었고 그 나머지 30연은 모두 이미 먹이를 물렸으니 며칠 
되지 않아 장차 모조리 죽을 형편이라 운운하였는바, 그 중에 비록 혹 생존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수의 태반이 감손되고 달리 변통할 계책이 없는데, 관백의 별폭에 부치는 30
연과 집정 등에게 별폭으로 부치는 10연은 수량 대로 가져 가지 않을 수 없기로, 긴박하여 
부득이하게 한편으로 본도 감사에게 이문하여 도내의 응련(鷹連)을 급급히 찾아 보내라는 일
로 분부하였으며, 신 등이 비록 이미 발선한 뒤라도 추후에 관왜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들여봄이 마땅하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본도 감사에게 알려 속히 거행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통신사의 장계를 보면 예
단으로 지급하는 응련이 거의 모조리 죽어서 부득이하여 별폭에 부치는 도합 40연을 본도에 
이문하여 찾아보낸다고 하면서, 본도에서 추이하여 이제 반드시 수송하겠거니와, 다만 본도
에서 일시에 도합 40연의 매를 수합하지 못하면 앞으로 반드시 부족할 우려가 있으며, 균일
하게 짐작 분정하여 한쪽으로 부담이 치우치는 일이 있게 해서는 불가하니, 가을 수확을 기
다려서 40연 중에서 그 대신으로 강원도에 10연, 함경도에 15연으로 하여 이 수량을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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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본도로 갖추어 보내되, 15연은 또한 본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이런 뜻
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6월 12일 우승지 신 권(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
로 윤허함.

을미(1655) 6월 12일
 

경상감사 남훤이 6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통신사의 이문 내용, “일행이 배
를 탄 지가 이미 10일이 되었으나, 장마비가 이렇게 오기에 아직도 발선을 늦추고 있어서 매
우 우려되며, 각 도에 분정한 응자(鷹子) 55연을 폐단 없이 관왜에게 들여주어 배에 싣고 초
량항에서 바람을 기다렸는데, 13연은 이미 죽고 그 나머지도 모두 먹이를 물려서 형세가 장
차 모조리 죽을 것이라고 호행차왜 다이라 나리다카가 말을 전해왔는바, 관백 앞으로 보내는 
별폭에 부치는 30연, 집정 등에게 별폭으로 부치는 10연은 수량에 맞추어 가져가지 않아서는 
안되겠는데, 달리 변통할 계책이 없어서 부득이 본도에 명하여 도내의 있는 곳에서 찾아 급
급하게 일제히 실어 보내게 하라는 뜻으로 연유를 치계하였으니, 이문이 도부하는 즉시 각 
고을에 분정하여 진작 속히 부산으로 보내게 하되, 비록 발선한 뒤에라도 관왜(館倭) 등에게 
추가로 주어 들여보낼 수 있으리라는 일이니 급급하게 거행해 달라”는 일로 이문하였는데, 
이 이문 내용의 사연을 살펴보면, 예단의 응자 55연 중 13연은 이미 죽었고 그 나머지도 모
두 먹이를 물려서 장차 모조리 죽을 형편이라, 관백에게 예단으로 보내는 30연 및 집정 등에
게 보낼 10연은 수량에 맞추어 가져 가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니, 동 응자 55연이 비록 모조리 
죽지 않더라도 이미 모두 먹이를 물려 장차 모조리 죽겠다고 하였으니, 앞으로의 일이 극히 
우려되나, 이문하여 오가며 분정하여 찾을 동안에 낭패가 날 우려가 없지 않기로, 예단에 들
어가야 할 응자 40연은 반드시 본도에서 홀로 담당할 일은 일이지만, 일이 다급하게 생겨났
기에 부득이하여 각 고을에 분정하여 각기 그 경내의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여러가지로 찾아내
어 수납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거니와, 본도에 당초 분정된 응련도 적합한 
것이 전혀 없어서 간신이 찾아내어 들여주었는데, 이제 와서 허다하게 추가로 분정하는 일이 
뜻하지 않은 떄에 생겨났고, 또 계절이 어긋나서 실로 쉽게 얻기가 어려운데다, 분정한 각 
지방관에서 비록 혹시 찾아내더라도 이렇게 더위가 극성일 때를 당하여 폐단 없이 멀리 보내
는 것 또한 반드시 기약할 수가 없으니 극히 우려된다는 연유를 먼저 치계하는 일임.



부산자료총서 

198 ●●●

을미(1655) 6월 14일

통신사 조형과 유창 등이 6월 초9일 성첩한 장계. 신 등이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리는 일
은 전일의 장계에 상세히 있거니와, 초9일 진시 쯤에 비로소 순풍을 얻어서 바다로 전진하였
으며, 응련(鷹連) 원래 수량 55연 가운데 23연은 이미 어제 폐단 없이 실어 갔고, 먼저 죽었
던 것은 13연이고 추가로 죽은 것이 2연으로 모두 15연이고, 그 나머지 17연은 바야흐로 왜
관에 두고 특별히 잘 보호하고 있는데, 그 깃털을 가는 철을 당하여 배에 실은 지 여러 날이 
되어 손상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뒤로 온전히 살아나서 일 없이 들여가는 것 또한 반드시 
기약할 수 없어서 매우 우려되니, 본도에 명하여 장계대로 기일에 맞추어 찾아내어 왜관으로 
추후에 주어서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치계하였으며, 이번에 데리고 가는 역관의 수는 전
에 비해 반으로 줄어서, 6척의 배에 나누어 싣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막 염려하고 있었는데, 
마침 왜역 박형원(朴亨元)이 왜인에게 예단을 가져왔거늘, 부득이 데리고 가면서 연유를 아울
러 치계하는 일.

一. 동래부사 한진기가 6월 초8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8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 “통신사 행차의 예단 말을 실어 운반하기 위하여 나와 있었던 왜선 1척에 양마왜
(養馬倭) 4명, 격왜 15명 등이 동 말 3필 및 등롱(燈籠)을 실었으며, 서울에서 내려온 이
마(理馬) 1인, 종왜(從倭) 1명이 또한 함께 탔으며, 통신사의 예단 응련 23연은 을미조 
겸대세견 제12선 1척에 격왜 30명이 실었다”고 하였음. 동일 도부한 접위한 울산부사 윤
세임(尹世任)175)의 이문 내용에 “이달 초8일 통신사의 행차를 호송하는 차왜 다이라 나
리쓰라 및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1명 등에게 전례대로 상선연을 베푼 뒤에 해조
에서 내려온 예단을 들여 주었더니, 다이라 나리쓰라가 말하기를 ‘저는 단지 통신사의 행
차를 모셔가기 위해 나왔거늘 귀국에서 접위관을 파견하여 세 차례나 잔치를 내리고 내
린 물건이 또한 반종에까지 미치니 지극히 감격하여 진달할 바를 모르겠으니, 접위관은 
모름지기 이 뜻을 조정에 돌아가 상주해 달라” 운운 한 일임.

을미(1655) 6월 22일

동래부사 한진기가 6월 15일 성첩한 장계. 이달 14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

175) 윤세임(尹世任,1596-?)：파평윤씨로 자는 중경(重卿)이다. 인조 11년(1633)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
헌부 감찰, 형조정랑 등을 거쳐 영암군수, 평산부사, 울산부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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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운운하기를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통신사의 장계를 봉해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
형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작은 배 1척에 격왜 9명이 통신사의 장계
를 궤에 담아 넣어 나왔거늘, 동 행차가 무사히 바다를 건넌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격왜 등
이 하는 말이, 「상사와 부사가 탄 배 및 그 밖의 짐을 실은 배들은 겨우 도착하여 악포(鰐
浦)에 정박하였으며, 종사관이 탄 배는 겨우 물마루를 지나 치목(鴟木：키) 두 건이 모두 부
러져 파손되어 거의 위급할 즈음에 이르렀는데 차왜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가 마침 바다 
가운데까지 따라잡아서 구제하여 겨우 전진하는 차에 작은 배 10여 척이 또 맞이하러 나와서 
간신이 지지견촌(志志見村)으로 호송하여 왔는데, 동 촌은 악포와 거리가 80여리이며, 동 부
러진 치목을 개조하여 돌아들어가는 배에 급히 부쳐 보내어 행차가 대마도에 오래 머무는 폐
단이 없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예단의 응련도 또한 즉시 기일에 맞추어 들여보내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동 장계를 넣은 궤는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기에, 동 장계의 궤를 받아서 
보내는 일”이라고 치통하였는데, 이 문정과 치통의 사연을 살펴보니, 통신 상사와 부사가 탄 
배는 겨우 무사히 도착하였는데, 종사관이 탄 배는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간신히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바, 듣고 보니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음. 동 치목을 개조하는 일 및 
예단의 응련 등을 급급히 들여보내는 일은 아울러 본도 순찰사 및 좌수사에게 논보(論報)하
였으며, 통신사의 장계 궤를 받아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을미(1655) 6월 25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예단을 고쳐 마련하여 역관을 들여보내는 연유와 도주에게 문서를 
지어 보내는 일로 비변사에서 이미 계하하였는데, 서계 가운데 전례에는 본조의 참의 직함을 
적는데, 참의가 현재 차출되지 않아서 일의 형편이 급박하니, 전 참의 김상지(金尙之)의 이름
으로 적어 넣어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을미(1655) 8월 14일

동래부사 한(韓)의 장계. 방금 도부한 부산첨사 홍여한의 치통 내용에 운운, “초탐장 두
모포만호(豆毛浦萬戶) 이희봉(李希奉)의 치보 내용에, 왜선 1척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에 즉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차왜 다이라 나라나가[平成長]가 탄 배 1척에 시봉 1인, 반종 7명, 격왜 40명 등이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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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차의 장계를 넣은 궤짝 및 도주의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차왜의 
말이, 「통신사 행차가 대마도에 도착한 뒤 바람 형세가 연일 불순하여 도중에 머물러 지
체하다가 지난달 22일 비로소 순풍을 얻어 발선하였고, 동 행차 하인 7명은 병이 위중하
여 대마도에 머물러 두었으며, 또 1명은 통신사가 대마도에 있을 때 죽었는데, 동 병든 사
람 등이 이제 비로소 병이 나았기로 시신과 아울러 데리고 실어 나왔으며, 죄를 범한 소통
사(小通事) 김춘남(金春男) 또한 싣고 나왔으니, 육지에 내린 즉시 교부(交付)할 계획이거
니와, 어제 물마루를 넘은 뒤에 밀물이 물러가고 바람이 시들하여 밤새 노를 저어 이제 비
로소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
다고 하거늘 베껴 적었으며, 통신사 행차의 장계를 넣은 궤를 아울러 가져다 바치는 바’라
고 회언하였기에, 동 장계 및 서계의 등본을 받아서 올려보내거니와, 동 서계에는 ‘명력(明
曆) 원년’이라 적어 넣었거늘, 그 역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곡절을 물었더니, 차왜의 말이, 
‘7월부터 시작하여 명력(明曆)으로 개원(改元)하여 사용한다’고 운운하였음. 위의 되돌아 온 
사람인 곤양(昆陽)의 격군 1명, 거제의 격군 1명, 초계(草溪)의 사령 1명, 울산의 격군 1명, 
구소비포(舊所非浦)의 격군 1명, 안골포(安骨浦)의 격군 1명, 동래의 소동(小童) 1명 등은 
교부하여 즉시 본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거니와, 사망한 지세포 격군은 그의 처자 등에
게 시신을 수습하라는 뜻으로 한편으로 이문하여 알리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이라
고 치통하였으며, 일시에 바친 훈도 이형남과 별차 이신남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나온 
차왜 다이라 나라나가[平成長]가 가져온 통신사 행차의 장계를 넣어 담은 궤짝은 부산진에 
들였으며, 기타 순영 및 본부로 보내는 공문을 올려 보내거니와, 되돌아온 사람 김춘남 등
은 육지에 내리는 즉시 동래부로 올릴 계획임. 대개 이 차왜가 비록 도주의 친근한 사람이
라고 하나, 그가 담당하는 바는 우리나라 사람 및 통신사 행차의 장계를 가져오는 것일 따
름이니, 세견 제1선의 사례대로 접대함이 편하고 타당할 듯하여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
이라고 치통 및 수본하였음. 이 문정 및 수본의 사연을 보면, 차왜 다이라 나라나가가 별
로 담당하는 일이 없이 단지 우리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세견 
제1선 정관의 사례대로 접대하는 것은 불가하며, 도주의 서계 가운데 명력(明曆) 원년(元
年)이라 적어 넣은 일도 범연하게 문정하여 치계하는 것은 불가하기로, 훈도 이형남과 별
차 이신남 등을 불러다가, “세견 제1선은 정관 1인, 선주(船主) 1인, 봉진압물(封進押物) 1
인, 반종 3명인데, 이제 이번 차왜는 특별히 선주와 봉진(封進)의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등록을 상고하면 이떼이앙 송사의 사례로 접대함이 마땅하여 이로써 확정하며, 연호를 고
친 일도 저쪽 나라에서 반드시 사고가 있어서 고친 것이니, 모름지기 속히 끝까지 상세히 
탐문하여 치보하게 하라”고 분부하였더니, 훈도 등의 수본 내용에, “한결같이 이떼이앙 사
례대로 정관 1인, 반종 3명을 접대하는 일로 확정하였으며, 연호를 고친 일을 다이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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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에게 끝까지 물었더니, ‘저는 연소한 사람이라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거늘, 관수(館
守)에게 가서 물었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국왕이 지난 4월에 죽었고, 그 아들이 계승하여 
왕이 된 뒤에 명력으로 개원하였다’고 하였다”고 수본하였음. 차왜에게 증정하여 줄 예단
은 한결같이 이떼이앙 송사의 사례대로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마련하여 급히 내려보내 
주시기를. 이제 이번에 되돌아온 하인 7명은 교부하는 즉시 원적(原籍)의 지방관으로 떠나 
보내겠으며, 죄를 범한 소통사 김춘남도 교부 즉시 본부에 단단히 가두어서 조정의 조처를 
대기하라고 분부하였음. 통신사의 장계를 넣어 담은 궤짝 및 차왜 다이라 나리나가가 가져
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의 등본 1통을 감봉하여 아울러 올려보내는 일임.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봉복(奉復).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 화
첩(華帖)이 멀리 도착하여 정녕 귀국이 청평함을 알겠습니다. 본방(本邦)도 편안하니, 함께 
기뻐하며 위안이 됩니다. 이제 통신사가 부산포를 발선하는 날, 중류에서 폭풍이 일어나 오
던 배가 겨우 부러지고 파손되었는데, 비록 그렇지만 수리하여 띄워서 누선(樓船)이 막힘 없
이 와서 저희 고을에 도착함에 멀리 염려함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말씀을 저에게 정중하게 하였으니 다행으로 여깁니다. 내일 장차 나가서 통신사와 더불어 함
께 대마부(對馬府)의 포구에 배를 띄울 것이나, 그러나 날마다 바람이 거슬러서 닻줄을 풀지 
못하고 연기하여 7월 20일에 이르러서 순풍을 얻었으니, 오사카에 도착하는 날 보고할 수 있
을 것입니다. 또한 본방이 곳곳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것은 오직 통신사의 마음에 달
려 있을 뿐입니다. 나는 때때로 이런 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더위가 떠나지 않았으니,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를 보살피십시오. 나머지는 밝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펴지 못합니
다. 명력 원년 을미(1655) 7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제 이번에 나온 차왜는 주
관하는 일이 없고 단지 통신사의 장계 및 우리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따름이니, 정계 내용대로 이뗴이앙 송사의 사례로 접대하고 증정하여 주는 예단은 두 차례의 
잔치를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동래부사 및 부산첨사가 전례대로 접대함이 마땅하며, 왜왕(倭
王)이 비록 죽었다고 하나 이 관수의 무리가 구전(口傳)으로 하는 말은 이곳에서는 알고만 있
을 따름이며, 다이라 나리나가[平成長]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은 승문원에 명하여 지어서 보내
게 하며, 지세포 격군 1명은 국사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서 죽었으니 매장하는 데 약간의 물
품을 본도에 명하여 적절하게 헤아려 지급하게 하고, 죄를 범한 김춘남은 비변사에서 회계하
여 조처함이 마땅한데,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8월 14일 동부승지 신 목(睦)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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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1656) 2월 14일

동래부사 한(韓)의 장계 내용. 전에 통신사가 사서(私書)를 통역하는 역관 오인량(吳仁亮)
이 모시고 간 장계에 대하여 회하(回下)를 들여보내지 말라는 일로 치계하였는데, 어제 신시 
쯤에 금군 윤욱(尹旭)이 가져온 예조의 공문에, 즉시 훈도 이형남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들
여 주어 비선으로 급히 통신사에게 전하라고 하였거니와, 통신사 일행이 이달 초6일 악포로 
돌아와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바람 형세가 순조로울 듯하니 반드시 발선하여 건너
올 것인데, 이제 이 공문은 혹 바다 가운데서 서로 어긋날 폐단이 없지 아니하나, 이 공문의 
말뜻은 저쪽에서 혹시 알더라도 무방할 듯하며, 또한 매우 편리하고 좋으므로, 전하든 전하
지 않든 조정의 분부대로 즉시 들여보냈으며, 이제 관수가 하는 말을 들으니, 도주가 별도로 
봉행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 및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와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를 보
내고, 또 별차왜를 보내어 나온다고 운운하는데, 이들 왜인은 경접위관을 내려보내어 접대해
야 하겠으니, 접위관을 미리 차출하여 두었다가 다시 계달하는 즉시 내려보내는 것이 궁색할 
폐단이 없을 듯하다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나리다카와 다이라 나리수케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 왜인들은 지난해 나왔을 때 이미 접대한 규
정이 있었으니, 세 차례의 잔치를 아울러 행하여 접대하되 접위관은 장계 대로 서울에서 차
출하여 보내며, 다이라 요시자네는 곧 도주의 아들인데 이제 또 별도로 차왜를 보내는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접대는 도주의 차왜와 같은 모양으로 하는 것이 불가하여 차등을 두
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그가 나오기를 기다린 뒤에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십분 자세히 알아
서 따져 정하여 치계한 뒤에 조처함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월 14일 동부승지 신 채
(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신(1656) 2월 17일

동래부사 한(韓)의 장계 내용. 이달 초10일 통신사 일행이 탄 배 3척이 도착 정박한 연유 
및 차왜 등의 배에 추후에 문정하여 장계로 알리겠다는 뜻은 이미 치계하였는데, 부산첨사 
홍(洪)의 치통 내용에, “통신사 세분의 행차가 탄 배 3척이 도착하여 정박한 연유는 이미 치
통하였거니와, 방금 접한 초탐장의 치보 내용에, 통신사의 짐을 실은 배 및 일행을 호송한 
배 등이 물마루를 넘은 뒤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밤새워 노를 저어 이제 비로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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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여 도착 정박하였다고 일로 치보하였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는데, 
회언 내용에 ‘제1척은 통신사 행차를 호송하여 온 도주의 차왜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와 봉
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2명, 격왜 40명, 제2척은 수목선에 격왜 10명이며, 제3척은 차
왜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0명, 격왜 40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음. 제4척은 통신사의 행찰를 호위
한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의 차왜 미토모 나리미찌[源成倫]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2명, 격왜 40명임. 제5척은 관백의 회례 예단 잡물을 가져온 차왜 다이라 나리[平成次]와 
반종 3명, 격왜 40명임. 통신사 일행의 배 및 일행을 호송한 배 등은 밤을 새워 노를 저어 
억지로 나왔다고 운운하였으며, 그들이 가진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운운
하였기로 먼저 베껴서 바쳤는바, 회언한다’고 하였기로, 동 베껴서 바친 서계를 받아 올려보
내거니와, 평의진 송사의 차왜 미토모 나리미찌를 접대하는 한 가지 일은 왜인 등이 다이라 
요시자네 송사는 미토모 나리다카보다 등급을 올려 접대해 달라고 운운하였는데, 다이라 요
시자네의 서계 가운데 ‘하리마슈[播磨州] 태수(太守)’라 적어 넣었고, 그 부친 요시나리[義成]
가 현재 대마도 도주인데, 그 부친의 제1봉행인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보다 위로 접대하는 
것은 일의 체면이 부당하기로, 역관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반종 1명을 감하였으니, 위의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 미토모 나리미찌[源成倫] 등에 대한 3차
의 잔치에 증정 지급할 예단을 해조에 명하여 급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시고, 예단을 실어온 
차왜에게는 전례대로 차등을 두어 접대할 계획이니,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12명에게 증정하
여 지급할 물건을 아울러 마련하여 내려보내 주실 것. 원성행, 원성부 등이 가져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및 다이라 요시자네의 송사 미토모 
나리미찌가 가져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등의 등
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원 서계는 수일 뒤 다례를 베풀고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 송사의 차왜는 도주
의 차왜와 한가지로 접대할 수 없다는 뜻을 겨우 이미 계하하였는데, 이제 장계를 보면 반종 
1명만 감하였다고 하니, 1명을 감하는 것은 차등이 있지 아니한 듯하거니와, 미토모 나리다카
[源成幸],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 미토모 나리미찌[源成倫] 등에 대한 3차례의 예단은 전례
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냈으며, 관백의 예단을 실어온 차왜는 단지 예단을 실어왔을 따름이니 
지난번 통신사 일행 중의 사람을 데려온 차왜의 사례에 의거하여 두 차례 잔치 예단을 마련
하여 내려 보내며, 지로사공왜 등에게 증정하여 지급하는 물건도 또한 전례대로 마련하여 내
려 보낸다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월 17일 동부승지 신 채(蔡) 차지
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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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동래부사 한(韓)의 장계 내용. 관수왜가 말한 바 경접위관을 미리 차출하는 일은 일찍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제 지금 차왜의 사정을 몰래 탐지하였더니, 다이라 나리다카[平成
幸]와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 두 왜인이 서로 시샘하여 틈이 생겨 매우 심하게 화합하
지 못하는데, 다이라 나리수케의 뜻은 이번에 만약 다이콘겐도우[權現堂]의 일이 성립된
다면 저 혼자 그 공을 독점하지 못하기에 입밖에 내지 않고 후일을 기다린다고 운운하면
서 드러내어 돌아가기를 재촉하는 기색이 있으며, 다이라 나리다카는 계미년(1643) 통신
사의 행차를 호송하여 나올 때 수령 접위관이 접대하였다고 하는데, 다이라 나리다카의 
접대에 이미 전례가 있고 다이라 나리수케 또한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관수왜가 말하는 
바대로 한결같이 따를 필요는 없겠으니, 동 접위관을 수령 중에서 최선으로 선발하여 차
출하는 일로 본도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접대할 계획임. 다이라 나리다카와 다
이라 나리수케는 성을 미토모[源] 자로 고쳤거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번 통신사 행차
를 호위할 때 이 두 왜인은 공로가 많았기에 관백이 성을 미토모씨[源氏]로 하사하였다고 
하기로 연유를 치계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지난번에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다이라 나리다
카 등이 나오면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로 계하하였으나, 이제 장계를 보니 본도에서 
편의대로 접대하겠다고 운운하였으니, 본도 수령 중에서 선발 차출하여 접대하는 일로 다시 
분부하시며, 차비역관은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히 선발하여 보내라는 일로 또한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월 17일 동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신(1656) 2월 18일

경상감사의 장계 내용.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에, “관수가 말한 바로 말미암아 경접위관을 
미리 차출하는 일로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차왜의 사정을 몰래 탐지하니 다이라 
나리수케[平成扶]와 두 왜인이 서로 시샘하여 틈이 있어서 매우 불화한데, 다이라 나리수케의 
뜻으로는 이번에 만약 콘겐도우[權現堂]의 일이 성공하면 그가 홀로 그 공을 차지할 수 없다
고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후일을 기다린다고 운운하면서 드러내어 재촉하는 기색이 있으며, 
다이라 나리다카[平成幸]는 계미년 통신사를 호송하여 나왔을 때 수령 접위관이 접대하였는
데, 다이라 나리다카의 접대에 이미 전례가 있고 다이라 나리수케 또한 오래 머물지 않는다
면 관수왜가 말한 바를 한결같이 따를 필요가 없으니, 동 접위관을 수령 가운데서 최선으로 
선발하여 정하는 일로 본도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접대할 계획이고, 서계 가운데 미
토모 나리다카[源成幸],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라 적어 넣었거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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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행차를 호송할 때 이 두 왜인이 공로가 많기로 관백이 미토모[源]자로 성을 하사하
였다고 하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로 장계하였는데, 동 접위관을 본도 수령 가운데서 차출하
여 정하여 접대하는 일을 행하하도록 첩정하였기 때문에, 접위관 양산군수 김왕(金迬)을 차출
하여 전례대로 접대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였다는 일로 치계한 일임.

병신(1656) 2월 23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통신사 일행을 호송한 차왜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와 봉진압물 1
인, 시봉 1인, 반종 12명, 원성부(源成扶)와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10명 등에 대한 다
례를 차례대로 전례의 의거하여 베푼 뒤에 예조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동래 부산으
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4통 등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미토모 나리다카[源
成幸]와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 등은 모두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가 장차 도주가 될 사람
으로서 통신사를 수행하여 나왔으니, 별도로 역관을 보내어 위문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지급
하는 예단도 도주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에게는 비록 전례대로 내려 보내더라도 요시자네
에게는 특별히 추가하여 보냄으로써 조정에서 특별히 유념하여 후하게 보살핀다는 뜻을 보여
준다면 요시나리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간청하며 이야기하였고, 미토모 나리수케는 도해역
관을 내려 보내기를 기다려서 호송하여 갈 것이며, 미토모 나리다카는 회답서계가 내려오는 
즉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고, 통신사가 가져간 별서계(別書契)에 대한 이야기는 별지에 감봉
하여 계달하는 일로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미토모 나리다카 등이 다이라 요시자
네는 장차 도주가 될 사람인데 통신사를 따라 나왔으니 별도로 역관을 보내어 위문하지 않아
서는 안되고, 예단도 특별히 추가하여 보내달라고 운운하였는데, 다이라 요사자네가 장차 도
주가 되면 별도로 역관을 보내어 한 번 위문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은데, 이미 전례가 없으니 
짐짓 홍희남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상세히 규례를 물은 연후에 품지하여 확정하며, 미토모 
나리다카에 대한 회답서계는 승문원에 명하여 급히 말을 만들어 지어 내어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월 23일 동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신(1656) 4월 초9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차왜 미토모 나리미치[源成倫]는 전에 독한 종기로 앓았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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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차도가 없기에, 그에게 행할 재차의 잔치는 전례대로 숙설(熟設)176)로 들여 달라 하였
기로, 그가 원하는 바대로 초4일에 동 차왜 미토모 나리마찌 및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
종 11명 등에게 베풀 잔치 음식과 잡물을 전례대로 숙설로 들여 주었고, 해조에서 증정하여 
지급하는 예단 잡물도 또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 주었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병신(1656) 4월 22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차왜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가 말하기를, ‘통신사 세 사신에게 도
주(島主) 및 다이라 요시자네[平義眞]가 회례 예단으로 보낸 물건을 받아 올려 보내 달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통신사가 받지 않은 물건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고 타일렀고, 해조
에는 ‘어떻게 조처할지 확정하여 분부하여 달라’는 일로 첩정(牒呈)하였는데, 해조의 회관(回
關) 내용에 ‘본부에서 장계를 올려 조처함이 적합하다’고 하였는바, 굳이 거절하여 받지 않으
면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가 반드시 도로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니 어떻게 조처할지, 해
조에 명하여 다시 상의하여 품의 조처하여 지휘하여 주시고, 또한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와 
미토모 나리미찌[源成倫]가 가져 갈 회답서계를 재촉하는 사연을 해조에 논보하였는데, 동 차
왜 등이 돌아갈 기일을 재촉할 뿐 아니라, 접대 비용이 헤아릴 수 없으니, 미토모 나리다카
와 미토모 나리미찌가 가져갈 회답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먼저 속히 내려 보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도주 및 다이라 요시자네가 보낸 통신
사의 예단 물건에 대해 동래부사가 전번에 본조에 이문하였거늘, 장계하여 확정하라고 회이
(回移)하였더니, 이 물건을 처치함에는 본디 전례가 있으니 이전대로 올려 보낸 뒤에 품의 조
처하며, 미토모 나리다카[源成幸] 등의 회답서계는 비변사에서 이제 방금 조처를 의논하고 있
으니 그것이 완료된 뒤에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4월 23일 우부승지 신 성
(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신(1656) 5월 19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이제 이번 도주(島主) 및 다이라요시
자네[平義眞]가 보낸 통신사 예단 물건에 대하여 지난번에 동래부사가 본조에 이문(移文)하였

176) 숙설(熟設)：음식을 익혀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요리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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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늘 장계대로 확정하여 회이하였는데, ‘이 물건의 처치는 본디 전례가 있으니 이전대로 올려
보낸 뒤에 품의 조처함이 어떠할지?’ 라고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하셨던 일이기로, 계하한 내
용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즉시 훈도 이형남(李亨男)과 별차 원장
립(元章立)177) 등에게 명하여 동 예단의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한편으로 베껴 내어 오며, 한
편으로 간품(看品)하여 받아서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차왜 원성부에게 급급하게 확정하여 분
부하였는데, 미토모 나리수케[源成扶]가 이달 초5일부터 아랫배[小腹] 아래에 갑자기 큰 종기
가 생겨나 증세가 위중하여 바야흐로 생사간에 있기로, 동 도주 및 번마수(幡磨守)가 통신사 
세 사신에게 보낸 예단을 받아 올리지 못하며, 만약 회답하는 일이 있다면 날짜를 지연할 수 
없겠기로 특별히 훈도에게 명하여 왜관으로 들여보내어 탐문하게 하였더니, 동 예단 물목(物
目)만 적어 보여주었다고 가져 왔거늘, 동 물목을 베껴 적어 해조로 먼저 올려 보내고, 보내
온 잡물을 추후에 받아 해조로 올려 보낼 계획이며, 미토모 나리수케는 다른 차왜에 비길 것
이 아니고, 두 나라 사이의 일을 주관하는 왜인이 이렇게 병세가 위중한 바, 전례대로 약물
(藥物)을 갖추어 지급하여 치료하여 주시며, 이달 14일 도부한 부산첨사 유(兪)의 치통 내용
에, 훈도 등의 수본 내에 왜관에 머물던 대관(代館)이 거느린 왜인 1명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
거늘, 저쪽에서 당일 왜관 뒷산에 묻어두었다는 수본이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177) 원장립(元章立,1607-?)：원주원씨로 자는 희경(希卿)이다. 효종 2년(1651)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직장
(直長)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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